






2019년 올해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한 해입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보면 3.1혁명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한 수원의 중심지가 현재 팔달산 아래로 옮겨 새로운 수원을 

건설한 지 230년이 되는 해이자, 수원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에 저희 경기르네상스포럼이 창립 10주년을 맞게 되었습

니다. 2009년 가을, 작고 소박하지만 소중한 생각을 모아 경기르네상스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인문학적 가치’와 ‘품격 있는 삶’의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부하고 세상의 올 곧은 일을 

실천하며 10년을 달려 왔습니다. 

동시에 수원지역 근현대 인물과 역사에 주목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사업을 전개 해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경기

르네상스포럼을 통해 발굴한 근현대 수원의 다양한 인물들을 묶어 『수원의 르네

상스를 이끈 사람들』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각 

분야에서 깊고 넓은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자 수원을 빛낸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시기별로 보면 일제강점기 이전에 태어난 임면수, 염석주, 우장춘의 

3명과 해방 후에 태어난 오주석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임면수 독립운동가(1874~1930), 염석주 독립운동가(1895~1944), 

우장춘 세계적인 육종학자(1898~1959), 김광주 소설가(1910~1973), 

최순애 아동문학가(1914~1998), 민관식 체육인(1918~2006), 

백영수 서양화가(1922~2018), 최종건 기업인 (1926~1973), 

이종학 역사학자(1927~2002), 최종현 기업인(1929~1998)

고경민 국선도 창시자(1936~ ? ), 홍성원 소설가(1937~2008)

오주석 미술사학자(1956~2005)

주제별로 보면 독립운동가(임면수, 염석주)와 문화예술인(김광주, 홍성원, 

최순애, 백영수), 학자(우장춘, 이종학, 오주석) 그리고 정치인(민관식), 실업인 

(최종건 · 최종현), 수련인(고경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비롯하여 만주 추공농장을 

운영하며 샘골학원의 최용신의 후원자였던 염석주를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가운데 소설가 김광주는 성안 신풍동 김해김씨로 세태소설과 무협

소설의 장르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김훈 작가의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학창

시절을 수원에서 보낸 소설가 홍성원은 수원이 창작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수원과 남양을 주 무대로 하는 대하소설 『먼동』을 집필하였습니다. 

신사실파 화가 백영수는 태어나자 수원을 떠났지만 고향과 수원백씨라는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고, 모자상(母子像)은 그렇게 탄생하였습니다. 



「오빠생각」의 동요작가 최순애는 성안 북수동 출신입니다. 아동문학가 이원

수와 결혼하였습니다. 최순애의 「오빠생각」과 이원수의 「고향의 봄」이 전 

국민의 애창곡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서둔동 여기산에 묻힌, 무와 배추 및 벼의 품종개량을 통해 한국농업의 기틀을 

마련한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 수원 출신으로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요절한 미술사학자 오주석 박사와 국선도의 창시자인 청산거사 고경민 

선생이 우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원고농(서울농대) 출신으로 정치인이자, 체육인으로 한국스포츠의 아버

지로 불리우며 정치 및 스포츠 관련 자료 4만 점을 수원광교박물관에 기증한 

민관식 박사, 일제의 침략 자료를 비롯한 역사자료 3만 점을 기증한 사운 

이종학 선생 등은 수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원 평동

에서 시작하여 세계적 일류기업 SK를 이끈 최종건 · 최종현 형제들의 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경기르네상스포럼의 10년간 활동의 또 다른 결실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지난 근현대의 100년간을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을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수원의 르네상스를 꿈꿨던 12명의 선각자들의 숨결을 통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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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항쟁지 경기 화성 장안리에서 ‘대한독립’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현재 수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지난 20여년을 

3·1운동과 수원지역의 근대사 연구에 집중하였다. 더불어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복원과 콘텐츠 

활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역사문화연구소와 국가보훈처 등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였고, 현재 국가보훈처 국내 사료수집 전문

위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극동대학교·오산대학교·경희대학교 등에서 한국근대사와 문화사를 주로 

강의 하였다. 수원교육지원청의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화 교과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더불어 

수원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소장 연구자로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2018~2019년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T/F’ 팀장을 맡았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김포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징」, 

「1910년대 ‘기생’의 존재양상과 3·1운동」, 「‘제암리 학살사건’을 통해 본 일제의 폭력성과 식민지 

인권」, 「경기지역 3.1운동과 유적지 조사연구 현황」이 있고, 저서로는 『‘독립만세’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고장, 화성 3·1운동 유적지』(화성문화원, 2010),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사, 역사는 삶이다』 

(블루씨, 2014), 『신작로 근대를 품다』(블루씨, 2016), 『3·1운동 100주년 기념 답사기 ‘대한독립’ 그 

길위에 서다』(선인,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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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를 기억하고 기록하다

2019년,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다. 우리가 지난 100년

을 기념하는 것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

하고 기록하고자 함이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고자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지난 100년의 과거 속에 오늘의 행복이 있

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난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

까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

음을 잊지 않고자 한다. 우리는 쉽게 오늘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잊고 살아왔고, 바로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들

이 누구인지도 관심 갖지 못했다. 이제 100년의 하늘을 다시 올려 보며 그 분

필동 임면수



10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들의 숨결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자 한다. 현재 삼일중학교 교정 안에는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1923년 6월 25일 건립한 아담스기념관이 있다. 

아담스 기념관은 수원지방 감리사였던 목사 W. A 노블이 미국 아담스교회의 

후원금을 기부 받아 미국 아담스교회 선교부에서 설계하고, 공사는 중국인 왕

영덕이 맡아 지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우진각 지붕의 빨간 벽돌 건물

은 학생들의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경기도기념물 제175호 문화재로 지

정되어 있다.

1903년 삼일남학교의 설립과 아담스기념관 건립에는 민족운동가 필동(必

東, 弼東) 임면수(林冕洙)가 관여하였다. 먼저 우리고장의 가장 중요한 독립

운동가 필동 임면수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필동 임면수는 고향 수원의 여성교육을 위해 집터와 토지 과수원을 삼일여

학교(현 매향중학교) 부지로써 기부하였다. 그리고 삼일남학교 설립에 기여

하고, 1909년에는 삼일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활동한 교육자였다. 더불어 그

는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기호흥학회 수원지부 평의원으

로도 활동하여 근대 계몽운동을 이끌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

되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하여 1912년 만주 서간도 환인현 횡도천으로 망

명하였다. 이후 신흥무관학교의 분교인 양성중학교(養成中學校) 교장으로 독

립군 양성에 기여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는 부민단(扶民團) 결사대에 속하

여 활동하였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간도출병을 하자 통화현에서 해룡현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수원에

서 유일하게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 수원으로 돌아왔고 아담스기념관의 건축 공사 

감독을 맡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며 다시 한 번 고향 수원의 사회운동에 열

심이었다. 하지만 끝내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1930년 11월 29일 56세로 순

국하였다.

필동 임면수는 수원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진정으로 고향 수원을 사랑하고 조국 독립을 꿈꿨던 노블리스 오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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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015년 8월 15일 늦었지만 수원시민

들은 스스로 한푼 두푼 모금을 통해 시청 앞 올림픽 공원에 그의 동상을 세웠

다. 잊지 않고 그의 뜻을 기리며 기억하고자 함이다.

필동 임면수와 관련해선 그의 동지로 활약했던 허영백(許英伯)이 남긴 『광

복(光復) 선열(先烈) 고(故)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 선생(先生) 약사(略

史)』(이후 『약사』로 표기함)가 있다. 이 글은 1963년 2월 25일 작성되었다. 비

록 기억 속의 필동 선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같이 활동했던 동지가 임면수의 

업적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며 중요한 점들을 밝히고 있다. 생존동지 서명자

는 신덕영(申德永), 김중화(金中和), 백영무(白英武), 오광선(吳光鮮), 현희녕

(玄熙寧), 박명진(朴明鎭), 허영백(許英伯) 7인으로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낸 

동지들이다. 이 동지들은 약사를 남기는 이유를 동지들이 서로 노령에 이르렀

지만 아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애국선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연

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또한 후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부탁하고 있다.

“고인(故人)의 자손(子孫)들에게 이글을 엮음에 너무 장저(長楮)가 되었으나 이만해도 선

조(先祖)의 선행록(先行錄)이 될 것이니 가보사실(家寶史實)로 너의 후손(後孫)에게 전체

(傳替) 하면서 선조(先祖)를 찬양(讚揚)하고 그 어른 정신(情神)을 체행(體行) 할 지어다.”

선조의 정신과 행동을 잊지 말고 가보로서 간직해 달라는 것이다. 임면수 동

지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애국선열들의 희생위에 오늘의 행복이 있음을 잊

어서는 안될 것이며,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글에서는 약

사에 서술된 그 기억 속의 편린(片鱗)들을 끌어내어, 기존의 연구성과들 속에

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필동 임면수의 독립운동 업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

고자 한다.

임면수 선생의 출생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삶

임면수는 1874년 나주임씨 장수공파 임진엽(林鎭曄)과 송씨 사이에서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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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태어났다. 『약사』에는 수원군 수원면 매향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기억에 의한 서술이며 민적부와 요시찰 자료 등을 종

합해 볼 때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299번지에서 1874년 6월 10일 출생한 것으

로 파악된다. 임면수는 7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15살 차이의 큰 형 

임흥수(林興洙)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다. 임면수는 어릴 적부터 전통적으

로 한문공부를 하였다. 1892년 19살 나이에 3세 연상인 천안 전씨 전상호(全

相鎬)의 장녀 전현석(全賢錫, 1871~1932)과 결혼하였다. 이후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실용적인 근대 학문을 수용하여 1903년 수원 양잠학교를 졸업

하고, 1905년 4월 일어공부를 위하여 사립 화성학교를 다녔다.

“선생(先生)께서는 단락(團樂)한 가정(家庭)에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양육(養育)과 고

매(高邁)하신 스승들의 훈도(訓導) 아래서 한자(漢字)를 공부(工夫)하기 범(凡) 19재(十九

才)에 이르러 부인(婦人) 전현석(全賢錫) 여사(女史)와 결혼(結婚)하시고 가사조력(家事助

力) 하시면서 시소(時騷)에 대(對)한 개탄(慨嘆)을 동내지우(同內之友)들과 이야기하고 있

었습니다.”

『광복 선열 고 필동 임면수 선생 약사』, 허영백, 1963년 2월 25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가이자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13

임면수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부인 전현석의 피땀 어린 내조가 

있었다. 부인 전현석의 내조는 임면수가 밖으로의 활발한 독립운동이었다면 

안으로의 부드러운 독립운동과 같다. 『약사』에 전혁석은 언제나 부드러운 음

성과 웃는 얼굴로 독립운동 동지들을 위로해 주며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고,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옷을 기워주는 등 수고와 고생

을 마다하지 않았다.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音聲)으로 오는 손님 가는 동지(同志) 반송(返送)하며 항상 웃는 얼

굴로 신병(身病)으로 위석(委席)한 동지(同志)들에 음식(飮食)을 가려 위로(慰勞)해 주는가  

하면 전쟁(戰爭)을 치르고 온 군인(軍人)들을 격려(激勵)하며 총탄(銃彈)에 상(傷)한 신음자 

(呻吟者)에는 약(葯)을 다려 먹여주며 붕대(繃帶)를 갈아주면서 (중략) 무시 내닥치는 별동

대(別動隊) 특파대(特派隊) 각양인원(各樣人員)의 식사(食事)를 하루저녁 5~6차식(五六次

式) 짓다보면 어느새 날이 새여 다음날 조반(早飯) 식사(食事)를 짓는데다가 더구나 각인(各

人) 각색(各色)의 보따리와 물건(物件)을 맡았다 챙겨주어야 하고 군인(軍人)들의 무기(武

器)를 간수해주고 해여진 옷을 기워주고 젖은 감발을 일일이 만져주어야 하는 이 거짓말 같

은 수고(受苦)와 고생(苦生)을 어찌 필화(筆舌)로 표현(表現) 할 수 있으리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면수의 집에서 잠

을 자고 밥을 먹지 않은 이가 없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임면수의 집은 독립운

동의 비밀 은신처가 되었다. 독립운동의 비밀기지가 된 임면수의 집은 일제의 

조사에 객주업으로 분류되어 불령한 조선인으로서 감시 대상이었다.

임면수와 전현석의 슬하에는 장남 우상(禹相), 장녀 학사(學姒, 道相), 차녀 

교사(交姒, 惠相), 이남 덕상(德相), 인상(仁相), 일상(日相), 문상(文相)으로 

5남 2녀가 있었다. 『약사』에 의하면 장남 임우상(1893~1919)은 20여 세로 부

친을 도와 군자금 모집을 하였고,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으로서 활동하며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계하여 군수품 

보급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919년 수원으로 돌아와 김

세환 등을 비밀리에 만나 군자금을 모집하고 서간도로 돌아가는 도중 혹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비록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장남 임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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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운동 행적이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독립운동가를 아버지

로 둔 가족의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사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으로서 임면수의 후손인 손자 임병무는 시인이 되어 다음

과 같이 임면수를 위한 시를 지었다. 

까투리

내가 자랐던 사진관이 있었지

많은 사진들이 추억의 일부분이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려주는

만주 땅에 일화가 있다

14일 동안 활동 하는 중에 독립군을

밀정 고발로 체포하여 평양감옥에 압송하여서

기막힌 고문과 몸쓸 매를 맞아

전신마비가 되고 했던

그 당시 감옥 죄수 5인의 사진이 보인다

죄수복 앞의 명패에 까만 먹으로 글씨가 써있다.

나의 눈에 들어오는 임 필동의 명찰

사진 속의 명암이 밝아진다

임면수 할아버지 성함이 더욱 빛난다

사진 속에 인물표정

바라보는 시절을 상상하듯 본다

고인 동지였던 허 영백 옹의 모습과

고인을 기억하고 같이 지냈던 7인의 동지가

살아 있을 때 너름-새를 생각하며

지난날 저의 결혼 사회에서

주례 말씀을 하던

허 영백 옹의 표정이 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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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계몽운동에 앞장서다

임면수는 1905년 4월 26일 수원화성학교를 졸업하고 상동청년학원에서 민

족교육을 받았다. 상동청년학원은 1888년 한국 감리교 최초의 의료선교사인 

목사 스크랜턴(Scranton, W. B.)이 서울 남대문로에 세운 상동교회(尙洞敎

會)에서 전덕기(全德基) 목사를 중심으로 신교육운동과 교육구국의 일환으로 

1904년 설립해서 운영한 중등부 과정의 교육기관이다. 야간으로 운영되어 기

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청년학원은 애국지사

들의 총집합소로서, 기독교의 중견인물을 비롯하여 노백린(盧伯麟) · 이상재

(李商在) · 남궁억(南宮檍) · 이동녕(李東寧) · 이승만(李承晩) · 신채호(申采

浩) · 윤치호(尹致昊) · 김구(金九) · 이준(李儁) · 최광옥(崔光玉) 등이 모였으

며, 신민회(新民會)의 기관학교로서 독립사상 고취에 노력하다가 1914년 일

제에 의하여 강제로 폐교되었다. 개화운동의 선구자였던 강화도의 이동휘(李

東輝)와 수원의 임면수는 청년학원에서 배운 것을 고향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고, 애국계몽운동을 펼쳐 나갔다.

1907년 대구에서 일제의 경제적 침략을 경제적으로 갚고자 했던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다. 일제는 차관이란 명목으로 우리의 경제적 자립을 근본적

으로 무너뜨리며 예속화하고자 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토착 자본가들이 일제의 

차관에서 벗어나고자 벌였던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의 광문사(廣文社) 사장이었던 김광제(金光濟)와 부사장 서상돈(徐

相敦)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광문사는 지식인과 민족 자산가로 구성

되어, 주로 실학자들의 저술을 편찬하고 신학문을 도입하여 민족의 자강 의식

을 고취하고 있던 출판사였다.

서상돈은 1907년 2월 16일 대구 광문사에서 그 명칭을 대동광문회(大東廣

文會)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회를 마친 뒤, 광문사 부사장으로서 담배를 끊어 

당시의 국채 1,300만환을 보상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회

원들이 2,000여 환을 갹출하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국채

보상취지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국채 1300만 환은 대한제국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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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직결된 것으로, 2,000만 국민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하지 않고 그 대금 20

전씩을 거둔다면 1,300만환을 모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특별모금한다는 것

이었다.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 등과 함께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은 『황성신

문』 · 『대한매일신보』 · 『제국신문』 등을 비롯한 민족언론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고종황제도 담배를 끊겠다는 뜻

을 밝혔고, 고위 관료들도 소극적이나마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직접적인 당

사자였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각종 단체와 학회, 학교 등이 중

심이 되었다. 더불어 부녀자들과 노동자, 인력거꾼, 기생과 백정들도 적극 참

여하는 운동이 되었다.

이때 임면수는 고향 수원에서 김제구, 이하영 등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며, 취지서를 작성하고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군에 배포

하여 의연금을 모았다. 비록 국체보상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

지만 통감부 시절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역사적 움직임으

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다.

국채보상취지서(國債報償趣旨書)

무릇 국민의 의무는 진실로 애국에 있고 애국의 참마음은 오로지 보국안민에 있음은 거론

할 필요도 없거니와 1천3백만원 외채가 있다는 설이 나라 안에 전파된 이후로 일반 뜻있는 

선비와 백성이 서로 크게 한숨지으며 눈물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 아직 분발하여 의논을 

내놓지 않음에 이 거액을 갚을 계획이러니 다행히 충의의 참마음이 먼저 영남의 신령한 구

역에서 흘러넘쳐 단연동맹(斷煙同盟)이 우리 2천만 동포의 뇌수에 고동치매 마을의 어리석

은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병자와 거지들까지 의연에 힘을 다해 스스로 응모한 사

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우리의 성스럽고 인자하신 황상폐하(皇上陛下)께옵서 백성의 뜻을 구휼히 통찰하시어 특

별히 금연하겠다는 칙교를 내리시고 정부 고관 모모씨도 또 단연하고 의연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펴니 이는 하늘이 우리 대한을 돌보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장하고 위대하여라. 단연

동맹회의 논의를 일으킴이여 충성되고 의로워라. 대구 광문회 사장의 분발이며, 이는 과연 

사람의 힘으로 이룬 바가 아니요 확실한 하늘의 돌봄이로다.

국권(國權)의 독립(獨立)이 반드시 이 거사에 있음이요. 민권(民權)의 자유(自由)도 역시 

이 거사에 있은 즉 진실로 우리 대한의 신민된 자 누가 협력 찬성하지 않겠는가. 충의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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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일

려고 하는 바 앞뒤를 계산하지 않을 새 이에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감히 이를 공포하니 경기 

서쪽의 동포여. 많고 적음을 개의치 말고 힘에 따라 의연으로 외국 채무를 보상하여 우리 삼

천리강토를 보존하고, 우리 2천만 생명을 보존하기를 피눈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원영어삼학당(水原英語三學堂) 찬성회(贊成會) 회장(會長) 김제구(金濟九), 서기(書記) 

이하영(李夏榮)·임면수(林勉洙)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일)

민족 삼일학교의 뿌리를 만들어 놓다.

일찍부터 근대사상을 깨우치고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임면수는 학

교교육에 열심이었다. 수원의 신학문교육을 위해 나중석, 이하영, 이성의, 최

익환, 차유순 등의 수원지역 유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삼일남학교와 삼일여학

교를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同) 4236년(四二三六年, 서기 1903년(西紀 一九0三年)) 춘(春)에 내 고장부터 개화 

(開化)되고 신학문교육(新學問敎育)으로 인재(人材)를 길러야겠다는 결심(決心)을 굳게 가지

고 집에 돌아와서 향리(鄕里)에서 의취(意趣) 맞는 동지청년(同志靑年) 나중석(羅重錫)·이

하영(李夏榮)·이성의(李聖儀)·최익환(崔翼煥)·차유순(車裕舜) 제씨(諸氏)와 구수간담 

(鳩首肝談)을 거듭한 후 고풍고질(古風固疾) 된 공맹유학(孔孟儒學)의 철문(鐵門)을 박차버

리고, (중략) 단발(斷髮)을 권장(勸栀)하고 검정 옷을 입게 하며 문명국(文明國) 생활양식(生

活樣式)도 소개(紹介)하고 신학문교과서(新學問敎科書)로 당당하게 신교육체제(新敎育體

制)를 실시(實施)하는 초창만장(初創萬粧)을 극복(克服)하면서 예수의 진리(眞理)를 배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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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예배(禮拜)하며 세기적조류(世紀的潮流)에 순응(順應)하야 전기(前記) 동지(同志)들과 

같이 사재(私財)를 털어놓고 몸을 바쳐 예배당내(禮拜堂內)에서 삼일남학교(三一男學校) 

외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를 설립개교(設立開校)하니,”

삼일여학교가 만들어질 때 임면수는 토지를 희사하였고, 그 희사한 토지 위

에 삼일여학교와 삼일학교 운동장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임면수는 삼일학교 

교장으로서 관내의 사립학교설립운동을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교육가로

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역 내 지식인이자 유지로서 칭송받았다.

삼일여학교는 수원을 상징하는 근대교육기관이었다. 수원지역에 기독교 신

앙이 전래되면서 신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1902년 설립되었다. 1899년 ‘주한 

미감리교 여선교회’가 조직되어 스크랜튼(M. F. Scranton) 부인이 초대 회장

을 맡았다. 1905년 ‘주한 미감리교 한국선교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남자 선

교회였다. 당시 수원은 제물포 지방에 속해 있었으므로 감리사는 제물포 지방을 

담당하였던 존스 목사였다. 그가 1892년~1903년까지 담당하던 때인 1900년 

4월 10일 수원에 북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종로교회인데, 삼일여학

교는 종로교회의 매일학교로 시작되었다. 매일학교는 1902년 4월 15명으로 

남자 매일학교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삼일학당의 시작이었다. 삼일여학당

은 1902년 6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 스크랜트 선교사에 의하여 3명으로 

개교하였다. 삼일여학당은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1908년 4월 28일 사립삼일

여학교로 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때 삼일여학교 교사로 있던 김몌례는 

교육에 대한 열성이 커서 지역사회의 자랑이기도 했다. 김몌례는 1904년부터 

1916년까지 13년간 근속한 교사로 삼일여학교 초창기를 일구었던 산증인이

었다. 삼일학교는 1909년 고등과 제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고, 삼일여학

교는 1910년 3월 23일 제1회 졸업생으로 나혜석 · 박충애 · 차우르다 · 홍보배 

등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삼일여학교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1913년 김세환이 삼일여학

교 학감으로 부임하였던 때이다. 김세환은 학교를 자주 비우는 밀러 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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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를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삼일여학교는 1913년 교장 밀

러의 노력으로 매향동 110번지에 근대식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 이때의 부

지가 임면수가 희사한 토지였다. 이후 1920년 11월 교육령의 일부 개정에 따

라 삼일여학교는 1926년 5월 보통학교로 인가되어 6년제 학교가 되었다. 기

념식이 5월 21일 진행되었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학교 앞 수원

천에 다리를 놓았는데 주민들과 학교에서 모금하여 만든 다리로 ‘삼일교’라 하

였다. 1930년 당시 신입생은 40명이었고, 재적생은 114명으로 전체 학생수가 

169명이었다. 1941년 5월 삼일여자보통학교에서 수원여자매향학교로 이름

을 바꾸었고 해방을 맞이하였다. 지금은 남녀공학으로 매향중학교가 되었다.

임면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몸이 망가져 수원으로 돌아왔을 때도 

교육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1923년 건립한 아담스기념관의 공사감독을 

하며 고향에 대한 사랑과 청년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헌신을 다하였다. 

즉 임면수는 삼일학교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고, 만주에서 돌아온 뒤에도 삼일

학교의 교육에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아담스 기념관(경기도 기념물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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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에서 치열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다

『약사』에는 임면수가 만주로 망명한 시기를 1910년 10월초로 보고 극비리에 

가족을 이끌고 봉천성 환인현 횡도천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으나, 민적부에 의

하면 임면수의 만주 망명 시점이 1912년 2월의 일로 되어 있으므로 조사를 통

해 자세한 행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임

면수는 서울로 올라와 신민회에 가입하고 구국운동에 참여했다. 신민회 구국

운동 결의와 임면수가 인연이 있던 상동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1912년 망명을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같이 이해해야 할 듯하다. 임면수는 1912년 만주 망명 

이후 이름 대신 임필동(林必東, 林弼東)이라는 가명을 주로 사용하였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게 신분을 노출 당하는 것을 피하면서 이름대신 가명

을 사용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1909년 신민회는 만주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동녕 · 이회영 · 

장유순 등을 기지 건설지 답사를 위해 만주에 파견하였다. 1910년 7월 이들은 

남만주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柳河縣三源堡鄒家街)에 우선 정착하였다. 그 

뒤 토착민의 배척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으나, 1911년 봄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모여드는 청년들

에게 구국이념과 항일정신을 고취시켜 조국광복의 중견간부로 양성시킬 목적

으로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었다.

소장 이동녕, 교관 김창환(金昌煥) · 남상복(南相復) · 이장녕(李章寧) · 이

세영(李世永) 등에 의해 운영되어, 1911년 4월 제1기 졸업생 변영태(卞榮泰) 

· 성준용(成駿用) · 김련(金鍊) 등 유수한 애국 청년 40여 명을 배출하였다.

삼원보는 교통이 번잡하고 국제적 이목을 받기 쉬운 곳이라 판단하고, 인적

이 드문 벽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통화현(通化縣) 

제6구 합니하(哈泥河)로 옮기게 되었다. 강습소의 본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는 광활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등 막대한 경비와 인력이 필요했다. 이에 이

석영(李石榮) 소유의 전답(6,000석)을 매각한 돈으로 경비를 충당했고, 아울

러 선생과 학생들의 노동력이 합쳐져 마침내 신흥강습소를 준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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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이 낙성된 뒤, 1913년 신흥중학교로 개칭하고 중학반과 군사반을 두었다

가 중학반은 폐지하여 지방중학에 인계하고 군사반만 전력하였다.

그런데 각지 애국 청장년들이 모여들면서 전부 수용할 수 없게 되자, 1919년 

유하현 제3구 고산자가(孤山子街)로 이전함과 동시에 신흥중학교를 점진적

으로 폐교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이후의 행보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학교가 설

립된 다음해부터 2년간 지속된 대흉작, 지방색에 의한 윤치국(尹致國) 학생 

피살 사건, 마적에 의한 중견간부 윤기섭 등 납치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

다. 이에 실망한 이시영은 봉천으로, 이동녕은 러시아령으로 가는 바람에 권

위 있는 독립투사 양성기관이자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신흥무

관학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윤기섭·김창환·

여준(呂準) 등의 굴하지 않는 기백과 고통을 참고 노력한 결과 각 촌락을 전전

하면서 구걸을 하여 학생들의 굶주림을 달래며 학교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3·1운동 이후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만주

에서 무력항일투쟁을 벌였다. 이때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위 지청천(池

靑天), 윈난(雲南)사관학교 출신 이범석(李範奭) 등 뛰어난 무관들이 들어오

면서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

하고 일제의 가중되는 탄압과 잇단 사고 등으로 1920년 가을 신흥무관학교

는 폐교되고 말았다. 폐교된 그 날 지청천은 사관생도 300명을 인솔하고 백

두산지역 안도현(安圖縣) 삼림지대로 들어가 홍범도(洪範圖)의 부대와 연합

하였고, 김좌진부대의 뒤를 따라 밀산(密山)에 도착하여 대한독립군단 결성

에 참가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설립 당시 교직원은 교장 이세영, 부교장 양규열(梁圭烈), 학

감 윤기섭(尹琦燮), 훈련감 이장녕, 교관으로는 본교 졸업생인 박두희(朴斗

熙) · 성준용 · 백종렬(白鍾烈) · 오상세(吳祥世) · 원병상(元秉常) 등이었다. 

그리고 통화현 쾌대모자(快大帽子), 임강현 토애(臨江縣 土崖), 해룡현 성수

하자(聖水河子) 등지에 분교를 두었다. 하사관반 3개월, 특별훈련반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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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반 6개월 과정 등 3개 과정을 두었고, 폐교될 때까지 2,100여 명의 독립군

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이 청산리전투의 대첩과 친일분자들을 주살하는 등 독

립 전선 각 분야에서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기본적으로 무관학교였으므로 군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

애하였다. 이 때 사용된 병서들은 윤기섭이 일본군의 병서와 중국군의 병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만든 것들이었다. 한편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민족정신 함양에도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투

철한 민족의식을 가진 인재양성이 일제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

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그 방편으로 우리나

라의 국어, 국사, 지리교육을 강조하였다.

졸업생들의 활동지역을 보면 주로 만주와 중국본토 등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학교가 만주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졸업생들은 대부분 만주에서 활동하

였는데 그들이 활동했던 대표적인 무장독립운동단체로서는 서로군정서와 북

로군정서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만주지역의 대한통

의부, 정의부, 신민부, 국민부 등 주요 무장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중

국 본토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로서 주목되는 조직으로는 의열단과 임시정

부 산하의 광복군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학교가 폐교

된 이후에도 만주와 중국본토의 여러 독립운동단체에서 각각 활발히 독립운

동을 전개하였다.

임면수는 만주 지역의 상황이 열악해지자 신흥무관학교의 유지비와 군사훈

련비를 조달하고자 동분서주하였다. 1911년 경학사가 해체된 후 재만 한인사

회에서는 한인사회의 자치와 산업의 향상을 지도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1912년 가을, 독립운동가들은 경학사를 바탕으로 하여 부

민단을 조직하였다. 부민단의 뜻은 “부여의 옛 영토에 부여의 후손들이 부흥

결사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통화현 합니하에 본부를 두고, 초대 단장은 의

병장 허위의 형인 허혁이 맡았으며, 부단장은 김동삼이 맡았다. 곧 이어서 이

상룡을 선임해 중앙 조직을 구성하였다. 부민단에서 서무 · 법무 · 검무 · 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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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등의 부서를 두었으며, 중앙과 지방 조직을 마련하였다. 만주지역에서 

부민단원으로 활동할 때, 임면수는 거의 임필동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임면수는 1910년대 중반에 만주 통화현 합니하에 설립된 민족학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도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이 학교는 제2 신흥

무관학교 격이었다. 1909년 수원에서 삼일학교의 교장으로 근대민족교육을 

실천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양성중학교는 대동중학교에서 출발하

여 신흥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다시 양성중학교로 개명했다.

양성중학교는 합니하 남구 4차에 있었다. 합니하는 1910년대에 신흥무관

학교가 설립되어 민족교육의 산실로서 자리 매김한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다. 

또 교수로 재직한 이세영과 재무감독 이동녕 등은 신흥무관학교의 실질적인 

중심인물들이었다. 양성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등교과산술, 국어문전

(國語文典),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유년필독(幼年必讀), 대한국사 등의 과

목을 통해 한글, 한국사, 한국지리 등을 가르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선생(先生)께서는 단기(檀紀) 4253년(四二五三년, 서기 1920년) 경신(庚申)에 통화현

(通化縣) 일본영사관(日本領事館) 설치(設置) 됨을 보고 그 봄에 가족(家族)을 데리고 해룡

현(海龍縣) 북산성자(北山城子)로 이주(移住)하였는데 왜적(倭敵)의 세력(勢力)이 날로 치

성(熾盛)한 중에 그해 9월(九月)에 왜병(倭兵)이 시베리아(西伯里亞) 출정(出征)했던 군대 

(軍隊)와 함북라남부대(咸北羅南部隊)를 출동(出動)시켜 전만(全滿) 우리 독립군대토벌(獨

立軍隊討伐)을 감행(敢行) 할 때 이미 중요기관(重要機關)과 일반민중(一般民衆) 수천명(數

千名)을 무참(無慘)히 학살(虐殺) 당(當)하던 바로 9월상순(九月上旬)에 선생(先生)께서는 

동지(同志) 십수인(十數人)과 같이 북산성자(北山城子)에서 토벌대(討伐隊)에 잡혀 철령(鐵

嶺)으로 이송도중(移送途中) 야음(夜陰)을 이용(利用)하여 중국인여점(中國人旅店)에서 번

잡(繁雜)한 틈을 타서 도피(逃避)하여 낮에는 밭에 숨고 밤에만 걸어서 14일(十四日) 만에 

길림성(吉林城) 이통현(伊通縣) 고유수(孤楡樹) 한인(韓人) 농재(農材) 박모댁(朴某宅)에 은

거(隱居) 하였다가 다시 장춘(長春)을 거쳐 결여현(抉餘縣) 도뢰소(陶賴昭) 안승식씨댁(安

昇植氏宅)에서 과동한(過冬)한 후 그 다음 봄 삼월경(三月頃)에 길림시내(吉林市內)에 잠입

(潛入)하여 남북(南北) 연결(連結)과 활동(活動)하시다가 밀정고발(密偵告發)로 길림(吉林) 

영사관(領事館)에 체포(逮捕)되어 겪으시다가 평양(平壤) 감옥(監獄)에 압송(押送)되어 기

막히 고문(拷問)과 몹쓸매를 맞아 운신불동(運身不動)의 전신마비(全身痲没) 되고 언어(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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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 조차 가리지 못함을 알자 죽을줄 알고 출옥(出獄) 시킴으로 사람들에게 업혀나와서 고

향(故鄕)으로 돌아오니, (중략) 아들 일상(日相)은 역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결심(決心)하

고 이청천(李靑天) 부하(部下)로 활동(活動) 할 것을 결의(決意)하여 한국(韓國)이 독립(獨

立)되기 전에는 고향(故鄕) 땅을 밟지 안겠다하여 귀향(歸鄕)하기를 거부(拒否)함으로 단신

환국(單身還國)한즉 반신불수증(半身不遂症)이 발작(發作)하여 무한(無限)한 고통(苦痛)을 

하시다가 전생(全生)을 바쳐 달성(達成)하려던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야속(野俗)하게도 보

지 못하신채 모든 비(悲)를 풀길 없이 불행(不幸)이도 단기 4263년(檀紀 四二六三年, 서기 

1930년) 경오(庚午) 11월 29일에 향년 56세를 일기(一期)로 불귀(不歸)의 광복(光復) 선배

(先輩)로서 고향(故土)에서 영면(永眠)하시니 상주(喪主) 없는 애국자(愛國者)의 장송(葬送) 

남은 가족(家族)과 친우(親友)들의 구슬픈 눈물속에서 본시(本市) 세류동(細柳洞) 공동묘지

(共同墓地)에 안장(安葬)되시다.”

만주는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지구로 불리고 있는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의 3성을 지칭한다. 만주는 원래 민족 명칭이었지만 근대 이래 지역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요서와 요동지방을 지칭하였지만 곧 지금

1921년 임면수 선생 체포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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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주 전역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고, 청나라 말기에는 만주가 동삼성(봉

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불렸다. 만주 명칭은 1930년대 ‘만주국’이 수립

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중화민국 시대까지도 중국인들에 의해 사용

되었다.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만주 명칭은 사라졌고 대신 

중국 동북지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근대의 만주는 러시아와 일본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

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촉발되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

동을 야기하였다. 우리에게 있어 만주는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의 영토이자 

우리 조상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문화적으로도 만주는 대륙의 선진문화를 한

반도로 전파시켜 주는 매개지역으로서 한반도의 문화수준을 높여주는 기능

도 했다. 만주가 다시 우리민족의 역사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

부터이다. 함경도와 평안도의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집단적으로 만주로 이주

하여, 특히 두만강 대안지역인 간도(지금의 연변)로 건너가 정착하기 시작하

였다. 일제강점 전후에는 국내 의병들과 그 가족들,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던 

많은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만주로 갔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되자, 반일적 성향의 조

선인들이 계속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주하였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만주 

이주 물결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고조되었고, 이들은 만주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1930년대에는 60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했고, 

해방직전까지 대략 160~17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한 · 만 국경지대에는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편성

되어 활발한 독립 전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독립군 부대는 만주로 망명해 오

는 애국 청년을 포섭해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모금된 국민

들의 의연금으로 시베리아로부터 대량의 최신식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급속

히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독립군 부대는 부단히 한 · 만 국경을 넘어 

국내로 진입, 일본 군경과 전투를 전개하고, 또 일본의 식민 통치기관을 습격, 

파괴함으로써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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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에 들어서면서 독립군의 국내 진입 작전이 더욱 활기를 띠자 일본은 

중국 정부를 위협해 공동으로 독립군 토벌 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본은 정규군 대부대를 만주에 투입해 일거에 한국 독립

군을 소탕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1920년 10월 일본은 일본군의 만주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혼춘사변(琿

春事變)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를 빙자하여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은 독립군

을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전멸시키려는 소위 초토

화 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만주 침략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재

만 독립군은 이미 일본군의 추격이 미치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중 · 소국경지

대로 부대 이동을 단행함으로써 일본군의 작전은 처음부터 차질을 가져왔다.

그러다가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개된 

청산리 대첩의  첫 전투가 바로 백운평 전투였다. 백운평 위쪽 골짜기에 김좌

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의 지휘 하에 우리 독립군들이 매복하여 일본군 200여

명을 섬멸하였고, 뒤이어 완루구에서도 일본군을 공격하여 300여명을 사살하

였다. 다음날 천수평, 어랑촌에서도 독립군은 일본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

두었다. 이후에도 맹개골, 만기구, 쉬강, 천보산, 고동하 등에서 소규모 전투

가 지속되며 독립군의 승리가 이어졌다. 청산리에서 한국 독립군에 의해 대

패를 당한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 한인 학살 작전을 감행하였

다. 3, 4개월 동안 벌어진 일본군의 무차별 학살로 수많은 동포가 참혹한 죽

음을 당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임면수도 해룡현 북산성자에서 

일본군 토벌대에 체포되어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임면수는 정일택, 한원기, 

이용도와 함께 1920년 6월 12일 밤 해룡현 북산성자 삼도가에 살고 있는 김강

의 집에서 김강이 없는 중에 그 지역의 ‘일본경찰관 및 그 부근에 거주하고 있

던 친일조선인 등을 암살하고 남만철도연선에 거주하는 동지와 기맥을 통하

여 아편의 밀수입을 통한 이익으로 상해임시정부에 송금’하려는 혐의로 체포

되어 조선으로 추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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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철령(鐵嶺)으로 압송되어 가던 중 한국인 경찰 유태철(柳泰哲)의 도움

으로 중국인 여관에서 번잡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하였다. 낮에 숨고 밤에 걷

는 일정으로 14일 만에 길림성 이통현 고유수 한인 농촌 마을에 도착할 수 있

었고, 그 곳 박씨 집에 은둔하였다. 그 후 장춘을 거쳐 부여현에 도착하여 안승

식(安昇植)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었다. 하지만 1921년 2월 

경 길림시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던 중 결국 밀정의 고발로 길림영사관에 체포

되었다. 임면수는 평양감옥에 압송되어 고문과 매로 전신이 마비된 후에야 비

로소 고향 수원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고향 수원에는 거처할 방조차  

없었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고향 땅에서 아픈 몸을 견디며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0년 11월 

29일 56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됐던 임면수의 유골은 1964년 삼일상고 동산으로 

옮겨졌고 그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2007년 손자 임병무씨는 필동 

임면수 선생 묘(1960년대 세류동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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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수와 관련된 자료 262건 310점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리고 삼일상

고에 1964년 세워진 ‘필동 임면수 선생 묘비’는 2015년 수원박물관 야외전시 

공간으로 옮겨져 있다. 임면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은 1980년에 대통령표

창이 주어졌다가, 이후 업적이 더 발굴 인정되어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

장을 받고, 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다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며 본

격적인 독립운동가 임면수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5년 2월 26일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학

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족했다. 그리고 경기르네상스포럼과 수원문화

원이 주축이 되어 순수 시민 성금을 모금하였고, 1억여 원에 가까운 시민성금

을 걷어 2015년 8월 15일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 임면수 선생의 동상을 세

웠다. 공원 한 켠에 당당한 필동 임면수 선생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교육운동에 앞장섰던 모습은 가진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독립운동가로서 큰 아들을 

필동 임면수 선생의 묘비(수원박물관 야외)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수원시청 앞 올림픽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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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희생했던 모습들이 가슴을 아프게도 하

지만, 혹한과 불모지의 땅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불굴의 의지는 우리

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희생과 참된 마음이 오늘의 우리의 작은 숨

결로 이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

옛 수원지역인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출생이다. 3.1운동의 격렬한 항쟁지였던 고향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으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다. 일제강점기 사회운동과 근대불교사로 중앙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수원시사편찬에 관여하면서 수원지역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수원화성박물관 관장이다.   

1963년 경기 화성 출생

중동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사학과, 석사, 박사

현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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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석주라는 사내

염석주(廉錫柱, 1895~1944)는 미스

터리한 사내다. 수원의 근대사에서 가

장 매혹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지주의 한 사람으로 30정

보(9만평) 이상의 땅과 70명의 소작인

을 소유한 염석주는 탁월한 사업가였

다. 소래염전 조성 당시 정비소 등을 운

영할 줄 사업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인물

이었다. 동시에 수원의 대표적 민족주

의자였던 임면수, 김세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한편 수원의 사회주의자였

던 박승극 등의 청년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더욱이 대지주의 안락함을 버

리고 만주에 농장을 경영하며 독립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럼에도 자신

염석주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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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지 않은 행적으로 당대에도 기이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해변에 오

뚝하니 집 한 채를 짓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탈속한 지주이자, 기이한 습속의 

선비’로 비춰졌다. 

수원 율전동 밤밭의 생가가 있었거니와 수원역 매산리와 팔달산 남쪽 산루

리에도 살림집이 있어고, 샘골과 가까운 막고지 해변가 외떨어진 가옥에 살

았다. 중요한 사람들과 만남은 배를 타고 나가 만나는 치밀함을 지녔다. 그렇

게 조선중앙일보 사장 여운형과도 교유하였지만, 가난한 샘골사람들의 후덕

한 지주이자, 샘골강습소 최용신의 적극적 후원자이기도 했다. 샘골과 최용신

에게는 느티나무같은 존재였다. 염석주가 없었다면 상록수로 표상된 최용신

의 존재도 역사에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미아리에 살며 동대문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적십자병원에

서 49살의 나이에 순국한 사실은 더욱 미스터리하다. 그의 죽음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인물은 독립운동가 이규채이다. 그의 배신도 도무지 미스터리 그 

자체이다.  

장남 염건택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김창준 목사의 딸 김마리아와 

결혼하였다. 김창준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인텔리였다. 김창준 목사

는 해방 후 북쪽을 선택하였다. 이 또한 독특한 경우이다. 6.25전쟁 이후 염건

택과 후손 일부는 김창준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 기독교인이었음에도 염

석주가 사회주의자로 잘못 알려진 것도 이러한 때문이었다. 살아 생전에도 행

적 자체도 그러하고 죽음의 과정 자체도 미스터리하다. 그러한 탓에 염석주는 

아직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번째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중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심사 중이다. 대지주였던 염석주는 읍내의 유력한 지

주들과 달리 신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본을 들여 만주에 농장을 세

워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그 방법이 은밀

하고 완벽하여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다. 그래서 염석주는 여전히 새벽안개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로 비춰진다. 그래서 여전히 염석주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한 미소를 짓던 49살의 사내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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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밭의 파주염씨

염석주는 1895년 9월 26일 수원 율전동 아랫밤밭에서 태어났다. 27살 동갑

나기인 아버지 염재섭과 어머니 칠원제씨 사이의 첫 사내아이였다. 온가족의 

축복 속에 염석주가 태어난 나지막한 언덕 위의 기와집은 현재 수원시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부근 동문힐아파트단지가 되었다.  

율전(栗田)은 밤밭이란 우리 이름의 한자식 표현이다. 율전동은 윗밤밭과 

아랫밤밭으로 이루어졌는데 윗밤밭은 남원윤씨들이 모여 살았고, 아랫밤밭

은 파주염씨들의 터전이었다. 이웃 마을의 송죽동 홍천용씨, 정자동 평양조

씨, 파장동 광주이씨, 이목리 강릉유씨, 호매실리 밀양박씨 등과 더불어 동족

마을을 이루었다.

파주염씨들이 아랫밤밭에 터를 잡은 것은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지금부터 

대략 300년 전이다.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온 입향조 염신검(廉愼儉, ?~1775) 

부부의 묘가 율전동에 있다. 정조가 1789년(정조13) 수원읍치를 팔달산 아래

로 옮기기 전의 일이다.

1954년 항공사진으로 본 율전동 일대(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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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검하기로 이름 높았던 아버지 염재섭(廉在

燮, 1863~1950)은 소금과 비단 도비꾼으로 자수

성가한 만석꾼이었다. 파주염씨들은 수원으로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율전동 아랫밤밭에 동족

마을을 이루며 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한 셈이

다. 염석주는 9만9천평(33정보)에 이르는 토지 

(논 22정보, 밭 11정보)와 소작인 70명을 거느린 

대지주였기 때문이다.

염석주는 1912년 18세 때 3살 연상인 홍천용

씨와 결혼하였다. 홍천용씨는 송죽동을 기반으로 한 용운희(龍雲禧)가 대지

주였다. 여동생 염석춘(1914년생)은 고색동 박정환(朴廷煥)과 결혼하였다. 

박정환은 양조장, 벽돌공장 등을 운영한 수원의 대표적인 재력가였고, 아들 

박지원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에도 영신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1937년 하얼빈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촬영한 가족사진, 뒷줄 오른쪽이 염석주(염영일 제공)

염석주 부인 용영제(염영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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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밭 파주염씨와 염석주의 가문은 수원지역의 유지들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민족의식의 각성 

염석주의 학력과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다. 다만 1909년 15세 때 삼일학교

를 졸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일학교 학적부 등 정확한 자료를 통한 확증이 

필요하다. 한편 조카 주의득은 외삼촌 염석주가 경부철도가 부설될 당시 서

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경부철도가 완전히 개통된 

것은 1905년의 일이다. 일본인들이 철도를 부설할 때 밤밭 사람들이 노무자

로 일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욕을 먹는 것을 보고 염석주가 달려들어 야단을 쳤

다는 것이다. 어린시절부터 염석주의 애국적 열정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염석주의 삶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삼일

학교와 종로교회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삼일학교 관련 인물들과 사회활

동을 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19년 3.1운동의 발발은 염석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염석주 나

이 25세 때의 일이다. 이미 두 남매의 아버지였다. 3.1운동은 식민지 조선의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염석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염석주가 1919년 3월 21일에 썼다는 「구국의 노래」가 있다. 조카 주의덕이 간

직하고 있었던 것인데, 3.1운동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두 달 일인 구박받으니 더욱 밝게 살아 대한독립 만세 잘 살아가리

내 사랑아 내 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의복음식 넉넉하고 고대광실 좋아도 나라 없는 내 몸은 눈물뿐이라

내 사랑아 내 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때는 삼월초하루 만세 만세 소리에 대한천지 십삼도에 태극기 빛난다

내 사랑아 내 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한편 염석주의 사회적 활동은 삼일학교와 종로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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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석주가 언론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일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삼일학교가 경비 문제로 폐교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딱

한 사정이 1925년 1월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염석주는 매년 100원씩 삼일학

교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9년 염석주는 종로교회에서 운영한 종로유치원 원장이었다. 종로

유치원은 1924년 9월 설립하였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평양감옥에

서 복역하고 나온 임면수 선생이 주도하였다. 염석주와 삼일학교 설립자이

자 독립운동가인 임면수(林冕洙, 1874~1930)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임면수는 전통적인 한문공부를 하다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실용적인 근대적 

학문을 수용한 대표적 인물이다. 즉 1903년 수원 양잠학교를 졸업하고, 1905

년 4월 일어공부를 위하여 사립 화성학교를 졸업하였다. 또한 기독교를 수용

한 인물이다. 1908년 국채보상운동 등 다양한 자강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

였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가장 치열하고 올곧은 독립운동 노선을 걸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하여 정부에서는 1990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임면수는 삼일학교 임시 교장으로 있다가 1912년 2월 만주로 일가족과 함

께 망명하였다. 신민회, 특히 상동청년회 관련자들과 노선과 행동을 같이하며 

활동했다. 염석주는 임면수와 그의 아들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활동하였다. 

임면수의 첫째 아들 임우상(林禹相, 1894~1919)은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망

명한 뒤 군자금 모집 활동과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학생교육에 참여하였다. 

1919년 임우상은 국내에 잠입하여 김세환 등 동지들과 연락하여 군자금을 모

집하여 서간도 돌아가던 중 동상과 독감에 걸려 순국하였다. 만주에서 독립투

쟁을 하던 임우상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순국한 것이다. 임우상은 1906년 9월 

삼일학교에 입학하여 1912년 만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학교를 다녔다. 임우상

과 염석주는 1살 차이로 친구사이라 할 수 있다. 염석주는 삼일학교 교사였던 

임면수와 그 아들 임우상을 삼일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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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우상이 국내에 잠입하여 김세환(金世煥, 1889~1945)을 비롯한 동지

들과 연락하며 군자금 모집 활동을 펼쳤다면 이 과정에서 염석주와 접촉이 있

었을 것이다. 염석주를 비롯한 청년들이 민족문제를 인식하고 독립운동을 펼

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3.1운동을 통해서라는 점에서 더욱 개연성이 크다.  

임면수의 넷째 아들 임일상(林日相, 1911~1982)과 염석주가 함께 찍은 사

진이 남아 있다. 만주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일상은 1927년 경성기독

청년학교 사진전문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27년 5월 만주 길림으로 가

서 사진관을 개업하였다. 이후 1929년에는 장춘(長春) 조선일보 지국 사진기

자로 활동하였다. 이때 임일상은 독립운동을 결심하고 이청천(李靑天)과 연

결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독립운동의 주력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

자 1936년 중국 상해에

서 상업 활동을 펼쳤다. 

임일상이 만주에서 활동

한 기간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로 염석주가  

만주에서 추공(秋公)농장

을 개설하고 활동했던 시

기와 겹친다. 

신간회 운동과 지역 활동

1928년 염석주는 신간회 수원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신간회는 

6·10만세운동에 자극받아 국내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합작으

로 1927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합법조직

으로 일제의 지속적인 주목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신간회는 민족통일전선 

운동단체로 전국 각지에서 지회를 조직하며 발전하였다. 수원도 예외가 아니

어서 신간회 수원지회가 지역의 유지와 종교계 인사 및 사회주의 청년들이 중

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1927년 10월 17일 북수동 천도교당에서 조직되어 대

염석주(중앙)와 임일상(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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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운동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

행하였다. 지역사회의 현안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간회 수원지회는 양감반 · 오산반 · 세교반 · 장안반 등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지역 유지들뿐만 아니라 수원청년동맹과 각종 사

회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젊은 청년들도 합세하여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한 활

동을 펼쳐 나갔다. 

수원에서 처음 신간회가 조직될 때 염석주는 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듬해 1928년 12월 16일 제2회 정기대회에서 부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신

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1928년 당시 지회장은 김세환이었

다. 당시 일본유학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아온 박승극이 조직선전부 간사로 

참여한 것도 이때였다. 기독교측은 김세환을 비롯하여 염석주, 김병호를 들 

수 있고, 천도교측 인사는 홍종각, 이연숙 등이며, 사회주의측은 공석정과 박

승극 등이 참여하였다. 

부회장 염석주의 참여와 박승극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수원 신간회는 활발

한 활동을 펼쳤다. 1929년 5월 17일 신간회 경기도 소구역(小區域) 대표회가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1929년 3월 10일 신간회 수원지회 간사회가 부회장 염

석주 사회로 개최되어 결정한 사안이었다. 강화 · 인천 · 안성 · 광주 · 수원지

회 등 5개 지회 대표자 13명이 모였다. 경기도 남서부 지역을 소구역으로 하는 

대표회였다. 이는 전국 대표대회를 염두에 둔 사전 조직으로 경기서남부 지

역의 활성화된 지회 대표자들의 모임이었다. 인천대표 곽상훈 · 권충일 · 강복

양, 강화대표 김근호 · 최명식, 안성대표 윤진영, 광주대표 황만호 · 한백호, 그

리고 수원 대표는 5명이 참가하였다. 지회장 이각래, 부회장 염석주를 비롯한 

서무재정부장 박승극, 정치문화부장 공석정, 조사연구부장 김병호 등이었다. 

대회 개최는 동아일보에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렸다. 그러나 일제는 대

회를 감시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하였다. 일제의 처지에서는 요주의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회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은 일제 고등계 경

찰의 주요 감시 대상자였던 관계로 대회 사진을 입수하여 인물별로 잘라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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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동아일보』 1929. 5. 20. 

중 : 신간회 대표자회의 사진

하 : 일제감시자대상카드

신간회 대표자회의 사진을 활용해 신문기사와 일제감시자대상카드를 작성했다.

시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였음을 보여준다. 소위 ‘고등과 요시찰인(高

等課要視察人)’으로 분류하여 감시하였던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이들 자료는 일제의 감시자 카드 관리번호 13808번 박승극(21세, 양감면 정

문리 348)과 관리번호 13811번 염석주(34세, 일형면 율전리 366)를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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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담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13811번 염석주는 실상은 김병호의 사진이

다. 염석주와 김병호의 사진이 바뀌어 관리되고 있는 실수를 일제경찰은 저

지르고 있다. 

한편 신간회 수원지회는 천도교와 기독교 및 사회주의 청년 대표들이 주도

하였다. 염석주는 특별한 종교적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삼일

학교와 관련하여 기독교 계통의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삼일학교의 학감이었

던 김세환과 김병호와 그리고 동갑이었던 김노적(金露積, 1895~1963) 등과 

연관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양심적 유지로서 참여한 셈이다. 사회주의 계열은 

수원청년동맹을 이끌었던 공석정과 박승극, 변기재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이들은 후반기 신간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1929년 가을 이후 신간회 수원지회에서 염석주는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만주 추공농장 경영으로 국외로 자주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자금 지원활동은 계속하였다. 즉 1930년 5월 5일 오산

사회단체연합회관이 건평 23평 규모로 완공되었다. 총공사비 8백원이었는데, 

염석주는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지역 유지로서 5원을 기부하고 있다. 조선

일보 오산지국, 조선일보 평택지국, 동아일보 수원지국, 신간회 수원지회, 천

도교 수원종리원, 수원청맹 양감지부, 신간회 수원지회 양감반, 서정리 노동

청년회, 신간회 오산분회 세교반 등 각 단체 이외에 개인으로 김용식(14원 42전) 

다음으로 염석주(5원)가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염석주의 만주 진출 - 추공 농장

염석주는 수원의 가난한 농민들 20여 명을 이끌고 1929년 4월 10일 밤 9시 

반 봉천행 열차로 만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동아일보 기사가 이를 널리 알렸

다. 목적지는 만주 봉천성 회덕현(懷德縣) 서오가자(西五家子)였다. 염석주

는 조선농민의 처참한 생활상을 볼 때마다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였다. 이에 한 달 전에 만주로 직접 가서 그곳에서 지내는 조선농민들

의 사정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에 만주로 농업 이민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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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29. 4. 13

여기고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수덕농민단(水德農民團)을 조직하였다. 춘

궁기를 맞이하여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수원의 가난한 농민들 

10여 호 200여 명을 모집하여 새로운 만주 땅으로 출발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들은 일제의 선전과 달리 피폐한 삶을 살았다. 

만주 중부에 위치한 회덕현 오가자 지역은 1920년대 초기부터 조선인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을 일구어 옥답으로 만든 대표적인 곳이었다. 

염석주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농업이민 사업을 펼치고자 다

짐하였다. 염석주의 만주 진출의 큰 틀은 독립운동의 또 다른 방편이었다. 만

주는 완전한 식민지인 조선보다는 자유롭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매사 일제의 

간섭과 제재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선보다 생산과 판매에서 좀 더 자유로

운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염석주의 만주 이민은 경제적 이익도 고려되었다. 조선과 달리 

만주는 쌀값에 비하여 땅값이 싼 편이다. 싸게 땅을 사서 농사를 잘 지으면 몇 

년 안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동시에 염석주의 만주 진출은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한다는 측면도 컸다. 

당시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만주인 농장의 소작생활로 곤궁한 지팡

살이하는 처지였다. 간도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국경을 넘

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빈궁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처지의 소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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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소작료는 3할, 4할에서 점차 지주가 6할을 갖는 4.6제

까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만주의 조선인 농민들도 염두에 둔 것이겠

지만 우선적으로 수원의 가난한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켜 생활의 안정을 도

모하겠다는 뜻이 컸다.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과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1930년 염석주는 흑룡강성 오상현으로 농장을 옮겼다. 

이는 당시 독립운동 세력의 재편과 관련이 깊었다. 

1929년 4월 정의부 · 참의부 · 신민부의 3부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국민부’가 

결성되었다. 그동안 추진된 유일당운동이 결실을 맺은 셈이었다. 국민부 성

립으로 혁신의회를 주도했던 인사들은 각기 자신의 활동근거지로 돌아갔다. 

참의부의 김승학 등은 남만주로, 정의부의 지청천 등은 그들의 관할구역인 

오상현의 충하진으로, 김좌진은 영안현 해림으로 이동했다. 근거지가 없던 황

학수는 서란현 노흑정자로 향했다. 그 곳에 이장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장

녕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북로군정서의 참모장 · 대한독립군단

의 참모장 등을 역임한 만주지역 독립군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자유시

참변을 겪고 돌아온 후 그는 노흑정자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황학수가 노흑정

자에 머물고 있을 무렵 오상현, 충하진이 북만주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 되

었다. 오상현은 원래 정의부의 관할로 노흑정자와는 약 70리 떨어져 있었다. 

이곳에는 수원출신인 박일만이 경영하는 농장이 있었다. 혁신의회가 해산된 

후 지청천이 이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역임하고, 만주에

서 유일당운동의 바람을 일으켰던 홍진도 이곳으로 옮겨왔다. 이를 계기로 오

상현 충하진이 주요 거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오상현은 길림과 하얼빈 중간에 있었다. 오상현을 포함해 하얼빈 근처의 아

성현 · 유수현 · 빈강현, 그리고 하얼빈에서 목단강으로 이어지는 중동철도 연

변의 주하현 · 위하현 · 영안현 등의 지역을 흔히 북만주라고 한다. 북만주지

역에도 적지 않은 한인들이 이주, 대부분 논농사를 짓고 있었다. 

1930년 당시 북만주에 거주한 한인은 약 4만 4천 명에 이르렀고, 이중 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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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1만 명을 비롯해 위하현에 1,265명, 주하현에 5,200명, 그리고 오상현에 

1,23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오상현 충하진에 정착한 인사들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북만주 일대에 독

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다. 생육사(生育社)라는 단체를 조직한 것

이 그러한 의도였다. 생육사는 홍진 · 황학수 · 지청천 · 김좌진 등 혁신의회

를 조직해 활동하던 인사들 일부와 오상현 근처에 정착해 있던 이장녕 · 김창

환 · 박일만 등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결사로 결성되었다. 생육사는 홍

진을 대표로 서무부 · 친목부 · 식산부 · 수양부 · 교제부 · 규찰부 등의 부서를 

설치해 업무를 추진했다. 생육사는 각지에 분사를 설치하고 사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북만주 일대에 활동기반을 마련해나갔다. 염석주는 생육사의 재정

적 후원인이었다. 

생육사에 참여한 이규채(李圭彩, 1884~1947)가 남긴 『이규채 연보(李圭彩

年譜)』에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1928년 “길림 오상현 충하진으로 들

어가 토지를 사서 개간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염석주가 내지에 있으면서 응원

하여 농호 30여가를 이사하게 하였다.”고 쓰고 있다. 다시 1930년 “염석주의 

돈을 가지고 오상현 충하진 땅을 사고 내지에서 30여 호 농가가 옮겨왔다.”라

고 적고 있다. 지극히 간단한 기록이지만 염석주가 주도한 장의 실상의 일부

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적어도 염석주는 2차에 걸쳐 60여 호의 농가를 농장에 

보내 농장경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염석주는 1928년부터 길림 오상현 충하진의 생육사에 관여, 자금을 지

원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국내의 농민들을 이주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

제 농장을 운영하며 한국독립군 부사령관 김창환 장군 등과 연계하여 군량미 

등 독립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염석주와 농장의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는 ‘추

공(秋公)농장’이라 일컬었다. 농장이자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였다. 

이는 김창환과 관련을 맺고 진행된 측면이 크다. 1910년 12월 이회영 6형제

와 이동녕 · 이상룡 · 김동삼 · 윤기섭 등이 만주로 망명할 즈음 함께 한 인물이 

추당 김창환(金昌煥, 1872~1937)이다. 김창환은 별명이 석주(錫柱), 호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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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秋堂)으로 서울 청진동 출생이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1905년 

이래 상동청년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신민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망

명 이후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대표적인 무장투쟁론자였다. 신흥

무관학교 분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이었던 임면수와 김창환은 서로 잘 알고 지

냈던 사이였을 것이다. 

더욱이 별명이 김석주였던 김창환은 이들 임면수 부자를 통해 염석주를 알

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동질감은 신흥무관

학교와 수원 삼일학교라는 인맥으로 연결된 굳건한 신뢰를 동반한 관계가 될 

수 있었다. 1920년대 후반 김창환은 북만주로 이동하여 길림성 오상현 충하에 

근거를 둔 생육사에 참여하였다. 생육사는 1929년 봄 김창환과 홍진 · 황학수 

· 지청천 · 김좌진 · 이장녕 · 이규채 등의 발기로 창립된 것이다. 

염석주는 수원의 가난한 농민들을 이민시킨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토지를 은

행에 저당잡히고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1930년부터 오

농장이자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던 오상현 충하진 추공농장 추정지(수원문화원 제공)



수원의 거대한 느티나무 - 염석주 47

상현 충하진 대석하 일대 땅 300정보(90만평)를 사서 100여 명을 이민시켰다. 

개간한 땅에 농사지어서 나온 소출은 독립군 군량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1942년 주일동은 22살의 나이로 만주 추공농장을 찾았다. 당시 추공농장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대석하를 막아 물길을 내고 30마력짜리 발동기로 북성자 60만평 농장에 물을 대어 논농

사를 지었다. 조선에서는 1년에 쌀밥 한 그릇 먹기가 어려웠으나 추공농장에서는 삼시세끼 

흰 쌀밥을 마음껏 먹었다. 농장은 망망대해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추공농장 관리를 위하여 

여러 구획으로 나누었고 매 구획마다 막사를 짓고 이름을 붙여 막사를 거점으로 본부와 유

기적인 통신수단을 가지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200여명에 가까운 농장 작업원들은 농

장장의 지시에 따라 군대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작업원의 절반 이상은 밤밭과 막고지에서 

이민 온 빈농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전국팔도 강산에서 올라온 김창환 부대의 독립군 투사

들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소출의 2할은 작업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3할은 농장운영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독립군의 군량미로, 또는 쌀을 팔아서 군자금으로, 또는 상해 임시정

부로 보내졌다. 1년간 추공농장에서 소출되는 쌀의 10%만으로 김창환 장군 부대의 군량미

로 충분하였다. 

백산 안희제(安熙濟, 1885~1943)가 1931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발해농장

(渤海農場)도 추공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 근처에 

있었다. 안희제는 1만 명 거주하여 가장 많은 조선인이 있는 영안현에 발해농

장을 개설하고 발해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1934년 대종교총본사가 이곳 동

경성으로 이전하였다. 이들 추공농장이나 발해농장이 건립된 이유는 독립운

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편 오상현은 한국독립군의 주력이 있던 동만주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은 옛 신민부의 관할구역이었고, 한국독립군 군구가 설치된 곳

이기도 했다. 그러나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일본군과 만주국 군대가 대규

모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중국군과 한국독립군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

다. 일본군의 세력범위가 크게 확대된 때문이다. 특히 북만주 일대는 동만주

보다 탄압이 더 심했다. 일본군과 만주국 군대의 근거지가 장춘(長春)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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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심으로 하얼빈을 비롯한 북만주 일대가 그들에게 장악된 때문이다. 

이에 김창환을 비롯한 주력은 1932년 괴뢰 만주국이 성립되자 1933년 가을 

북경을 거쳐 1934년 봄 남경으로 이주하였다. 김창환을 비롯하여 황학수, 홍

진, 조경한 등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군관학교에 참여하고 이후 광복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립군을 지원하는 염석주의 추공농장 경영은 일본

군의 만주를 점령 이후 조선인 농업 이민을 위한 보통의 농장경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1930년대 말까지 염석주는 만주 추공농장을 왕래하

였고, 농장은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샘골과 최용신의 영원한 후원자, 염석주

안산에는 상록수역이 있고, 최용신기념관이 있다. 샘골의 최용신을 모델로 

한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덕이다. 그러나 만약 염석주가 없었다면 샘골과 

최용신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샘골(泉谷)은 당시 수원군 반월면 사리,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가난한 농촌

이다. 그럼에도 최용신이 생명을 걸고 계몽운동을 하던 곳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다. 샘골은 수십 호에 불과한 가난한 마을이자 한적한 농촌마을이

다. 마을 맞은 편 고개에 우뚝 서있는 함석집이 천곡강습소(泉谷講習所)이다.   

염석주는 최용신의 든든한 느티나무와 같은 후원자였다. 염석주는 이곳 막

고지에 집을 짓고 살았다. 막고지는 바다에 돌출된 땅 끝에 있는 마을이라서 

그렇게 불렀다. 남쪽으로 샘골이 있었다. 현재는 상록구 본오동 지역에 속한다.

‘해변에 오뚝하니 집 한 채를 짓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탈속한 지주이자, 기

이한 습속의 선비’였던 염석주가 막고지로 이주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그

러나 1931년 10월 최용신이 샘골에 오기 이전인 것은 분명하다. 

최용신의 삶에서 만난 중요한 인물 가운데 수원의 애국지사 염석주를 꼽는

다. 최용신의 삶에서 학창시절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고향 두남학교 이신애 

선생과 원산 루씨여고 전희균 교목, 서울 협성여자신학교 황에스터 교수, 그

리고 샘골에서 만난 지역 유지 염석주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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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신은 1931년 10월 샘골로 왔다. 협성신학교를 중퇴한 최용신은 YWCA

에서 파송한 교사의 신분이었다. 샘골강습소는 장명덕(張明德, 1901년생) 전

도사가 1930년부터 시작한 샘골교회 안에 설치된 학교였다. 이후 최용신은 샘

골에서 3년 4개월간 성심성의껏 일을 했다. 

최용신과 동갑나기였던 박승극같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다만 최용신을 한 

기특한 여성이자 젊은 급진적 기독교 신도로 여겨 가볍게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염석주가 처음 최용신에게 갖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염석주가 

최용신과 첫 대면을 회고했다.

“어느 날, 얼굴이 얽은 신여성 하나가 부인 몇 사람과 같이 나를 찾아왔다. 자기는 샘골에 

있으면서 이 지방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하니 부디 지도 협력해 달라고 했다. 나는 세

상 풍파를 많이 겪었다. 그렇잖아도 사업한다는 사람에게 실망한 참이었다. 더구나 세상물

정 모르는 젊은 여성에게 무슨 큰 기대를 할 수 있나 했다. 그저 내 지방에 와서 일한다니, 대

접 상 어물어물해 보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날고 기는 사람도 농촌에 와서 실적을 못 내는 

판에 어린 계집애가 뭘 하겠냐’며 경멸했다.”

최용신은 샘골강습소의 활성화를 위해 유력자인 염석주를 자주 찾아왔다. 

염석주에게 “짐승을 기르는 것보다 사람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는 말로 설득

하며 단순한 문맹퇴치운동과 다른 면모를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염석주는 이

러한 최용신의 열성과 노력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최용신이 지식인들의 탁상

공론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실제로 농촌에 

뛰어 들어 일하는 실천적 모습이었다. 높은 이상

의 소유자인 동시에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과

감하게 뛰어든 실천가였던 최용신의 열정과 진심

을 알게 되면서 염석주는 최용신의 든든한 지지

자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1932년 5월 천곡학원 설립 인가가 나오자 샘골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염석주를 회장으로 하는 천
최용신(19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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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학술학원 건축발기회를 조직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건립비 모금에 발 벗고 

나서 이집 저집에서 한푼 두푼 힘닿는 대로 기부금을 모았다. 마을에서 60원

이 모금됐고, 서울의 YWCA에서도 110원을 희사했다. 그러나 학원건축비는 

7백 원 정도가 예상됐다. 턱없이 부족한 나머지 건립비는 모두 염석주가 부담

하였다. 더욱이 학원 건립에 소용되는 목재까지 염석주 소유의 산에서 베다 

쓰게 하였다. 그렇게 염석주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천곡학원이 만들어졌다. 

인근 둔대리 유지 박용덕이 밭 1,530평을 기부하여 그곳에 천곡학원을 짓

게 되어 1933년 1월 15일 23평 규모의 천곡학원 건물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염석주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천곡학원이 만들어진 셈이다. 천곡학원 이사

장으로 추대된 염석주는 천곡학원의 부족한 재정을 대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

했다. 교사 최용신과 전재풍 목사의 생활비와 천곡학원 학생들의 학용품을 지

원함으로써 천곡학원을 활성화시켰다. 이따금 샘골 주민들을 위해 돼지를 통

째로 잡기고 했다. 

1937년 3월 천곡강습소 제4회 졸업기념식(최용신과 샘골마을 사람들), 뒷줄 왼쪽 세 번째 염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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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신은 1934년 봄 일본 고베여자신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가을에 병을 얻

어 돌아왔다. 고향 원산에 돌아가 휴양을 하다가 샘골 사람들의 간곡한 간청

에 샘골로 돌아왔다. 최용신은 새로운 열의로 농촌계몽과 교육을 재개하여 난

관을 무릅쓰고 일에 몰두하던 중 쓰러졌다. 1935년 1월 장중첩증으로 수원도

립의원에 입원한 최용신은 두 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월 23일 오전 0시

20분 죽음을 맞았다. 겨우 26살의 짧은 삶이었다. 최용신이 죽자 염석주는 장

례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 장례식은 1월 25일 오후 

2시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다. 최용신에 대한 사회장(社會葬)은 염석주를 비롯

한 민족운동가들의 기획이었다. 최용신의 유언대로 천곡학원과 교회가 바라

다 뵈는 곳에 무덤을 마련하였다. 염석주는 최용신의 확실한 후원자이자 동지

요, 마니아였다. 최용신의 죽음 이후 이를 언론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도 염석주였다. 

박승극은 최용신의 사업과 천곡강습소에서 염석주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하

게 쓰고 있다. 염석주는 ‘최용신의 사업을 위하여 독지(篤志)의 파트롱, 아니 

유일의 고문(顧問)이었다는 것, 또 천곡강습소의 전적인 책임자였다는 것, 최

용신의 사후에 친딸을 장사지내듯 도맡아 일을 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

다. 또한 염석주의 지도로 복숭아나무, 무궁화나무, 뽕나무 등을 심어 그 묘목

을 팔아 강습소 경비를 보태 썼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 즉 샘골강습소 왼편으

로 묘포(苗圃)가 있는데, 염석주의 코치로 묘목을 심고, 누에를 치고, 고구마

를 심어서 그것을 팔아 강습소 경비에 보태 썼다고 한다. 

염석주는 천곡학원 경비를 위해 고염나무에 접을 붙여 감나무로 만들어 팔

도록 하였다. 그 덕에 샘골에 감나무를 심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였다.

한편 염석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에 나

가서 만나곤 했다. 이는 일제의 감시를 완벽하게 따돌리기 위한 방편이었다. 

독립운동가 여운형(呂運亨, 1885~1947)이 찾아와 염석주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기도 했다. 여운형은 샘골교회 전재풍(全在豊, 1887∼1966) 목사와 함

께 막고지의 염석주를 만나러 왔다. 전재풍 목사는 여운형보다 두 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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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승동교회를 함께 다녔던 인연으로 알고 지냈다. 여운형은 전재풍 목사

와 상관없이 염석주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염석주가 신간회 수

원지회의 활동과 만주 생육사 및 만주 농장 운영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날 이들은 함께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무엇인가 의논하고 돌아왔다. 그 다

음날 아침 일찍 형사가 와서 여운형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조사해 갔다.    

최용신의 죽음은 조선중앙일보에 신속하게 보도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

중앙일보의 사장이 여운형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운형은 『조선중앙일보』가 

1933년 2월 16일 창간되어 1937년 폐간될 때까지 사장이었다. 샘골학원의 절

대 후원자인 염석주와 천곡교회 담임목사인 전재풍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소설가 심훈(沈薰, 1901~1936)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최용신의 죽음을 알

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설 『상록수』를 썼다. 동아일보에 1935년 9월 10일

~1936년 2월 15일까지 총 12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소설 『상록수』는 샘골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머물 뻔 했던 최용신을 세상으로 널리 이끌어 낸 기폭

제가 되었다.  

또한 염석주는 최용신 사후 천곡강습소를 유지 운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염석주의 큰 딸 염태윤도 천곡강습소 보조교사로 1935년 4월부터 봉사

하였고, 그의 남편 엄점득도 정말(덴마크) 체조를 가르쳤다. 장남 염건택은 

1938년 천곡교회웹윗청년회에서 회계를 맡기도 하였다.

최용신과 천곡강습소의 역사에서 염석주의 기여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염석주는 샘골강습소와 최용신의 영원한 느티나무였다.   

한편 염석주가 막고지에 살 때 소래염전이 생겼다. 이에 그곳에 고깃배 등을 

수선하는 정비소와 공사장 노무자들을 위한 가게를 구농부리, 새오개, 소래 

등 3곳에서 운영하였다. 소래염전은 1934년부터 1937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소래염전은 549정보(약 5.4㎢)로 여의도의 2배 규모였다. 1921년부터 1925년

에 조성된 군자염전(약 5.7㎢)과 버금가는 규모였다. 소래염전 완공 즈음 수

원과 인천을 잇는 기차길이 부설되었다. 1936년부터 1937년에 걸쳐 건설된 

협궤열차인 수인선은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을 지나며 소금을 인천항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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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르거나 수원을 거쳐 경기도와 강원도 내륙으로 수송되었다. 1937년 소

래염전 조성공사가 끝나자 정비소 등을 정리하고 막고지에 은거하며 뒷날을 

도모하고 있었다. 

염석주의 죽음

염석주의 죽음은 미스터리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큰 딸 염태윤과 조카 주

의득(1913~1998)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염석주의 아버지인 염재섭을 찾아온 

이우정은 염석주의 행방을 찾았다. “염석주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몰라, 

걔는 어디 댕기는지 알지 못하지”. 그렇게 찾던 염석주를 서울 염리동 어떤 사

람 집에 김상돈 등과 모여 있었다. 그곳으로 이우정이 수소문 끝에 찾아왔다

는 것이다.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이 자식 저 자식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이우

정이 지금 자식들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 지금 돈 3천원만 달라고 했다고 한

다. 염석주가 지금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게 뭐냐? 무슨 명단을 작성하

고 있는데. 이거 독립군 보낼 명단이라고 했단다. 그길로 이우정이 동대문경

찰서에 투서를 해버린 것이라 한다. 염석주를 독립군 연락책임자로 독립군을 

국외로 보내려고 명단 작성을 한 것을 보았다고 밀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즈음

은 일본이 1942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군국주의로 미쳐 돌아갈 때였다. 그

럼에도 참으로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1944년 5월 27일 염석주가 서울 미아리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다. 일본인 형

사 9명이 집을 포위하고 “염석주 나와라”, 크게 소리쳤다. 염석주가 무슨 일인

가 하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일경은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 동대

문경찰서였다. 동대문경찰서에서 그들은 “독립군을 만주로 몇 명이나 보냈느

냐?”며 막무가내로 닦달하였다. 그러한 고문을 18일 동안 당하고 더욱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야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적

십자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인 1944년 6월 17일 오후 11시 

순국하였다. 그의 나이 49세였다. 아버지 염재섭이 생존에 있을 때였다. 아버

지가 아들 염석주의 사망신고를 해야 했던 황망한 상황이었다. 적십자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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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염병이라며 시신을 내주지 않았다. 이는 경찰서에서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결국 화장해서 재만 갖다가 무덤을 쓰게 되었다. 무덤은 수

원에서 오산으로 가는 고갯마루인 오산시 지곶리 세마대에 있다.  

한편 이우정은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규채

(李圭彩, 1884~1947)이다. 이규채는 우정(宇精), 공삼(公三), 규보(圭輔), 경

산(庚山) 등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이규채는 

1924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25년에 사임하

였다. 1930년 홍진(洪震), 신숙(申肅), 남대관(南大觀), 이청천(李靑天) 등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가입하여 정치부 위원 겸 군

사부 참모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33년 만주에서 활동하며 생육사에 가

담하며 염석주와 연결되었다. 

이규채는 1934년 9월 25일 상해 일본영사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1935년 3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0년형에 처해졌다. 이후 경성형무소에서 

1944년 밤밭에서 치러진 염석주 장례식(염영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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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1940년 가출옥되었다. 이 해가 일본 기원(紀元) 2600년 기념으로 감

형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이규채는 독촉중앙감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

가 1947년 3월 2일 서울 관훈동에서 서거하였다. 애국지사로 널리 신문에 그

의 죽음이 보도되었고, 대종교총본사(大倧敎總本司)와 단군전봉건회(檀君殿

奉建會) 연합으로 이규채 추도식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고향인 포천군 가산

면 방축리에서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이규채의 일기인 『이규채 연보

(李圭彩年譜)』도 1944년 5월로 끝나고 있다. 즉 염석주의 죽음 어간에서 멈

춰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염석주의 죽음은 끝내 어둠의 비밀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염석주의 죽음 이후

염석주의 장남 염건택(廉健澤)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김창준 목사의 딸 김마리아와 1942

년 혼인하였다. 김창준(金昌俊, 1890~1959) 목사

는 평남 강서 출신으로 숭실중학과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당대 

최고의 실력을 지닌 목회자였다. 1919년 민족대

표 33인으로 3.1운동을 이끌었고, 지속적으로 조

국의 독립을 추구한 민족운동가였다. 민족말살

기인 1939년 만주 신경(新京)으로 망명하여 가

구제조회사인 동아공사(東亞公司)와 북만산업개척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

였다. 1942년 목단강과 하얼빈 중간에 있는 주하(珠河)에서 농장 경영과 전분

공장을 운영하였다가 1945년 귀국하였다. 사돈이었던 염석주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김창준은 해방 후인 1947년 1월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으로 옮아갔다. 그리고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전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김구 · 김규식 · 조소앙 등 14명과 함께 북한으

김창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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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간 뒤 그대로 잔류하였다. 실

상은 고향에 정착한 셈이지만 사회

주의를 수용하였고 목사의 신분으로 

북한 잔류를 선택하였고, 북한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까지 지냈다. 

염건택은 6.25전쟁 이후 부인과 아

들 및 동생들과 함께 월북하였다. 장

인인 김창준 목사의 길을 따른 셈이

다. 이에 반공적 입장에서 선 남한 땅

에서 염석주는 사회주의자로 인식되

었고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명은 

무망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수십 년

을 지나왔다.

염석주 선생 연보

1895. 9. 26. 염석주 탄생 (수원군 일형면 율전리 366번지)

1909. 3. 삼일학교 졸업 

 12. 14. 박승극 탄생 (수원 양감면 정문리)

1912. 2. 임면수 선생, 만주 서간도로 망명 홍천 용씨(龍泳濟)와 결혼

1919. 3. 3.1운동 참여

1927. 10. 17. 신간회 수원지회 설립(회장 김노적)

1929. 4. 7. 신간회 수원지회 부지회장

1929. 4. 10.  수덕(水德)농민단 조직, 빈궁민 20여명을 만주 봉천성 

懷德縣 西五家子 이주 (1차 추공농장)

1930.   길림 五常縣 沖河鎭 生育社 관여, 토지 구입하여  

농민 30여 호 이주시켜 2차 추공농장 운영.  

한국독립군 부사령관 金昌煥 장군 연계, 독립자금 지원

1932. 5.  천곡학원 설립인가 

 10.  천곡학술학원 건축 발기회(회장 염석주) 조직 

딸 태윤, 건택, 윤택, 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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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7.  천곡학원 정초식 

1933. 1. 15.  천곡학원 낙성식(23평, 정원 60명)  

1935. 1. 23. 최용신, 장중첩증으로 수원도립의원에서 사망(26세)

 1. 25.  최용신 장례위원회(위원장 염석주), 사회장 거행

1939. 8.  김창준 목사 만주 신경(新京) 망명, 21만엔 재단 조직 

  가구제조사 동아공사 설립, 북만산업개척주식회사 설립

1942.   김창준 목사, 주하(珠河)에서 농장 및 대륙산업사 운영

1942.   장남 염건택, 김마리아(김창준 목사의 딸)와 결혼

1944. 5. 27.  동대문경찰서 구금 (18일간 고문) 

  콜레라,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서대문적십자병원 이송

1944. 6. 17.   입원 3일 만에 서대문적십자병원에서 49세로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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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희는 수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났고, 역사를 전공하면서 지역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접하게 되었다. 선조들의 고향인 수원 역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원시사 편찬

사업을 담당했다. 현재 수원학연구센타에서 수원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원역사를 정리하는 작

업을 하고 있다. 



육종학자 우장춘,  

아픈 역사의 무게를 견디다
61

역사에 발을 딛고 서서

우장춘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

미사변의 주범 우범선(禹範善)의 아들 

또는 한때 ‘씨 없는 수박’ 발명자라는 

수식어로 더 유명한 인물이다. 그래

서 대적죄인인 아버지의 죄를 씻고 해

방된 가난한 조국을 위해 헌신한 것

으로 아버지 대신 죄 값을 치루고 용

서받은 아들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

는 임종 직전인 1959년 8월 9일 대한

민국 문화포장을 받았을 때,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

렸다고 한다. 조선의 아들이었으나 조선의 아들이지 않았던, 그가 영면에 들

기 직전 완전한 조선인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쳐 

온 어느 육종학자의 순탄치 않은 생애를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우장춘(『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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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역적 우범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다. 

우장춘은 1898년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에서 아버지 우범선과 어머니 사

카이 나가 사이에서 출생했다. 우범선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시

해에 가담한 주역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1896년에 일본으로 망명해

서, 히로시마, 교토, 도쿄 등지로 떠돌아 다녔다. 그의 일본행은 처음은 아니

었다. 1882년 임오군란 무렵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가 귀국한 경험이 있었다. 

이후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다가 189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선발대에 참여했다. 이듬해 1895년 을미사변에는 명성황후

를 시해한 후 일본으로 망명한 것이다. 

우범선의 일본 망명생활은 일본 우익계 거물인 스나가 히지메(須永元, 

1868~1942)의 도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스나가는 젊은 시절부터 김옥균

과 박영효 등 갑신정변에 관여한 개화파 조선인을 후원을 했다. 우범선과의 

인연은 박영효를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박영효는 일본 망명당시 고

베에 조일신숙을 세워 우범선과 함께 조선인 유학생을 가르쳤다. 때문에 우

범선과 스나가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외

무성은 자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요시찰한국인거동」

이라는 제목으로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지원을 했다고 한다. 우범선도 

일본정부로부터 매달 20엔을 지원받았는데, 소학교 교사의 초봉에 2배에 달

하는 금액이었다.

우범선은 기타노 이치헤이(北野一平) 라는 이름으로 도쿄에 있을 때, 어느 

귀족 집에 고용되어 있던 15세 연하의 사카이 나카(酒井仲)를 만나 재혼을 했다. 

그는 조선에 본처와 자녀가 있었지만,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짐작했었

던 듯하다. 사카이 나카와의 사이에서 장남 우장춘과 차남 우홍춘을 낳았다.

사실 사카이 나카는 망명한 조선인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의 동생인 

사카이 와키와 함께 친일 망명인들의 혼맥을 연결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역할

을 했다. 나카가 고용되었던 도쿄 귀족 집안을 매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범

선과의 결혼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확장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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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카를 중심으로 조선인 망명가들이 모여들었고 그들과 친일파 후손들은 

사카이의 도움을 받았다. 사카이 나카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망명조선인과 그 후손들의 작은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카이 나카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공동체는 선후는 알 수 없지만, 동생 와

키와 구연수의 결혼으로 확장되었고, 다음은 친일파 이용구(李容九)의 아들 

오히가시 쿠니오(大東國男, 이석규)와 송병준의 손녀 노다 미에코도 사카이

로 연결되었다. 

구연수는 우범선과 함께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인물이며 송병준의 사위였다

고 한다. 구연수와 송병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돈이라거나 사위였다는 설도 

있다. 송병준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와키와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어쨌거나 구연수는 와키와의 사이

에서 초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구용서(具鎔書, 1899~1896)를 낳았고, 아들 

구용서가 송병준의 손녀인 노다 미에코(野田見榮子, 송지혜)와 혼인을 했기 

우장춘과 우홍춘 형제(『우장춘과 원예연구』) 부모님과 함께 한 우장춘(『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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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관계가 혼동된 듯하다. 구용서는 후일 우장춘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는데, 우장춘과 이종사촌이었던 셈이다. 

우범선은 고베를 거쳐 1902년 10월 히로시마현 구레시로 이주한다. 우범선

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자객에 암살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

달렸다. 그래서 동서 내외인 구연수와 와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고영근(高永根)의 일격은 막아내지 못했다. 

고영근은 1899년부터 일본에 들어와서 구마모토, 고베, 오사카 등을 떠돌아 

다녔다. 그가 애초 우범선을 목적으로 일본에 왔는지 아니면 다른 친일파들도 

처단하기 위해 일본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고영근은 우범선이 취중에 명성왕후 시해에 관여했다는 소리를 들

었고, 이에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아 다녔다고 한다. 처음에 고영근은 윤효정과 

더불어 거사를 모의했으나, 윤효정을 따돌리고 1903년 11월 24일 6시경 거사

를 치렀다. 그러나 우범선이 워낙 경계가 심해서 쉽게 접근할 수 가 없었고, 먼

저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다. 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경계를 허물었으며, 우

범선의 집 주변을 철저하게 답사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한편으

우범선을 암살한 고영근의 묘역(수원시 이목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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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윤효정의 암살계획을 발설함으로써 더욱 신뢰를 얻었다. 이후 그는 우

장춘을 살해하고 인근 와쇼마치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했다. 이때 우범선의 나

이 47세였다. 우범선이 사망했을 때 우장춘은 겨우 6살 정도였고, 동생 홍춘

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후일 유복자로 태어났다. 남편을 잃은 

사카이는 행상과 각종 허드렛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으나 쉽지는 않았다. 결

국 장남 장춘을 도쿄의 희운사(喜運寺)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에 맡겼다. 홍춘

은 아직 젖먹이여서 직접 키울 수 밖에 없었다. 희운사는 우범선이 도쿄에 있

을 때 주지가 사카이 나카와 맺어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장춘은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것도 서러운데, 고아원에 있던 일본

인 아이들도 조선놈이라며 놀리고 멸시를 일삼았기 때문에 더욱 서러웠다. 아

이들이 “너는 조선놈아니냐? 조선 놈이 무슨 건방진 소리냐?”말 끝마다 놀릴 

때 마다 “그래 나는 조선사람이다. 망국민족이다. 그러면 어때? 두고보자 너

희들이 내 앞에서 머리 숙일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라고 의지를 다졌

다고 한다. 6살에 망국이니 조선사람이니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 같지

는 않다. 다만 아이들의 놀림에 다름을 깨닫고 오기가 생겼을 것은 분명해 보

인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1년 반 정도를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할 할 때 쯤에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우장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돌아왔다. 아버지 

우범선의 사망 이후 도쿄 고아원에 보내져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던 

시절은 그에게도 혹독한 시절이었다고 한다. 우장춘을 희운사로 보낸 이유는 

아버지 우범선이 도쿄에 있을 때 주지인 아라이[新井慈剛]가 중매를 슨 인연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우장춘의 양육을 자청하고 나섰기 때문이

다. 1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만난 우장춘은 거의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일본 

아이들의 심하게 놀려 댄 탓에 많이 힘들어 했다. 

사카이 나카는 아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우범선의 묘지를 팔아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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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묘지

는 원래 도쿄 아우야마에 조성되었는데, 나

카가 묘지를 팔아서 인지 아니면 관리가 안 

돼 방치되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돌보

는 사람없도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스나가가 자신의 가족묘로 묘역을 옮겨 왔

다. 스나가의 우범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범선 사후에도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는 사카이 나카에게 생활지원금과 아이들 

교육비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정

부로부터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준 사람은 박영효이다. 

지원형태, 지원규모, 기간 등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다. 때문에 우범선이 암살된 이후에 생활고로 

허덕인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다. 

1956년 『동아일보』에 의하면 순종 즉위식이 있던 1919년 9월 1일 다음날에 

한국의 소위 황족 원로대신 귀족 및 한일합병에 진력한 자들에게 지위와 공로

에 따라 일본정부가 작호를 내리고, 김옥균과 홍영식, 어윤중, 김홍직, 안동수 

등의 유족에게는 1만원, 정병하, 권영진, 서광범, 우범선, 이주희, 박영교, 조

총희, 유기환 외 2인 등에게는 5천 원씩을 주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때 우

범선은 암살당한 지 10여년이 지난 때이다. 때문에 이는 우범선 유족에게 준 

위로금 형태였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렇듯 이외에도 일정 지원금이 있었을 것

이다. 1916년 도쿄대학 농학부에 입학할 당시 우장춘 형제의 학비는 조선총

독부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동생 우홍춘도 도쿄대학 법학부에 입

학했는데, 이 학비도 조선총독부에서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범선은 망명한 인물로 생활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있다 해도 어

린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카이를 중심으로 형

히로시아현 구레시에 위치한 우범선의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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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돼 있던 망명 조선인들의 작은 사회는 1903년 우범선의 죽음과 더불어 해

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망명 조선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의탁하면서 조금씩의 지원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마저도 끊겨서 사카이 나카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야 했다. 게다가 1908년 『대한매일신보』 8월 11일자에 구연수

의 일본인 첩 와키가 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늘 같은 처지로 어려움을 함께 

해왔던 여동생 와키가 사망하면서 나카는 더욱 외롭고 힘든 처지에 놓여졌다. 

그런 와중에도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또는 감시대상이었기에 고등경찰

이 주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한다. 지속적인 감시와 경제적 고통은 이

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덧 1916년 구레시에서 중학교를 마친 우장춘은 처음에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다. 우장춘의 셋째 딸인 요오코(葉子)는 아버지가 군인이 되고 싶었으

나 몸이 약해서 포기했고 한편으로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고 기억하고 있다. 구레시 에타지마(江田島)섬에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

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꿨다고 

한다. 우장춘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희망에 편승했었으나 꿈을 접었다고 한다. 

해군병학교는 일본의 해군사관학교로 1869년 도쿠가와 막부 소속의 해군과 

각 번마다 운영한 해군을 합쳐 일본 해군으로 전환하고 도쿄 스미다강 하구 

근처인 쓰키지에 설립했다. 이듬해에는 해군병학교로 바꾸고, 1888년에 희로

시마현 구세리 에타지마로 옮겼다. 1945년 이후 폐교되었지만, 이 학교 자리

에 해상지위대의 제1술과학교 및 간부후보생 학교가 들어오면서 메이지 시대 

창건된 건물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운명을 바꾼 선택, 도쿄제국대학 농학실과에 입학하다.

우장춘은 군인이 되거나 경도대학에 진학해 공학도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학부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고, 둘째딸 마사코(昌子)에 의하면 학비

를 지원해준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농학실과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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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했다고 한다.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들에게는 정규대학교육보다는 실업

교육을 권장하는 것이 일본의 방침이었기에 우장춘 역시 이 정책에 따라야 했

다. 게다가 우장춘이 여전히 조선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총

독부의 명령에 따라야만 관비유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농학부였지만, 우장춘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선택이 되

었다. 후일 이 일로 우장춘은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았고, 이로서 아버지 우범

선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다. 물론 이때는 우장춘도 그 누구

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조건을 수용해야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도쿄대에서 또 한 번의 운명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다. 입학 한 지 얼

마 되지 않아 조선의 어느 도지사가 일본에 와서 조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조선 유학생 김철수

가 단상에 뛰어 올라가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

다. 이 자리에는 일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허백련 화백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 청량리 국립원예연구소 서울분원에서 연구소장 우장춘, 서울분원장 이성찬, 농진청 원예과장 고병민, 독립 

김철수 선생, 최영전 선생(출처 이상원,『노란장미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80518』, 2005) (『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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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 신입생이던 우장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김철수를 자주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 아버지 우장춘의 매국적 행위를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고 한다. 이때부터 허백련과 우장춘, 김철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김철수는 그에게 뼈아픈 조언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려면 조

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우장춘이 배운 것을 가지고 봉사해야 하며, 절대 조

선인의 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했

던 지운(芝雲) 김철수(1893~1986)와 허백련(1891~1977), 우장춘의 우정은 

이들이 작고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우장춘은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조선 국적의 조

선총독부 관비유학생이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철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위치와 조국 조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다. 

도교대 농학과를 졸업한 후에, 1920년 6월 일본 농림성 고노스 농사 시험장 

기수로 들어가 1937년까지 재직했다. 고노스 농사시험장은 일본 원예 연구의 

중심지였다. 대학졸업생중 시험을 봐서 1, 2등만 뽑는 수재들이 모이는 시험

장이었다. 이곳에서 무려 17년간 근무를 했고 1930년에는 페튜니어에 있어서 

겹꽃 유전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1936년에는 『종의 합성』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찰스 다윈의 종의 진화론을 입증하는 세계적인 연구성과에도 불구하

고 조선인 이라는 이유로 고등관 기사가 되지 못했다.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1931년에 준비가 끝났지만, 논문을 제출 시한 하루전

에 시험장에 화재가 나서 그간의 연구가 다 타버렸기 때문에 6년 후에나 제출

이 가능했다. 우장춘은 보통 연구자료를 집에 가져오는데, 다음날 일찍 가져

가야 했기에 자료를 가방에 넣고 실험실에 두고 왔는데 그날 마침 화재가 발생

한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다시 준비해서 1936년에 종의 합성이라는 결과물을 

얻은 것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박사학위 논문에도 불구하고 1937년

에는 일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해임시켰다.  

사실 우장춘은 스나가 나가하루(須永長春)라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1923년 결혼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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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앞둔 상황에서 아내가 될 와타나베 고하루의 부모가 우장춘이 조선인이

라는 이유로 심하게 반대를 했다. 신부가 될 와타나베 고하루는 니가타현 아

라이시에서 태어났다. 큰 언니가 변호사에 출가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

기 때문에 언니 집에서 니가타현 나가오가시의 여자사범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소학교에서 3년간 선생으로 있었다. 우장춘은 아버지의 오랜 후원자

인 스나가 하지메에게 고하루와의 결혼소식을 알렸다. 스나가는 우범선의 아

들이 결혼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고하루의 가족이 반대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

뻐하며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등학교 교사인 자신의 사촌에게 고하

루를 양녀로 입적시키고, 우장춘이 데릴사위가 되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렇게 

우장춘은 스나가 나가하루가 되었다. 

하지만 정착 우장춘은 그 후로도 우씨 성을 썼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을 것이다. 평생 써왔던 성을 바꾼들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도쿄대 재학 당시 김철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

도 있다. 다만 동생 우홍춘이 어머니의 먼 친척의 친자로 입적되어 후지노란 

성으로 일본인 속으로 들어가 산 것과는 다른 행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장춘은 창씨개명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결혼을 위해 일본

인의 양자로 들어갔고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

지 않았을 뿐 창씨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장춘은 스나가 고하루

를 아내로 맞이하여 6남매를 낳았다. 우장춘과 고하루가 결혼을 한 그해 아버

지 우범선의 암살범인 고영근은 조선에서 6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936년 5월 ‘종(種)의 합성’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로써 육

종학자(育種學者)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종의 합성은 서로 다른 종이 교배

하여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으로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

하여 유채(油菜)를 만들어 냈고, 서로 다른 종이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으로 진

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차

별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우장춘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은 1936년 『동아일보』에도 대대적으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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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이 기사에는 아버지 우범선의 행적을 재론하여 아들 우장춘의 업

적도 열거하고 있다. 

교토 다키이 농장의 초대 연구 농장장이 되다

1937년 고노스 농사시험장을 그만 두고는 개인농장인 교토[京都]의 다키이

[瀧井] 종묘 회사의 초대 연구 농장장으로 부임했다. 1945년 9월 3일 농장장

직을 사임하기까지 약 12년을 이곳에서 근무했다. 우장춘의 셋째 딸은 다끼

이 종묘로 이사한 이후에는 집도 넓어지고 생활형편도 낳아졌다고 기억한다. 

우장춘은 다끼이 농장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농

장에서의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우장춘과 원예연구』에 소개된 가족이

나 지인들의 회고를 통해서 당시 생활을 짐작케 한다. 그는 잠잘 때도 머리맡

에 종이와 붉은 연필을 두고 자다가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을 

했으며, 한밤중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시험장으로 달려갔다고 

진화를 설명하는 우장춘의 삼각형(출처 LG 사이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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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 날 때마다 우장춘의 관심사에 따라 이름을 붙이

곤 했다고 한다. 둘째 딸은 나팔꽃 연구하던 시절에, 셋째 딸은 유채종자의 연

구를 시작하던 해를 기념해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

다 반지 하나를 만들어 줬는데, 반지에는 자손 대수에 따라 숫자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번호를 새겨줬다. 3-1-1은 우장춘의 셋째라는 뜻이고 다음 1은 셋째

의 큰 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손 대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방식은 유전학

을 연구하던 우장춘 나름의 애정 표현 방식이기도 했다. 다끼이 농장 시절 월

급날이면 사람들을 모아 차와 과자를 대접하는 것도 즐거움의 하나였다고 한

다. 젊은 사람들을 불러 마작, 바둑, 장기, 화투 등을 즐겼으며, 고하루는 이들

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와 과자를 만들었고, 이를 위해 월급날이면 소맥분, 설

탕, 콩 등을 미리 구입해 두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다끼이 농장에 온 후

부터는 집도 넓어지고 생활도 안정이 되었다고 한다. 

셋째 딸의 기억에 의하면 다끼이 농장은 교토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 교토

에는 부락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다끼이 회사 근처에도 커다란 

부락이 있었는데, 우장춘은 부락민과도 친하게 격의 없이 지냈기 때문에 인기

가 많았다고 그곳 부락장과도 친척처럼 지냈다고 한다. 

일본 사회에는 전통적인 사 · 농 · 공 · 상(士 · 農 · 工 · 商)이라는 전근대 일

본의 신분제도 아래  최하층의 천민으로 부락민이 존재한다. 에도시대의 천민

인 에타(穢多), 장의사 백정 등과 같은 금기시 되는 직업 종사자들을 히닌(非

人)이라 부르며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구역을 말한다. 이곳에는 부락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입되거나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간 조선인이 

유입되기도 했다. 지금도 동경, 교토, 오사카 등의 변두리에 아직도 존재한다

고 한다. 이들이 사는 마을을 일반인 거주지와 구별해 부락, 특수부락, 피차별

부락, 동화지구 등으로 불리며 사회 밖의 또 다른 사회로 취급하고 있다. 그 역

사는 10세기 헤이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도 막부 시대 신분제도가 

1)  管韻, 「일본부락민, 부락차별문제」, 다음카페 http://cafe.daum.net/kis0901/RdoR/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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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

다 1922년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

향으로 수평사(水平社)가 등장하여 

부라쿠민 해방운동을 이끌었다. 당

시 수평사 창립 선언문은 일본 최초

의 인권선언으로 간주된다. 이 선언

은 교토 시내에서 채택이 되었다.1)

우장춘은 교토의 부락민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차별받는 조

선인으로 당시 일본인 사회에서 차

별의 대상이었던 부락민에 대한 연

민이었는지도 모른다. 우장춘의 품

성을 알 수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부락민도 한 사회의 자연스런 구성원으

로 인식하고 어울렸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셋째 딸의 기억에 남은 부락민

의 존재가 히닌(非人)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끼이 농장 시절에는 조선인 유학생들과도 만남도 가졌으며, 간혹 조선에

도 왕래했던 것 같다. 조선인 유학생 중 김동우, 김종(일본명 김자일) 등 후일 

우장춘 박사의 귀국 후 활동을 도와주는 인물과의 인연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

다. 김동우는 1941년 수원고등농림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 1944년 경

도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에 체류 중일 때 우장춘을 만났다. 우장춘을 

찾게 된 계기는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시 1년 선배였던 민관식이 경도대학

에 유학 시절 일본인 교수가 조선인이면서도 우장춘을 모른다고 힐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만남은 우장춘의 관사에서 이루어졌고, 이때 

자신의 연구가 인류행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기도 했

다. 김동우는 이러한 인연으로 후일 우장춘이 한국에 돌아와서 사망하는 그날

까지 연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종도 이때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역시 육종학의 연구자로 다끼이 종묘

우장춘 귀국에 가장 앞장선 김종, 우장춘 박사  

환영식장에서 왼쪽 김종(『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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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우장춘을 한국에 적극 소개하기도 했다. 사실 

우장춘은 1936년 박사학위 취득 시점을 전후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1936년을 기점으로 아버지 우범선의 한말비사라는 기사가 중심이었다면, 이

후에는 우범선의 아들인 우장춘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쨌거나 우장

춘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도 지속되기는 했다. 

우장춘은 김종을 1944년 조선총독부 종자생산 기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

천해 줬는데, 이 계획은 일본의 패전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때 조선총독

부에 김종을 추전한 것도 우장춘이었다고 한다. 김종과의 관계는 일본에서부

터 끈끈하게 이어져 왔다. 이러한 인연으로 김종은 종자연구에 있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우장춘을 영입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며, 이복누나 우희명의 남편

과 형제이거나 사촌인 강원호의 딸 강옥순과 결혼도 하게 된다. 아마도 우장

춘과의 연이 적극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과의 인연에서 드러

나듯이 우장춘은 한국에 있던 우범선의 가족 특히 이복누나인 우희명(禹姬命)

과도 조선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희명의 아들 강우

창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 뿌리를 확인하고 싶

었는 지도 모른다. 귀국 후에도 우희명과 우장춘의 만남은 이어졌고, 고하루

는 우희명의 어머니를 한국인 어머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리기도 했다고 하다. 

그리고 『매일신보』에 의하면 농정 시찰을 위해 경성에 들렀던 우장춘의 동

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반도출신으로 제국의 농학게(農學界)에 큰 공헌을 하

고 있는 경도(京都) 다키－종묘(種苗)주식회사의 기사장 농학박사 우장춘(禹

長春)씨는 그 동안 여러가지 저중한 연구를 발표하야 사계의 주목을 이 고잇

는 중이거니와 동박사는 이번 조선농업의 실정을 시찰하고저조선에 와서 지

금 부내 황금정(黃金町) 二정목 영제댁에 유숙하는 중이다”라고 전하며, 말미

에 “조선에 도라와 느  것은 조선의 농업경영은 기술적으로 철저치 못하다

는 것이 가장 느 지는 점인데 그 전보다는 비약적 발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잇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장춘이 조선에 자주 들르게 된 또 다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우장춘의 동생 즉 우홍춘이 경성부 황금정 2정목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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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

적으로 덜 주목 받아 왔던 

우홍춘은 도쿄대 법학부

를 졸업한 이후에 어머니

의 먼 친척에게 입양됐다

는 기록만 있으나, 1937년 

이후 1940년대 조선으로 

들어와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방되고 나서

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

다. 어머니 사카이 나카가 우홍춘의 집에서 거주 했다고 하는데, 노년에 장남 

우장춘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둘째 아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다. 아버지 우범

선의 굴레가 우홍춘에게도 깊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장춘과는 다른 방

식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 같다. 이렇듯 조선과 인연을 지속하고 있던 우장춘

의 교토 다끼이 농장에서의 생활은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다 해방과 더불어 1945년 9월 3일 오랫동안 다니던 농장을 그만두고 교

토 장법사에서 일가족이 칩거를 했다. 당시 일본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로 패전을 선언하는 등 어수선한 시점이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혼란스러운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우장춘은 개인연구 

농장을 개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듯 하다. 우장춘은 교토 다까야마 종묘 

농장장과 우쓰노미야의 동북종묘사 고문 사이또 박사 등과 함께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1946년에는 목재상의 원조를 받아 채소 육종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그의 한국 귀국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장춘 귀국 수송선에 오르다

해방 직후 남한의 식량이나 채소 수급 사정은 상당히 악화되었다. 혼란으

일본을 떠나오기 전 마지막 가족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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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통계의 미비 일수도 있으나 미곡의 경우 1942~1944년 평균 생산량이 

1,372만석이었는데 비해 1945년에는 1,284만석, 1946년 1,205만석으로 크게 

부진했고, 채소의 경우는 한 · 일간의 국교 단절로 일본으로부터 각종 종자 수

입의 길이 막히자 밀수입이 성행할 정도였다. 당장 사람들은 쌀과 무, 배추 등 

기본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특히 무, 배추를 비롯한 채소 종자 

대부분을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립 후 대한민국의 식량 사정

은 그야말로 바닥을 쳐서 우량종자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 한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 1947년부터 우장춘의 귀국을 본격적

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귀국 논의는 부산 동래지역 조직인 ‘기영회’가 우장춘 박사 환국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귀국을 위한 모금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래지역을 중심

으로 환국추진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추진 중심인물인 김종과 구용서

가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출신지였기 때문이며, 이들이 인척관계라는 점

도 작용했다. 조카사위였던 김종은 당시 경상남도 농무부장이었으며, 같은 

육종학 연구자로서 우장춘의 필요성과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인물이다. 

이종사촌인 구용서도 고향이 부산이고, 도쿄 상대를 졸업한 이후 조선은행(

후일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1942년 조선은행에서 한국인 최초

로 지배인으로 올라 여수지점을 맡았다. 그러던 중 여수지점 직원 하나가 비

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대리로 강등되어 오사카 지점 서구출장소로 좌천되기

도 했다. 오사카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일본이 물러난 조선은행의 운영을 맡

는 중책을 맡게 됐다.2) 당시 구용서가 자장 높은 지위까지 오른 조선인이었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용서는 한국 금융계의 수장자리인 한국은행 초대 총

재에 오르게 된다. 

우장춘 귀국자금으로 100만엔을 모금하고, 시험장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을 바탕으로 부산 금정산 기슭에 만들었다. 당시 100만엔이라는 거

2)  [중앙은행 오디세이-23-] 선망과 좌절의 일터 식민지 조선은행 직원들 

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 hyeonjin.cha@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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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금과 귀속재산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용서의 도움이 필요했

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사

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1947년에 시작된 준비는 1950년 

3월 8일 3년에 걸친 대장정음 마쳤

다. 3월 8일 귀국하고 5월 1일 한국

농업과학연구소(국립원예특작과학

원의 전신) 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귀국에 앞서 대한원예협회장 

김태홍(金泰洪)에게 보낸 편지에서 

“환국의 날을 앞두고 나는 마치 시

집 시집가는 새색시의 결혼전야와도 같은 기쁨과 강개로 얽힌 감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근 30년 동안 연구하여 일해오던 일본의 직장을 

사임하고 경도 교외사원의 한구석에 칩거한 지 어언 4년 반 동안 그 동안 나

는 언제나 고국의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한숨과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일편단심은 언제나 한국에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이 생겨서 내가 목숨을 바

쳐 일할 날이 올 것인가 함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귀국을 앞둔 그의 마음

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그는 조국의 땅에 뼈를 묻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우장춘은 역적의 아들이자 일본인 어머니의 아들인 자신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이후 우

장춘의 귀국은 국회 농림위원회 이주형 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曺

奉岩)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국가기관 사업으로 추진했고, 이러한 노

력으로 돌아온 그는 1950년 한국농업과학연구소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의 농

진청 산하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의 모태를 육성함으로써 한국원예농업의 창

시자 공적을 남기게 된다.

부두에서 환영의 꽃다발을 든 우장춘(『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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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우장춘을 보내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수를 동원했으며 감옥에 

가두려는 꼼수까지 부리며 귀국을 말리고자 했다. 일례로 1949년 1월 스웨덴

에서 개최된 세계유전육종학자대회로부터 특별 초청의 영예를 얻었으나 맥

아더사령부나 일본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3) 스웨덴에

서 한국으로 직접 건너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

된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장춘은 한국정부에서 보내준 한국인 신분

증을 제시하고 본적이 서울임을 내세워 불법체류자를 자처하여 밀입국 · 범법 

외국인을 수용하는 오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입소해 강제 송환선 신코마루[

新興丸]를 타고 귀국했다. 

귀국 자금으로 모은 100만 엔은 함께 귀국하지 못한 우장춘 가족의 생활비

로 전달했는데, 이 돈을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육종학과 관련된 서적, 실험용 

기구, 각종 종자 등 연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돌아왔다. 우장춘이 귀국

할 때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게다가 어머니나 아내, 그리고 오랫동안 일본인으로 살아온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이

승만 정권에서 우장춘이 일본으로 언제든지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장춘의 어머니 사카이 나카가 1953년에 사망

했을 때도 일본에 보내주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 신분까지도 감내하고 돌아온 

우장춘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고 보여진다. 그만큼 한국정부의 절박했

던 상황도 보여주는 것이다. 1950년 돌아온 그해 한국전쟁이 시작됐고 3년간

의 긴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우장춘은 당시 대통령 이승만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연구 

이외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탓에, 이승만이 초청을 해도 점퍼에 백

색 고무신을 신고 등장했고, 이승만은 일본 주둔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미 제

8군 장병에 공급할 채소의 수경재배 요청을 받고 우장춘에게 이를 수행하라

3) 1950년 1월 22일 『동아일보』 ‘식물진화론 수정케 한 세계적 식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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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시했는데, 수경재배를 바라는 이승만의 요청을 즉석에서 거절했다. 그러

면서 수경재배 대신 깨끗한 토양에서 인분뇨를 쓰지 않고 깨끗한 물로 위생적

으로 청정재배를 하면 된다고 설득했고 결국 서울근교와 경남에 토양과 용수

가 깨끗한 곳에 청정재배지구를 지정하여 군납채소 생산회사를 설치하고 값

싸고 위생적인 채소를 생산해 미8군에 납품할 수 이게 했다. 이렇게 생산된 채

소로 미8군의 호감도 얻고 동시에 거액의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되었다. 어쨌

거나 이승만의 요청도 거절 했을 뿐만 아니라 응접실 재떨이에 줄담배 꽁초를 

남겨둬서 이승만의 노여움도 샀다고 한다. 이승만은 담배를 아주 싫어하는 인

물이었다고 한다. 1957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 자리를 제의했지

만,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끝내 사양하기도 했다. 

어머니 사카이 나카는 1953년 8월 18일 일본에서 사망했다. 한국전쟁이 막 

휴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우장춘에게 있어 어머니의 존재는 특

별했다. 6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자객의 손에 잃었던 그에게는 온전한 가족

은 어머니와 동생뿐이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아도 밟히면서도 피는 민들레의 

지혜를 가르쳤고, 남편 우범선을 조선 혁명가로 칭하고 그의 아들임을 부단히 

일깨워 줬다고 한다. 전형적인 일본인의 입장에서 우범선은 조선을 개화시키

려 한 소위 혁명가였을 지도 모른다. 민족의식을 지탱해 주고자 부단히 노력

했으며, 조국을 위해 큰일 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도 

이승만은 우장춘을 일본에 

보내주지 않았다. 일본에 가

지 못한 우장춘을 위로하기 

위해 각계에서 조의금을 전

달했다. 1954년 2월 각계에

서 보내준 조의금으로 우물

을 파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우장춘이 어머니를 그리워 하며 만든 샘, 자유천(『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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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과 같은 샘이라 하여 자유천(慈乳泉)이라 하고 손수 글씨를 써서 비석을 세

웠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전각을 세우고 주변 이웃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아침마다 이곳 우물물을 받아 세수하고 주변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천을 세우고 자신에게 생명수와 같았던 어머

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대신했다. 세월이 지나 전각과 기둥이 훼손되어 

2009년 우장춘 박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했다. 어머니 사망 때 뿐

만 아니라 딸들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승만은 우장춘이 일본

으로 돌아갈 지도 모른 다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다.

그는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징집이나 전쟁참여를 꺼려하는 시점에도 군

대에 자진 입대했다.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의 나이 이미 50이 넘었기 때문에 

자원입대라고 해도,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농업과

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연구원과 직원들은 군대에 징집되는 막아준 줬

다는 점에서 우장춘의 군 입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역적 우범선과 일

본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당당한 조선의 아들

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우장춘, 해방된 조국의 희망이 되다

우장춘은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해 붕괴된 한국 종자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평소에 그러했

던 것처럼 소탈하고 꾸준하게 연구활동을 지속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한국

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이 되었고, 이곳이 1953년에 중앙원예기술원으로 개편

되자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1952년에는 농업재건임시위원회 위원, 1953년에

는 임시농업지도요원양성소 부소장까지 겸임했다. 그야 말로 우장춘의 역할

과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당시 중앙원예기술원 규모는 6.6㎡

의 포장에 198㎡의 화훼온실 2동과 39.6㎡의 망실 34동이며, 조직은 채소경

종과, 채소육종과, 화훼과 등의 현업과와 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였다. 

이 작은 규모의 기술원이 짊어진 짐은 엄청나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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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그는 수도원의 승려와 같이 근엄한 생활을 했다. 아침 여섯시에 일

어나 세수를 하고 간략하게 신문을 읽은 후에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서 여덟

시에는 꼭 연구소로 나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담배는 조금씩 폈지만 술

은 전혀 못했다. 그의 생활은 오로지 실험과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요일

도 없이 항상 온실이나 포장에서 연구에 몰두했고 말수도 거의 없었다. 해방 

후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초빙되어 왔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좋은 자리

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좋은 자리보다는 한국 농업의 기초를 닦는 일에만 매

진했다. 그리고 그는 무척이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실험용 화분 하나가 없

어진 것도 알고 있을 만큼 실험실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1954년 진도에서 무와 배추의 원종 종자 39석(약 

6,840리터) 생산에 성공했다. 그리고 1955년에는 목표 수치에 가까운 무배추

의 보급 종자를 생산할 수 있었고, 국내 자급이 가능해졌다. 귀국 4~5년 만에 

한국인 대부분이 즐겨 먹는 기본 채소 종에 대한 자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종

자개량 뿐 아니라 무나 배추 등 채소 종자의 국산화를 통해 종자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작물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인분뇨 사용을 금지하고 청정

재배방식을 보급했다. 

기본 채소에 이어 구황작물인 감자에도 관심을 가졌다. 감자는 쌀이 귀했던 

시절 먹어도 해가 되지 않고 허기를 채울 수 있어 끼니를 때우기에 요긴했다. 

뿐만 아니라 춥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빠르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구황작물로서 적합한 영양원이었다. 그러나 질병 저항력이 좋지 않아서 전염

병이나 바이러스가 돌면 순식간에 죽는 단점이 있다. 1950년대 중반에도 씨

감자 바이러스가 돌아서 수확량이 급격하게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병이 없는 씨감자 원종 생산 종가 보급을 위해 시험지와 채

종포를 강원도에 설치해 실험을 거듭해서 드디어 재배에 성공했고 식량난 해

결에 앞장섰다. 

기초 작물인 무, 배추, 감자 등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 후에, 상

품작물에도 관심을 가졌다. 농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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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의 밀감과 유채이다. 유채 종자에 대한 연

구는 193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우장춘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이기도 했다. 

온대과일인 귤은 따뜻한 곳에서 주로 생육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도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재배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토양과 재배

가능 한 조건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거제도와 통영 욕지도 일대에서 귤 

시험재배에 앞장섰다. 

이처럼 지속적 생산을 위한 기본 종자 확보와 향후 농촌의 소득원 마련을 위

한 상품 작물 재배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여 당시 농업환경 변화에 기여

할 수 있었던 믿음은 ‘씨없는 수박’에서 비롯됐다. 씨없는 수박은 1943년 일본 

교토대 기하라 히토시가 처음 만들었고, 우장춘이 1953년에 국내 선보인 것이

다. 국내에 첫 선을 보이게 된 이유는 농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방안이었다고 

한다. 농사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농촌지도소가 권장하지 않는 식물을 심으면 

된다’는 것이 상식일정도 농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했다. 불신이 만연하다보니 

우량종자를 개발했다손 치더라도 보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방

법으로 알리고자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우장춘이 씨없는 수박을 발명했다는 

누명(?)을 오랫동안 써야 했다. 

우장춘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소탈한 인간적인 면모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엄격함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한국전쟁 당시 군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자원입대를 했으나, 한국농

업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들은 한국사회 급박한 농업문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군입대를 면제하도록 조처를 취해줬다. 

그러고 연구가 진행되는 실험실과 실험 과정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엄

격했다. 일본에 있었던 시절부터 지속된 오래된 습관이다. 잠잘 때도 머리맡

에 종이와 붉은 연필을 두고 잠들곤 했다. 그러다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자다가도 기록을 했다고 한다. 한밤중에 비라도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시험장으로 달려가곤 했으며, 연구를 집으로 가져와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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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국 성금으로 건네진 100만엔 전부를 한국원예농업 부흥을 위해 사용한 

것도 우장춘이 필요했던 조선의 절실한 상황을 엄격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었다. 그는 말수도 거의 없었고 일요일도 없이 항상 온실이나 실험실에서 연

구에 몰두했다. 실험실에 실험용 화분하나 없어진 것도 알 정도로 실험실의 

모든 것에 섬세한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연구실 이외의 모습은 즐겁고 위트를 즐길 줄 아는 인물이었다. 특

히 젊은 사람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마작, 바둑, 장기, 화투 등 잡기도 즐겼

다. 마작은 상당한 수준급으로, 밤새 마작을 해도 괴로운 기색하나 없이 아침

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유회라도 열리면 직접 사회를 보기도 하고 동

물 흉내를 내면서 기어다니는 것도 서슴치 않았고 노래도 즐겁게 불렀다고 한

다. 즐거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도 정작 술은 거의 못 마셨다. 같이 근무하

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밥도 스스로 챙겨 먹

을 정도로 소탈했고 명예역도 없고 순박한 연구자였다. 엄격하고 순박한 그

의 열정은 해방된 대한민국에 뿌린 많은 종자 씨앗으로 되살아 나 새로운 희

망으로 성장했다. 

우장춘, 조국이 인정한 농학자로 영원히 살다

우장춘은 구한말 을미사변의 주역인 우범선의 아들로 태어나 굴곡진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그러하듯 우장춘

도 아버지 우범선의 인생과 평가에 따라 아들 우장춘의 삶도 따라 파도를 탔

다.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니었던 그가 해방된 조국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대

한민국의 주춧돌이 된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을 지도 모

른다. 그의 심경은 귀국하기 하루 전날 새색시의 결혼 전야의 기쁨과 초초함

이나 조국을 위해 뼈를 묻겠다는 그 마음에 담겨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

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다 안락한 삶이 주어졌을 지도 모르지만, 한국인이 

되고자 강제수용소에 들어가서 송환선을 탔을 때 이미 살아온 만큼의 고난은 

각오한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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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방 후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되어온 일본의 채소종자 시장 독점을 막

아내고, 채소생산을 위한 전문 인력, 시설, 종자 등에 대한 기반이 붕괴되어 국

내의 채소산업이 커다란 위기에 처했을 때 채소종자의 개량과 생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4~5년 만에 한국인 대부분이 즐겨 먹는 기본 

채소 종에 대한 자급이 가능해졌고, 종자개량 뿐 아니라 무나 배추 등 채소 종

자의 국산화를 통해 종자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그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그럴만한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오랫동안 한국의 원예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꺾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불규칙한 식습관과 늦도록 연구

에 매진하는 생활은 그를 아프게 한 것이다. 그는 한국의 식량사정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직함

을 겸직해야 했고 짊어진 짐도 무거웠다. 헌신적인 노력 끝에 귀국 후 4~5년 만

1957년 제1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식에서 (『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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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내 채소 종자의 자립과 국

산화를 이뤄낸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공을 인정해 1957년에

는 부산시 문화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우장춘은 당뇨병과 십

이지장궤양에 의한 합병증이 겹

치면서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

어 1959년 8월 10일 중앙의료

원에서 사망했다. 우장춘의 투

병을 듣고 일본에서 급거 입국

한 부인이 임종을 지켰다. 그의 

나이 62세 였다. 우장춘의 장례

를 치루기 위해 농림부에서 장

의위원회를 결성했고, 직업인으

로는 처음으로 사회장이 결정되

었다. 장례식은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뒤 광장에서 윤일선 서울대 총장이 장의

워원장을 맡아 치러졌다. 약 500명의 각계 인사들이 그를 애도하는 가운데 불

교식으로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유골은 홍제원에서 화장 한 후 수원시 서둔동 

여기산에 안장되었다. 그의 묘비문은 노산 이은상이 썼고, 제자 김충현, 장남 

우원춘이 비명을 쓰고, 윤효중 설계와 조각을 담당해서 장의위원회 명의로 세

웠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다음날 한국 농업을 과학화하는데 일조한 선구자인 

조백현 교수는 추도사를 『한국일보』에 실어 그의 죽음을 애도 했다. 추도사에

는 “우 박사야 말로 참으로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특사를 파견

한 것이라고도 하겠으니 지금도 가끔 우박사가 오지 않았더다라면 어떻게 되

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뿐이다.”라고 하면서 서운

한 마음을 감추지 못 했다. 그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국가에서는 그에게 대

한민국 문화포상을 수여했다. 농림부 장관 이근식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서 환

1959년 농학박사 우장춘 영결식(『우장춘과 원예연구』)

장례식장에 분향중인 고하루 여사 (『우장춘과 원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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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장춘 박사 6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식에 모인 원우회 회원들

서둔동 여기산에 위치한 우장춘박사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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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복 차림의 우박사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다. 이때 우장춘은 “고맙다.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우장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원예인들이 친목과 발전을 기

약하는 동시에 그의 유덕을 기리며 본받고자하는 원우회를 창립했고, 현재까

지도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우장춘의 6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식을 거행하였

고, 아직까지도 많은 우장춘의 후예들을 길러내고 있다. 우장춘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춘학파는 우장춘의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우장춘은 어

려웠던 시절을 함께한 동료이자 이끌어준 교주와 같았다. 그래서 이들을 장춘

학파 또는 장춘교도라고도 부른다. 우장춘이 뿌린 과학연구의 씨앗은 여전히 

한국 채소 육종연구의 소중한 원천이 되었다고 한다. 

우장춘은 조선 역적의 아들에서 조국의 희망으로, 그리고 조국이 인정한 농

학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련을 거쳤다. 어머니의 소망대로 ‘짓밟히면서도 피는 

길가의 민들레꽃’처럼 그리고 아버지 우범선의 나라에서 기여하기를 바란 것 

처럼 우장춘은 아픈 역사의 무게를 견디고 조선의 희망이 되었고, 조국이 인

정한 육종학자로 우뚝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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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면(문학평론가, 수원문화재단 팀장)

문학평론가, 문학박사이다. 화성시 정남면에 태어나 수원에서 성장하여 초중고를 다 마쳤다. 평택대  

대우교수를 거쳐 인하대 강의교수 및 BK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수원문화재단 전통교육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장르문학 산책』, 『질주하는 역사, 철도』 외 다수의 저서와 평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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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론’을 넘어서 

나는 작가들을 잘 믿지 않는 편이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고, 진실을 거

짓으로 위장하며 때로는 위악적인 때로는 초탈한, 그러면서도 예술이라는 사

소한 열정과 꿈에 하나뿐인 인생을 홀랑 탕진(?)해버리는 이 위험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저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을 뿐이다. 

왜? 나 역시 그들의 이 헛된 꿈과 열정에 깊이 동화되고 문학에 심하게 중독된 

자이기에. 결국에는 남는 게 하나 없을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그래도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것은 삶의 공허를 달래고 찰나적 만족감이라도 얻을 수 있

으며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하여 그나마 이 세상에서 가

장 죄를 덜 짓고 사는 길일 수 있기에 돈도 안 되는 시시껄렁한 일에 몽땅 인생

을 바치는 그들의 안타깝고 아름다운 열정에 손바닥이 아프도록 뜨거운 박수

를 보내고 싶은 것이다. 이런 천치 바보 같은 이라고. 인생에서 좋은 게 얼마

나 많은데 하필 문학이라니! 예술이라니! 

무릇 작가들이란 존재가 이러하며 문학이 이러할진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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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작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것 못지않

게 심하게 안타까운 일이 되리라. 게다가 작가론이란 새 자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수정되고 다시 쓰여야 할 불완전한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던가. 

작가들이 남긴 작품이란 대개 진실 같은 거짓이고 진실보다 더 진실한 거짓

말일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들도 인간인 이상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 터 그네들이 남긴 작품과 기록물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구하는 작가론적 

글쓰기란 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또 생각해보면 고백이야말로 어쩌면 최고의 

은폐 방법이고, 수천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기에 작가들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작가론은 참 까

다롭고 어려운 영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은 딱딱한 작가론이

나 논문이 아니라 수원작가 김광주(金光洲, 1910~1973)에 대한 오마주로 혹

은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길잡이 정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짧은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기실 김광주는 작가론 쓰기의 최적의 대상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작가라 할 

수 있다. 대륙적 기질에 대인의 풍모를 지고 있으면서 남성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며, 보장된 의사의 길을 포기

하고 문학을 선택할 정도로 뜨거운 

예술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도 그 누구보다 대중성과 통속성에 

예민했던, 여기에다 보헤미안적 방

랑성에 가장으로서의 깊은 책임감을 

동시에 지닌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산 작가가 바로 인간 김광주이

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가 수원 신

풍동 출신의 작가임에랴! 

그런데 이 주제로 글을 이어가는 

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미 김광주에 김광주(김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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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문 세 편(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20집, 

2009. 5; 「고독한 경계인의 대중적 글쓰기: 김광주의 삶과 문학」, 『수원역사문

화연구』6호, 2016. 21;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김광주의 삶과 문학」, 『수원

문학 작고문인 평전』, 수원문인협회 편, 2018. 10)을 발표했기에 이제 더 이상 

할 말, 쓸 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요즘 연구윤리와 자기표절 문제가 엄

격해진 상황이어서 예전처럼 자기 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

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과 연구윤리에 따르면, 내 글도 나라고 하는 타인

의 글이 되기 때문이다. 하여 미리 첨언을 하자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고 베

끼지는 않겠지만 기왕에 발표한 필자의 논문과 어느 정도의 내용적 동일성과 

반복성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의 유사성 등을 피해나갈 길이 없을 것 같다. 미

리 밝혀 이 글을 읽으실 모든 분들께 미리미리 양해를 구한다. 

김광주는 누구인가

작가에 대한 탐구의 열정을 갖는 순간, 우리는 문득 작가론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작가론을 신뢰(?)하지 않는 나는 이 글을 통상의 작가론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앞서 말했듯이 작가론이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언

제든 다시 수정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불안전한 글쓰기이기에. 더군다나 

이 글은 논문도 평론도 아니고 그저 작가 김광주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자유

로운 산문적 글쓰기로 김광주의 삶과 문학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글이 되고자 한다. 그저 작가에 대한 가벼운 에세이 정도로 생각하

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 

김광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고심 끝에 추가로 공개하려 한다. 이런 내용

들이 추가된다고 해서 격동의 한 시대를 헤쳐 나온 한국문학의 별 김광주, 우

리 고장 출신의 선배 작가라는 위상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그래

야 할 것이다. 

김광주! 그는 누구인가. 김광주(金光洲)의 본명 곧 그의 호적명은 김준배(金

俊培)이다. 간혹 평(萍)이라는 필명을 쓰기도 했다. 본관은 김해(金海). 그는 



94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1910년 7월 9일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 433번지에서 아버지 김현모(金顯模)와 

어머니 차석영(車錫暎)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수원공립보통학교 곧 

지금의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9월 4일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현재 경기고)에 입학했다. 

학창 시절의 김광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보통학교 시절부

터 글쓰기에 남다른 자질과 소양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가령, 보통학교 

재학 당시 작문 시간에 쓴 글이 일본의 아동잡지(어린이 작문이라는 뜻을 지

닌 『兒童の綴方』)에 실렸을 정도였다. 

또 제일고보에 입학해서도 남다른 문재(文才)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특히 혼다(本多)라고 알려진 일본어 교사의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당연히 혼다 선생에게 적잖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혼다 선생에게 김광주는 

아주 특별한 학생이었던 모양이다. 그가 특별한 문학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혼다 선생의 소개와 후원으로 일본의 근대문학과 문학인들, 가령 모리 오가이

김광주 생가터는 지금 행궁광장으로 바뀌었다.(신풍동 43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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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鴎外)라든지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그리고 대중소설가로 유명한 기쿠

치 간(菊池寛)과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등 명치문단의 대표 작가들과 일본 

근대문학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해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 그가 의대에 진학해서 미래가 보장된 의학 공부에 

온전하게 전념할 수 없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문학에 대해 강한 열정을 지닌 문학청년 김

광주가 어떻게 해서 중국 상해의 남양의과대학으로 진학한 것인지, 또 어떻게 

의대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바로 그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1929년 김광주의 상해(上海)로 훌쩍 떠날 수 있었

던 것은 큰형 동주와 소주(蘇主) 출신 중국인 형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

던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만주 길림성 북대가(北大街)에서 포리의원

(浦利醫院)이라는 병원을 경영하고 있던 큰형 김동주의 권유 - 사실은 명령

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김광주의 

이상설 선생 동생 이상익의 첫째 아들 이관희씨와 자녀들. 뒷줄 가운데 이관희, 김진배 부부



96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손위 누이 김진배의 존재이다. 숙명

여고를 다니던 엘리트 신여성이었던 

그는 한동안 가족과 연락 두절 상태

에 있었던 큰 오빠 김동주를 수소문

해 찾아내고, 기어이 막내 동생 김광

주를 큰 오빠 김동주에게 연결시켜

준다. 누이 김준배는 엘리트 여성으

로 숙명학교(현 숙명여대)를 수석으

로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한 다

음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유명한 이

상설의 조카와 결혼을 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야 어쨌든 이미 학창 시절부터 

출중한 문재를 보여준 문학청년 김광주의 의대 유학은 전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갑자기 진행된 일이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

되는 무리(?)한 선택이었다. 당시 큰형 김동주는 아버지가 타계한 뒤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기에 동생의 장래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김동주는 지사형 인물로 자신이 운영하던 포리의원(浦利醫院)을 항일독립

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동생 김광주를 의사로 만든 

다음 병원운영과 항일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동

생 김광주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했다.(이와 관련하여 향후 김동주와 포리

병원을 항일 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면밀하게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리병원의 정확한 위치도 알아내야 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기

리고 현창하는 일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929년 상해에 입성한 김광주가 천신만고 끝에 남양의대에 입학했지만, 예

상대로 김광주는 의학공부는 뒷전이고 문학과 연극에 빠져 지내다 결국 미

래가 보장된 의학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고 험난한(?) 문학인의 길로 뛰어든

김광주의 중국 생활에 큰 조력자인 누나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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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헤미안』이라는 연극잡지를 만들고 중국어로 영화평도 쓰고 번역하면

서 본격적으로 문예창작의 길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에 백범 

김구(1876~1949) 주석과 아나키스트 정화암(1896~1981) 등을 도와 항일운

동에도 직, 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아나키스트단체인 ‘남화한인연맹’ 같은 단체

에 투신하여 활동하다 중일전쟁 직후 일경의 추적을 피해 동거하던 왕학분이

라는 중국여성과 함께 사랑의 도피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 시기 그는 「상해와 

그 여자」 · 「장발노인」 · 「밤이 깊어갈 때」 · 「포도의 우울」 · 「남경로의 창공」 ·  

「야계-이쁜이의 편지」 등 상해를 배경으로 한 주목할 만한 다수의 망명지 문학 

혹은 다아스포라(diaspora, 離散) 문학을 발표한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국 대륙과 만주 지역을 떠돌다 결혼한 다음 해

방 후에는 만주와 북한을 거쳐 서울로 귀환한다. 해방공간기에는 백범을 보필

하는 한편 『경향신문』의 문화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용규와 함께 공역한 『노

신 단편소설집』(1946)을 공역, 출판하였고 수필집 『춘우송』(1948)을 펴낸다. 

제승당 현판 앞에서 김구와 함께 한 김광주(출처 네이버 블러그, 한산도 제승당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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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에는 반공포로 문제를 다룬 『석방인』을 발표하는가하면 피란지 

부산에서 보여준 상류층의 타락상을 고발한 단편소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로 필화를 겪기도 했다. 이후, 경향신문사 문화부장에서 물러나 『정협지』 ·  

『삼국지』 등의 중국고전 번역과 대중소설 창작에 전념했다. 김광주! 그는 언

론 인 ·항일운동가 · 연극인 · 시인 · 소설가 · 번역가 · 무협소설가로 살았던 전

방위적 문인이었으며 격동의 역사시대 중국과 문학이라는 대륙을 술과 함께 

주유천하했던 자유인이었다. 

혹 이렇게 해도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에 김광주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1차 자료 몇 편을 소개한다. 작가 자신이 남긴 자전적 산문 「상해

시절 회상기」 『세대』, 1965. 12~1966. 1)와 그의 수필집 『춘우송』(백민문화

사, 1948), 정화암(1896~1981)의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

유문고, 1992), 조영암(1918~몰년미상)의 작가론 「김광주론」(『한국대표작가

론』, 수문관, 1952), 조병화의 산문 「나를 부르는 소리」(『박인환 전집』, 문학세

계사, 1986) 등을 잘 정독하면 김광주가 누구였으며, 어떤 작가였는지 그의 문

학적 지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광주의 문학세계

다작의 작가 김광주의 문학 세계는 편의상 4기, 4범주로 가르고 묶을 수 있을 

것 같다(김광주의 문학을 이렇게 4시기로 구분한 것은 필자가 수원박물관에

서 발행하는 학술지 『수원역사문화연구』(2016. 12) 제6호에 발표한 논문 「고

독한 경계인의 대중적 글쓰기」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다.). 

김광주 문학의 제1기는 상해로 유학을 떠난 1929년부터 1945년 광복 직전

까지의 시기로 남양의대에 재학하면서 독서 · 연극 · 항일운동 · 번역 · 단편소

설 창작에 중국여성과의 동거까지 뜨거웠던 김광주의 청춘시대가 여기에 해

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망명지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 초기 단편소설들이 제

1기를 대표하는 소설이며, 이들 작품이 학계와 주류담론들이 주목하는 유일

한 대상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중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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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왕학분과의 결별 그리고 김광주가 상해를 떠나면서 끝나버린 짧은 영광의 

시대였다. 

제2기는 해방공간기(또는 해방기)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까지로 김

광주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노신 단편소설집』과 『춘우송』 등 주로 번역

과 수필 창작에 집중하던 시기이다. 넓은 의미의 경교장(京橋莊) 멤버의 일원

으로 백범 김구를 보좌하면서 언론활동과 창작활동을 병행하던 김광주가 사

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성기이기도 하다. 이 때 김광주는 정무순(鄭

戊順) 여사와 결혼하여 장녀 연(燕, 44년생)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백범의 돌

연한 서거는 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이었다. 백범을 추모하는 김광주의 다양한 

산문들은 그가 얼마나 백범을 존경하고 따랐는지 또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보

여주는 증거들이라 할 수 있다. 

제3기는 한국전쟁에서 무협소설 번역에 나서기 이전인 1951년부터 1960년

까지의 10년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전쟁과 피난지 부산에서의 생활 그리고 

환도 이후의 시기가 이때이다. 3기의 주요 작품으로 상류층의 소비문화와 타

락상을 비판하는 단편소설 『나는 너를 싫어한다』(1952)와 반공포로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석방인』(1954)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본격문학과 대중

문학의 사이를 넘나드는 중간소설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는데, 단

김광주의 소설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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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소설집 『결혼도박』(1952) · 『연애 · 제백장』(1953) · 『혼혈아』(1958) 등과 장

편소설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1952) · 『장미의 침실』(1957) 등을 발표했다. 

제4기는 무협소설 『정협지』(1961)로부터 시작해서 폐암으로 타계하는 

1973년까지의 시기로 김광주 문학의 만년에 해당하며, 『서유기』(1960) · 『삼

국지』(1965) · 『중국사-십팔사략』(1972) 등 대중소설과 대중 교양서적을 주

로 번역하거나 창작했다. 김광주가 독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대중소설가라

는 이미지로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발표한 무협소설로

는 『정협지』(1961)·『비호』(1966) · 『흑룡전』(1967) · 『호유기』(1968) · 『풍운검』

(1969) · 『사자후』(1969) ·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1969) 등이 있으며, 

그밖에 독립운동가 후예의 수난과 4월 혁명(4·19혁명) 등을 소재로 한 중편소

설 『아방궁』(1970)을 창작, 발표하였다. 

김광주의 문학 활동은 연극 · 장, 단편소설 · 평론 · 수필집 · 시 · 번역 · 고전

소설 편찬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골고루 펼쳐져 있다. 한마디로 그는 격동의 

시기 다작과 왕성한 필력으로 한국문학을 풍부하게 살찌우는데 기여한 문학

인이며, 언론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이 낳은 수원의 작가였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개

그동안 작가 김광주의 삶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춘우송』과 「상해시절회

상기」 외에 작가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언급한 글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김광

주 연구도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도 김광주에 관한 논문 3편을 썼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몇 개의 부분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뒤늦

게나마 김광주의 삶과 가계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계녀(季女) 김향 

(金鄕, 1957년생) 선생의 증언과 조언 덕택이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들은 기왕의 연구들과 유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김광주에게는 평생 세 명의 여성이 있었다. 상해 유학 시절에 만난 중국인 

동거녀 왕학분, 정식으로 혼인을 한 부인 정무순 여사, 그리고 그와 함께 평생

을 같이 한 반려자 김도신(1917~2008) 여사 등이다. 해방 전 만주에서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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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순 여사와의 사이에서 김광주는 

2남 2녀를 두었다. 장녀 김연(金燕, 

1944년생)장남 김평(金萍, 46년생), 

소설가 김훈(金薰, 1948년생), 그리

고 김용(金容, 1952)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기인 부산 

피난시절 김광주는 운명적 사랑을 

만난다. 바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엘리트 신여성 김도신 여사이다. 이

들 사이에서 슬하에 딸을 하나 더 두

었으니 김광주의 막내딸 곧 계녀가 

바로 김향 선생이다. 그러니까 김광

주는 모두 2남 3녀를 둔 셈이고, 김향 

선생과 본처인 정무순 여사의 자녀들과는 이복남매가 되는 것이다. 

가족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이고, 또 김광주 문학을 연구하는데 아무

런 연관이 없는 사실이겠으나 작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연구 태도일 것이라 생각되어 한참 동안을 고민하다 처음으로 이 기회를 빌려 

그의 가계와 가족관계에 대해 밝히는 바이다. 이러한 진술이 김광주 선생과 

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는 지금의 윤리와 통념으로 재단할 것

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드물지 않았던 일이고 또 일부일처제라는 가족제도를 

넘어서는 운명적인 사랑 같은 것이기에 나는 이를 흠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 술과 담배로 살았던 작가 김광주에 대한 이야기이

다. 술과 담배는 누구나 즐기는 보편적인 기호품이고, 특히 창작에 종사하는 

작가들에게 술과 담배는 너무 당연한 기호품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

인의 취향과 기호의 문제로 간주하고 그냥 지나쳤으나 김광주의 경우에는 그

것은 단순한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김향 선생의 진술로 알려지게 

됐다. 사실 김광주의 술 실력과 애주(愛酒) 성향은 문단 내에서도 널리 정평

김광주와 막내딸 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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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있었거니와, 심지어 김광주에 대해 가장 빠른 작가론이었던 조영암(趙

靈巖, 1918~몰년 미상)의 「김광주」(『한국현대작가전』, 광문사, 1958)에도 이

런 구절이 나온다. 

“대낮에도 얼굴이 벌개서 다방(茶房)의 천정을 치어다보며 자연(紫煙)을 내뿜고 있는 장

발(長髮)의 중년 남자(9쪽).”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술과 담배 속에서 살던 작가 김광주. 문단 후배 시

인 조영암도 그가 얼마나 술과 담배를 즐겼으면 「김광주론」 첫머리에서 그가 

대단한 애연가, 애주가였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글을 시작했겠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술과 담배가 단지 기호품만은 아니었음이 김향 선생의 증

언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그것은 김광주가 아편중독의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

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상해 시절 항일운동과 문학에 몰두하다 동거하던 왕

학분과 결별한 뒤 그 심적 고통과 상실감을 잠시 아편으로 달랬고, 그때 잠깐

의 일탈이 초래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금단 증상으로 고생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그 시대 중국 특히 상해에서 아편은 매우 흔한 대중적 기호품으

로 널리 펴져 있었다. 특히 자유분방한 국제도시 상해에서 문학 활동과 항일

운동, 그리고 낭만적 연애에 빠져있던 김광주가 아편을 접하게 된 것도 이 같

은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김광주가 강한 의지력과 무서운 결단력으로 아편을 끊은 것은 1944년 장녀

가 태어난 직후부터였다고 하며, 이때부터 김광주는 평생을 아편 중독 증상과 

극심한 금단 현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를 술과 담배 그리고 글쓰기로 이

겨 내려했다는 것이다. 한때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고 강한 의지력으로 묵묵히 

삶의 고통을 견뎌낸 것이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다. 

김광주의 종유록(從遊錄) - 주변인물과 문단 친구들

김광주의 인간관계와 인맥은 상해에 근거를 둔 아나키스트 계열의 항일투



수원 작가 김광주를 다시 읽는다 103

사들, 백범 김구의 주변 인물들, 언론인들, 그리고 문단 친구들을 중심으로 형

성돼 있다. 

만일 김광주의 종유록(從遊錄)이 쓰여야 한다면, 가장 먼저 상해 시절의 인

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가 상해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의대에 진

학할 때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준 이들로 조완구(1881~1954) 

· 유진동(1908~몰년미상) · 김명수(생몰년 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완구

는 형 김동주와 막역한 사이로서 임시정부 재무부장과 임시의정원에서 활동

하던 독립운동가이고, 유진동은 상해명문 동제대학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광복군사령부 군의처장(軍

醫處長) 및 백범 김구의 주치의였던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들과 교류를 통해

서 김광주는 자연스럽게 상해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 및 항일투사들과 인연

을 맺게 된다. 

이와 함께 상해 시절 문학 및 연극 활동을 함께 하던 동료들로는 후일 서울

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김명수 교수를 비롯해서 전창근 · 안우생 · 위혜원 · 이

용규 등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연극잡지 『보헤미안』을 발간한다. 이 때 같은 

동인이었던 이용규와 1946년 『노신단편소설집』을 공역을 하게 된다. 이 동인

들 가운데서 안우생(安偶生)은 안중근 의사의 동생으로 에스페란토의 전문가

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또 상해에 거점을 두고 맹렬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했

던 <남화한인청년연맹>과 관련하여 정화암 · 정해리 · 유자명 · 이하유 등

과도 함께 활동했음은 물론이다. 정화암의 회고록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

로 쓴 근세사』(1992)를 보면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항일 아나키스트들과 주

요 인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김광주 이름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이때 백범 김구와도 인연을 맺은 것이 힘이 되어 해방공간에서  김광

주가 ‘경향신문 문화부장’으로 일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하

는 생각이 든다. 

김광주가 국내 문인들과 교류하며 인적 교류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

쟁기의 부산피난 시절인데, 1952년 2월에 창간한 문예지 『자유세계』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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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편소설 「나는 너를 싫어한다」로 고초를 겪은 이른바 필화사건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는 편지글 형식의 서간체 소설로 전쟁 중

임에도 향락과 유흥을 일삼는 상류사회를 비판하는 음악가의 이야기다. 이 소

설을 보고 당시 공보처 이철원 장관이 자신의 부인을 조롱한 것으로 오해하고 

기관원을 동원하여 김광주를 체포, 린치를 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던 『자

유세계』를 모두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문인들은 이를 창작의 자유에 대

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고 문총 소속의 작가들이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선다. 

김광섭 · 김창집 · 김송 · 조연현 · 오영진 등이 이 필화사건 해결을 위해 앞장

섰으며, 이를 계기로 김광주는 조병화(1921~2003) · 박인환(1926~1956) 등

과 더 깊은 인간적 교분을 갖게 된다. 

1955년 박인환의 생전 유일 시집 『박인환 선시집』이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자 1976년 도서출판 근역서재에서 박인환하면 거의 동시에 연상되는 시

집 『목마와 숙녀』가 간행되는데, 이 때 이후 1978년 · 1980년 · 1982년에 나

김광주와 좌측이 시인 조병화,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시인 김소운이다. 김광주와 조병화는 매우 막역한 

사이라 가끔 조병화의 별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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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목마와 숙녀』 재판본과 1986년에 나온 『박인환 전집』을 보면 흥미로운 사

진 한 컷이 들어있다. 1951년 김광주 · 박인환 · 이봉래 등이 말쑥한 정정 차림

으로 함께 담소를 나누며 남산 산책로를 걷는 장면이 그것이다. 

또 같은 해 4월 부산에서 김광주 · 박인환 · 조영암 등의 문인과 여배우 최은

희가 함께 찍은 사진도 1986년에 나온 『박인환 전집』(문학세계사)에 실려 있

다. 이로 미루어 보아 김광주와 박인환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김향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광화문 인근의 다방 아리수에서 매일 저

녁 만나 술을 마시며 예술 이야기로 꽃을 피웠던 문우와 예술인들로 김명수 ·

조병화 · 김소운 · 천상병 · 김현태(시인 김영랑의 자제) · 박기원(여류소설가, 

언론) · 이진섭(작곡가) · 유호(극작가) · 장민호(연극인) 등이 있었다고 한다. 

김광주가 방랑기질이 있는데다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늘 술과 저녁을 베푸는 

호인이어서 주변에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나 더 이상 이를 증

빙할만한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번역가 김광주

김광주에게는 작가 김광주와 번역가 김광주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공존하

고 있다. 그의 문학적 생애를 통틀어보면 생계형 번역가 김광주가 작가 김광

주를 만들어냈고, 작가 김광주가 다시 전문번역가 김광주를 만들어내는 흥미

로운 연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작가 김광주와 번역가 김광주라는 두 인물 

혹은 두 정체성을 잇는 문학적 교량이 바로 루쉰(魯迅)이다. 

김광주 연구의 핵심 자료라 할 「상해시절회상기」(상)에 따르면, 그가 중국

어와 문장을 익히는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당시 중국문단을 주도하던 작

가의 작품을 탐독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가 열독한 작가들이 루쉰 · 궈모뤄(郭

末若) · 위다푸(郁達夫) · 바진(巴金) · 빙신(氷心) 등이었으며(251쪽), 이 과

정에서 1931년 「행복한 가정(幸福的家庭)」과 「술집에서(在酒樓上)」 등 두 편

의 루쉰 소설을 번역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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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번역의 경험은 후일 김광주가 「상하이와 그 여자」(1933. 3), 「장발

노인」(1933. 5), 「밤이 깊어 갈 때」(1933. 10), 「포도의 우울」(1934. 2) 등 상해

를 배경으로 지식인의 무기력과 우울 그리고 고난을 그린 디아스포라문학을 

발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번역을 통해서 글쓰기 연습과 소설작법을 

동시에 익히게 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가-작가로서의 수련과 기자(문화부장)로서의 경력이 토대가 되

어 후일 『정협지』를 포함한 무협소설들과 중국고전을 유려한 필치로 번역하

여 한국번역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생계로 시작한 번역

이 작가 김광주에게는 문학수업이 되었으며, 이 같은 경험이 소설 창작과 『삼

국지』 · 『수호지』 · 『서유기』 · 『십팔사략』(『중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

었으며, 그의 사후인 1984년 이 책은 『설화 중국역사』로 이름이 바뀌어 재출

판된다) · 『요재지이』 같은 동양 고전과 『정협지』 · 『비호』 · 『흑룡전』 같은 무협

소설 창작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아울러 김광주의 번역은 대중적인 동양 고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프

로문예비평 및 루쉰 등 중국현대문학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등 한국문학의 저

변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

겠다. 이것을 보면 김광주가 단순한 대중소설가가 아니라 중국과 동양문화 

전반에 걸쳐 대단히 풍부한 교양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였음을 알 수

가 있다. 

김광주의 번역은 상당히 유의미하며 또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는바, 참고

로 그가 번역한 주요 번역물들은 다음과 같다. 

□ 김광주의 중국문학 관련 평론 및 번역 

•전행촌, 「중국문단회고-1929년 이후로」, 『조선일보』, 1931. 3. 28~4. 1.(총5회)

•화한, 「중국신문예운동개론」, 『조선일보』, 1931. 5. 12~26(총11회)

•「중국푸로문예-운동의 과거와 현재」, 『조선일보』, 1931. 8. 4~7(총4회)

•정백기, 「중국신극운동의 진로」, 『중앙일보』, 193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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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 희극과 극작가」, 『조선일보』, 1932. 3. 16~25(6회)

•「중국극단 일별 : 상해극계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1933. 12. 8~10(총3회)

•「중국문단의 현세 일별 :  1년간의 논단·창작계·간행물계 등」, 『동아일보』,  

1935. 2. 5~8(총4회)

•「조선 문단적 최근 상황」, 『문예전영』, 제1권 제4기, 1935. 1(중국어)

•스기야마 헤이스케, 「급지재 문학적 청년」, 『제1선』, 1권 2기, 1935(중국어)

•「1935년 구주적 영단」, 『시사순보』, 제20기, 1935(김광주가 중국어로 번역)

•「전영(電影) 여타적 국민성」, 『시사순보』, 31기, 1935(김광주가 중국어로 번역)

• 「현대 중국 수난기의 극작가 :  전한과 그의 희곡을 논함」, 『동아일보』, 

1935. 11. 16~23(6회)

•「세계문단동향보고 : 중국문단의 최근 동향」, 『동아일보』, 1936. 2. 20~26(6회)

•「(중국의 국방문학) 비상시 중국문단의 최근상」, 『동아일보』, 1936. 7. 15~23(8회)

•「중국 문단적 통일전선」, 『서북풍』, 제13기, 1936(중국어)

•『영화 화장법』, 상무인서관, 1938(중국어)

•「중국문단의 신작가」, 『조광』 97호, 1943. 11. 1.(일본어)

□ 김광주의 노신 번역

•「재주루상」, 『제일선』 3권 1호, 1933. 1 

•「행복된 가정」, 『조선일보』, 1933. 1. 29~2. 5(6회)

•『노신단편소설집』 1, 2집, 서울출판사, 1946(김광주·이용규 공역)

•『아Q정전 외』, 동화출판공사, 1972

※ 무협소설과 기타 중국의 고전 번역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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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소설 『정협지』에 대하여 - 김광주의 빛과 그늘1)

김광주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문학사와 독자 대중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

된 것은 『정협지』의 영향이 크다. 『정협지』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는 유명하지 

않은 유명작가(?)이었다.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긴 했어도 독자들에게 크

게 주목 받는 인기 작가까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61년 6월 15일부

터 1963년 11월 24일까지 『경향신문』에 총810회에 걸쳐 연재되면서 시쳇말

로 대박이 났다. 독자들이 신문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협지』를 보기 위

해서 신문을 사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며, 공전의 히트를 친다. 김광주라는 이

름이 대중적인 인기작가로 각인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면 여전히 60대 이상 남성독자들에게 신화로 남아있는 무협소설 『정

협지』는 어떤 작품인가. 『정협지』는 대만작가 웨이츠원(尉遲文)의 『검해고홍 

(劍海孤鴻)』을 번역한 무협소설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스토리를 가만

히 보면, “검의 바다 속의 고독한 큰 기러기” 즉 ‘강호를 홀로 주유하는 협객의 

이야기’라는 작품의 원 제목보다는 정(情)과 협(俠) 곧 사랑과 무협의 이야기

라는 김광주식(式)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처럼 보인다. 남성들 로망이요, 

남근주의적 작품이라는 평가대로 『정협지』는 강호를 돌아다니며 무협적 정의

를 실천하는 무술 고수들의 이야기(俠)에 남녀 간의 복잡한 애정갈등의 이야

기(情)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소설이다. 작품의 핵심적 줄거리는 주인공 노

영탄과 어려서 헤어진 친형 악중악의 형제 대결에, 무술비결서인 『숭양비급』

을 둘러싼 무술 고수와 문파들 간의 대립과 숭양파-회양파 두 파벌 간의 반목

과 쟁투 그리고 연자심과 감욱형과의 얽히고 얽힌 로맨스이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무협소설인데 당시의 대중들

은 왜 이렇게 이 작품에 열광을 했을까. 이전까지 이 같은 유형의 박진감 넘

치는 소설이 없었던 데다가 4월 혁명(4.19)에 5.16쿠데타 등 격동의 세월에 

1)   『정협지』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의 두 논문 곧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20집, 

2009. 5;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김광주의 삶과 문학」, 『수원문학 작고문인 평전』, 수원문인협회 편, 2018. 

10)에서 상론한 바 있다. 「무협소설 ‘정협지’에 대하여」는 이 두 논문의 주요 논지와 단어 등을 재구성 혹은 인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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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편할 날 없었던 독자대중과 국민들에게 『정협지』는 작은 정신적 휴식처

의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정협지』 속에는 독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은유들도 한몫했을 것이다. 요컨대 노영탄-악중악 간의 형제

대결과 화해에서 남북대결과 분단을 연상했을 것이고, 또 이들이 방효유(方

孝孺, 1357~1402)의 아들들로 등장하는 데서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독자들

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임금님……그때도 연왕이시었습니다. 태조께서 붕어하신 뒤 난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구실로 어린 태자를 물리쳐버리시고 스스로 제위에 오르셨으나 그 당시 조정의 일반 대

신들도 무릇 충량한 선비라면 한 사람도 이에 따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네께서는 태

상사(太常寺)의 소경(小卿)으로 계시면서 방효유(方孝孺) 선생을 따라서 맹렬한 반항 운동

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침내 연왕께서는 극도로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도련님댁 온가족에게 

모조리 죽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저와, 또 다른 하인배 한 친구 둘이서 

도련님과 큰 도련님을 각각 한 분씩 모시고 간신히 도망질을 쳤습니다. 도련님의 모시고 동

으로 서로, 떠돌아다니고 숨어다니고…(『정협지』 1권, 은행나무, 2002, 18쪽)

방효유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독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중국사

에 대한 얼마간의 상식이 있는 이들이라면 방효유를 등장시킨 데서 독자들은 

모종의 은밀한 통쾌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김광주의 삶과 문학」에서 설명한 바 

있기에 이하 30여행(큰 따옴표로 표시함)을 그대로 인용, 활용하고자 한다. 

“방효유는 누구인가. 그는 명나라의 문신이자 정치가이다. 얼마나 반듯하고 올곧았는지 방

효유는 방정학(方正學)으로 통했다. 그는 또 건문제(建文帝)의 시강학사(侍講學士)이자 세

자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 반듯한 학문적·정치적 이력은 명 태조 주원장의 넷

째 아들인 연왕(燕王)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3대 황제로 등극하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다. 건문제를 몰아내고 제3대 명 황제로 등극한 연왕 영락제(永樂帝)가 당대의 학자로 이름

이 높은 방효유를 불러 즉위조서(卽位詔書)를 쓰라 명했으나 방효유는 9족, 10족을 멸한다 

해도 쓰지 못하겠다고 영락제의 명을 단칼에 거절한다. 곧바로 방효유는 참혹한 죽음을 맞

이하며, 방효유의 가족과 일가친척은 물론 그의 지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살육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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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만다.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권력을 찬탈한 정치세력과 맞선 방효유는 이후부터 만고의 

충신이자 지조 있는 학자의 표상이 된다. 

주지하듯 『정협지』는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한 달만인 1961년 6월 15일부터  

『경향신문』에 연재된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서슬 퍼런 군사독재 시대 김광주는 『정협지』를 

통해 쿠데타 세력에 맞서다 죽음을 맞이한 방효유와 그의 정치적 동지로 함께 몰락의 길을 

걷은 후손 노영탄과 악중악(작품의 말미에 가서 악중악이 어린 시절 헤어진 친형으로 밝혀

진다)을 등장시킨 것이다. 동양학에 얼마간의 조예가 있고 작품의 행간(行間)과 작가의 정치

적 은유를 읽어낼 수 있는 독자라면, 김광주의 『정협지』에 등장한 방효유를 보고 정치적 카

타르시스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의 정치적 지향을 짐작했을 것이다. 더구나 형제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인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른 마당에 치열하게 반목하며 대결을 펼치던 

두 양웅(兩雄)이 서로의 목에 걸려 있는 옥패를 보고 형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자 바로 칼을 내

던지고 서로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장면에서 의식 있는 독자들은 방효유가 등장하는 대목만

큼 또 다른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정협지』는 『삼국지』를 능가하는 새로운 재미와 이전까지 한국의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

한 미증유의 스토리로 독자들을 사로잡은 동시에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은근한 비판과 

남북화해, 형제 화해의 메시지를 숨겨놓음으로써 비록 소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독자들을 감격케 하고 깊은 카타르시스를 제공해줌으로써 단숨에 한국대중소설의 아이콘

으로 떠오른다.” 

무협소설은 사회적 정

의에 대한 대중적 갈망

의 보충대리물(supple-

ment)로서 국가나 사회

의 폭력과 불의에 직면하

고도 현실적으로 이를 해

결할 길이 없는 대중들의 

분노를 해소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 물론 권선징

악과 행복한 끝내기(happy ending)는 사회적 불의와 모순에 대한 대중소설

적 해결, 곧 상상으로 이뤄진 허구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소설들이 널리 읽히

정협지 무협소설 흑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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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중들의 넓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동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

여주는 사회학적 증거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작가 김훈의 술회대로 『정협지』를 계기로 김광주의 가족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생활문제도 해결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김향 선생의 추가적 진술에 따르면, 『정협지』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1966년에 출

판한 『비호』로 더 많은 돈을 벌어 2층집을 지었다고 한다. 『정협지』와 『비호』 이

후 김광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무협소설 번역과 창작에 『흑룡전』(1967) ·  

『호유기』(1968) · 『풍운검』(1969) · 『사자후』(1969) ·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

라고』(1969)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대중소설가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무협

소설 번역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는 있었지만, 그가 연

구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독자대중들에게 더 가까워짐으로써 그 자

신을 대중소설가로 오인하게 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무협소

설의 번역이었다. 이 점에서 김광주에게 『정협지』와 무협소설은 빛이자 그늘

이라고 할 수 있다. 

김광주를 위하여 

김광주는 여러 모로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후배 문인들에게 

대륙적 풍모를 지닌 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보장된 의사의 길을 포기하

고 험난한 문학인의 길을 선택한 타고난 예술인이었고, 불의에 대해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 비타협적 작가이자 언론인이었으며, 또 어려운 시대 대중들의 위

로하는 다수의 무협소설과 다양한 중국의 고전을 번역하여 한국문학과 독서

문화를 풍성하게 가꿔준 ‘문화유공자’이다. 문화유공자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

게 그 역시 형 김동주처럼 상해에서 백범 김구 주석을 보필하면서 <남화한인

연맹>에 참여하여 항일운동에 투신하기도 했으나 평생 이를 내세우거나 자

랑한 일이 없었다. 비록 청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으나 상

해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매우 준수한 망명지 문학 또는 이산문학(離散文

學)을 남겼으며 평생 열심히 쓰고 번역하는 놀라운 다산성(多産性)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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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작의 작가였다. 그런데 김광주는 조영암이 약식으로 쓴 ‘김광주론’(1958)과 

조연현이 반공문학의 맥락에서 읽고 호명한 장편소설 ‘석방인’에 대한 짧은 평

론(1978)을 제외하고 깊이 있는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김광주가 체질적

으로 주류문단이나 문학권력들과 어울리는 문단정치를 싫어했고, 기본적으

로 특정한 이념이나 단체에 경도되지 않는 비좌비우(非左非右)의 삶을 살았

고, 그저 술 마시고 글 쓰고 번역하는 삶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또 김광주의 정신적 지주이자 지지 기반이었던 백범 김구의 서거로 인해 백

범계(系) 인물로 분류된 그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서 딱히 활동할만

한 여지도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문단의 정치나 세간의 평판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식민지 · 유학(혹은 망명) · 해방공간 · 한국전쟁 · 4월 

혁명 · 5.16군사구테타 등 격동의 역사를 견뎌오면서 혹은 시대와 삶을 견디

기 위해서 오직 그는 술 마시고 글을 썼을 뿐이다. 그러다 언론사도 그만두

고 창작 활동도 여의치 않자 그는 본격적으로 번역에 나선다. 그 선택은 영광

과 오욕의 길이기도 했다. 이 와중에 그가 번역, 연재한 『정협지』나 『비호』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또 『삼국지』 · 『수호지』 · 『서유기』 · 『요재지이』 같은 대중

적 고전 번역에 몰두하자 당대의 국문학 연구자나 문인들은 그를 대중적 작

가로 간주하였고,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을 가르고 배제하는 이항대립적 엘리

트주의와 문단의 엄숙주의로 인해 연구자와 평론가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김광주를 다시 담론의 공간으로 소환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

로 인한 미학적 대중주의의 확산, 문화연구의 활성화에 따른 대중문화의 가치

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지역학연구의 부상에 따라 자기 고장 출신의 작가와 

문화인들에 대한 기념 및 현창 사업이 지자체 별로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시대

적 분위기 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그를 캄캄한 망각의 저편에서 담

론의 공간으로 호명해낸 것이다. 

이렇게 길게 말을 했어도 김광주가 누구이며, 그의 문학이 무엇이라고 한마

디로 명쾌하게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 김광주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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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무엇인가 설명하기도 난감하다. 그래도 김광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와 김광주 문학의 의미를 아주 소략하게 정리를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김광주는 우리 근/현대문학에서 보기 드문 다산성과 다작으로 우리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확장한 작가이다. 상해를 배경으로 한 초기 단편소설

들, 번역물과 시, 무협소설 번역과 창작, 그리고 중국 고전 번역 등으로 한국문

학의 발전에 기여한 작가이다. 

둘째는 이런 다양한 문학 활동으로 한국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지평을 확장

했을 뿐만 아니라 큰형 김동주처럼 항일운동에 가담한 독립유공자였다. 그의 

항일운동과 독립유공자로서의 면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고찰과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중국문학 번역가로서의 기여이다. 여명기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중국

문학을 전공하고 소개한 전문가는 양백화 · 정래동 · 김광주 등을 꼽을 수 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언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김광주의 중국문

학 번역은 한국 근/현대문학사 연구 - 좁혀 말하면 번역문학사 연구에서 간과

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근대문학사에 있어 일본을 통한 서구문학

과 문명의 소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의 활동이 중국을 통한 서구문학의 수용과 중국 근/현대문학의 유입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상해에 근거를 

둔 ‘원앙호접파(鴛鴦胡蝶派)’의 작품을 번역한 이해조의 『철세계』(1908)라든

지 애국계몽기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던 양계초의 『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이 

그러하고, 좀 더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개화파 지식인들의 교과서 구실을 했

던 『해국도지(海國圖志)』나 『영환지략(瀛環志略)』 등이 그러하다. 

이 같은 지적 전통은 일제강점기에도 면면히 이어져 양백화(梁白華) · 정래

동(丁來東) · 이경손(李慶孫) · 박태원(朴泰遠) · 김태준(金台俊) · 김광주(金

光洲) 등에 의해 계승, 진행됐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유의미하고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한 이가 바로 정래동과 김광주이다. 김광주는 양백화의 뒤를 이어 노

신을 국내문단에 적극 소개하고 알린 작가-번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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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협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고전을 번역, 소개했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넷째는 지방자치시대 수원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인문학적 자

산이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의 삶과 문학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정리

하여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우리 고장 출신의 작가라는 점이다. 

중앙집권화한 국가권력의 폐해를 줄이고, 시민과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로 결

정하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이 때 우리 지역 출신의 

작가와 문학인들에 대한 연구와 포양(褒揚)은 지금 이곳에서 사는 우리 공통

의 책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김광주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작가이고, 시대적 물음이며 수

원학의 탐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로 지금 여기에 수원 신풍동 출신 

작가 김광주가 우리 곁에 와있다. 





김우영(시인, 언론인)

1957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서 출생해 1978년 월간문학신인상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으로는 ‘당신이 외치는 문’ ‘겨울 수영리에서’ ‘부석사 가는 길’이 있고 그 밖에 저서로 ‘수원시 노동 

운동15년사’를 비롯 기타 ‘수원시사’, ‘화성군사’ ‘수원문화원 60년사’ 등 지역사 관련 공저 여럿이 있다.

경기문학상, 한하운문학상, 수원문학상, 수원시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중부일보 문화체육부장과 

수원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수원시사편찬위원, 수원문화원 월간 ‘수원사랑’ 수원시정신문 

‘늘푸른 수원’ ‘e수원뉴스’ 주간으로 일한 바 있다. 



12세에 「오빠생각」 지은  

수원출신 아동문학가 최순애
117

우리나라 아동문학계의 큰 나무였던 이원수 보다 먼저 세상에 알려진 소녀 

아동문학가가 수원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순애(崔順愛). 오늘날까지 

‘국민동요’로 사랑 받고 있는 「오빠 생각」 노랫말을 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최순애는 1914년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125번지에서 태어났다. 북수리는 

현재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내의 법정동인 북수동이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1남5녀 중 셋째로 출생, 1922년 삼일여학교에 입학했고, 1928년엔 현 매향여

중인 삼일여자보통학교를 마쳤다. 이후 현재 배화여고인 배화학당에 들어갔

으나 1929년 건강상 문제로 중퇴한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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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국민동요’가 된 열두 살 수원 소녀의 동시 「오빠 생각」 

이 동시는 최순애가 노랫말을 짓고 박태준이 곡을 붙여 더욱 유명해졌다. 작

곡가 박태준은 잡지 『어린이』를 보던 중 이 시를 발견하고 바로 「오빠 생각」 

노래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작곡가 박태준은 특히 마지막 부분을 작곡할 때 

흐르는 눈물이 오선지를 흥건히 적셨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1925년 

소파 방정환이 발행하던 잡지 『어린이』 11월호에 실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최순애의 나이가 고작 12세였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이가 쓴 글인데 문재(文才)가 놀랍다. 

방정환이 발행한 소년소녀잡지 『어린이』 1926년 4월 잡지 어린이 : 위 왼쪽부터 서덕출, 윤석중, 

최순애, 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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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는 뜸북새와 뻐꾸기, 귀뚜라미, 기러기가 등장한다. 뜸북새와 뻐꾸기

가 우는 계절이면 늦은 봄이나 여름이고, 귀뚜라미가 울거나 기러기가 나타날 

때는 깊은 가을이다. 수원에서 서울로 간 오빠가 계절이 여러 번 바뀌어도 소

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애타게 기다리는 어린 여동생의 마음이 잘 표현돼 있

는데 어쩐지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만 같은 불안감도 은연중 느끼게 만

든다. ‘비단구두’를 사가지고 오겠다는 오빠는 최영주(본명 최신복)이다. 최영

주는 소파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 운동에 뛰어든 명편집자이자, 수필가, 출판

인이다. 원래 시에서는 ‘비단구두’가 아닌 ‘비단댕기’였다는데 오빠 최영주가 

비단구두로 바꾸자고 했고 최순애가 이 의견을 받아 들였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 시인 정수자는 최근 발표한 「최순애와 수원의 아동문학」 

(수원문인협회, 『수원문학 작고문인 평전』)이란 글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여자의 선물로 약속의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비단댕기’를 그

냥 두었으면 애틋함이 더하지 않았을지 돌아보기도 하는데, 정인(情人)이 아

닌 오빠의 선물이니 ‘비단 댕기’보다 ‘비단구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미 ‘비단구두가 입에 붙은 우리에게는 이 동요와 뗄 수 없는 ’오빠

의 선물‘로 각인되어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당시의 궁핍하

고 엄혹한 현실 앞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비단구두’라는 고급 

물건이 어떤 면에서는 곱디고운 환상의 기표처럼 환상을 확장하는 효과도 담

보할 수 있겠다” 

어찌됐거나 겨우 열두 살 밖에 안 된 소녀가 지은 이 동시는 만만치 않은 작

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평론가 신수정은 2008년 조선일보 애송 동시 「가

슴 뭉클하게 만드는 단어 ‘오빠’」라는 글에서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국민가요 수준에 이른 이 시를 노래한 가수만 해도 여럿이다. 그 가운데

서도 특히 조용필의 「오빠 생각」은 언제 들어도 절창이다. 그러나 이 시가 12살 

소녀에 의해 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중략)… 이 시 속의 오빠는 뜸북새, 뻐꾹새 등 여름새가 울 때 떠나서 기러기

와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지 않는다. 오빠의 부재는 계절의 변



120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화를 더욱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만든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계절의 변화

가 그토록 새삼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오빠는 부재함으로써 오히려 옆에 있을 

때보다 더욱 풍부한 존재감을 선사한다. 오빠를 기다리는 누이는 도처에서 오

빠를 본다. 뜸북새, 뻐꾹새, 기러기, 귀뚜라미 소리들은 이 부재하면서 현존하

는 오빠의 대체물들이다. 

이 시가 지금까지도 우리들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오빠’라

는 단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오빠는 누이가 있어야 성립되는 개념이다. 

오빠는 항상 누이의 오빠다. ‘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한한 연약함, 끝없

는 보호, 그러면서도 한 없이 정결한 그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빠라고 불

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누이를 보호하느라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춘기 소년, 그 태초의 순결한 소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빠가 돌아오기를, 비단구두를 사오기를 기다리며 “아기 버선 한 짝에 밤이 

깊어도/ 발 벗고 추워 떨던 어린 내 동생/ 좋아 날뛸 생각에 잠도 안 오네”(「그

림자」)라고 노래하는 누이는 모든 오빠들의 로망이다. 소년들은 자라 어른이 

되고 반백의 중년이 되며 어느 날 하얀 머리의 노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빠

는 영원하다. 이 시는 우리들의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바로 그 오빠들을 불

러내는 애절한 ‘엘레지’에 다름 아니다.” 시인 정수자도 「오빠 생각」의 문학성

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오빠 생각」에서 음악을 배제하고 문학으로만 읽어봐도 12살 소녀 작품으로는 뻬어난 문

학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 동요에는 다양한 소리 말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들은 소녀의 감

수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기다림의 시간적 흐름을 서정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뜸북 뜸북’ ‘뻐

꾹 뻐꾹’ ‘기럭 기럭’ ‘귀뚤 귀뚤’ 등 말을 소리내서 뇌어볼수록 청각적 리듬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뜸부기, 뻐꾸기, 기러기, 귀뚜라미 우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독자를 빨려

들게 하는 힘도 있다.…(중략)… 새들과 벌레소리는 오빠를 기다리면서 커다래진 소녀의 귀

와 기다림에 졸아든 가슴 뿐 만 아니라 독자의 가슴도 흔드는 전이의 효과도 높다.…(중략)…

여기에 더해 오빠가 돌아와야 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시대적 아픔과 기

다림을 겹쳐 읽을 수도 있다.”

(정수자, 「최순애와 수원의 아동문학」, 『수원문학 작고문인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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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엄혹한 일제강점기다. 최순애의 오

빠 최영주(본명 최신복)는 수원지역에서 화성소년회를 중심으로 소년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경기도 소년연맹 결성을 주도했고 전국적 소년운동에도 

참가한 1920년대 소년운동의 중심인물 중 한명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요시

찰 인물이었던 만큼 자칫하면 언제라도 잡혀갈 수도 있는 처지였다. 정수자

는 이 작품을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상황과 겹쳐서 읽어야 하느냐, 그냥 서울 

간 오빠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의 순수한 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아동문학계의 큰 나무 이원수 선생과의 만남

전기한 것처럼 최순애의 「오빠 생각」은 불과 12살의 어린 소녀였던 1925년 

소파 방정환이 발행하던 잡지 『어린이』 지면에 실렸다. 그 이듬해 마산에 살

던 15살 소년 이원수의 작품도 『어린이』 잡지에 실렸다. 이 인연으로 소년 이

원수는 소녀 최순애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인연

이 맺어져 10여년 후 부부가 된다.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이 만난 것이다.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동요’가 됐고 

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애창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최순애가 쓴 「오빠생각」의 배경은 수원

이고 이원수의 「고향의 봄」은 경남 양산이다. 그런데 수원사람 최순애의 「오

빠 생각」을 작곡한 이는 경상도 사람(대구) 박태원이고, 경상도 사람 이원수

의 「고향의 봄」 작곡자는 수원사람(당시 수원군) 홍난파다. 「고향의 봄」 노래

비는 현재 수원시 팔달산 중턱에 세워져 있다. 이 노래비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원수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있다. 수원사람들은 「고향의 봄」이 마산사람 이

원수가 노랫말을 쓰고 홍난파가 곡을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빠 생각」이란 노래는 알아도 그 동시를 지은 주인공이 수원사람

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안타깝다. 더욱이 그 ‘오빠’가 수원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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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본명 최신복)였다는 사실은 더군다나 알지 못한다. 

최순애는 『어린이』 잡지에 자주 작품을 응모했다. 「오빠생각」 외에도 『어

린이』 1925년 9월호에는 동요 「이약이 선생」이 선외가작으로, 1927년 1월호

에는 「가을」이 입선으로 발표됐다. 최순애의 글짓기는 아무래도 오빠 최영주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

다. 수원에서 출생한 최영주는 배재학

교를 졸업하고 일본 니혼대학으로 유

학했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자 귀국했다. 이후 수원에서 동아일보

사 수원지국 기자를 하다가 소파 방정

환의 부름을 받고 1929년 개벽사에 입

사했다. 여기서 『어린이』, 『학생』, 『소년』 

등의 편집을 맡았다. 소파가 중심이 된 

어린이 문학 운동단체인 〈색동회〉 동인

으로도 활동했다. 국내 최초의 월간 수

필잡지인 『박문』의 편집 겸 발행인이기

도 했다. 그는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것

이다. 

최순애와 최영주의 나이는 아홉 살이

나 차이가 났다. 최영주는 글을 쓰겠다는 

어린 누이동생 최순애를 적극 지지했다

고 한다. 최순애도 역시 오빠를 좋아하

고 그리워했음은 「오빠 생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빠 생각」의 ‘비단댕기’를 

최영주가 ‘비단 구두’로 고치면 어떻겠

느냐고 조언해 준 것도 누이동생에 대

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최순애 글짓기에 많은 도움을 준 최신복 

(일명 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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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 최영주의 가족사, 이원수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을 귀한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13년 10월 31일 최순애 · 이원수 부부

의 딸인 이영옥(1941년생, 오산시 거주)과 이정옥(1945년생, 군포시 거주)을 

만난 것이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수원지역 근대문화예술인들의 삶과 

활동’이란 학술심포지엄에 앞서 이들 자매를 마주했다. 

장녀 영옥은 “어머니(최순애)의 가정은 기독교를 믿었고 수원에서 큰 과수

원을 해 부유했다”고 한다. 그리고 개화된 집안으로써 딸 다섯 모두를 당시 이

화·배화·동덕에 유학시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릴 때부

터 병약한 탓에 배화학당을 다니다 중퇴한 뒤엔 오빠(최영주)가 읽던 문학전

집을 다 읽었다”고 말했다. 차녀 정옥도 『월간조선』(2018년 7월호)과의 인터

뷰에서 최영주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머니의) 오빠 최영주는 서

울에서 지내는데 주말이면 수원 본가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점점 내려오는 횟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럼, 온 가족이 오빠를 그렇

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1남 5녀의 외동이니 집안의 기대나 바람도 컸겠죠.”라

면서 그 기다림이 ‘오빠생각’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 ‘오빠생각’에 관해 어머

니로부터 들은 얘기도 해줬다. “원래 어머니는 처음엔 ‘비단 구두’ 대신 ‘비단 

댕기’로 썼대요. 외삼촌(최영주)이 나중 ‘비단 구두’로 고쳤다고 합니다. 사람

들이 ‘비단 구두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전쟁 때는 가죽이 귀해서 비단으로 

신(구두)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비단 구두는 잘 터졌대요.”

최순애가 이원수를 만난 것은 바로 이 「오빠생각」 때문이었다. 최순애의 「오

빠생각」이 실린 이듬해인 1926년 마산에 살던 소년 이원수의 「고향의 봄」이 

같은 잡지에 실렸다. 이 시는 그가 이원수가 아홉살 때까지 살았던 고향을 그

리워하며 쓴 시라고 한다. 

이원수는 이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1923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펴낸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내가 열여섯살이 되던 

1926년에 나는 이 잡지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시작되는 「고향의 봄」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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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는데 이 동시가 실리게 되었다. 세상에 발표한 내 첫 작품이었다. 그런데 그 전해에 이 

잡지에 수원에서 사는 최순애라는 여자가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로 시작되는 「

오빠 생각」이라는 동시를 발표했었다. 나는 그 동시가 무척 좋아 내가 같은 잡지에 글이 실

렸다는 것을 핑계로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왔다. 이때부터 나와 최순애는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다.”(『뿌리깊은 나무』 1980년 11월호 (후일담) 털어놓고 하는 말-이원수 「나의 살던 고

향은 꽃피는 산골」)

최순애와 이원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다가 『어린이』에 시를 발표한 

사람들의 문학모임인 ‘기쁨사’ 동인(이원수, 최순애, 윤석중, 서덕출, 윤복진, 

신고송 등)으로 활동하면서 더 가까워졌다. ‘기쁨사’ 동인들은 수원, 서울, 마

산, 대구, 울산 등지에 흩어져 있었고 당시 교통사정이나 경제적 형편으로 인

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기에 편지를 통해 문학활동을 해왔다. 세월이 흘러 

두사람은 더욱 가까워지고 연정을 느끼게 됐다. 

다시 같은 지면에 실린 이원수 선생의 회고를 보자.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문학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일고여덟해를 계속해서 편

지와 사진까지 주고받게 되자 우리는 점차로 혼인할 뜻을 굳히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로만 사귀어 오다가 1935년에 드디어 우리는 수원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 사진으로 얼

굴을 익히고는 있었지만 속으로 불안했던 나는 이러이러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수원역에 내

리면 바로 난 줄 알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에 나는 검

거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지게 된 것이었다. 예심이 끝난 가을에야 겨우 편지를 낼 수 있

었고, 그제서야 최순애의 편지를 받았다. ”…잡혀가셨더라도 곧 나오시려니 했는데 봄이 되

어도 아니 오시고 여름이 되어도 소식조차 알 길이 없었어요. 뒷동산과 집 주위에 코스모스

도 다 지고, 지금은 찬바람에 눈이 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참으

로 큰 위로가 되었다.”

1935년 두 사람은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날 최순애의 마음은 무척 

설렜을 것이다. 영옥·정옥 자매에 따르면 이날 서로가 알아보기 위해서 최순

애는 숄을 두르고 윗옷에 꽃을 달았다고 한다. 이원수도 『월간소년』 1980년 

10월호에 「자전회고록-흘러가는 세월 속에」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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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양복의 빛깔과 소지품을 편지로 최순애에게 알려줬다고 밝혔다.  

최순애는 약속한 시간에 기차역으로 나가 이원수를 기다렸고 기차가 도착

했지만 이원수를 만날 수 없었다. 이원수는 최순애가 사는 수원으로 가기 위

해 기차표를 구입했지만 하필이면 만나기로 한 그날 일제 경찰에 사상범으로 

검거됐던 것이다.

이원수는 “그 모임의 회원들이 농민 문학을 연구한다고 불온사상 단체로 몰

려 제국주의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함안에서, 마산

에서 그리고 일본 규슈에 가 있던 친구까지 모두 잡혀서 치안 유지법 위반 혐

의로 예심에 넘겨졌다. 나는 어두컴컴한 유치장에서 두달 남짓 있다가 마산 

형무소로 넘어갔고, 거기서 또 부산으로 옮겨가서 겨울을 나고 한해 남에 가

까스로 집행 유예로 나왔다. 그 바람에 어머니가 무척 걱정하신 것은 말할 것

도 없지만, 그때까지 한번도 만나 보지 못한 천리 밖의 한 여자가 몹시 마음을 

졸인 사실은 함께 검거된 친구들도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녀 이영옥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첫 만남은 수원역에서 갖기로 했대요.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 기다리겠다고 편지로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함안독서회 사건으로 왜경에 체

포당하는 바람에 첫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답니다.” 

이원수도 「흘러가는 세월 속에」에서 이때의 일을 회고했다. 

“나는 그 무렵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여러 곳의 결혼중매를 마다해 오던 터이었지만 오랫

동안 정다운 편지로 사귀어 온 최순애를 모른 체할 수 없어 만나 이야기부터 해 보자 하고 편

지로 수원행을 알렸던 것이다. 나는 편지에 내가 입고 가는 양복의 빛깔과 소지품을 일러 주

어 수원역에 나오겠다는 최순애에게 얼른 알아 볼 수 있게 써 보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오후 

기차를 타고 모레 아침 일찍 수원역에 닿기로 되어 있었는데 뜻밖에도 나는 함안경찰서 형

사에게 붙들려 취조를 받고 어두컴컴한 유치장에 갇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그러나 수원역

에서 나를 기다리고 헛걸음을 하고 돌아갈 최순애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누가 이 사정을 

알려 주기나 하겠는가. 답답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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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원수에 의하면 이날 만남에 나온 사람은 ‘숄을 두르고 윗옷에 꽃을 

달’았던 최순애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다고 한다. 1년 후 감옥살이를 마치고 

수원을 찾아와 최순애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때 들었지만 그와 만나기로 했다가 내가 잡힌 그날에 지금은 내 아내가 된 최순애 대신

에 수원역에서 나를 기다리던 장인은 내가 끝내 오지 않자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더욱이 내가 ‘사상범’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로 옥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의 집

안은 발칵 뒤집혀졌다고 했다.” 

이원수를 기다린 사람은 나중에 그의 장인이 된 최순애의 아버지였다는 것

이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지 않자 노발대발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다. 거기에 더해 나중에 알고 보니 사상범으로 일제에 검거된 인물이었으

니 더욱 기가 막혔을 것이다. 이원수가 ‘사상범’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집안의 결혼 반대가 심했던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이영옥은 “저의 아

버지(이원수)가 어머니께 엄청 오랫동안 구애를 하셨나 봐요. 어머니 집안에

서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 외삼촌(최영주) 등이 도와서 혼인이 성사된 것 같아

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원수가 『뿌리 깊은 나무』 1980년 11월호 「털어놓고 

하는 말-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란 글에서 술회한 바 있다.

“그때 우리 편에 서서 도와 준 사람은 그의 오빠 최영주였다. 최영주는 방정환 선생의 수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개벽』, 『신여성』 같은 방정환 선생이 편집을 맡았던 잡지사

에서도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가 편을 들어 주어 아내의 집에서 

간신히 허락을 받아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1936년 6월에 우리는 장인이 아는 서울 견지동

의 작은 교회에서 혼례를 치렀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고 아내의 집 식구들

만 참석한 초라한 혼례였다. 식을 올리자마자 수원으로 내려온 나와 아내는 신혼여행을 가

는 셈치고 곧장 마산으로 갔다.

나의 신혼 생활은 행복과 고통이 뒤범벅된 것이었다. 실직자로서의 불안한 나날을 신혼의 

달콤한 즐거움으로 덮으며, 나는 마산시의 동쪽에 있는 산호동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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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호동은 지금과는 달리 외딴 동네였고 집 뒤로는 바로 용마산이 있었다. 사랑이 중하다 

해도 직업도 재산도 없는 내게로 와서 사투리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는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내는 집 뒤 산머리에 올라가서 곧잘 작은 소리로 토셀리의 「소야

곡」을 부르곤 했다. 그 노랫소리는 내 신세 탓인지 무척 슬프게 들렸다. 고향 마산에서 나는 

한때 한약방의 회계로 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다.” 

최순애는 집안의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1936년 6월 이원수와 서울 견지동

의 작은 교회에서 혼인했다. 신랑 집이 있는 마산이 아니라 서울의 교회에서 

‘아내의 집 식구들만 참석한 초라한 혼례’가 된 것은 최순애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던 이우도 있었겠지만 이원수의 집안형편이 워낙 빈한한 탓

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혼인식을 마친 후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합

포초등학교 근처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이에 대해 자매는 부모로부터 들은 

바를 전해줬다. “그런데 혼인식을 마치고 경상남도 시골 아버지 집으로 가보

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더래요. 쌀 항아리가 겨우 물동이만하고 살

1936년 결혼식 직후 수원에서 찍은 최순애 · 이원수 부부(왼쪽 뒷줄)와 최순애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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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살이도 거의 없어서 소꿉장난하는 기분이었답니다.”, “어머니가 고생 참 많

으셨어요. 서울로 이사 온 후에도 경제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서 어려움을 겪

으셨어요.”, “아내에게 돈을 잘 벌어다주지 못하는 아버지 이원수를 주변에서 

‘이 웬수’라고 놀렸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두 딸들의 이야기 중 인상에 남는 부분은 이원수가 작품을 쓰면 항상 최순애

에게 먼저 보여주고 나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최순애는 읽고 나서 “잘 쓴

다”고 격려해주거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곤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순애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원수와 혼인 후 가난 속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

을 하느라 정작 본인은 창작을 하지 못했다. 대신 이원수 작품을 읽고 평해주

는 방식으로 문학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딸은 최순애가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말했

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강인했다고 한다. 또 정이 많아 자신의 형편이 곤궁

한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도왔다고 한다. 시골서 고생하는 친척이 있으면 서울

로 불러들여 가진 것을 나눠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시장에서 시

든 채소, 꼬리가 뜯긴 생선, 흠집이 난 과일만 샀다고 한다. 『월간 조선』 2018 

7월호(‘藝家를 찾아서’)에서도 두 딸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설날에 쌀이 떨어졌을 때가 생각나요. ‘설날 아침 흰 눈이 펑펑 내렸네~’로 시작되는 동요

가 있었는데, ‘설날 아침 쌀독이 텅텅 비었네~’로 개사해 불렀어요. 그런 점이 다른 집과 달

랐습니다. 속내를 모르던 친구는 우리 집이 아무 걱정 없던 집으로 비쳤대요. 얼마나 힘들었

는데…. 아이에서 어른까지 철없던 가족… 저희는 독특한 부모님을 두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유명한 작가인지 알았나요? 만날 월사금 못 내서 수업시간에 교실 

뒤에서 벌을 서야 했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 학비 못 냈다고 졸업장마저 뺏겼어요. 하지만 자

식들 대학까지 다 시켜 주셨어요. 가난이 창피하진 않았습니다.”

“몇날 며칠 국수 한 상자로 끼니를 때웠지만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그만 마당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모니카를 불고 아버지가 지으신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미당(未堂 徐廷柱) 선생이 만날 그러셨어요. 우리 집이 미당 댁과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

우리 두 사람은 마나님을 잘 만나, 마나님 덕에 산다’고요. 보통 아내 같으면 다 도망갔죠. 바

가지 긁다가, 긁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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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수도 이런 최순애에 대해 늘 고맙고 미안한 심정이었다. 이원수문학관 

내 최순애의 유품들 위에 확대돼 걸려있는 이원수의 「나의 아내」라는 글에서 

그의 애틋한 심경을 잘 읽을 수 있다. 

“나의 아내 약한 몸으로 경난(經難,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온 내 아내에 대해서 무슨 말

을 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다, 처 최순애의 어릴 적 작품, 동요 「오빠생각」과 내 동요 「고향의 

봄」이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결혼을 의논하게 되자 내가 일본 사람들

에게 붙들려 가서 꼭 1년 동안 아내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다려 주었다. 내가 스물여섯, 

처가 스물셋에 결혼했는데 실직의 가난 속에서 아내는 갖은 고초를 겪었고, 해방되자 시골에

서 올라왔으나 역시 온갖 경난(經難)은 약한 그에게 너무나 과중하게 계속되었다.

아내가 어려운 살림을 이날 이때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은 경제적 힘이 너무나 없는 남편 때

문이지만, 그래도 그걸 견디어내는 힘은, 내 직업을 보지 않고 이해해 주는 데에서 생겼으리

라 믿는다. 그리고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누구보다도 알아주고 탓하지 않는 데서 아내는 경

난(經難) 속의 일생을 능히 살아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내는 나처럼 늙어도 철이 없는 데가 있어, 때로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때도 있었

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위해 주고 염려해 준다. 싫을 때는 말로 하고, 좋을 때는 말 아닌 마

음으로만 한다. 그러나 아내의 가장 사랑스런 모습은 내게서나 아이들에게 퇴박을 맞고 어

리둥절할 때다. 그럴 때 내 마음에는 사랑의 불을 일으켜 주는 것이다. 어느덧 아내도 회갑을 

지냈다. 이제는 그와 같이 살아온 과거가 슬펐거나 즐거웠거나 모두가 귀중한 세월이었다는 

생각 밖에 없다. 좀 편안히 살게 해 주고 싶건만 그러지 못해 걱정이다.” 

최순애는 1998년 사망, 이보다 17년 전인 1981년 세상을 떠난 남편 곁에 묻

혔다. 

최영주 최순애 최영애 3남매 모두 문사(文士)였다!

최순애가 일찌감치 문학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오빠 최영주(1906~1945)의 영

향이 컸을 것이다. 본명이 최신복인 최영주는 최순애가 작품을 쓰도록 적극 

후원했다. 아마 가끔 씩은 글을 손봐주기도 했을 것이다. 

「오빠 생각」의 ‘비단구두’가 원래는 ‘비단댕기’였는데 오빠의 제안으로 ‘비단

구두’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원수의 술회에서처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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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는 최순애를 아끼고 이원수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안의 반

대를 무릅쓰고 이원수와 맺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했다. 최영주는 아동

운동가이자 문학가였으며, 당대의 명 편집자로 인정받았다. 일본 니혼대학에 

유학했는데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귀국했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방의 

대지진이 일어나자 민심은 흉흉해졌다. 당시 일제는 한국인이 폭동을 일으켰

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도쿄 · 가나가와 현, 사이타마 현, 지바 현에 계엄

령을 선포했다. 군대 · 경찰, 자경단은 약 6천명 가량의 한국인을 학살했다. 

최영주는 탄압을 피해 수원으로 돌아왔고 수원의 화성소년회를 이끌며 소

년운동을 펼쳤다. 이 단체에서 소파 방정환을 초청해 동화구연회를 열기도 했

다. 이때의 상황이 최영주가 쓴 「순검과 소파」 (『어린이』 잡지 1931년 8월호에 

게재)라는 글에 들어있다. 이 당시 집회를 개최할 때는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

로 하는 순사가 입회했는데 동화구연회 입회순사마저 방정환의 이야기를 듣

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소파 방정환은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고, 1923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인물로써 최영주보다 

7살 정도 많은 나이였다. 최영주는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기자(최신복이란 본

명으로 발령)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평소 존경하던 선배인 방정환의 권유로 

1929년 개벽사에 들어가 『어린이』, 『학생』, 『소년』 등의 편집을 맡았다. 방정

환과 〈색동회〉의 동인 활동도 펼쳤다. 

방정환을 존경했고 지지한 부친(최경우)의 묘소도 방정환의 묘(현재 구리

시 교문동 망우 공원묘지) 아래에 마련했으며 모친과 갓난아기 때 죽은 아들

도 여기에 묻었다. 자신도 “존경하는 선배 소파의 밑에 묻어 달라”고 유언, 방

정환 바로 앞에 묻혔다. 

최영주 선생의 자작시 「호드기」가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누군가 부는지 꺾지를 말아요.

마디가 구슬픈 호드기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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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드기소리를 들을 적마다

내 엄마 생각에 더 섧습니다.

  

최영주는 뛰어난 편집자였다. 동화작가 마해송이 그 당시 “최영주는 활자

를 잘 아는 사람이다. 최영주에게서 이 재주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라고 말

했을 정도였다.

‘서울 가신 후 소식이 없었던’ 최순애의 오빠 최영주는 바쁜 사람이었다. 최

순애는 생전에 “그때 오빠가 서울 가서 댕기를 사온다 했는데 오빠를 보기가 

어려웠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듯이 아동문학과 아동운동, 출판·

편집에 몰두한 선각자였다. 최영주는 수필과 동요 동시 등을 발표한 문인이

기도 했다. 최영주는 문인이었지만 문학보다는 ‘일류’ 소리를 듣는 편집자이

자 출판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출판을 통한 아동운동을 펼치는데 주력했다. 우

리나라 최초의 수필잡지 『박문』을 발간하기도 했다. 잡지 『학생(學生)』을 발

최영주 가족 1941년 마산에서 이원수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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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소년운동을 펼쳤다. 소파 방정환이 조직한 어린이 문화운동 단체 〈색

동회〉의 동인으로 활동하고, 방정환 사후엔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웠다. 이

런 활동을 일제가 불온하다고 여겨 일제 당국의 집중적 감시와 핍박을 받으

며 살아야 했다.

최영주는 많은 작품을 창작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의 문학작품은 전해

지는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 문학사에서 조명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순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순애 · 최영주 남매는 지금 그들이 고향 수원

에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수원의 사회적 기업 ㈜더 페이퍼는 2018년 연초 수

원에서 14개의 패널 형태로 꾸민 두 남매의 사진, 육필원고, 책자 · 잡지 영인

본(影印本), 「오빠 생각」 관련 영상 등을 순회 전시했다. 「오빠 생각」의 주인

공 최순애 · 최영주 남매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였다. 수원시청을 시작

으로 장안 · 권선 · 팔달 · 영통구청, 수원역환승센터, AK플라자 수원점 등 10곳

에서 전시했다. 

필자는 2018년 봄 수원시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e수원뉴스에 「고향에서 

재조명되는 최순애와 최영주」라는 칼럼을 실었다. “이 전시회를 계기로 팔달

산 기슭의 ‘고향의 봄’ 노래비처럼 최순애의 「오빠생각」 동요비, 또는 문학비

도 건립되면 좋겠다. 팔달산에 이원수와 홍난파가 글을 짓고 곡을 만든 노래

비가 있는데 이 부근이나 최순애의 출생지인 북수동에 최순애 ‘오빠생각 문

학비’를 세우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향의 봄’ 이원

수와 ‘오빠생각’ 최순애의 러브스토리로 인해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할 것이

라고 믿는다. 거기에 최영주의 이야기를 곁들여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원에 「오빠 생각」 노래비를 세우

는 한편 이원수와의 사랑이야기, ‘서울 가신 오빠’ 최영주와의 사연들을 엮어 

스토리가 있는 수원여행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이 구체화되면 좋겠다. 

이제 수원사람들 사이에서는 제법 알려진 최순애 · 최영주 남매 이야기 말고도 

또 한사람의 소녀문사가 있었다. 최영주 · 최순애의 여동생인 최영애다. 최순

애 보다 두 살 아래였던 그는 일찍이 10살이었던 1925년 『어린이』 잡지에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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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 할머니」가 실렸다. 이 작품이 실린 잡지에는 윤석중의 「오뚝이」란 작품

도 게재돼 있어 눈길을 끈다. 『어린이』는 1923년 방정환에 의해 창간된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잡지로서 소년 소녀들의 동시를 게재했는데 많은 소년 · 소

녀들이 이 잡지에 작품을 투고했다. 

  

꼬부랑 깡깡이 할머니는

지팽이 짚고서 어디 가나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솔방울 줏으러 가신단다.

꼬부랑 깡깡이 할머니는

저녁에 어디서 혼자 오나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솔방울 이고서 오신단다.

수원시청에서 열린 ‘오빠생각’ 전시회(사진/서지은 e 수원뉴스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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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학 평론가 김제곤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라 ‘꼬부랑 깡깡이 

할머니’다. ‘깡깡이’이란 말에서 강단 있는 꼬부랑 할머니 면모가 느껴진다.”

면서 “2연의 2행을 보니 ‘저녁’에 ‘혼자’서 온단다. 불현듯 쓸쓸한 느낌이 전해

져온다. 시적 화자가 할머니를 관찰해서 말하는 듯한 시니까 시인이 자기 할

머니를 그린 것은 아닌 듯도 하고, 그렇다면 혹시 외딴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

를 그린 것은 아닐까. ‘저녁’과 ‘혼자’서란 말이 괜히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킨

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영애의 작품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음악적 

재능이 특별했음을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1933년 『동아일보』에는 연희전문

학교가 주최한 제2회 전조선남녀중등학교 현상음악대회에서 여자 독창 부분

에서 배화여고보에 다니던 최영애가 1등을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영

애는 배화여고보를 졸업한 이듬해인 1934년에 이화여전 음악과예과에 입학, 

1938년에 졸업했다. 당시 졸업생들에 대한 품평이 있었는데 최영애는 성악부분

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한다. 그해 6월 14일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신인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8월 2일 『매일신보』에 의하면 그녀는 수원기

1927년 5월 5일 『동아일보』 동화, 강연, 천유회에 ‘원숭이의 효성’이라는 동화로 참가한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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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각파궐기 내선연합회결성식 발대식에서 독창을 했다고 한다. 이후 무사

시노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창덕여고 음악교사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문학에서는 멀어졌지만, 음악활동으로 예술적 재능을 확장시켰

다. 3남매 모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최순애는 해방 이후 원고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남아있는 작품은 10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014년 8월 18일 〈(사)고향의봄기념사업회〉가 최

순애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도서 『다시 부르는 노래, 오빠 생각』을 발간

했다. 문학그림전 〈童心(동심)과 同心(동심)〉도 개최했다.

『다시 부르는 노래, 오빠 생각』에는 12살 어린 나이에 「오빠 생각」을 발표했

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최순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미발표 동시작품과 미발표 산문 「어린 시절의 추억-46년 전의 이야기」를 비

롯해 최순애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남편 이원수가 이야기하는 최순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최순애와 이원수, 그의 가족과 그 당시 문단상황까

지도 이해할 수 있다. 출간 기념식과 함께 열린 문학그림전에는 경남 지역 작

가 10명이 최순애 · 이원수의 동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20점을 전시해 관

1938년 2월 7일 『동아일보』 이화여전 음악과 졸업생 일동, 뒷줄 오른쪽 두 번째가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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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끌었다. 작가가 최순애의 동시 10편과 이원수의 동시 10편을 읽고 영감

을 얻어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다. 또 이 책에는 1970년 즈음 쓴 작품으로 추정

되는 최순애 의 동화도 실려 있어 관심을 끈다. 주인공 순이가 단짝인 한홍이

와 여름 방학 숙제인 그림을 그리려고 깊은 산에 갔다가 구렁이를 만나고 이

웃 마을 할아버지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는 내용이다. 이 동화는 ‘순이는 아버

지 등에 얼굴을 대고’로 끝맺어 결말을 알 수 없다. 마지막 원고 한 장이 없어

진 것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뒷부분에 서너 줄이 더 있었다 한다. 아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아동문학의 전설 이원수의 아내 최순애

이원수와 혼인한 후 최순애는 문학 활동을 접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

하는 데 주력했다. 거듭거듭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책을 내려

고 준비했던 시들이 6.25 전쟁으로 모두 불타버렸다는 것이다. 

이원수는 1911년 11월 17일 경상남도 양산(梁山) 북정리 660번지에서 태

어났다. 현재는 생가가 사라지고 터만 남았는데 양산유물박물관 바로 아래

다. 이후 창원 소답리에서 어린 시절

을 보냈는데 불후의 명작 ‘고향의 봄’ 

배경이 되는 곳이다. 당시 새터라고 

불렸던 김종영 고택 일대에는 복숭

아꽃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야

말로 꽃동네였다고 한다. 이원수는 

이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서당

을 다녔기에 고택 앞길은 ‘이원수길’

이란 길 이름이 붙었다.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는데 1922년 마산으로 

이사, 마산공립보통학교(현, 성호초1978년 장안문 앞에 선 최순애와 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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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6학년 때인 1926년 어린이 잡지에 동요 「고향의 봄」이 거재됐다. 이 

작품은 주지하다시피 자신의 고향과 유년시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글

을 본 홍난파가 1935년 곡을 붙여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최순애의 「오빠

생각」은 1925년에 박태준이 작곡)

해방 후엔 경기공고 교사가 됐고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에서도 활동

했으며 박문출판사 편집국장 때인 1947년 문학집 『종달새』를 펴냈다. 저작으

로는 장편동화 『숲 속의 나라』 『오월의 노래』 동화집 『파란 구슬』 등을 펴냈

다. 또 『이원수아동문학독본』 『어린이문학독본』 회갑을 맞아 아동문학집 『고

향의 봄』 등을 간행했다. 1954년엔 〈아동문학학회〉를 창립하여 부회장을 지

냈으며 1956년엔 『어린이 세계』라는 아동 월간지를 창간, 주간으로 일했다. 

1965년엔 경희여자초급대학에서 아동문학론을 강의했으며 1971년 〈한국아

동문학가협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1년 1월 24일 사망했고 1982년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되었으며 2003년 

1976년 서울 서재에서(출처 이원수 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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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상남도 창원시 서화길18(서상동 산60번지)에 이원수문학관이 건립

됐다.’

이원수는 1980년 한 잡지에 「고향의 봄」을 쓰게 된 얘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창원읍에서 자라며 나는 동문 밖에서 좀 떨어져 있는 소답이라는 마을의 서당엘 다녔다. 

소답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읍내에서도 볼 수 없는 오래되고 큰 기와집의 부잣집들이 있

었다. 큰 고목의 정자나무와 봄이면 뒷산의 진달래와 철쭉꽃이 어우러져 피고 마을 집 돌담 

너머로 보이는 복숭아꽃 살구꽃도 아름다웠다. 서당마을의 꽃들이며 냇가의 수양버들 남

쪽 들판의 푸른 보리…. 그런 것들이 그립고 거기서 놀던 때가 한없이 즐거웠던 것 같았다.”

이후 <기쁨사> 동인이 되어 윤석중 최순애와 함께 활동했다. 이원수는 동

시 뿐 만 아니라 장편동화와 아동소설의 장르를 개척했고 아동문학 이론을 확

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최순애와의 만남을 약속했던 1935년 2월 반일독서회 모임이었던 <함안독

서회>사건으로 체포되어 1년여 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이때의 소회는 그의 

수필 「나의 아내」에도 나타나 있다. “약한 몸으로 경난 속에 살아온 내 아내

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다. 처 최순애의 어릴 적 작품 「오

빠생각」과 내 동요 「고향의 봄」이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결혼을 의논하게 되자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꼭 1년 동안 아내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다려 주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최순애와 다음해 

혼인했다. 1936년 출소한 이원수는 최순애와 서울에서 혼인식을 올렸고 마산

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이원수는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큰 나무로써 근대 어린이문학, 어린이 문화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는 민족정서를 작품 속에 녹여냈으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썼으며 통일과 민주주의, 생명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 정의와 같

은 문제를 소년소설과 동화 속에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생활이 궁핍

했음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누가 쓰라고 권했지만 거절했고, 육영재단이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를 창간했을 때 편집장을 맡겼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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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그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돼 

있다. 1942년과 43년 잇따라 「지원병을 보내며」 등의 친일 작품을 잡지에 게

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진 것이 없던 아

버지가 혼인을 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 생계가 막막하던 차에 직장을 마련해 

준 사람이 기관지에다 글을 쓰라 권하니 안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늘 “일본이 망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녀서 일본 형사가 찾아와서 감시를 하고 

지능적으로 괴롭혔다고 한다. 

반일 독서회 사건으로 투옥된 이후 요주의 인물이 되어 늘 일본 경찰의 감시 

속에 살아야 했던 그가 쓴 친일시는 이원수문학관에도 전시돼 있다. 공(功)과 

과(過)를 함께 전시한 것이다. ‘일제 말기 친일 작품’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설명과 친일시도 소개했다. 함안금융조합에 복직하여 다니던 때인 1942년 

8월에 조선금융여합조합회의 국책기관지 『반도의 빛』에 「지원병을 보내며」

라는 친일시를 비롯해 몇 편의 친일 글을 남겼다.

‘지원병 형님들이 떠나는 날은

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

소리 높이 군가가 울렸습니다.

정거장, 밀리는 사람 틈에서

손 붙여 경례하며 차에 오르는

씩씩한 그 얼굴, 웃는 그 얼굴.

움직이는 기차에 기를 흔들어

허리 굽은 할머니도 기를 흔들어

「반자이」소리는 하늘에 찼네...(후략)’

「지원병을 보내며」 (1942, 『반도(半島)의 광(光)』)

친일 글을 쓰게 되었던 당시 상황의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그의 처지를 

글로 남기기도 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런데 이듬해인 일천구백삼십칠 년에 나는 함안금융조합에 다



140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시 가게 되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어 세상 살기가 날로 어려워져 갔다. 정말 막

막한 시대였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모두 일본의 노예로 사는 것만이 가장 정

당하고 옳은 것 같은 시대였다. … 따지고 보면 나 자신도 친일분자의 하나로 보였을지도 모

르고.” (이원수 「털어놓고 하는 말」, 1980)

기념관 측은 그의 친일행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의 신변이나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친일 글을 썼다는 것은 

민족에게 죄를 지은 일이었으며, 그의 활동과 정신에 큰 오점을 남긴 일이었

다.”라고. 이 시기 이원수에 대한 아동문학가 이오덕의 평가도 전시돼있다. 

“선생만큼 불의와 부정을 싫어하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난 적이 없

다. (중략) 이렇게 살았던 태도로 미루어 선생은 일제 말기에 한 때 저질렀던 그 친일 행적을 

뼈아프게 뉘우쳤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선생은 그 부끄러운 친일 동시를 썼던 몇 해 동안의 

죄를 갚기 위해 그 뒤로 그 몇 해란 세월의 꼭 10배나 되는 동안을 (한평생을) 우리 어린이와 

겨레를 살리기 위한 작품을 써서 남기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이오덕, 

「이원수 선생의 일제 말기 친일시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회보』 2002)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1941~1945)’ 시기 국내의 지식인 대다수가 친일로 

돌아설 때 이원수도 예외일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한편 이에 대해 2011년 11월 

22일 열린 이원수의 첫 동요동시집 「종달새」의 복원 기념행사에서 차녀 정옥

이 부친의 친일행적에 대한 입장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경남일보 2011년 11월 24일자 기사 일부다. 

‘㈔고향의 봄 기념사업회는 “정옥씨는 이날 행사에서 ‘아버지가 친일작품을 

썼을 당시 자식들에게는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고 한글을 가르치곤 했는데 그

런 글을 썼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

다. 사업회는 “정옥씨가 ‘(아버지를) 존경하던 분들이 상처입고 배신감도 느

끼신 걸 이해하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한

다’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사업회 집행위원인 경남대 교수 정일근은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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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친일시 다섯 편은 지울 수없는 과오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과오를 유족

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은 드문 일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고향의 봄을 

창원시민이 다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마도 정일근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애의 「오빠생각」과 이원수의 「고향의 봄」은 모두 요즘말로 ‘국민’ 반열

에 오른 노래들이다. 더구나 그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모두 수원과 연관이 깊

은 사람들이니 더욱 애착이 간다. 10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감동을 선사하는 노래, 「오빠생각」 노래비가 수원에 세워지길 바

란다. 팔달산 중턱에 세워진 「고향의 봄」 노래비와 함께 훌륭한 이야깃거리

가 될 것 같다. 







김세영(수원화성박물관 학예연구사)

현재 수원화성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중이며 230년전 신도시 수원과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대왕의 뜻을 오늘에 되살려 수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민관식의 생애와 활동 145

‘수집광’ 민관식과 그의 컬렉션룸

개성 출신인 소강(小崗) 민관식(閔寬植, 1918~2006)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장, 문

교부 장관, 국회의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격동의 역사 현장 속에서 활동

하였다.

평소 ‘수집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각종 자료들을 열정적으로 수집한 민관식은 생전에 그 수집품을 전시한 개인 

컬렉션룸을 자택에 마련하였다. 그의 컬렉션룸은 국내외 인사들에게 널리 알

려졌으며 꼭 한번 씩 들러 관람해봐야 할 정도의 명소로 손꼽혔다. 컬렉션룸

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김영호(金英鎬, 1924~2017)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민관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집해온 다양한 컬

렉션은 김영호 여사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전시되어 방문객을 맞이하였다.

2006년 민관식이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을 때에도 김영호 여사와 유족

들은 생전에 그가 애지중지하던 그 많은 수집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컬렉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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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집품 하나하나의 이력과 추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김영호 여사도 어느덧 80을 넘은 노인이 되자 그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

었다. 고민하던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곳으로 기증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적당한 곳을 낙점하고자 여러 군데

를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2010년 민관식 컬렉션은 

그가 학창시절에 청춘의 꿈과 낭만을 펼치며 제2의 

고향이라 여긴 수원시에 기증되었다. 

후일에 들은 이야기지만, 유족들은 민관식의 컬

렉션룸을 확대하여 한국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고

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

추어 체계적인 관리로 영원토록 보전되기에는 공

립박물관으로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

르렀다고 한다. 아무튼 수원시와 기증협의가 이루

아내 김영호의 도움으로 자택에 마련한 컬렉션룸에서

수원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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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필자는 서울시 한남동 자택의 컬렉션룸에서 몇몇의 직원들과 함께 

두 달에 걸쳐 유물운송을 위한 포장작업을 하였다. 2009년 11월 수원박물관으

로 운송이 완료된 후 3개월 동안 기초 유물목록 작성과 정리를 마치고 2010년  

2월 기증식이 마련되었다. 이어 4월 「소강 민관식과 그의 컬렉션」이라는 특

별기획전이 개최되며, 민관식의 컬렉션룸이 수원으로 이전되었음을 알리게 

되었다.  

  

성장기와 결혼

1918년 경기도 개성부에서 출생한 민관식은 개성의 원정보통학교를 1931년 

졸업하고 다음해에 당시 경성제일고보라고 불리는 서울의 경성제일공립고등

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조선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경성제일고보는 경기중·

고등학교의 전신이다. 매일 개성에서 서울까지 경의선 기차로 통학하며 학창

시절을 보내던 민관식은 키는 작았지만 몸이 다부져 주먹자랑을 곧잘 하였다

고 한다. 의기양양하던 어린 민관식은 기차통학을 하면서 일본학생들과 잦은 

마찰을 겪었고, 마침내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통학 열차에서 일본 여학생

의 머리를 가위로 잘라 버려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이 일로 그는 품행 

점수에서 낙제를 받아 1년 유급의 처벌을 받았다. 사춘기 소년의 반일감정으

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결국 낙제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하였다. 품행에

서는 낙제를 받았지만, 성적은 최상이었던 영리한 민관식은 탁구부에서 활동

하며 주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37년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한 민관식은 이어

서 과학도의 꿈을 가지고 수원고등농림학교(현 서울대 농과대학 전신)에 진

학하면서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1940년 수원고등농림학교 농예

화학과를 졸업하고 과학도의 꿈을 완성하고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

해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42년 경도제국대학(京都, 현 쿄토대학교) 농학

부 농림화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 유학 중에 민관식은 같은 동향(同鄕)의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가 



148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수원고등농림학교 입학기념

1941년 민관식과 김영호의 신식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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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일생의 반려자가 된 김영호이다. 김영호는 당시 최고의 학부인 이화여전 

피아노과에 재학 중인 인재였다. 개성의 호수돈여학교 출신으로 고위 관료집

안의 영애로 자란 그녀는 유치원 시절부터 발에 흙을 묻히지 않을 정도로 유

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다. 반면 민관식은 농부의 둘째 아들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성장하였으나, 김영호의 부친은 젊은 민관식의 앞날이 창창하게 보

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교토대학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김영호도 일본 유학을 

한다는 조건하에 약혼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민관식은 그의 피앙

세 김영호에게 끊임없는 구애의 편지를 보냈다. 달콤하게 속삭이는 끊임없는 

연애편지에 김영호는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편지를 

김영호 역시 고이고이 간직하여 두었다.

민관식은 저돌적인 성격답게 장인어른에게 교토대학교의 최우수 성적표를 

보내 승부수를 띄웠다. 장인어른과 한 약속과는 달리 박사학위는 뒤로 물린 

채 마침내 결혼 승낙을 얻어내 1941년 신부 김영호의 모교인 개성의 호수돈여

학교 강당에서 신식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신혼생활은 당시 민관식의 직장

이 있던 서울의 대방동에서 시작되었다.

정치인 민관식

일본 유학 후에 얻은 첫 직장은 조선상공제약회사였고, 과학도의 꿈을 가진 

사람답게 연구원으로 1942년~1945년까지 약 3년간 재직하였다. 이후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공과대학의 강사로 교단에 서서 후학양성에 

힘썼다. 한편으로는 형님의 권유로 약사면허도 취득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매

진하였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좌우이념의 갈등은 민관식의 개인사에도 큰 

아픔을 남기게 되었다. 고향에서 대동청년단 개성지구 총책임자로 반공투쟁

을 하던 형 중산(重山) 민완식(閔完植)이 1947년 피살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

다. 이를 계기로 하여 민관식은 월남을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동대문구 창신

동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민관식은 형

님의 유지를 잇는 일을 자처하여 민완식이 개성에서 창간한 주간 신문사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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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시보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창신동에서 1967년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또

한 1957년 형의 아호를 딴 장학재단인 중산육영회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활

동하며 50여 년간 수많은 장학생을 배출해 냈다. 중산육영회는 민관식이 사망

한 후 ‘소강민관식육영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금까지도 장학사업을 통

하여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과학도의 꿈을 키우던 민관식은 좌우이념의 희생양이 된 형

님의 죽음을 목도하며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시보사

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개성에서 제2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

패하였다. 그러나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으로 당선되며 37세의 나이로 정

치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무소속으로 동대문구에서 선출된 민관식은 이승

만이 이끌고 있던 자유당에 곧바로 입당하지만, 소위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

改憲)파동’으로 탈당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1954년 11월 

27일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개헌 정족수에 한 표가 

모자라 사사오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민관식은 이승만의 영구집권 개헌에 반대표를 던지며 김두한, 김영삼, 

이철승과 함께 자유당을 탈당하여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반

이승만 정부 투쟁에 나섰다.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 주최로 1957년 5월 25일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자유당 성토대회’ 시국강연회에서 민관식은 국민주권

옹호투쟁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시국연설

을 하기도 하였다. 서울 시민 약 30여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에서 야당의

원들의 성토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병옥 의원이 연설하는 도중 마이크와 

앰프에 불을 지르는 테러가 일어나 강연회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장

충단집회 방해사건’이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6월 8일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민관식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폭도들의 집회 방해행위와 이를 방관한 경찰

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집중적인 추궁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정치테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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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에서 개최한 시국강연회에서 연설중인 민관식

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3대 국회가 마

무리되어 민관식은 1958년 무소속으로 동대문구에서 제4대 민의원으로 당선

되었다. 당선 후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는데, 이는 유석(維石) 조병옥(趙炳玉, 

1894~1960) 박사의 제안 때문이었다. 3대 의원시절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대하여 함께 투쟁한 야당 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의 조병옥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며 그의 정치관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조

병옥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가 노골화되자 민주당을 창당하여 반독재투쟁을 

전개하면서 민관식의 정치행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8년 8월 이승만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

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4대 국

회에 몸담고 있던 민관식은 국보법 반대를 위한 국회투쟁을 감행하였다. 이때 

야당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운동과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야

당 의원들을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자유당 소속 의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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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2·4파동’, 즉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

와 같은 자유당의 횡포에 대항하여 조병옥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수뇌부들

은 민관식 자택에 자주 모여 반독재투쟁에 대한 방법을 토론하였다. 

그 대안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조병옥 박사는 신병 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1960년 2월 15일 사망하였다. 조병옥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민관식

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해 7월 민주당 소속의 제5대 국회의원으로 동대문

구에서 당선되어 조병옥의 유지를 잇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국회가 강제 해

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에 민관식은 정치무대를 떠날 결심을 

하고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1962년부터 1963년까지 2년여 동안 일본 교토대학교의 법학부에서 수학한 

민관식은 한국인 최초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3년 바로 귀국하여 

11월에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동대문구에서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

자유당 횡포에 대항하는 민주당 수뇌부 회담(왼쪽부터 윤제술-유진산-곽상훈-조병옥-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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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복귀하였다. 자유당 정권시기 정치에 입문한 민관식은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등 수 많은 정치적 고비를 넘기며 4선 의원이 되었다. 동대문구

에서 내리 4선이 된 민관식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하여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당시 낙선은 예견된 일이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때 4선 

의원이며, 일본 유학파인 민관식을 박정희는 한일특위 위원장으로 삼았다. 연

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반대시위는 끊이질 않고, 야당의 반대도 날로 거세

졌다. 대다수 국민의 여론도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해지고, 

시위대도 점점 불어나 1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가 도심 한복판에서 일

어났다. 급기야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의 병력

을 서울 시내에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6·3사태라고 한다. 굴욕 외교라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통 민관식은 한일특위 위원장을 맡아 박정희 정

권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힘을 보태었다. 결국 1965년 일본과의 수교를 맺었

제10대 국회에서 의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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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일로 민관식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이다.

이후 대한체육회 회장과 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한동안 국회를 떠났

지만, 1978년 12월 종로중구에서 제1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5선의 국회

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때 유신정권에 종지부를 

찍은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다. 곧이어 새로이 등장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12·12쿠데타를 통한 신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의 화려

한 정치경력도 서서히 막을 내렸다. 18년의 박정희 장기 집권을 끝낸 10·26

사건 이후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회의장 백두진이 사퇴하자 부의장인 민관식

이 국회의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1980년 9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전

두환 대통령 취임식 단상에 민관식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 대리 자격으로 앉

아있는 모습을 보고 김영호 여사가 “더 이상 정치에 미련 갖지 마시고 오늘

로 끝내십시다”라고 했더니 곧바로 승낙하고는 이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

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직무대리 민관식은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9월 

12일 제105회 국회정기회를 소집하였고 이를 마지막으로 제10대 국회 역시 

해산되었다. 

뚝심의 문교부 장관  

민관식은 1971년 6월 4일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국무위원이 되었다. 선

출직 정치인에서 중앙정부의 관료가 되어 1974년 9월까지 문교부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가 3여년 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한 교육정책은 당시로 보면 파

격적인 부분이 많아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고교평준화, 학군제, 고입 체

력장 검사, 교원승급기간 단축, 중학교 평준화, 2부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필수 한자 1,700자 교육, 수의대 6년제, 대학입시 제도 개선, 중학교 컴

퓨터 추첨 등 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교육정책을 펼쳤다. 

문교부 장관으로서 민관식이 펼친 교육정책 중 현재까지 이어지며 가장 크

게 성장한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일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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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대학 수준의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교육의 

확대발전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

야별 인재 양성을 하고자하는 목표

로 1972년 3월 9일 개교하였다. 개

교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부설의 2년

제 초급대학 과정으로 서울시 종로

구 대학로에 대학본부를 두고 개교

하였다. 개교기념 현판식에도 참여

한 민관식은 1974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자리에서 ‘한국교육사의 새

로운 역사를 기록할 뜻깊은 졸업식’

이라는 내용의 치사를 하였다. 그의 

말대로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까지 두고 전국 13개 

지역대학과 각종 부속기관 등을 아우르는 한국교육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역

사가 되었다. 

다음으로 큰 논란이 된 교육정책 중 민관식이 소신껏 추진한 것이 한자교육

이었다. 민관식이 문교부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는 한글전용이 실시되고 있었

다.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으로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만 쓰이게 되었으며, 초

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에서도 한자가 사라져 더 이

상 중·고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는 박정희 정권 초기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어문정책이었으나, 반대여론에 밀

려 1962년 문교부 내에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발족시켜 한글전용에 대한 제

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자신도 한글전용 정책

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민관식은 그 정

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취임 후 첫 번째 대통령 연두 순시에서 사용할 브리

핑 차트에 한자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문교부의 간부들과 담당 공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기념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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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이미 공문서에 한글만을 표기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에 반하는 한자혼

용 문서는 작성할 수 없다고 장관에게 난감함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민관식은 

한글만을 사용하여 우리의 사고를 표현할 수도 없고 한자는 우리의 오랜 역사

와 함께한 우리말이지 중국어가 아니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국한문 혼용

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1972년 2월 대통령의 연두 순시에서 국한문 혼

용의 브리핑 차트는 별일 없이 넘어갔고, 이때 민관식은 대통령에게 한자교육

의 필요성을 소신껏 밝혔다. 이에 더 나아가 8월 문교부 장관의 직권으로 ‘필

수 한자 1,700자’를 정해 중 · 고등학교에서 교육하도록 일선에 지시하였다. 

그래서 1973년도 중 · 고등학교 교과서도 국한문 혼영으로 바뀌었고, 한자교

육도 다시 시작되었다. 이는 민관식이 문교부 장관으로서의 교육철학과 신념

으로 이룬 성과로 볼 수 있다. 

민관식의 교육정책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고교평준화와 대

학 입시제도 개선이다. 문교부 장관의 입장에서 과열된 과외와 대학 입시에만 

매달린 학교 교육 현장은 입시지옥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의 정

상화를 위하여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래도록 

고심하다가 1973년 입시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고교 및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학 입시제도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수정을 거친 교육제도 중 하나일 것이며, 여전히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되

는 부분이기도 하다. 1973년 2월 28일 민관식 문교부 장관은 입시제도 개혁

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련하였다. 개혁안은 인문계 고교입시에 학군제와 연

합고사 후 추첨하는 고교평준화, 대학입시는 시도별 예비고사를 시행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여론은 획기적인 새 입시제도에 대하여 특히 고교평준화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와 과외 열풍의 근절 등 상반된 의견들이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렸

다. 당시의 분위기를 잘 들어내는 신문만평들은 민관식 장관이 펼치는 교육

정책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꼬는 내용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민관

식 장관은 일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벌어지는 온갖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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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개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인 병폐를 없애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

지고 있었다.

문교부 장관 시절 민관식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혁신적 방안의 한 축이 고교 

및 대학교 입시제도의 개혁이라면 다른 한 축은 체력장 검사 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그는 평소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

신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해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소유자였

다. 그가 체력장을 입시에 도입한 이유도 무엇보다 공부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올바른 교육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1972년 5월 1일 문교부령 제295호에 의거하여 체력장제도를 고교입시에 반

영하였고 이듬해에는 대학입시에도 반영하였다. 이렇게 되자 수험생들의 과

열경쟁으로 검사 도중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관식 장관은 

검사 종목과 기준치의 수정 등을 통하여 체력장 검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 시행된 대학입시제도 개선 이후에는 아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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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다. 체력장 제도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부작용을 빚기도 하였

지만, 많은 학생들의 체격과 체력이 향상되게 한 제도였다. 또한 학생들의 기

초체력 증강으로 운동에 대한 관심과 운동의 생활화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건

강한 시민의 양성에도 남다른 공헌이 있던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3여년 기간을 문교부 장관으로 보낸 민관식은 자신이 추진한 교육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열정적으로 시도해 때론 적잖은 반대

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펼친 교육정책은 공부와 건

강한 체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그의 교육철학에서 비롯되었으니, 이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만능 스포츠인 민관식

민관식은 1964년부터 1971년까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약 7년간을 재임하

였다. 그는 최장수 회장답게 ‘한국 스포츠계의 대부’라 불릴 정도로 한국 스포

고교입시 체력장 검사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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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자신이 학창시절 탁구부 

주장을 지내며 우승을 이끌기도 했으며, 평생 동안 테니스와 골프 등의 운동

경기를 즐겼다. 민관식의 스포츠 입문은 경성제일고보 탁구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타고난 운동신경과 승부욕으로 탁구부의 주장을 지내며, 

조선대표로 나아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그의 탁구 실력은 고향 개성에도 널리 알려져 신부가 된 김영호도 여학

교 시절 익히 그 소문을 들어왔다고 한다. 더구나 방학이면 고향으로 내려온 

젊은 남성들이 당시 호수돈여학교의 탁구대를 빌려 경기를 하곤 했는데, 그때 

먼발치에서 민관식의 불타는 승부욕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수원고등농림학교(수원고농) 재학시절에는 탁구부와 테니스부 활동을 함

께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때 만난 테니스는 그가 즐긴 스포츠 중에서도 평생

의 벗으로서 생을 마감하기 전날까지도 테니스 경기를 하였다고 한다. 민관식

은 학창시절 탁구와 테니스 외에도 빙상 스케이트, 럭비, 축구, 당구 등 다양

한 스포츠를 접하였다. 성인이 되어 정치계에 입문하고, 대한체육회 회장, 문

교부 장관 등 정계와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정력적으로 스포츠를 즐겼다. 

특히 수원고농 시절부터 테니스 선수로 활약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민

관식은 테니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

여 선거용 포스터를 찍을 때에도 테니

스를 하는 모습으로 연출하기도 하였

다. 84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2001년 

일본 아시야(芦屋)그랜드베테랑테니

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워낙 테니스를 즐긴 민관식은 테니

스 경기의 전국적 보급을 위하여 자

신의 호를 딴 전국대회를 만들어 현

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소강배 전 수원고등농림학교 테니스부 동료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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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남녀중고등학교 대항 테니스대회’가 그것이다. 이는 1973년 9월 제1회 개

최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46년 동안 총 47회가 치러진 유서 깊은 대회

이다. 대한테니스협회장도 지낸 민관식은 한국 테니스를 이끌 재목을 발굴하

고 양성하기 위하여 전국대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테니스 

스타 이형택과 유진선 등이 바로 이 소강배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세상

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세계를 깜짝  놀래주고 한국 테니스 역사

를 새로 쓴 수원 출신의 정현 선수 역시 이 대회의 우승자였다. 이는 민관식의 

의도대로 테니스의 대중화와 정현과 같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한 소기

의 성과라도 할 수 있다. 

스포츠인 민관식의 이름 딴 또 하나의 스포츠 대회가 있다. 다름 아닌 1972년 

문교부 장관 재임시절 자신의 모교인 경기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민관식 문

교부장관배 쟁탈 경기마라톤 대회’가 그것이다. 이후 해마다 단축마라톤 대

회가 치러졌는데, 관직명을 뺀 ‘민관식배 경기고교 단축마라톤대회’로 명칭이 

정식화되었다. 아무튼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 경기가 두 개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스포츠인인지, 또 얼마나 스포츠 발

전에 기여한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 척도일 것이다. 과히 만능 스포츠인 민관

식에게 걸 맞는 일이다.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한 태릉선수촌 건립

어린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체육회장에 재임하

는 동안 그는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에 무던히도 애를 썼다. 가장 상징적인 결

실은 태릉선수촌 건립이다. 국제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빙상경기장은 그가 박

정희 대통령을 설득하여 얻어낸 크나큰 역작이 되었다.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임명받은 1964년은 제18회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였다. 그해 1월 취임한 

민관식은 한국대표선수단의 단장이 되어 10월에 있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

였다. 일본으로 출정하기 전 민관식은 선수단을 이끌고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

통령 내외의 격려와 응원까지 받고 도쿄로 향하였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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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참가국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의 선수단으로 참여하였지만, 성적은 초라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개 종목에 임원과 선수를 포함해 224명의 선수단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얻어 세계의 높은 벽을 절감하였다. 이를 계

기로 민관식은 귀국과 동시에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는 한국 스포츠의 현주소를 절실히 깨닫고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첫째가 대한체육회의 중흥이었다. 대한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에서 비롯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치하에

서 이렇다 할 체육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 해방과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지나

며 국가적인 재건운동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민관식은 한국 스포츠의 구심점

으로 대한체육회를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1966년 6월 대한체육회

관을 서울 무교동에 마련하여 개관식을 개최하며 체육계 관련 인사들을 한데 

모아 우의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가 중심되어 한국 스포츠의 성

장에 힘을 모아 나아갔다.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민관식은 대한체육회의 중흥과 아울러 한국 스포츠를 

위하여 활동한 부분이 바로 태릉선수촌 건립이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의 초라한 성적과 높은 벽의 세계무대를 경험하면

서 무엇보다도 선수촌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도쿄올림픽을 앞

두고 한 해 전부터 대표선수단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전문적인 훈련장이나 훈

련기구들이 갖춰진 시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겨우 서울 동숭동에 

2층 목조건물의 합숙소 2개동이 있었고, 그마저도 선수들을 다 수용하지도 못

하여 주변가옥이나 여관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훈련장

으로 쓰인 서울운동장과 장충체육관은 국내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용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결국 민관식은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렀고, 이를 위하여 선수촌이 들어설 부지를 고심하던 끝에 태릉

의 공유지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곳은 왕릉이 조성된 곳으로 선수촌 건립은 

애초부터 난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관리국의 완강한 반대와 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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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선수합숙소 개소식

서울 무교동에 건립된 대한체육회관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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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관계자들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이자 민관식은 대통령을 설득하기로 결

심하였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

할 기회를 마련하여 공릉동 임야에 태릉

선수촌 설립이라는 승락을 얻어냈다. 민

관식은 꿈에 그리던 선수촌 건립에 박차

를 가하지만, 진행 과정에서도 극복해야

할 난관은 적지 않았다. 특히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숙제였다. 빠듯한 정부예산에 국

제적인 규모의 시설을 갖춘 수영장과 아

이스링크도 함께 건립하려니 더더욱 곤

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사는 여러 차례로 나눠 진행되었고, 건설비

도 때론 외상으로 해결하였다. 그야말로 민관식의 뚝심으로 무단히 노력해나

가자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 편지를 보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어려

운 자금 사정을 설명하며 조성 기금의 일부를 보내왔다. 

우여곡절 끝에 1966년 6월 30일 본관 1동과 숙소 2동, 목욕탕 1동으로 태릉

선수합숙소의 첫 문을 열었다. 대한체육회의 오랜 숙원인 지도자 및 국가대

표 선수의 체계적인 훈련 강화를 위한 시설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해 2월 제2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명실공히 종합 선수합숙훈련장이 완성되었다. 그 후

에도 순차적으로 1970년 3월 23일 개장한 태릉국제수영장과 이듬해인 1971년 

2월 20일 개장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완공되어 국제 대회도 유치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자 민관식은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를 활성

화하여 선수들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과학적인 훈련 방

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지도자도 초빙하는 등 스포츠 과학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세계무대를 향한 태릉선수촌의 진가는 1970년 제6

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박정희 대통령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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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개막된 이 대회에서 한국은 13개 종목에 선수 131명과 임원 31명

을 출전시켜 금메달 18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23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하

였다. 그로부터 6년 후 더 큰 세계대회인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에서 태릉선수촌의 저력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 대회에서 양정모

가 레슬링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

라는 성과를 냈다.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을 기반으로 다진 성

과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오늘날  

‘엘리트 체육’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세계 최고의 꿈을 키웠고, 스포츠 역사상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만

들어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960년대부터 세계무대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

로서 이곳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태릉선수촌은 명실상부 한국 스포츠의 

산실이었으며 이를 마련한 대한체육회장 민관식을 ‘한국 스포츠의 대부’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곤 하였다.  

민관식은 대한체육회의 중흥과 태릉선수촌 건립이라는 소위 ‘한국 스포츠의 

근대화’라는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는 그 자신이 학창시절부터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각종 스포츠 관련 수집품이 민관식 ‘컬

렉션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중요한 동기도 여기에 있다. 올림픽을 비

롯한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대회 관련 기념품을 통하여 한국 스포츠 선진화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스포츠 스타와 유명인들과의 만남

소강 민관식의 컬렉션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 근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온 발자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념품들

로서 그가 대한체육회장을 맡은 후부터 최근까지 개최된 다양한 국제경기 관

련 컬렉션이 총망라되어 있다. 많은 스포츠인들은 다양한 국제경기와 관련된 

기념품들을 수집광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민관식에게 기증하였고, 그는 이를 

소중히 간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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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도쿄 아시안게임의 각종 기념품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조오련 선수가 획득한 각종 메달

민관식의 수집품 중에는 유명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나가 획득한 메달이

나 상장을 민관식의 컬렉션룸에 기증했다는 사실이었다. 1970년 방콕아시안

게임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의 금메달, 1982년 

뉴델리아시안 게임 테니스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김춘호 선수의 금메달, 1986년 

아시안게임 권투 라이트헤비급에서 우승한 민병용의 금메달과 권투글러브,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사격선수 이은철이 제11회 아시

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과 소구경 권총 등 다양하다. 국가대표 선수의 값진 

땀과 노력을 상징하는 메달을, 어쩌면 평생에 한번일 수도 있는 것을 아무리 

대한체육회장을 지내고 한국 스포츠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

도 기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크고 작은 경기대회의 다양한 기념품이야 

수집을 워낙 좋아하는 민관식이 어떻게든 모을 수 있었고, 또 그런 기념품쯤

이야 기증이라는 게 쉬울 일이지만, 선수 자신의 진한 땀에 대한 대가인 메달

을 기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관식에게 선뜻 자신의 메달이나 상장을 기증한 스포츠 스타들은 

평소 민관식과 김영호가 컬렉션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지를 익히 알고 있

었다. 그래서 자신의 땀으로 얼룩진 메달이 그 컬렉션룸에서 값진 보물로 반

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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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내외 컬랙션룸 방문

우주인 닐 암스트롱과 친필 메시지가 적힌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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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포츠 관련 수집품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

다. 이밖에 탁구스타 현정화의 싸인이 있는 탁구채, 메이저리그에 빛나는 야

구스타 박찬호가 싸인 한 LA다저스 시절 야구복 등도 우리의 시선을 끌기

에 충분하다. 그의 활동 무대가 화려한 만큼 그가 만난 사람들도 각계각층으

로 다양하다. 독립운동가이자 상해임시정부 인사인 제2대 국회의장 신익희

(1894~1956)가 써준 글씨와 사진앨범 속에서 자유당 정권에 맞서 싸우던 김

두한, 조병옥 등과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무

총리를 지낸 김종필과는 일요화가회라는 취미모임까지 함께 하며 가까이 지

내 그가 그린 유화그림도 컬렉션룸의 한 켠을 장식하고 있었다. 종교인으로

는 김수환 추기경이 컬렉션룸이 있던 한남동의 사저를 자주 찾았으며, 추기경

의 새해인사와 따뜻한 안부 편지가 다수 전하고 있어 밀접한 관계임을 짐작

할 수 있다. 당시 한남동 자택 지하에 마련된 민관식의 컬렉션룸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와 남경필 등의 정치인부터 야

구선수 박찬호, 가수 김흥국 등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은 명소

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교유의 폭은 그의 활동무대에 따라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까지 이어졌는데, 

제3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1956년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방미했을 때 당시 부

통령에 재임 중인 리차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1913~1994)을 예방

하였다. 문교부 장관 재임시절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

로 11호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Neil Alden Armstrong, 1930~2012)을 1971

년 서울에서 만나 달 표면에 새겨진 발자국 사진에 친필 서명과 메시지가 담

긴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지미 카터(Jimmy Carte, 1924~)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등의 미국대통령,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1905~1995)

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1919~2007) 등의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국

제교류를 넘어 우호적인 친분을 쌓았다. 

더욱이 한국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1988년 서울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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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컬렉션룸 방문

유명인사의 싸인이 기록된 만찬 메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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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최되기 몇 달 전에 제7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지낸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 1920~2010)가 컬렉션룸을 직

접 방문하였다. 이때 민관식은 사마란치를 위한 만찬을 준비하여 환대하였

다. 또한 1998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인 제프 블라터(Joseph Sepp 

Blatter)가 컬렉션룸을 방문하여 전시품을 둘러보며 환담을 나눴다. 이밖에

도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7대 회장(1974∼1998년)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인 주앙 아벨란제(Jean-Marie Faustin Goedefroid de Havelange, 

1916~2016)와 2002년 한일월드컵의 영웅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Guus Hiddink)와도 교유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명망 있고 주요 자리에 있는 

스포츠계 거물들과의 만남은 한국 스포츠 외교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민관식은 국내외의 정관계, 체육계 등의 유명 인사와 잦은 만남의 기

회가 주어졌고, 특히 만찬 같은 자리가 마련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흥미로운 

취미활동을 하였다. 연회의 만찬 메뉴판에 늘 그날의 주인공과 헤드 테이블의 

주요 인사들의 친필 사인을 받아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취미가 있었다. 직접 

메뉴판을 들고 다닌 수고로움으로 꽤 많은 유명 인사의 사인이 담긴 메뉴판들

이 만들어졌고, 민관식의 컬렉션 중 가장 특색 있는 것이 되었다. 88년이라는 

인생의 순간순간 민관식이 만난 사람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기간 동안에 보낸 선물에서부터 결혼식 주례를 서준 

고마운 인연에 보답하는 신혼부부의 소소한 선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다양한 

교유의 폭을 가늠할 수 있다. 귀여운 손녀의 아기자기한 연하장으로부터 대통

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연하장까지도 모두 모아둔 정성

이 그와 만난 사람들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한듯하다.

앞서 살펴 본대로 5선 국회의원으로서 민관식은 3·15부정 선거와 4·19혁명 

그리고 5·16군사쿠데타와 12·12군사쿠데타 등의 굵직한 역사 현장을 마디마

디 넘어온 인물이다. 국회의장 직무대행으로, 대한체육회장으로, 문교부장

관으로 정관계, 체육계 등에서 선 굵은 모습을 보였던 민관식의 이력은 다양

하다 못해 화려하다.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그가 만난 사람들 역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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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였던 동대문구 창신동 사람들에서부터 역대 대통령, 정관

계 인사를 포함한 국내유명 인사, 스포츠계 인사, 국내를 넘어서 외국의 유명 

인사들까지 그가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준 기념물이 삶의 일면을 장식

하고 있다.

 수원과의 인연에서 꽃핀 민관식의 컬렉션 가치 

경기도 개성 출신의 민관식은 가볼 수 없는 고향땅에 대한 애틋함이 남달랐

다. 그는 경기도민회의 2대 회장으로 재임하며 경기도민들과 함께 고향에 대

한 그리움을 달래었다. 생전에 고인이 간직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며 

그의 유족은 가볼 수 없는 고향땅 개성과 같은 경기도 지역 수원에 민관식의 

소장품 일체를 기증하기로 마음먹고 수원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 전시장에서 마주친 빛바랜 사진 한 장! 민관식이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시절, 서호 앞에서 단짝 친구와 찍은 사진... 그것이 수많은 민관식의 수

집품이 수원으로 오게 된 인연의 고리가 되었다. 2008년 개관한 수원박물관

은 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유물수집에 있어서도 그와 상

관된 것들을 수집하던 중 서호를 배경으로 교복차림의 두 남학생이 어깨동무

를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구입하게 되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 ‘1937. 10. 

9 閔兄을 차저 水原西湖에서’라는 기록만으로는 사진 속 주인공의 신상을 알 

수는 없었고, 다만 서호를 끼고 있는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일 수 있다는 정

도의 추정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진과 똑같은 것이 민관식의 학창시절 

사진첩에 있었던 것이다. 

결혼 후 일생을 민관식의 컬렉션을 관리해온 김영호 여사는 수원박물관에 

전시된 사진 속에서 단번에 두 명의 인물을 알아차렸다. 바로 남편 민관식과 

그의 친구였다. 사진과 얽힌 일화는 이러하였다. 1937년 경성제일고보를 졸

업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입학한 민관식은 수원에서 자취를 하며 지냈는

데, 사진 속 친구가 수원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경성제일고보 동창생으로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장도에 오르기 전에 민관식을 찾아 석별의 정을 나누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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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촬영을 한 후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 사진 중 친구가 소장하던 

사진이 우연한 기회로 수원박물관에 먼저 안착했고, 이번에는 민관식이 수원

으로 친구를 찾아와 70년 만에 두 친구가 사진으로나마 조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민관식이 수원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바로 수원고농으로 진

학하면서이다. 그의 사진첩에서 청운의 꿈을 키우던 수원고농 재학시절과 당

시의 수원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유독 학창시절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탓에 그

의 사진첩에서는 수원고농 친구들과 서호 그리고 고적지인 수원화성의 모습

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수원과의 인연은 대한체육회장 및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는 동안 다

양한 행사와 모교 방문을 통해 꾸준히 이어졌다. 1971년 민관식이 문교부 장

관으로 임명되자 수원고농 동창생들이 수원 푸른지대 딸기밭에서 축하잔치

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수도권 일대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푸른지대 딸기밭

은 1960년 이후 유명해진 수원의 관광명소였다. 문교부 장관 민관식은 1974

수원 서호에서 친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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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학교인 삼일실업고등학교 공업계학과 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기념식수를 하였고, 이어 4월에는 아주대학교 전

신인 아주공과대학 개교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격랑으로 인해 더 이상 가볼 수 없는 땅이 된 고향 개성

에 대한 그리움은 민관식에게 오래도록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꿈 

많던 학창시절을 보낸 수원이 개성과 같은 경기도라는 점에서 남다른 애정을 

품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경기도민회장을 지내며 수원을 제2의 고향으

로 여겼다. 그런 그의 마음을 부인 김영호는 같은 고향사람으로서 남편의 마

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평생 애지중지하던 남편 민관식의 

컬렉션을 모두 수원시로 보낼 수 있었다. 

소강 민관식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살펴보면 어느덧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마주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공

간의 좌우이념 공방과 6·25 전쟁으로 이어진 성장기를 거쳐 이승만 정권부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수원화성 화서문 옹성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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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까지 민관식이 정관계에서 누린 영화와 시련은 격동의 한국 현대

사를 고스란히 보려준다. 그래서 민관식 컬렉션은 한 개인의 생애사를 넘어 

한국 현대사를 살필 수 있는 생생한 사료로서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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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채영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석사 졸업하였으며 현재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주로 수원 출생의 미술가들을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수원 

근현대사증언자료집『수원의 문화예술을 기억하다』에서 백영수 화백 구술채록 연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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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백영수(白榮洙, 1922~2018)는 한국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로 해방공

간에서 결성된 신사실파에 합류하여 추상화풍을 추구하였으며, 1970년대부

터 유럽 전역을 주 무대로 활동한 수원 출생의 화가다. 백영수는 대부분의 유

년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고 1945년 미군의 오사카 공습으로 자택이 폐허가 되

자 여수로 귀국하였다. 그는 목포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였고, 광주 조선미술

대학교 미술과 창립교수로 활동했다. 1947년 8월 종로 화신백화점 화랑에서 

개인 전람회를 개최하며 서울화단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77년 파리에 정착하기 전까지 백영수는 많은 회화작품과 신문 삽화, 책의 

장정(裝幀)을 제작했고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많은 글들을 

남겼다. 현재에는 백영수가 직접 남긴 회고록과 신문 삽화를 정리한 단행본, 

전시도록 등이 다수 남겨져있으나, 그가 살아온 나날들과 몰두해 온 작품세계

에 비해 작가 연구는 미약한 상황이다. 이 글은 백영수의 삶을 정리할 뿐만 아

니라 일부 대표작을 소개하는 전기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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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던, 유년시절 

백영수는 1922년 3월 7일(음력 2월 9일) 수원에서 태어났다. 1924년 백영수가 

첫걸음을 내디딜 무렵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일찍이 과부가 된 어머니를 

따라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갔다. 당시 오사카에서는 백영수의 외숙부가 

도자기로 된 전기 두꺼비 집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친은 오사카 나니와 구(浪速区) 이나리 쵸우(稻

荷町)에 자리를 잡고 백영수의 일본어 이름을 ‘水原 淸(미즈하라 기요시)’라고 

불렀다. 이는 일본에서 성장할 아들의 교육을 위해 새롭게 붙인 이름이었는

데, 본관이자 출생지인 ‘수원(水原)’을 따른 것이었다. 

백영수는 사쿠라가와(櫻川)소학교와 이마미야(今宮)중학교에서 학창시절

을 보냈다. 다음은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일화다. 

“방구석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갑자기 깨끗한 벽지

가 너무나 고와 보였다. 나는 옆에서 뒹구는 연필을 집었고, 방바닥에 누운 채 벽 모서리에

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 누워서 그리는 그림이라 바로 서 있는 사람, 거꾸로 

서 있는 사람, 옆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그렸다. 크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한

참 정신없이 그리다 보니 벽의 반 이상을 늘어놓은 연작 그림이 되었다. […] 한참을 신명나

게 뒹굴며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고, 곧 이어 여지없이 나에게 체벌이 

가해졌다. […]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그 소리에 이웃사람들이 달려와서 어

머니를 떼어 말렸다. 이웃 사람들은 노한 어머니에게 내가 그림을 썩 잘 그렸는데 뭘 그러

느냐며 놔두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미 지친 어머니의 화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1)

학창시절 백영수는 유난히 수줍음이 많은 소심한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눈을 피해 몸을 움츠렸고 장난기 많은 거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

해‘잘 우는 바보 아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도 도화(圖畫)수

업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었는데, 학급 학생들 사이에서 제법 썩 잘 그

린 그림을 내놓으며‘공부는 못하지만 그림은 썩 잘 그리는 아이’로 불리기도 

1) 백영수, 『백영수 1940~1950 성냥갑 속의 메시지』, 재단법인 백영수미술문화재단, 201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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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외에도 백영수는 굉장한 영화광이었다. 그는 주말이 되면 새벽 일찍

부터 40여 개의 극장이 줄지어 몰려있는 덴노지(天王寺駅)공원 주변으로 달

려갔다. 그리고 그곳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첫 영화부터 밤 12시가 될 때까지 

모든 영화를 순서대로 관람할 정도로 푹 빠져있었다. 

오사카미술학교에서 보낸 배움의 기억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줍음이 많던 학창시절 백영수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

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圖畵)였다. 그러나 백영수의 모친은 미술학교 진

학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숙부를 따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업을 잇기를 

원했다. 결국 백영수는 홀로 오사카를 떠나 도쿄(東京)에서 미술학교에 진학

하기로 마음을 먹고, 태평양미술학교를 찾아갔다. 그가 마주한 태평양미술학

교는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건물로 지어진 2층 집이었다. 1층은 석고 데생 수

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이었고, 2층은 유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법 

한국인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백영수는 맥주 공장에서 술병을 쌓는 일과 구

공탄을 옮기는 일을 병행하며 태평

양미술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이

러한 아들의 힘겨운 객지 생활 소식

이 모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지 집

으로 돌아와 오사카미술학교를 진학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된다.

오사카미술학교는 1924년 남화가

인 야노 교손(失野橋村, 1890~1965)

이 설립한 학교로, 오사카 시 덴노

지 구 히덴인초(大阪市天王寺区悲

田院町)에서 1929년 히라가타 시 마

키노무라 고텐야마(枚方市牧野村御

殿山)로 확장 이전할 때까지 20년가

<오사카미술학교 시절 백영수와 동료들의 모습>, 

1942,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소장

- 좌측부터 백영수, 도배, 고다니스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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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존속한 학교이다. 당시 오사카미술학교는 일본화부와 양화부로 나누어졌

고, 학제는 5년제로 본과 3년, 전공과 2년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본과는 전

공수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석고사생, 인체사생, 해부학 수업으로 이루어졌

고, 그 외의 과목으로 불어, 서양미술사, 한문, 한시, 일본회화사 등을 수강

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40년대 초 오사카미술학교에 재학한 한국

인 학생은 일본화부 연구과에 정종여(鄭鍾汝, 1914~1984), 양화부에 김윤민

(1919~1999), 윤재우(尹在玗, 1917~2005), 임호(본명 임채완, 1918~1974), 

송영옥(1917~1999), 양인옥(1926~1999), 김곡광(생몰년도 미상) 등이 재학

하고 있었다. 

백영수는 1940년부터 오사카미술학교 양화부에 입학하여 사이토 요리(齊

藤與里, 1885~1959)의 지도를 받았다. 사이토 요리는 프랑스 파리의 아카데

미 줄리앙에서 유학한 화가로, 고전적인 아카데미즘에 대항하며 작가의 개성

적인 화풍을 가장 중요시했던 인물이었다. 특이하게도 백영수는 양화부에서 

수업을 받았지만 교장인 야노 교손의 문하생으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

내 우등생들을 교장의 문하생으로 받아드려 스승의 잔심부름부터 작품제작

과정, 생활 모습의 전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스승의 문하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백영수는 여

러 차례 관전과 같은 전시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음으로써 가능했다. 문하생이

었던 백영수는 동료들과 함께 새벽 5시쯤 기상하여 다다미가 200장 가량 깔려 

있는 엄청난 면적의 집의 덧문을 열고, 긴 복도를 쓸고 닦았다. 청소가 끝나면 

다 함께 아침 식사 후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을 들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일과 

중에는 스승의 작업과정을 곁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서양화와 동양

화를 함께 수련할 수 있던 오사카미술학교에서의 생활은 백영수의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백영수의 회고이다. 

“서양화를 그리기 위해서 데생을 할 때 석고를 그리고, 모델을 사생하고 […] 학교에서 돌

아오면 교장 선생이 동양화니까 남화를 그렸어요. 남화, 선. 그래서 약간의 동양적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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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서, 서울에 와서 구상을 해왔지만 좀 

더 달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지. 대상을 내 생각

을 통해서 봤지.” 2)

오랜 밤 이야기, 넘실거리는 밤바다를 건너며 

1945년, 세계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오사카는 무차별 공습을 당

했다. 백영수가 살고 있던 나니와 구(浪速区)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집 전체

가 폭격을 맞아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백영수

는 모친과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시모노세키(下関市)항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기로 마음먹었다. 긴 시간동안 기차를 타고 도착한 항구에는 한

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고, 일주일가량을 노숙하며 

기다린 뒤에야 승선할 수 있었다. 배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 모든 불을 끈 상태

로 항해하였는데, 온통 칠흑처럼 어두운 밤바다와 넘실대는 파도소리는 당장

을 알 수 없는 미래처럼, 무척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 배를 탄 사람이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2세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꽉 

찼는데. 눈빛들이 뭔가 이렇게 집 잃은, 집 없는 […] 뭐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렇게 약

속된 뭐가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여수에 도착했지만 어디에 다 흩어지고 없

더라고요.” 3)

배는 여수로 도착했다. 백영수는 여수를 거쳐 목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

작하게 된다. 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운 좋게도 미술

교사 일을 제안 받았고, 목포고등여학교에서 촉탁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뒤이어 목포중학교에서도 미술과목 강의를 요청하면서 바쁜 생활을 시작했

다. 백영수는 목포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열며 어느새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들이 결성한 미술동인 ‘녹영회 

2) 백영수(채록연구자 이인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2007, p. 247.

3) 백영수(채록연구자 이인범), 위의 책,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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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綠影會)’에 가담하여 목포의 미술가들

과 교류했다. 당시 백영수의 나이는 스

물세 살로 열정과 패기, 자신감으로 더

욱 빛날 때였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을 

즈음 백영수가 목포고등여학교 가사선

생을 자택으로 불러 누드를 그렸다는 소

문이 곳곳에 퍼졌다. 젊은 남자 미술교

사가 미혼 여성인 가사 선생의 누드를 그

렸다는 소문은 학부형회가 열릴 정도로 

큰 사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부형회

의에서 “학생들의 풍기를 바로 잡기 위

해서라도 미술교사에게 응당 책임을 물

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백영수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때마침 조선대학교 총장이었던 박철웅(朴哲雄, 1912~1999)으로부

터 미술과 개설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제안 받았고,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세상과의 경계에 서 있는, 젊음의 불안

광주에 도착한 백영수는 시인 이동주(李東柱, 1920~1979)의 소개로 시내 중

심가에 위치한 하숙방을 어려움 없이 빌릴 수 있었다. 곧 백영수는 천경자(千

鏡子, 1924~2015), 윤재우와 함께 조선대학교 미술과 개설을 위한 준비를 시

작했다. 백영수에 따르면, 미술과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미술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마치 자식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백영수는 미술과 학생을 모집

하기 위해 곳곳을 방문하며 동분서주했다. 그러는 동안 젊은 교수의 열의 넘

치는 모습이 동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인지 『호남신문』에 「교수론」이

라는 글이 실렸다. 내용인즉슨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미술과를 처음 

백영수, <소녀>, 1944,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소장  

- 제1회 녹영회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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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큰 작업을 하는데 스물네 살 짜리 교수가 이 과를 맡아서 잘 되겠는가? 

위신도 문제고, 나이 어린 교수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는가!”라는 것이었다. 필

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가 기고하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백영수를 

향해 쓴 글임은 분명해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술과의 보결시험(補缺試驗)이 치러진 추운 겨울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한 동료 교수가 고함을 치며 청동화로를 번쩍 들어 백

영수에게 쏟아부었다. 갑작스러운 동료 교수의 행동에 당황한 백영수는 무작

정 총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쏟아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나더러 미술과를 만들라고 해서 교수도 

선정해 놓고 있는 힘을 다해 학생 모집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왜 이런 일

이 있어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

 

그러나 총장은 위안은커녕 차갑고 싸늘한 눈길을 보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백영수는 이때를 가리켜 “겉껍데기 속껍데기를 모두 벗어 

버린 한기와 허탈감을 느꼈고, 캄캄한 우주 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외로

움 속에 버려진 듯”한 기분을 경험했음을 밝히기도 했다.5) 

백영수는 북받치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무작정 학교를 벗어났지만, 당장 머

무를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목포중학교 학생들과 수학여행 길에 들렀

던 화엄사(華嚴寺) 구층암(九層庵)이 떠올랐고, 그곳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

겼다. 오해와 질시, 그로 인한 상처는 젊은 날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1946년 12월 31일의 일이었다. 

매서운 겨울, 구층암(九層庵)

혹여나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출발한 발

4) 백영수, 『백영수 1940-1950 성냥갑 속의 메시지』, 재단법인 백영수미술문화재단, 2018, p. 20.

5) 백영수, 『백영수 1940-1950 성냥갑 속의 메시지』, 위의 책,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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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구층암에 다다를 무렵, 합장을 한 스님과 마주쳤다. 지난번 수학여행 

때 만난 주지 스님이었다. 스님은 향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방으로 백영수를 

안내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이즈음에 찾아올 줄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방

도 마련해 두었고 새 이불감과 솜으로 이불을 지어 꿰매고 있었다는 알 수 없

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여하튼 백영수는 스님의 배려와 보살핌으로 상처받

은 마음과 지친 몸을 달래며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보낸 대

부분의 시간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백영수는 자신을 받아준 구층암, 스

님들에게 대한 감사의 보답이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한번은 구층암의 주지 스님이 고아원을 만들기 위해 여섯 명 정도의 아이들

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 이때 유난히 백영수의 눈길을 끄는 아이가 있었는

데, 세 살 남짓한 남자아이였다. 작은 남자아이는 팔과 다리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 볼품이 없었고, 배만 볼록 부풀어 올라 마치 둥근 공처럼 보이기까지 하

였다. 백영수와 마주칠 때마다 아이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

고, 힘없이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고 있었다. 애처롭게만 보이던 아이의 초라

한 모습은 불현듯 알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고 때로는 찢기듯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을 거두었고, 백영

수의 머리와 가슴에 인상 깊게 남은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1947년 4월, 서울

백영수는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 구층암에서 그린 작품들을 챙겨 서울로 거

처를 옮겼다. 가장 먼저 통의동 하숙집을 찾아갔다. 이 하숙집은 목포에서 서

울로 유학을 간 학생 한 명이 고향집을 다녀가면서 알려준 곳으로, 여기서 처

음으로 서울 생활을 위한 짐을 풀었다. 

당시 서울에는 전람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드물었는데, 몇 곳의 시내 백화

점에 전시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백영수는 그간의 작업을 들고 종로의 

화신백화점을 찾아갔다. 화신백화점은 그가 통의동 하숙집에서 종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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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길에 늘 마주하던 곳이었는데, 간혹 커다란 전람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더욱이 거리낌이 없을 수 있었다. 백영수는 그동

안 제작한 작품을 백화점 책임자에게 보여주었고 큰 문제 없이 전람회 개최

를 승낙받았다. 곧 백화점 외벽에는 ‘백영수 전람회’를 알리는 기다란 현수막

이 게시되었다. 

1947년 8월 4일부터 6일간 열린 백영수의 전람회장을 방문한 신문기자들을 

통해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화단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어

느 날은 화가 이응로(李應魯, 1904~1989)가 전람회장을 찾아와 격려를 해주

었고, 조선미술문화협회를 조직 중이던 이쾌대(李快大, 1913~1965)와 배운성

(裵雲成, 1901~1978), 길진섭(吉振燮, 1907~1975), 남관(南寬, 1911~1990), 

최재덕(崔載德, 생몰년도 미상), 김만형(金晩炯, 1916~1984) 등이 찾아와 반

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화신백화점에서 열린 개인전은 백영수를 서울화단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

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미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백영수는 개인 전람회에 이어서 1947년 8월 18일부터 14일까지 동화백화

점에서 열린 미술문화협회전에 참여했다. 이 전시에는 서울화단에서 활동하

고 있는 이쾌대, 김인승(金仁承, 1911~2001), 이인성(李仁星, 1912~1950), 

심형구(沈亨求, 1908~1962), 신홍휴(申鴻休, 1911~1961), 박영선(朴泳善, 

1910~1994), 구본웅(具本雄, 1906~1953), 박득순(朴得錞, 1910~1990), 이

봉상(李鳳商, 1916~1970), 박상옥(朴商玉, 1915~1968), 박고석(朴古石, 

1917~2002), 남관(南寬, 1911~1990), 이중섭(李仲燮, 1916~1956) 등 20여 

명의 미술가가 출품한 대규모 전람회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문교부 주최로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조선종합미술전

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이 전람회와 관련하여 남아있는 사진기록을 참고하면, 

백영수와 도상봉(都相鳳, 1902~1977), 박영선, 이응노, 박고석, 김환기(金煥

基, 1913~1974), 이마동(李馬銅, 1906~1981), 이상범(李象範, 1897~1972) 등

이 함께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백영수의 서울 생활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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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다시금 몸과 마음에 활기를 찾게 되었다.

꿈같은 기회와 행운, 알베그랑(Albert Grand)과의 만남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백영수

는 통의동 하숙집에서 원서동으로 거

처를 옮겼다. 백영수는 그를 좋게 본 

집주인 덕분에 적산가옥 2층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

겼다. 어느 날 갑자기 지프 차를 탄 

낯선 사람들이 백영수의 작업실로 찾

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덕수궁에

서 왔으며, 그곳에 당신을 만나고 싶

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함께 가줄 것

을 부탁하였다. 백영수는 영문도 모

른 채 지프 차에 올라탔다. 당시 차에 

함께 탔던 사람은 김헌규(金憲奎, 1910~?) 박사로, 해방 후 유엔한국재건단

(E.C.A·UNKRA)에서 기술상담역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김헌규 박

사는 유엔한국위원단에 프랑스에서 온 알베그랑이라는 분이 『국제보도』에 실

린 당신(백영수)의 농촌 풍경 그림을 보았고, 화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곧 덕수궁 석조전에서 백영수와 제법 풍채가 좋아 보이

는 알베그랑과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이 무렵 백영수는 한 번 더 하숙집을 옮기게 된다. 평소 알베그랑은 백영수

의 거처를 시내 중심으로 옮겨주고 싶어 했고, 만나는 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묻곤 했다. 그러던 중 합동통신사의 기자 한 명이 명동 시공관(市公

館) 뒤편에 붙어 있던 적산가옥 2층을 선뜻 내주었다. 이처럼 알베그랑은 백

영수를 마치 친형제처럼 아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백영수의 하숙집에 들

렀던 알베그랑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인 전람회를 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기념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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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보자는 것이었다. 알베그랑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백영수의 개인 전람회

는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존 하지(John Hodge) 중장을 

비롯하여 미군 장성들과 유엔 고문단 대표들, 각국 대사들 등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알베그랑은 전람회장을 방문한 지인들에게 백영수의 작품을 적극

적으로 판매했고, 일 년을 족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현금을 넘겨주었다. 이후 

알베그랑은 본국으로 귀국 발령을 받고 백영수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결국 홀로 떠났다. 

백영수는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 서울화단에 정착하면서 자신을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몸과 마음도 가장 전성기였던 시간을 보냈다. 

다음의 글은 인용하여 백영수의 가슴 뛰는 서울시절을 표현하고자 한다. 1948년 

1월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그가 신문에 기고한 산문 「새하얀 기쁨으로」의 일

부이다. 

“아침은 언제나 새해를 의미하는 것처럼, 거기에 새로운 싹이 트는 삶의 무한한 희망을 갖

는다. 벌써부터 봄 언덕 위를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한없이 즐거움에 사로잡힌다. […] 봄은 

언제나 아침과 같이 새하얀 기쁨이다.” 6)

암담하고 불안한, 텅 빈 서울

백영수가 집필한 『미술개론』(1950)

이 남향출판사를 통해 전국 서점에 

배부되었다. 250페이지 가량 되는 이 

책은 국내 첫 미술 교육서로, 오사카

미술학교 재학 시절 스승 모리모토의 

강의를 기록한 노트를 정리하여 출간

한 것이었다.(도 4) 그러나 책이 발간

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6·25 전쟁

6) 백영수, 『백영수의 1950년대 추억의 스케치북』, 열화당, 2012, p. 17.

1950년 출간된 백영수의 『미술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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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발하였고,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난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알리는 방송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왔고 주변은 술렁

이고 있었다. 당시 백영수는 대한미술협회의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 

단체는 1945년 조선미술가협회가 반공의식 함양, 결속을 목표로 확대, 재개

편한 것이었다. 당장 피난을 떠나지 않았던 백영수는 이웃으로부터 미술동맹 

사무실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된다. 백영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

던 이웃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충무로에 위치한 미술

동맹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 안에는 화가 김만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 동료들이 있었다. 그중 백영수를 포함하여 손재형(孫在馨, 1902~1981)

과 도상봉, 배렴(裵濂, 1911~1968), 김용환(金龍煥1912~1998)은 일명 반동분

자로 지적되었고, 이들은 다 함께 정해진 시간에 미술동맹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거나 사상 교육을 받았다. 결국 백영수는 3일째 되던 날부터 미술동

맹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다. 

밤이면 포탄이 지붕 위로 날아가는 소리가 수십 번씩 들렸다. 백영수는 이곳

저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생활해야 했고, 때로는 익숙한 얼굴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명동으로 나가보곤 했다.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에게 점

령당했던 서울이 수복되었고, 대한미술협회의 고희동을 비롯한 화가들은 소

식이 닿는 대로 이화여자중학교에 모였다. 

“그동안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고, 끌려다니고, 사살 당하던 일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새로

운 자유, 새로운 운동, 새로운 활동들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푸르고 높게 전개되었다. 이는 중

병(重病)을 털고 일어난 사람과도 같았고, 무인도에서 구출된 표류자의 귀환과도 같았다. 우

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으며, 그동안 억눌렸던 활기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7)

한데 모인 미술가들은 재건사업에 보탬 되는 일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들은 주로 거리에 필요한 재건 슬로건, 구호를 그림으로 그리고 쓰기로 하였

7) 백영수, 『백영수 1940-1950 성냥갑 속의 메시지』, 재단법인 백영수미술문화재단, 2018,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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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 작업 속에서 금세 활기를 느꼈다.이런저런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

내던 백영수는 지인의 주선으로 혜화동의 큰 기와집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된다. 지인에 의하면, 국회의원이었던 이 가족의 가장은 전쟁 통에 행

방불명이 되었고 현재는 할머니와 젊은 며느리, 어린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시국에 남자 한 명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

니기도 하니 당신(백영수)이 함께 기거하며 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어떨지 부

탁하였다. 그간 도움을 많이 받았던지라 거절할 수도 없었던 백영수는 혜화동 

국회의원 집의 문간방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을 시작했다. 

백영수는 종종 여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집안일들을 대신 돌보아주었

다. 그러나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왜 이 시간에 들어오는지, 

꼬치꼬치 묻는 집안 할머니의 간섭이 무척이나 불편할 지경이 되었고 결국 짐

을 챙겨 집을 나왔다. 

부산, 금강다방 

백영수는 자신을 좋게 생각해

준 해군 소령부부 덕에 함께 부

산으로 피난을 떠날 수 있었다. 

피난길은 무척이나 고단했는데, 

길가에는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이들과 우마차를 타고, 기차 지

붕 위에 아슬아슬하게 가득 매

달린 피난민들로 장관을 이루었

다. 부산에 도착한 백영수는 곧

장 시내로 나가서 낯선 곳곳을 둘러보았다. 피난지의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찬 

아우성 속에서도 금세 낯익은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광복동의 에덴다방에

는 조연현(趙演鉉, 1920~1981), 김동리(金東里, 1913~1995)를 위시한 문학가

들이 모였고, 금강다방에는 화가들과 음악인, 연극, 영화인들이 가득 모였다. 

피난시절 금강다방에서 백영수의 작업모습,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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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전장의 움직임을 살피며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금강다방으로 모

여들었고, 그곳엔 언제나 아는 얼굴들로 가득했다. 만나면 뼈대 있는 얘기, 싱거운 얘기들을 

섞어 가며 서로를 위안하고 서로의 마음을 훈훈히 녹여주곤 하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연

히 더 떠들썩하니 과장하여 웃었고 조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서서히 어떠한 문화적

인 움직임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8)

아침부터 금강다방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혼란스러운 전

장 속에서 각자의 미래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당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

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백민』을 발간하던 소설가 김송(金

松, 1909~1988)이 『자유문학』이라는 월간지를 만들면서 문인들과 화가들에

게 작은 일거리를 만들어주었다. 백영수는 전쟁 전에도 여러 차례 표지와 삽

화를 그렸던 터라 종종 관련 일을 받아 할 수 있었다. 금강다방에서 작은 에스

키스(esquisse)를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던 이중섭도 백영수에게 삽화 일을 

부탁했고, 간혹 삽화 일을 받으면 두 사람이 나누어 함께 작업했다. 

해군종군화가단과 신사실파(新寫實派) 

1951년 3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있던 임시수도 부산에서 해군종군화가단

이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백영수와 김환기, 남관, 강신석(姜信碩, 1916~1994), 

이종우(李鍾禹, 1899~1981), 양달석(梁達錫, 1908~1984), 임완규(林完圭, 

1918~2003) 등이 참여했다. 해군종군화가단은 군함을 타고 다도해, 제주도 

등을 돌면서 사생하였고 주로 풍경, 풍물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해군본부에서 군함을 하나 내줘서 그 당시에는 LST라고 넓은, 큰 화물선 같은 배를 타고 

제주도를 한번 갔어요. 말하자면, 목적은 다도해 순방. 다도해를 한번 보는 거. […] 한 열흘 

동안 해서 목포까지 갔어요. […] 다도해 일대를 보고, 바다의 풍경을 보고 […]” 9)

8) 백영수, 『백영수 1940-1950 성냥갑 속의 메시지』, 앞의 책, p. 222.

9) 백영수(채록연구자 이인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2007, p. 183.



참다운 서정으로 : 백영수의 삶과 예술 191

비록 잠시였지만, 백영수는 화가단이 함께 바다로 나설 때마다 고된 피난 생

활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백영수는 부산에 머물며 해군종군화가단 뿐만 아니라, 밀다원과 녹원다방

에서 두 차례 개인전을 가지는 등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동

인 활동에 가담하였는데, 김환기와 이규상, 장욱진, 유영국이 결성한 신사실

파(新寫實派)였다. 이미 네 사람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백영수는 이중

섭과 함께 부산에서 열린 제3회 전시에 함께 참여했다. 

신사실파는 1947년 유영국과 김환기, 이규상이 창립한 미술 동인으로, 조형

이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그룹이기도 했다. 백영수가 참여한 제

3회 신사실파 전람회는 1953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광복동으로 임시 

이전했던 국립박물관 전시공간에서 열렸다. 이들의 동인 전람회가 국립박물

관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국립박물관의 미술책임자였던 

최순우와 김환기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작용했다. 

이 전람회에는 유영국이 4점, 장욱진이 5점, 이중섭이 2점, 김환기와 백영수가 

각각 8점을 출품했다. 백영수가 출품한 작품은 <전원(田園)>, <여름>, <태

양의 하루>, <영리한 가지>, <바닷

가>, <장에 가는 길>, <실내>, <아

카시아 그늘>로 주변의 일상적인 풍

경을 소재로 삼으나 표현방식은 사실

적인 재현과는 거리가 먼 추상의 경

향이었다. 다른 화가들의 작품도 추

상에서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전시 기간 중에 동인들은 화면

을 가로지르는 선이 북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유영국), 붉은 소와 땅의 

표현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장욱진) 등 지금으로써는 어
백영수, <장에 가는 길>, 1953(2010 재제작),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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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구니없는 질문과 조사를 받아야 했다. 부산에서의 피난 시절은 백영수에게 

잊을 수 없는 여러 인상들을 남겨주는 것이었다. 

백영수는 해군종군화가단, 신사실파 동인들은 자주 어울리며 둘도 없는 사

이가 되었는데, 유독 진해에서 충무공 동상을 제작하고 있는 윤효중(尹孝重, 

1917~1967)을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을 또렷이 기억한다. 당시 윤효중은 동상

을 제작하며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다.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

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화가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신

사실파 동인들 다섯 명은 윤효중 덕에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작은 여관

방에 모여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밤중이 되면 누군가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서럽게 눈물을 훔치고 흐느끼던 인물

은 바로 이중섭이었다. 잠에서 깬 김환기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다그치듯 우

는 이유를 물었다. 백영수 역시 잠에서 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인 채 듣

고 있었는데, 이중섭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미안해서라고 대답했다. 미안해서

라는 그의 대답은 밤새 백영수의 귀를 맴돌았고 베갯잇이 젖도록 흐르는 눈

물이 되었다. 

미술연구소 개설 

백영수는 1953년 부산에서의 피난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백영

수에 따르면 환도한 신사실파 동인들은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1956년 6월 

24일 제4회 전람회를 열기로 정하였으나 김환기의 파리행이 급진전되면서 흐

지부지되고 말았다. 

백영수는 남산 끝자락 도화동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제

법 넓은 2층 건물을 구할 수 있었고, 이곳을 숙소 겸 미술연구소로 개설하여 

운영했다. 미술연구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신문사, 출판사 등

에서 요청하는 표지화, 삽화를 제작하였고 무대미술, 실내디자인과 같은 작

업을 병행했다. 1954년에는 시공관에서 공연된 이원경 연출 <회전목마>의 

무대 디자인을 하였고 『학원』, 『새 벗』의 제자(題字)를 작업하기도 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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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작품활동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약 10년에 가까운 공

백기는 백영수에게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착잡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1977년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시작

1972년 백영수가 개인 전람회를 열자 당시 『코리아헤럴드』의 문화부장 천

승복은 파리 화단에서 활동해볼 것을 끈질기게 추천했다. 당시 화가가 개인

적으로 여권을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고, 재정보증을 해주는 화

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신원조회와 일명 소양교육으로 불리는 

반공교육을 받고 나서야 출국이 가능했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3개월간 사용

할 수 있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았고 목적지에서 단 한 번 연장 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졌다. 

백영수는 1977년 55세가 되던 해, 도불(渡佛)을 알리는 개인 전람회를 개최

하며 필요한 여비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화랑에서 초청장을 받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신 가까스로 미국의 화랑에서 재정보증이 가능한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고 파리가 아닌 뉴욕으로 출국하게 된다. 뉴욕에서 열

린 개인 전람회의 성과는 꽤 좋은 편이었다. 전람회를 마무리하고 여권 문제

로 인해 잠시 귀국했던 백영수는 파리 오데옹 극장 앞에 위치한 루이 스랑쥐

(Galerie Louis-Soulnges) 화랑에서 개인 전람회를 열기로 약속하고 본래 목

적지인 프랑스로 떠났다. 

백영수는 이곳에서 전람회를 열고 난 뒤 세느 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의 화랑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위

한 자리를 잡아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백영수는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일본인 남성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는데, 

바로 이 남성의 소개로 요미우리 화랑과 연결될 수 있었다. 마침내 1979년 5월, 

화랑의 재정보증과 초청장으로 아내와 딸이 파리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길

이 생겼고, 백영수는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작품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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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점차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

어갔고, 작품 제작을 위한 새로운 힘과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평화로운 모자(母子)

백영수의 모자상(母子象)을 대표하는 도상은 갸름한 달걀모양으로 생긴 

얼굴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있는 인물이다. 이 도상은 「내 가슴에 꽃피어야」

(1956), 「봄이란 이름의 계절」(1958) 등 1950년대 신문 삽화를 통해 본격적으

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로 접어들며 백영수가 발표한 대다수의 

작품은 고개를 기울인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자상으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그의 회화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다. 

이러한 모자상 도상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백영수에게 깊게 각인된 두 번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한 번은 백영수가 조선대학교를 떠나 구층암에 머물던 

시절 주지 스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 데리고 왔던 남자아이가 허공만을 

바라보다 힘없이 죽어 나간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피난 생활을 하던 중 

낙동강 하류에서 마주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백영수는 피난시절 낙동강 인

근에서 예닐곱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힘에 겨워 고개를 기울이고, 벽에 

기댄 채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두 번의 경험은 백영수의 내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었고 그가 고개를 기

울인 아이와 어머니, 가족을 모델로 많은 작품을 남기는 근원적인 계기가 되

었다. 무엇보다 모자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시기는 그의 어머니

가 작고한 무렵이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그의 어머니는 때때로 억척스럽고 더욱 엄격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

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영수에게 모자상은 닿을 수 없는 그리운 어

머니의 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모자상은 점차 가족의 형상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백영수가 겪었던 

몇 가지 상황과 관련이 있다. 1977년 프랑스에 정착하여 가족과 함께 가장 안

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1989년 딸의 방학을 맞아 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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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00km 정도 떨어진 빌라 슐 바(Villars Sur var)에 마련한 별장으로 향하

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이 사고는 프랑스 주요 지방지 중 하나인 『니

스 마탱(Nice Matin)』에 실릴 정도로 큰 교통사고였다. 백영수는 간파열에 의

한 내출혈로 2리터 가량의 피를 쏟았고,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그의 

아내는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2년에 걸쳐 여덟 번의 수술을 받았다. 게

다가 백영수는 1994년 위암 수술로 인해 위의 4분의 3을 절제하는 대수술까

지 받아야 했다. 그의 아내는 위암이 완치될 때까지 병명을 숨기고 정성을 다

해 간호하였다. 이처럼 백영수가 겪은 사건들은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의 

경험이 작품에서 상징적으로 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부터 제작한 가족 연작에는 어머니, 아이, 새, 강아지, 정자, 집, 나

무 등의 소재가 작가의 정신성과 내면성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소박한 모

티프들로 등장하고, 서정적이며 단순한 화면 구성이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다. 1986년에 제작한 <가족>을 보면, 어둡게 채색된 바탕 위로 지그시 눈

을 감은 채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어머니와 천사처럼 보이는 두 명의 어린

아이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새와 나무, 집이 함

께 표현되었는데, 이 같은 소

재들은 작가가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머니

의 품이기도 했다. 이렇듯 백

영수는 자신과 가족이 처했던 

비극적인 상황이 작품의 배경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

로 아이의 그림처럼 부드러운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로 재구

성하면서 평화로운 모자의 모

습을 연출한다. 백영수, <가족>, 1986,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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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이 머무르는 곳, 귀국 

백영수는 1977년 도불 이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총 스물두 번의 개인전과 

100여 차례 단체전에 참여했고, 모든 전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전역을 오가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

개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백영수가 한국적인 소재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하

는 양식으로 나아가며 동양적 예술정신과 현대적 조형양식이 결합하는 독특한 

화풍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유럽에서 활동하며 다수 발표한 모자상 연작은 자애로운 모자의 표정

과 자세,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새와 강아지, 아담한 집과 나무가 있는 풍

경을 통해 도상학적 친밀감과 동양적 정서가 어우러진 화면을 만들어낸다. 이

러한 구성은 그 무엇보다 사랑과 환희로 충만한 감흥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

을 그의 작품 앞으로 끌어당겼다.

2011년 파리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백영수는 특

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으로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을 꾸준히 발

표해왔다. 대표작인 모자상

에서부터 가족상, 여백과 창

이 강조된 연작에 이르기까

지 많은 작품들을 제작했고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화업 70년을 정리하는 대규

모 전시를 열며 귀국을 알렸

다. 2018년에는 자신이 생활

하던 공간을 전시장으로 조

성한 백영수미술관이 건립되

기도 했다. 

그는 작고하기 이전까지 역

량을 쏟아부은 드로잉과 새백영수, <가족>, 1986,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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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제작한 콜라주 작업을 

소개하는 개인전을 가졌고, 

의정부 호원동 성당, 수원

광교컨벤션센터 등에 모자

상을 주제로 한 스테인드글

라스(stained glass)를 선보

였다. 이렇듯 백영수는 몸

을 움직이기가 수월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작품에 대한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2018년 6월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자신이 그린 <A Night Sky>(2005)

처럼 하늘의 별이 되었다. 

백영수, <A Night Sky>, 2005, 백영수미술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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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교수)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이자, 정조와 화성 전문가이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

다. 저서로는 『역사는 미래다』(더봄), 『정조, 새로운 조선을 디자인하다』(웅진싱크하우스), 『이산 정

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여유당출판사), 『정조는 왜 화성을 쌓았을까?』(자음과 모음), 『한반도

의 운명을 바꾼 전투』(한신대학교 출판부), 『알기 쉬운 화성 이야기』(수원화성박물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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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에 조금씩 텔

레비전이 보급되었다. 도시에는 한 가구당 한 대의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었

고, 농촌 마을에서는 한 마을에 두세 가구가 텔레비전을 들여 놓았다. 텔레비

전이 전국화 되면서 일요일 오전에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은 단연코 MBC 문

화방송의 장학퀴즈였다.

1973년 2월 18일 처음 시작한 장학퀴즈는 차인태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전

국의 수재들이 단정한 교복을 입고 불꽃튀는 대결을 벌여 남녀노소를 불문하

고 반드시 시청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장학퀴즈에 출전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의 최고 수재임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출연 학생들에 대한 부러움은 정말 

대단했다. 분기마다의 결선과 최종 결선에서 장원을 한 학생은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전액 면제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은 장학퀴즈의 우승

에 목을 매달았다.

당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장학퀴즈에 출전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라도 되는 듯 아이들을 닦달하기도 하였고, 책을 읽히며 준비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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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퀴즈에 도전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최종 우승한 학

생이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는 뉴스도 들릴 정도로 1980년대 말

까지 장학퀴즈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그렇다면 이 장학퀴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장학퀴즈는 선경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인재가 없으면 미래

가 없다’는 생각에서 최종현 회장이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하였고, 이 

고등교육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인재양성을 시작했다. 재단이 45년 동안 양성

한 인재는 한국 사회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 2019년 현재 총 3,751명의 장학생 

지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750명의 해외 명문대 박사를 배출하였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종현 선경 그룹 회장의 생각이었다. 이는 최종현 회장만의 생각이 아

니라 그의 친형이자 선경그룹의 창시자인 최종건 회장의 생각이기도 했다. 이

들의 인재 육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 인재들은 SK(선경)그룹을 세계 

모든 학생들의 선망이 대당이었던 장학퀴즈는 선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에 하나였다.(출처 : sk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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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세계적 기업인 SK의 창시자 최종건, 최종현 

두 형제는 수원 출신으로 수원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수원의 경제와 문화발전

에 기여를 하였다. 두 형제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쩌면 수원의 근대화

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의 인생과 노력, 기업과 사회를 위한 헌신

을 찾아가 보도록 하자. 

벌말이라 불린 평동(坪洞)

광교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버드내는 세류동을 지나 광교산 서쪽으

로 흘러나가 여기산 자락의 작은 물길들과 만나 또 하나의 천인 서호천을 만

난다. 이 천이 바로 황구치천이다. 황구지천을 끼고 너른 평야가 이루어지며 

수원의 진짜 농토가 이루어졌다. 이 평야를 일구는 마을이 바로 평동이라. 들

판 끝에 있는 마을이라고 순순한 우리말로 벌말이라고 불렸다.

황구지천이 평동을 만나지 않았으면 황구지천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것

이다. 광교산에서 내로와 이곳까지 흐른 맑은 물이 평동 일대의 황토를 만나 

자연스럽게 황색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황구지천이 된 것이다. 

평동은 멀리 북으로 광교산이 있고, 서쪽으로 칠보산이 있고, 남쪽으로 독성

산이 있다. 독성산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전승지이

고, 광교산은 병자호란 때 김준룡 장군이 청나라 군사들을 물리친 유일한 곳

선경그룹을 키운 두 형제, 왼쪽부터 최종건,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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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칠보산은 광교산에서 올라간 산줄기가 청계산과 수리산을 거쳐 다시 

한남금북정맥의 혈맥이 이어진 정기가 가득한 산이었다. 작은 듯 하지만 기운

이 강하여 사도세자가 묻힌 천하명당 화산(花山)으로 기운이 이어졌다. 그 가

운데 있는 곳이 바로 평동이다. 너른 들판에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장마로 황구지천이 범람하면 낮은 지역에 자리 잡은 평동은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해마다 겪는 일이기는 하나 수 백년 지속되다보니 평동 사람들의 기질

은 강인해졌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물길을 넓히고, 제망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점점 더 대촌을 이루기 시작했다.

평동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땅이었다. 이 일대의 흙은 진흙기운이 가득

해서 아무렇게나 씨를 뿌려도 잘 자랐다. 하늘이 내려 준 축복이었다. 이 흙

으로 만든 벽돌은 최상품이었다. 조선시대 마을의 담장도 이 흙벽돌로 만들

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이 흙을 이용하며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근

대화가 되어 벽돌이 점점 많이 필요해지지 농토의 일부가 벽돌을 만드는 공장

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작은 신식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비록 농토가 많은 농촌

이기는 하지만 산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 중 하나였다. 그러다보니 서

울로 물건을 생산하여 보낼 작은 공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평동을 조금

씩 보이지 않게 변화하고 있었다. 

세계 초일류 기업 SK의 창시자인 최종건과 최종현은 바로 이 마을에서 태

어났다. 역사적 인물들은 늘 변방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최종건과 최

종현 역시 수원지역의 변방인 이곳에서 태어나 이 너른 들판에 태를 묻었다.

최종건의 탄생과 가문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점령하진 15년이 지나가는 1926년 겨울, 수원군 

평동에 7번지의 아주 크지 않은 집에서 아기의 큰 울음 소리가 들렸다. 1926년 

1월 30일이다. 이 아이가 바로 1953년 10월 1일 선경직물을 창립하여 전 세계

가 인정하는 기업 SK그룹으로 성장시킨 창업주 최종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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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의 부친은 최학배(崔學培)이다. 최학배의 본관은 수성(隋城)으로 실

제 수원을 의미한다. 수성은 수원의 통일신라시대의 이름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성 최씨를 수원 최씨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학배는 전주 이씨 집안의 여식

은 이동대(李同大)와 결혼하여 8남매를 낳았는데, 최종건은 그 중 장남이다.

최학배는 원래 수원군 팔탄면 해창리 출신이었다. 최학배의 부친은 최두혁

(崔斗赫)으로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기호유생(畿湖儒生)이었다. 최두혁이 선

대로부터 농토를 물려받아 학문에 열중하였다면 최학배는 새로운 시대를 맞

이하며 근대화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최학배가 태어난 팔탄면 해창리는 삼

국시대부터 중국과의 교통을 하던 중요한 포구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해창(海倉)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그래서 최학배는 고향을 떠나 수원 읍치 

일대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부친 최학배 공은 과묵하고 깔끔한 인품과 의연한 기개로 근면하고 검소하

며 까닭 없이 남에게 굽히지 않는 정의감으로 가득 한 가풍을 이루고 있었다. 

평동 최종건 생가(수원시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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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였던 최학배가 고향을 떠나 읍내로 이사를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최학배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

을 것이다. 최학배는 21살에 전주 이씨 동대(同大)와 결혼한 후 평동으로 이

주했다. 이재(理財)에 밝았던 그는 평동에서 대성상회(大成商會)를 열어 수

원장엄시험장에 볏짚과 왕겨를 납품하기도 하고, 인천의 미곡취인소(米穀取

引所)를 상대로 미곡상도 하면서 착실하게 재산을 불려나가며 농토를 확장하

기도 하였다.

최학배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일재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백성들을 착

취하기 위해 물세[水稅]를 받았다. 논에 물을 공급해준다는 명분으로 저수지

를 만들고, 이 저수지의 물을 받는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다. 이것

이 바로 물세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수세반대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농민들이 거대한 일

본제국주의에 저항했다.

최학배는 평동의 이장으로 일제의 과도한 수세 징수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

학배는 주민들과 함께 수세 반대 투쟁을 통해 식민지 백성이 살아 있음을 느

끼게 하였다. 

당시 일본의 경제침략 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인들의 토지를 

상당히 많이 빼앗았다. 이 토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장을 만들어 이익

을 챙기고 있었다. 뒤에 조선총독부라는 엄청난 뒷배가 있는 동양척식주식회

사는 조선인들에게는 공포의 기관이었다.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당연히 농

토가 많은 평동으로 와서 지주들의 토지를 뻬앗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많이 

빼앗긴 인물이 차철순(車哲舜)이었다.

차철순은 본관이 수성이었다. 수성 최씨과 수성 차씨는 본관이 같았다. 모두 

수원이었다. 차철순은 평동 일대의 토착 지주였다. 그러니 이 일대에서는 가

장 부자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평동 4번지에 있는 차철순씨의 토지를 싸

게 매입하여 그곳에 공장을 지으려 하였다. 차철순은 이미 여러 차례 말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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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지 실제 토지를 빼앗기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땅을 팔

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때 최학배는 차철순에게 비록 토지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곳에 직물 공

장이 들어선다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미래를 바라보

는 눈이 있었던 것이다. 최학배의 설득으로 차철순은 토지를 팔았고, 평동 일

대에 처음으로 직물공장이 들어섰다. 평동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종건의 성장

최종건은 집에서 떨어진 수원신풍공립심상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 

학교는 1896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6번째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학교였다. 인

근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건은 비록 멀지만 화성행궁 옛 터에 만들어

진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는 1941년 2월에 수원신풍공립심상소학교를 졸업

하였다. 

신풍공립심상소학교 재학시절 최종건 1935년 제 31회 졸업앨범 속 최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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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은 할아버지 최학배와 최종건에게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배우고,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종건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생활주변에서 부딪히는 불의와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일제 치하의 학

교에서 배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결석을 하더라도 친구들과 어울

려 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공부하라는 부친의 잔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만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학자였던 조부 최두혁 옹은 손자가 항우처럼 호방한 성격과 큰 꿈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종건은 원래 활달한 성격이

었기도 하였지만 용기가 넘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호

연지기와 자신감이 어려운 일에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담연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이 체질화 한 것이다.

또한 최종건의 유년시절에는 친구들과 놀 때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그

러나 어린 최종건의 골목대장 역할은 친구들을 못살게 하거나 나쁜 일을 하

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친구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그들이 억울

한 일을 당할 때 앞장서서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신뢰하고 추종했다. 

그는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도 항상 친구들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

를 보였다. 그가 생각하고 실천한 의리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기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자신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려

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의리에 기초한 인간관계 덕분

이었다.  

최종건이 소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미 일제의 식민지 체제가 완전히 조선을 

장악한 시대였다. 당시 조선인들 중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할 것이

라고 여긴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 운동가들은 압록

강과 두만강 너머에 있었고, 중경 임시정부에서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

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다보니 일제강점의 교육이 전 식민지 백성들을 지

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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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최종건은 일제강점 이후 보다 발전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라는 부친의 권고를 뿌리

치고 경성공업학교 기계과를 선택하여 진학했다. 경성고등학교 기계과는 오

늘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이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택하지 않고 공업학교를 선택한 것은 부친의 희망을 따

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큰 꿈을 따른 것이다. 그가 꾸던 꿈은 일본인들이 건설

하던 섬유공장을 보면서 부터이다. 자신의 집에서 서너집 건너 평동 4번지에 

건설되는 섬유공장을 지날 때마다 ‘장차 저 공장을 인수해서 내 사업체로 만

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

다. 뒤돌아보면 그가 공업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선경의 창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적산기업인 선경직물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은 것도,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로 변한 선경직물의 기계부품

들을 모아 직기를 조립하고 선경직물을 인수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

두가 그의 기술자로서의 능력 때문이었다. 기술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기술학교 진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제

조업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현명한 선택이었다. 또한 그가 선경을 

창업한 이후에도 기술개발을 중시하고 기술자를 불러 모은 것도 결국 그 자신

이 기술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런 일이었다.

경성공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최종건은 고향에 있는 선경직물주식회사 공

무과에 3급 기계정비사 자격의 기술자로 입사했다. 선경직물 입사 후 8월에는 

약관 18세에 생산부 직포반 제2조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100여 명의 제직

조(製織組)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교대작업반을 편성하고 운영해야하고 생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직책이었다. 

당시 조선인이라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제2조장으로 기용된 사실은 일찍이 

다른 직물공장에 없던 예로서 약관 18세에 불과했던 최종건에게는 제직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장 직원들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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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들어주고 고장난 기계를 고쳐줌으로써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 

물론 그는 회사의 감원 방침을 받아 자신의 팀에서 20명의 직원들을 해고

하여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인간적인 배려와 위로를 

통하여 동료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새롭게 직원을 충원할 때 이들을 먼

저 채용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이일을 치루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기

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은 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이

었다.

최종현의 성장과 학업

조선시대 위대한 형제는 여럿 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를 지키다 청나

라 군대가 진주하자 화약을 빼앗길 수 없다며 화약고에 불을 질러 자결한 김

상용과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와 끝까지 항거한 김상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

는 형제이다. 대동법을 만든 잠곡 김육의 자식들인 김수항 · 김수증 등도 역

시 위대한 형제들이다. 이들 형제들에 필적할 만한 형제가 바로 최종건 · 최

종현이 아닌가 한다.

1944년 4월 선경직물에 입사한 최종건 회장, 『선경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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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말에 최종건의 뒤를 이어 매우 영특하고 담대하며 세밀한 성격의 동생이 

태어났다. 바로 최종현이다. 1929년 11월 20일에 형 최종건과 마찬가지로 평

동 7번지의 집에서 태어났다. 최종건이 태어날 때 보다 아버지 최학배의 성실

한 노력으로 훨씬 부를 이루어 비록 같은 집이지만 훨씬 안정된 기반이었다.

이 시기는 일제가 대륙침략인 만주사변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한반

도에서의 착취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항일독

립운동 열기 또한 만만치 않았다.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것도 최종현이 태어

나고 나서 그리 멀지 않은 1929년 11월 3일의 일이었다.

최종현은 형 최종건과 달리 수원신풍소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멀지 않

은 세류심상소학교를 다녔다. 그 사이 세류심상소학교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 세류심상소학교는 일본인 교사가 있어 당시의 조선 소년들이 배우기를 

거부하는 운동이 있어나 최종현도 그의 동참하여 곤혹을 치루기도 했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 라면 에피소드일 것이다. 최종현은 

형인 최종건과 다른 기질이 있었다. 그는 묵묵히 아버지의 유교적 훈육 하에 

유교식 전통 가족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래서 ‘효(孝)와 인(仁)’을 중

요시 여겼다. 그러다보니 예의범절이 지나치게 뛰어나고, 부모와 어린 형에게 

까지 복종하는 일찍이 철들은 소년으로 불리어졌다.

최종현은 1944년 2월 세류심상소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곧이

어 최종현을 1944년 3월 동성상업학교에 입학하였다. 서울의 동성상업학교

로 입학한 것은 아마도 부친의 듯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형 최종건이 경성

공업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업과 대비되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상업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최종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드디어 자신의 꿈을 드러내기 시작했

다. 바로 1945년 8월의 해방 때문이었다. 조국이 해방이 되자 최종현은 자신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백

성들이 배불이 먹고 살 수 있는 부유한 농업국가를 만드는 일이었다. 

평동 일대의 너른 옥토에서 성장한 최종현은 안정된 농업국가 만들기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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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1948년 2월 동성상업학교 졸업

과 동시에 1948년 3월 수원농립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50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이어 1950년 5월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화학

과에 입학하였다.

입학과 동시에 발생된 한국전쟁은 그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남북한 동족끼리 죽이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대학 생

활을 하는 것이 더 큰 공부를 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전쟁을 통해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빨리 전쟁

으로 망가진 나라를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시

대의 변화를 보면서 무역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954년 5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화학과 3학년 재학시절 미국

으로 유학을 떠났다. 25세의 나이었다. 최종현은 1954년 6월 미국 위스콘신 

대학 생화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1956년 6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

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그가 화학에서 경제학으로 전공

을 바꾼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서였다. 1959년 3월 시카고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후 부

인 박계희(朴桂姬)와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박사과정을 공부하지 않

았다. 그 이유는 실무 일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사업가로서의 발전을 염

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자신의 성격을 변화하고 미래를 준비하

고 있었다. 멀지 않아 그는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최종건의 선경직물 근무 및 창업  

최종건은 해방 정국의 혼란 속에서 그가 선경직물의 안정을 위해 탁월한 리

더십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리더십이 동료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아 훗날 

선경직물을 창업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다. 

예컨대, 1945년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일본인이 경영하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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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물주식회사도 여타의 다른 공장들처럼 주인 없는 공장이 되고 말았다. 해

방이 된 뒤에는 경인지역에 산재해 있던 일본인이 경영하던 직물공장 종업원

들이 그동안 일본인에 대한 반감으로 공장기물을 부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선경직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생산부장으로 있던 청년 최종건

의 설득으로 공장 파괴와 일본인에 대한 반감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 사건

이 있고나서 그들은 최종건을 선경직물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

다. 그의 나이 21세 때의 일이다.

최종건은 선경직물 직원과 마을 청년들을 모아 선경치안대를 조직하여 일

본인 간부들로 하여금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수많은 종업

원들의 일터인 회사를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

었던 것은 종업원들과 최종건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 때문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그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는 일제 패망 직후에 평동의 치안대장을 맡기도 했는데, 일본인들

인 남기고간 물품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

났을 때, 이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써 동네 주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기

적산으로 관리되던 당시 최종건과 직원 일동(『선경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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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사실 선경직물은 해방공간의 혼란과 6·25전쟁으로 공장의 기계들은 

물론 집기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파괴됐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최종건이 경

성공업학교를 나온 기술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부서진 기계, 해체된 직기들을 

조립할 수 있었다.

선경직물은 일본인들이 설립한 회사였으나 표면상으로는 한국인 주주를 참

여시켜 일본인들만의 회사가 아닌 것처럼 꾸몄다. 따라서 패전 후 일본인들이 

물러나고 명목상의 한국인 주주들이 미군정 당국에 의해적산기업으로 지정된 

선경직물의 관리인이 되었다. 

최종건은 이들에 의해 선경직물의 생산부장에 임명되었다. 1946년 초부터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선경직물은 당시 직물업계의 호황을 바탕으로 생산활

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서 공장가동이 어렵게 되었고, 6·25전쟁의 발발로 선경직물의 모든 공장들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선경직물의 불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고, 

이는 최종건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다. 그 이유는 철저히 최종건의 노력 때문이

었다. 우선 전쟁으로 불에 탄 공장을 인수할 사람이 달리 없었다. 너무도 크게 

1953년 선경의 발상지 선경직물 수원공장, 『선경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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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가 되어 한국인 주주들이 선경직물을 인수한다 해도 많은 투자금이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경직물을 인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과

정에서 최종건은 선경직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는 불에 탄 공장 주위에 흩어진 직기 부품들을 주어모아 조립해서 사용가

능한 직기 네 대를 만들었다. 1953년 5월 초순의 일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당

시 공장관련 인사들로 하여금 선경직물을 살릴 사람은 최종건 밖에 없다는 인

식을 갖게 만들었다.

선경직물의 불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고, 이는 최종건 회장에게 유

리하게 작동했다. 그 이유는 첫째, 우선 전쟁으로 불에 탄 공장을 인수할 사람

이 달리 없었다. 둘째, 최종건 회장의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가 선경직물의 부

활에 기여했고, 이것이 그를 실질적으로 제1순위의 매수인이 되게 만들었다. 

설립 직후 선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종용 역시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설

립 당시의 선경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선경에 들어가서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 이 양반(최종건)이 집에서 일하는 김 서방을 대

동하고 나무막대랑 새끼줄을 들고 온 거야. 그걸 가지고 땅에다 말뚝을 박고 새끼를 치고 

기숙사에 들여놨던 불에 탄 기계들을 내와서 조립을 시작했지. 그게 선경의 시작이에요.”

공장 문을 열고 가동한지 석 달이 지난 1953년 10월 1일 정부로부터 귀속재

산을 인수하는 절차가 완료되면서 초대 사장으로 청년 최종건이 취임한다. 그

의 나이 27세였다. 오늘의 SK그룹이 있게 한 역사의 첫 장인 것이다.

선경직물의 발전

27세의 청년 기업인 최종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선경직물의 안정화와 

시설 확장이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했다. 전쟁으로 부서진 공장의 복구도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었다.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무너진 담벼

락에서 벽돌을 주워 모으고 부서진 기계를 수리하고 중고기계를 사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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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구를 시작하여 1954년 8월에 제1공장

을, 1955년 7월에 제2공장 복구를 마치게 된

다. 원사구입 자금과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경직물에 숨통을 튀어 주고 성장의 첫 

번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당시 최고의 인

기상품이었던 ‘닭표 안감’이었다.

‘닭표 안감’은 당시의 인기를 반영이나 하듯 

1955년 10월에 개최된 ‘해방 10주년기념 산

업박람회’에서 인조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 이 상품의 인기는 우수한 품질과 신용

에서 나온 결과였다. 당시 선경직물의 규모

는 전국적으로 볼 때 자본 및 생산시설에서 

영세 공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장들과 어깨를 겨눌만

한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최고의 품질과 신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종건

1954년 초창기 수원공장 내부(『선경 40년사』)

‘해방 10주년기념 산업박람회’에서 인조

견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닭표 안감, 당시 

고전하던 선경직물을 살려낸 대표적인 직

물 상품.『선경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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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 제일정신 특히, 신용제일주의 즉, 신용이 사업의 정도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우수상 수상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계기로 당

시 상공부 장관이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선경직물은 3만 달러의 외환 배정

과 산업은행으로부터 500만환의 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최종건 회

장은 이렇게 생긴 자금 여력을 활용하여 1956년 3월에 선경직물 매수대금의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리고는 그 동안 쌓였

던 악성고리채를 상환하고, 제3공장 건설도 박차를 가하여 1956년 7월에 완

료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3공장에서 생산해 낸 겉감인 인

견이 팔리지 않아서 선경직물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원인은 

바로 무늬가 촌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경직물에는 직물도안을 전문적

으로 하는 기술자가 없었다. 그래서 문양이 형편없었고, 이제 경제력이 조금 

나아지면서 문양과 디자인이 촌스러운 원단을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것이다. 시

대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는 최종건은 당시 최고의 직물 도안사였던 

조용광을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57년 여름

에 그를 공장장으로 영입할 수 있었다. 그

리고 그의 주도하에 생산된 ‘대폭 양단’과 

‘봉황새 이불감’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

었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고급화되고 다

양화되어가는 추세를 최종건은 예견한 것

이다. 특히 ‘봉황새 이불감’은 1958년 대히

트 상품이 되었고, 선경직물은 막대한 이

익을 보게 된다.

최종건은 이렇게 생긴 여유자금과 산업

차관자금을 확보하여 염색공장을 설립하

고 나일론 원사를 수입하여 나일론 직물을 1958년 선경의 대히트 상품 봉황새 이불감, 

『선경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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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제4공장도 건설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출한 나일론 직물사업으

로 한국의 섬유업계에 있어 새로운 역사의장이 펼쳐진 것이다.

그 당시 무명섬유 시장에서 값싸고 질긴 나일론의 출현은 가히 혁명적이었

다. 그리고 1959년 말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폴리에스테르 제품인 데프론 

생산을 시작했다. 그야말로 숨 가쁜 확장의 연속이었다. 담연 최종건 회장의 

비전과 포부, 사운을 걸만한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도전하기조

차 어려운 과제였다. 

최종건은 기술개발을 통한 히트상품 생산과 자금조달 능력을 통하여 도전

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다.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아 

선경도 도약의 채비를 갖추게 된다.

이 시기를 최종건의 생애와 관련시켜 볼 때 세 가지 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

째,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을 포함한 인간관계에서 선경그룹의 경영에 미친 

영향이다. 1960년 516 군사쿠데차를 성공시진 박정의 국가재건회의 최고의

장은 1961년 9월에 선경직물 수원공장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민정이양 이후

인 1964년 10월에도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수원공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선경직물 방문(『선경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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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직물과 최종건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선경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었을 뿐

만 아니라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예컨대, 1964년 방문 때 동행한 육

영수 여사에게 선물한 한복 옷감은 소위 ‘청와대 갑사’로 불리며 널리 알려져 

히트상품이 되었다.

둘째, 수출주도형 산업화라는 국가 경제발전 전략을 선경그룹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측면이다. 최종건은 1962년 4월에 인견직물 10만 마를 

한국 직물업계 최초로 해외에 수출했다. 

최종건은 정부의 수출 중심의 정책변화를 선경그룹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내 최초로 인견직물을 홍콩에 수출한 최종건은 수출

이야말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라 판단하고 같은 해 8월에 무역회

사인 선경산업을 설립했다. 그리고 1963년 8월 15일에는 한국직물업계 발전

에 기여한 공로와 직물업계 최초로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가 최초

로 수여하는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다.

셋째, 수직 계열화된 일관된 섬유생산체제를 갖추려는 최종건의 비전과 이

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관련해서다. 신상품의 개발과 이어지는 수출로 자금사

정이 좋아지면서 그의 비전은 급속히 구체화되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

다. 한편, 그는 우선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상하고 있

었다. 선경직물을 경영하면서 섬유산업에 있어서 원사공장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966년 1월 30일에 발표된 “선경 5개년계획”이었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일관된 섬유생산체제를 갖추려는 그의 비전이다. 이를 위

해 1966년 6월 15일에 선경화섬을 설립하였고, 1968년 3월과 6월에 아세테이

트 및 폴리에스테르 원사 공장을 각각 착공하여 그해 12월과 이듬해 2월에 각

각 준공했다. 최종건의 의지와 추진력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운 성과였다. 

당시의 한국 여건에서 아세테이트와 폴리에스테르 공장을 동시에 짓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 할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폴리에스테르 원

사공장의 경우 기술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1969년 12월에는 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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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지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자동직기 800대를 들

여와 그 다음 해인 1970년 3월부터 가동하기에 이른다. 이 공장은 원사 가공부

터 후처리에 이르는 과정까지 일괄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었다. 

이로써 선경은 원사 제조업체인 선경합섬과 선경화섬, 직물을 생산하는 선

경직물과 울산직물, 완제품 생산업체인 해외섬유, 선산섬유 그리고 울산직물

로 이루어진 수직적 기업결합을 이룩한 국내 최초의 ‘섬유기업집단’이 되었다.

1971년부터 최종건 회장은 비 섬유부분에 대한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던 터에 정부의 관광 진흥정책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다. 최종건 회장과 관련해서는 그의 ‘마지막 불꽃’으로도 불리는 워커힐 호텔

을 인수한 것이다. 

최종건의 죽음과 최종현의 등장

한국 섬유산업의 거목 최종건이 갑자기 세상과 이별을 하였다. 사업에 대한 

집중과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는 기업가 정신이 자신의 몸에 폐질환이 생

긴 것도 몰랐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그는 자신의 꿈꾸던 기업의 완성을 보니 

못한 채 1973년 운명을 달리했다.

당시 최종건 회장은 선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선경 기업을 

맡기지 않고 친 동생인 최종현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였다. 장자인 최신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동생 최종현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탁월한 결정이었다. 모든 기업인들이 기업

보다는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최종건은 기

업을 우선시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창 산업화를 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있

었기 때문에 이 동력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바람대로 동생 최

종현을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하였다.

최종현은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다음날 종로 5가에 있는 선경직물(주) 동

대문연락사무소로 출근을 하였다. 최종견의 권고였다. 그는 가장먼저 경리부

장 이문재로부터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력적인 브리핑을 듣고, 회사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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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최종현의 선경직물 첫 출

근은 암담한 상황을 목도한 비극적 현실이었다. 그는 시카고대학의 인맥을 동

원하여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업 운영을 해나가기 시

작했었다.

선경직물의 부사장으로 출발한 그는 형인 최종건을 도와 1966년부터 70년

에 이르기까지 선경을 섬유재벌을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원사 

메이커의 꿈을 안고 은밀한 가운데 원사공장 건설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

을 찾았다. 

1965년 12월에는 대학 출신 2명이 특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미래

를 함께 할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ROTC 경리장교로 제대한 손길승, 이

순석을 채용하였다.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선경직물에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

업한 인재를 채용한 것은 그가 이들에게 얼마나 미래 비젼을 보여주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부사장 최종현은 1) 아세테이트 공장 건설 착공, 2) 선경합섬

1973년 11월 19일 최종건 회장 영결식(수원상공회의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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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설립, 3) 폴리에스텔 원사공장 건설착공, 4) 민간기업 최초 외환자금 융

자 실현 등을 추진하였다. 사장 최종건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 기획을 추진하

여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최종현은 1970년 12월 30일자로 선

경산업(주)을 선경직물(주)로 흡수 합명하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때 나이 

41세였다. 이때부터 자신만의 경영 능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형

인 최종건과 호흡을 맞추며 겸손하지만 강인하게 사업을 발전시키던 최종현

은 이제 본격적인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온 것이다. 

최종현의 선경 체제

1973년 전 세계는 오일쇼크 파동으로 경제적 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 후 페르시아 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감산에 돌입,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두바이유) 고시 가격은 4달러를 돌파

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

승했고, 성장률은 12.3%에서 7.4%로 떨어졌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

대(10억 달러 → 24억 달러)됐다.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이처럼 엄청난 오일쇼크가 있는 상황에서 선경의 경영자 최종건 최장이 

1973년 11월 15일 밤 9시 55분에 48세의 젊은 나이로 영면했다. 최종건 회장

의 유언대로 며칠 뒤인 1973년 11월 24일 선경직물((주) 최종현 사장이 44세

로 선경그룹의 창업회장으로 경영 대권을 인수받았다. 최종현을 이때부터 본

격적으로 일선에서 직접 지휘하여 오일쇼크 파동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안정된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다.  

직물생산업체에서 원사 생산업체로 도약한 선경은 이제 석유화학공업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 원래 최종건 회장은 1969년 선경합섬이 준공 된 직후

부터 정유공장 설립의 의지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1973년 10월 6일에는 

제4차 중동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제1차 석유위기가 닥쳐 원유가격이 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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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종건은 정유산업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영면에 들어간 것이다.

최종현은 ‘석유에서 섬유까지’ 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는 종합상사를 출범시키는 한편 사운을 걸고 폴리에스텔 섬유를 원료로 하는 

폴리에스텔 필름 개발아 나섰다. 그런 한편 좌절된 석유화학업계 진출의 교두

보를 만련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과 경제외교를 착실히 펴나가 민간이업으로

는 최초로 원유를 직접 도입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석유화학공업의 꿈을 이

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최종현 회장은 1974년 석유파동이 몰고 온 불황속에서 선경의 목표를 구상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인재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적자원 개발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다. 유능한 인재의 개발, 그것은 곧 경

영전력이나 경영정책상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최종현은 인적자원 개발만이 우리의 자신이며, 선경을 경영 경쟁시

1973년 12월 30일 최종현 회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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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75년 3월 7일 기업

의 경영능력과 인재개발을 위한 사원교육의 요람인 선경연수원을 개원하였

다. 이는 선경이 국제적인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구체적인 시작이었다.

최종현 회장은 1976년 11월 23일자로 종합무역상사(상공부 고시 제 10607

호)로 지정받았다. 그는 선경이 종합무역상사 진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

에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 생각했다. 종합무역상사로 출범시킨 ㈜선경은 

1977년 전년 대비 89%가 증가한 2억1천4백69만 불을 수출하고, 제14회 수출의 

날에 2억불 수출탑을 받았다. 이는 곧 ㈜ 선경이 국가 수출목표액의 1/50을 

차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선경의 기여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것

이다.

최종현 회장은 1980년 12월 23일 대한석유공사 사장에 취임함으로써 그의 

꿈을 이루었고, 석유공사의 민영 시대를 이루었다. 여기에 더해 재계에는 기

업의 서열도 변화하게 되었다. 

선경,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공기업이던 대한석유공사를 인수, 재계판도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 후 선경

기계 등 16개 계열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1조5천억 원을 조달, 89년에는 SK울

산콤플렉스 단지 내에 테레프탈산공장(TPA), 90년에는 파라자일렌공장(PX), 

91년에는 제2나프타분해공장을 잇따라 준공함으로써 창업주의 숙원이던 ‘석

유에서 섬유까지’의 수직계열화를 성공시켰다.

1994년 7월에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에 성공, 석유화학과 정보

통신이라는 그룹의 양대 축을 완성했다. 석유에서 섬유까지의 수직계열화가 

완성되자 그는 바로 정보통신분야의 진출을 선언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경영으로 유명했던 그는 그룹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성장사업으로 정보통신사업을 꼽은 것이다. 5대 그룹간의 치열한 경쟁, 특혜 

의혹과 각종 우여곡절 끝에 SK는 94년 마침내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확보

한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변경해 국내 최고의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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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 하나로 키움으로써 석유화학과 정보통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그룹의 

뼈대를 갖추었다. 석유화학분야의 수직계열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그룹은 

정보통신사업에 의욕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25년 만에 41개의 계열사, 2

만 5천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며, 연간 매출액 45조원(97년 말 기준)의 에너

지화학 · 정보통신 그룹으로 키워낸 것이다. 최종현은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 

장치산업이나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남이 개척하지 않

는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해왔다. 

최종현은 1990년대 초에 일찌감치 글로벌리제이션을 주창함으로써 국내기

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했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정도의 경쟁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각인시켰다. 

그는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로벌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며 이에 대

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가 글로벌리제이션시대의 경영환경

에 대비하고자 지난 1989년에 마련한 것이 바로 SUPEX(Super Excellent) 추

구다. 그는 경영활동의 대부분을 각 계열사의 SUPEX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데 할애했다. 

최종건은 전경련 회장으로서 일정이 잡혀있는 날이나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계열사의 SUPEX 보고를 어김없이 진행했다. 각 부

서의 SUPEX 추진 목표와 계획은 부서별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됐다. 

이 SUPEX 보고는 계열사 사장들이 아닌 각 회사 부장과 부원이 직접 자기 부

서의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崔회장은 이들과 장시간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SUPEX(Super Excellent)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을 추구한다

는 의미다. ‘우수’나 ‘탁월’정도로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을 맞이하면서 세계경제의 글로벌

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79년부터 활용해온 SKMS만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1세기 세계일류기업을 목표로 SUPEX 추구를 추진했다. 

최종현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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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시절, 석유화학산업 진출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섬유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

진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도전한 것이 성공의 주요인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섬유기업을 화학 · 정보통신그룹으로 키운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는 항상 10년 앞을 내다보며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최종현은 어떤 사업이나 서두르지 않는 대신 집요하고 꾸준하게 일을 

추진한다. 재계에서 하는 말대로 그는 대기만성형 기업인이다. 이렇듯 그는 

항상 미래를 앞서 생각하고 현재를 준비하는 경영인이었다. 

최종현의 수원 사랑

최종현은 수원 출신으로 수원에서 기업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수

원시민에게 되갚고 싶어 했다.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후배인 민선 1기 수원

시장 심재덕과 깊은 교유 관계를 이어왔었다. 그래서 그는 심재덕 시장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심재덕은 최종현의 도움을 받아 수원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취임 7개월 만

에 ‘2095 수원발전기획단’을 꾸렸다.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 1백 년 후 수원

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자 한 것이다. 그는 기획단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 도시, 건설, 지방재정, 관광 등 10개 분야에 걸

쳐 능력 있고 젊은 공직자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연대 

모임을 생각했다. 

1996년 1월 22일 ‘2095 수원발전기획단’은 수원 선경도서관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선경도서관은 1995년 선경(SK)그룹의 설립자인 최종건 회장의 유지

를 받들어 그의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수원시에 기증한 것인데, 다양한 연구 

자료가 있어 2095 기획단의 연구공간으로는 적격이었다.

최종현은 자신을 방문한 심재덕에게 자신이 도와 줄 수 있는 제안을 하라고 

하였다. 심재덕은 이 자리에서 수원의 미래를 위해 3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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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원에 선경이 건립한 워커힐 호텔과 같은 일류 호텔을 건립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전주 인터체인지에 있는 ‘전주제일문’ 같은 상징문인 ‘효행대문

(孝行大門)’을 만들어 서울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지지대 고개에 세

워 달라고 했다. 셋째, 서울에 사는 수원 출신 인사들을 모아 의미있는 파티

를 열자는 것이었다.

심재덕은 최종현과 선경이 워커힐 호텔을 만든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통해 

향후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원에 일류 호텔을 지어주기를 원했다. 하

지만 그 자리에서 최종현 회장의 보좌진들은 “수원에 워커힐과 같은 수준의 

호텔 건립은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보좌진의 의견에 대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두 번째로 건의한 역사적 조형물에 대해서는 건립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았

으나 도시 계획과 건축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세 

번째로 건의한 모임에 대해 최 회장은 서울에 사는 수원 출신의 다양한 인사

들을 워커힐 호텔로 불러 축하연을 열고, 그들을 통해 수원을 지원해줄 방법

을 찾게 했다. 

최종현은 그 자리에서 별도로 선경그룹이 4억5천만 원을 출자해 수원시 공

직자의 외국 유학이나 연수를 지원하고, 그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만들어 수원

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당시 최종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을 맡고 있었는데, 수원의 공직자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경련

에서 만든 한국경제연구원(KDI)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

다. 최종현은 이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

했다. 그의 평소 지론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원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보

다 인재를 육성하여 그들이 수원을 발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 것이다.

그래서 수원시는 2095 수원발전기획단이 KDI의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본

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최종현은 워커힐 호텔에서 수원발전기획단

의 교수 등 연구자들과 KDI 연구자, 그리고 지원단 공직자들과 일주일씩 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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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했다. 당대 최고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수를 거친 수

원시 공직자들이 안목이 급속도로 올라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이때 뽑

힌 젊은 공직자들은 수원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상당히 생산해 냈고, 이

들에 의해 수원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최종현의 탁월한 수원 돕

기였다.

에필로그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고 한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한다는 것

이다. 선경 기업의 창시자인 최종건도 하늘이 이른 나이에 불러갔다. 그의 동

생 최종현 역시 안타깝게도 7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과 작별을 해야 했다. 

그 역시 형처럼 폐에 질병이 생겨 폐암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는 인생 후반에 

오랜 마음 수행을 하였다. 그는 단전호흡과 기(氣) 수련을 통해 상당한 경지

에 이르렀다.

그래서 폐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최종현은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전경련 회장 시절인 1997년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마와 싸울 때도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으며 그가 남긴 유언 역시 사회

적 반향을 일으켰다. 

최종현은 타계 직전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火葬)하고 훌륭한 화장시설

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묘지 난립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평소 안타까워했던 최종현은은 사회지도층 인

사 중 처음으로 화장을 택하면서 장례문화를 선도했다.

최종현은 성품이 워낙 밖으로 나서길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정도가 덜했

을 뿐이지 그 역시 재벌총수로서 따라 붙는 비난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롭지 않

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강하게 하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 이는 그의 형 최종건의 유업이기도 했다. 

비난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한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두형제의 철학이자 행동이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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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 이종학(史芸 李鍾學, 1927~2003)

은 1927년 10월 1일 경기도 수원군 우정

면 주곡리 244번지에서 아버지 이세기(李

世基)와 어머니 김아기(金岳只_ 여사의 아

들로 태어났다. 8세 때 부친을 여의었으나 

모친의 지극한 사랑과 할아버지 이병준(李

丙駿)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다. 그가 나

고 자란 고장은 1919년 3·1운동이 전국에

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역사적 현장

이기도 하다. 주곡리와 석포리에서 시작된 

이 지역 만세운동은 수촌리를 거쳐 장안

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불태우고 쌍

봉산에서 기세를 올린 후 화수리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인 순사 가와바타를 

처단하는 치열한 항쟁을 펼쳤다. 이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보복은 각 마을을 

사운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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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우고 제암리 학살만행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종학은 여타 시골의 어린이처럼 고향에서 한

학을 공부하며 성장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경영하는 고서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서

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해방 후 고향에서 사회활

동을 펼치는 동안, 그리고 1950년 6·25전쟁 이후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고서점과의 인연은 잠시 접

어두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책을 맘껏 읽

기 위해 서울에서 고서점을 열었다. 1955년 종로 

5가에서 ‘권독서당’이라는 책방을 열었고, 이후 1957년 연세대학교 앞에서 고

서점 ‘연세서림’을 운영하면서 고서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충무공 이순신과의 만남

고서점을 운영하던 어느 날 교육자이자 유명한 장서가이던 서인달(徐仁達)

로부터 그가 수집한 고서와 고문서 등의 사료를 일괄로 인수받게 되었다. 그

중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관련 사료를 깊이 접하

게 되면서부터 이종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초서체로 쓰여진 『난중

일기(亂中日記)』를 제대로 읽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백번도 넘게 읽

고 또 읽어서 『난중일기』번역의 잘못된 곳을 바로 잡았고 이순신 장군의 백의

종군 길을 따라 전국을 순례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이 잠시 머물렀던 섬이라도 

반드시 현장 답사하였다. 그동안 옛 사료를 단순히 수집만 하던 이종학은 이

순신 장군의 연구를 위해 관련 사료를 모으고 정리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

된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가 일제에 의해 크게 왜곡 되어 있

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나부터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하고, 밝혀낸 사실을 꾸준히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

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해장집(海臧集)』에 실린 기사를 통해 거북선의 머리

삼괴보통공립학교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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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들락날락하는 구조였음을 처음으로 밝혀 거

북선에 대한 재고증이 필요함을 학계에 제기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이

순신 장군이 왜군으로부터 항복받은 것을 기념해 세운 수항루(受降樓)의 실

체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찾아내고 1987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수항루의 복원

을 성사시켰다. 또한 『반곡집(盤谷集)』에 의거 이순신 장군이 수전水戰 뿐만 

아니라 육전(陸戰)에도 능했음을 밝혀내었고 『태촌선생문집(泰村先生文集)』

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의 용모 묘사 부분을 근거로 삼아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역사문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총성없는 전쟁에 뛰어들다.

이종학은 “역사가 천만년 누릴 정신의 옥토라면 지금 제대로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를 김매기’한다는 뜻의 ‘사운(史芸)’이라 호를 스스로 짓고 

자신의 아호(雅號)로 삼았다. 호를 통해서 그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될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관심은 점

차 우리의 영토와 한일관계로 그 폭이 넓어졌고 사료 수집 또한 일제의 불법 

한일합방에 대한 사료와 우리 영토 관련 사료를 다방면에 걸쳐 수집하기 시작

하였다. 드디어 이종학의 역사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종학은 일본이 영유권

을 주장하는 독도, 한일강제병합의 과정을 겪으면서 남의 땅이 되어 버린 간

도와 녹둔도 등의 왜곡된 역사를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후대에 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총칼 없는 역사 전쟁터로 주저 없이 뛰어 들었

다.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고민 끝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국내에 존재하

는 사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일본 스스로가 만든 사료에서 그들의 모순

을 찾는데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비장한 일념으로 수시로 일

본을 방문하며 관련 사료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독도 관련 사료

를 찾으러 일본의 도서관과 고문헌 수집상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였는데 이종

학이 나타나면 ‘다케시마’가 왔다고 부르며 모두 알아보았다고 한다. 이종학

이 특히 일본에서 만든 사료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일본 스스로가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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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대첩 400주년기념 학술대회(1992년, 앞줄 맨 왼쪽이 이종학)

자료조사를 위해 여러 곳을 다녔던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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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

정적으로 화형식이나 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일회성 행사를 보여주는 것만으

로는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 일본인 자신도 수긍할 수 

있는 사료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그들 스스로가 만든 사료를 

가지고 일본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종학의 판단은 훗날 현명한 선택이

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이때는 지도와 서적, 신문기사, 마이크로필름 등에 

나타난 ‘조선해’와‘ 독도’ 관련 사료를 구하기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 사료 수집

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해’는 방위개념의 ‘동해’가 아니

라 고유 명칭인 ‘조선해’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외를 다니면서 모

은 독도 관련 사료들을 1997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에 

대거 기증하면서 박물관 개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던 이종학은 1999년 한일간 신어업(新漁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당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독도박물관

의 문을 닫아 버리고 그동안 맡아오던 관장직의 사직서도 제출하는 등 강력하

게 항의하였다. 이종학은 독도 이외에도 1860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에 속해 

버린 녹둔도(鹿屯島)와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인해 중국 땅이 되어 버린 간도 

(間島) 등 우리가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관련 사료를 모으는데 정력

1997년 독도박물관 개관식(울릉군 소재) 독도박물관에서 설명 중인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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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쏟았다. 그리하여 독립기념관의 자료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민족의 잃어버린 시간과 영토에 대해

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종학은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사료 수집차 일본 공문

서관을 자주 드나들던 어느날 드디어 한일강제병합과 관련한 극비문서를 발

견하게 되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당시의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병합 추진 

과정을 기록한 비밀문서인 「조선총독보고(朝鮮總督報告) 한국병합시말(韓

國倂合始末)」이 그것이다. 당시 외부반출이 금지된 비밀문서이었으나 이종학

은 기지를 발휘하여 원본과 똑같은 원색 복사본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제기한 한일강제병합 무효 소송의 증거 사료로 일본 고등재판소에 제출하

였다. 이어서 추가로 「한국병합에 관한 서류-착전(着電)과 발전(發電)」, 「추밀

원 회의필기-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외」등의 문서를 공개하여 일본이 얼마나 치

밀하게 병합을 준비하였고 강압적으로 진행하였는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일강제병합은 무효라고 만천하에 주장하여 일본을 경악케 하였다. 

이후 이종학은 일본 법정에 제출한 비밀문서 3건을 자신의 개인 비용을 아

낌없이 쏟아 3개 국어로 번역하고 책으로 출판하여 국내외관계 기관 및 연구

자들에게 배포하여 일본의 천인공로할 만행을 온 세계에 알렸다. 또한 1934년 

발행된 『일한합방기념탑 사진첩』을 접한 이종학은 일본 전역을 샅샅이 뒤져 

그 실물을 찾아냈다. 그곳에서 당시 일제가 한일강제병합을 ‘일본의 유사이

래 현안을 해결했다’는 문구를 통해 일제가 한일병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정조대왕의 수원 ‘화성’을 지켜내다! 

이종학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정조대왕이 심혈을 기울

여 쌓은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의 제이름 찾기였다. 일제가 지어 사용하던  

‘수원성’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본래의 제이름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996년은 화성 축성 200주년이 되는 해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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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기념하며 화성의 제이름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성성역의

궤』을 영인해서 보급하였다. 금속활자와 판화의 미감을 제대로 전하고자 한

지에 실물크기 원형대로 정성들여 영인 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해제와 간행

사를 영어로 번역 첨부하고 연구기관에 무료로 기증하여 화성의 우수성을 널

리 알렸다. 마침 수원시에서는 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화성을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심사

단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훼손된 화성이 『화성성역의궤』

에 의거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마침내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때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이종학이 영인 제작한 『화성성역의궤』가 큰 역

할을 하였음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1997년 12월 

마침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이종학의 염원대로‘ 화성’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화성’이 제이름을 찾게 되자 이종학은 관련 학술기관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에게 화성성역의궤(복간본) 기증(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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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제대로 된 명칭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수원성200주년 축성 

기념 우표’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재판도 신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으로 인해 화성의 역사와 명칭을 바로 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종학이 뛰어난 안목으로 의궤를 적극 활용하자 그동안 무관심 속에

서 방치돼오던 의궤가 새롭게 조명 받게 되었으며 훗날 세계기록유산으로 지

정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화성 축성 200주년 및 화성행궁 복원을 기념

하여 ‘정조대왕 및 충효자료전’이란 특별전시를 개최하였고 폐막 후 전시 유물

을 모두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또 2000년에는 그동안 수집해 온 수원과 화성 

관련 사료들을 중심으로 ‘정조대왕 · 화성관련 자료 전시회’란 특별 전시를 개

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학은 지역 연구에도 적극적이었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에 보관 중이

던 『조선왕조실록』의 이전 과정을 서술한 「임계기사(壬癸記事)」를 우연히 접

하게 된 이종학은 자신의 고향인 화성시 역사와 관련 있음을 간파하고 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를 정확히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계

기사(壬癸記事)」는 실록의 피난 책임을 맡았던 안의(安義, 1529~1596)와 손

홍록(孫弘祿) 두 사람이 1593년 음력 7월 9일부터 기록한 근무일지이다. 그 

중 이종학은 7월 20일 수원의 ‘가소을오지(加所乙吾地)’와 7월 21일 남양의 

‘다발리(多發里)’에서 머물렀다는 내용을 주목하였다. 이를 고증키로 결심한 

화성행궁 복원 기념 정조대왕 및 충효 사료전(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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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리 3.1운동기념탑 앞에서 기증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이종학은 고지도를 참고해 화성시의 남양만 일대를 8년 동안 10여 차례 현장 

답사한 결과 마침내 두 마을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가소을오지’는 현재 화성

시 우정면 매향리의 가로지마을이고, ‘다발리’는 지금의 화성시 팔탄면 하저

리의‘ 닭발리마을’이다. 이렇듯 이종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입각해 

자신의 고향인 화성시의 역사 문화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 연구자들에

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

또한 그의 고향인 수원군 우정면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였다. 당시 치열했던 만세운동으로 

인해 크게 놀란 일제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제암리 학살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당시 사건을 상세히 조사한 사료가 1919년 9월 일 본 육군성이 발간한 『조선

소요경과개요(朝鮮騷擾經過槪要)』이다. 이 책에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원

인, 소요 계획, 참가자 및 재외 조선인과의 관계, 3~4월 전국의 소요 현황이 각 

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 사료를 통해 제암리 학살사건은 치안 차원의 소요 

진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근 마을인 화수리의 만세운

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만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종학은 이같은 사실을 학계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치열

했던 항쟁의 순간을 잊지 않고 후세에 남기고자 화수리 3·1만세운동 유적지에 

비문을 직접 지어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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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는 사료 기증

이종학은 사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되길 더욱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사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곳에 반드시 기

증하여 관계 기관에서 전시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3년 독립

기념관에 「경향신문 창간호」를 기증한 것을 필두로 「조선총독부 관보」, 「대

동여지도」, 「지도구역일람도」 등을 지속적으로 기증하였다.

1980년대 수원 화서동 자택 2층 서재에 그 동안 모은 사료들을 문화재관리

국 직원들이 정리하겠다고 들어섰다가 1주일도 못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을 

정도로 수집한 사료의 양이 방대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순신 장군 관련 사료

는 현충사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에 기증하였고, 일제강점기 사료들

은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으며 독도 관련 지도와 서적 등은 독도박물관에 기

증하여 연구 전시하게 하는 등 타 수집가들의 모범이 되었다. 1994년에는 ‘동

학혁명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문헌자료전’을 개최한 후 전시 사료 400여

점을 천도교에 무상으로 전부 기증하였다. 

1996년에는 사운연구소(史芸硏究所)를 열고 지금껏 수집한 사료를 선별하

동학관련 자료전시 전시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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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 자료 전시회(2001년)

남북공동 자료 전시회(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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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귀중한 사료들은 도서로 발간하여 학계에 제공함으로써 역사 연구에 기

여하는 큰 공을 세웠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역사학자도 쉽게 정리하지 못

했던 동학 관련 사료들을 정리하여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전30권을 발간한 

것이다. 2001년도에는 이종학이 평소 그토록 바라던 평양에서의 ‘남북공동 자

료 전시회’를 개최하여 남북 역사학자들과의 교류에 물꼬를 틔웠다. 또한 3·1

절을 맞아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린 ‘일제의 조선 강점 비법성에 대한 북

남 공동 자료 전시회’ 개최와 더불어 남북역사학자들의 공동토론회를 여는 등 

의미 있는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남한의 역사책이 없다는 북한에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사』와 사운연구소에 발간한 일제강점기 관련 서

적들을 기증하여 남북한 역사 연구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원박물관 기증 유물의 성격과 가치

이렇듯 왕성하게 활동하던 이종학은 작고 후에도 그의 뜻을 이은 유가족에 

의해서 또 한번의 의미 있는 기증을 하게 되었다. 그의 고향 수원에서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 전시하기 위해서 건립 중이던 수원박물관에 2004년 고서, 

고문서, 관습조사보고서, 사진엽서, 서화 등의 2만 여점이 넘는 사료를 기증한 

것이다. 1996년 ‘정조대왕 및 충효자료전’을 마친 후 400여점의 전시 관련 사료 

기증에 이은 두 번째 쾌거이다. 이에 박물관에서는 그 뜻을 기리고자 2008년 

10월 1일 수원박물관 내에 ‘사운 이종학 사료관’을 마련했고, 현재는 수원광교

박물관 사운이종학실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전시 중이다. 사운 이종학이 수원

에 기증한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의도에서 관습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일제

는 관습조사사업을 특히 ‘구관조사사업’으로 불렀다. 구관(舊慣)이란 ‘옛 관습’

과 ‘낡은 관습’ 또는 ‘오래되어 사라져 가는 관습’ 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

다. 그러나 당시 구관은 ‘조선 강점의 시점에서 조선사회의 총체적 모습’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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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와 더불어 일제의 시정(施政), 즉 식민통치에 따른 새로운 제도와 정책

에 대한 대비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원래 식민지 ‘조사사업(調査事業)’은 제국

주의 국가가 식민지(민)를 원활하게 지배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대상 

식민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의미한다. 

일제는 1906년 통감부 설치와 함께 이른바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이

름 아래 각종 제도와 법률 정비에 착수했다. 이는 식민지배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제도적 정비였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과 사후 지속적으로 식민통치

의 효율성을 위해 관습조사를 지속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각 분야의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식민통치를 강화하는 도구

로 활용하였다.

친족 · 상속 · 유언 등에 관한 민법에 대한 조사, 채권 · 임대 · 물권 등에 관한 

상법에 대한 조사, 지명유래, 왕릉 및 사찰 등에 대한 조사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보고서 760여 점이 기증되어 있다. 

현재 일제의 관습조사보고서는 수원박물관에 기증된 이종학 수집자료 이

외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와 미국 하와이대 서대숙 교수가 수집한 자

료 일부가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이종학 수집 자료가 가장 많은 분량이라 

할 수 있다.

○ 화보 및 사진첩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일본 스스로

도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상대한 전쟁에서 승리

한 이후 일제는 대외적 침략과 영토확장의 길로 나섰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고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하면서 제국주의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이후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한 만주점령과 1937년 중일전쟁 및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패망의 질주를 지속하였다.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및 조선 강점을 제국주의적 성취와 확장을 이

루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였다. 이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및 조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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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하여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청전투화보, 일로전역외국

화첩, 일로전쟁사진첩, 병합기념 조선사진첩, 세계화보-대동아전쟁호 등의 화

보 및 사진첩을 발간하여 이것을 기념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다양한 풍경과 풍속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각종 화보 및 사진첩이 수집되

어 있다. 조선풍속풍경사집첩, 한국명소사진첩, 각종 문화재도록 등을 포함

하여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버린 만주와 쉽게 오갈 수 없는 북한의 명소 풍

경 사진첩은 조국 산천에 대한 애정과 통일을 염원하는 이종학 선생의 간절

함이 담겨 있다.

○ 지도

이종학 선생의 기증유물 가운데 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만주를 비롯한 북한 등 북방영토와 관련한 지도와 작고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수진본(袖珍本) 지도가 주목된다. 특히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작성한 전국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수집되어 있다. 

수집된 지도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지도 이외에도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지

도, 각종 주제도 등 고지도에서부터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도는 고지도가 일부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전국의 지형도가 많은 수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지도 가운데는 영인본 지도가 다수 있다. 

지도는 당대의 역사적 입장과 지리적 태도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매

체이며 동시에 그 시대 자국 영토에 대한 지배의식과 현실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는 대륙으로 향한 침략의 야욕을 지도에 담아내곤 하였

다. 이러한 일제의 영토적 야욕에 대응하는 독도와 간도 및 백두산 등지의 영

토 관련 지도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 사진엽서

엽서라는 것은 대개 편지의 대용으로 간편하게 활용되었던 통신수단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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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다. 그러나 엽서가 사진이라는 지극히 근대적인 발명품과 만나면서 ‘그

림엽서’ 혹은 ‘사진엽서’라는 형태를 띠면서 엽서는 단순한 실용의 의미를 넘

어서게 되었다.

이미 당대의 시각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혹은 당시의 현장을 담고 있는 매개

체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셈이다. 19세기 말에 처음 유럽에서 엽서가 사

용되었을 때는 단순히 편지를 대신하는 간편한 우편수단에 불과하였지만 엽

서 속에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엽서는 수집과 교환의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더욱이 사진엽서는 단순히 개인의 통신수단뿐만이 아니라 공공

적인 시각 이미지로 유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엽서 속에 담긴 이미지는 주

로 제국주의라는 세계적 현상과 도시의 성장, 산업의 발전이라는 근대적 현상

을 재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진엽서는 19세기 말에 출현해서 20세기 초까지 근대시각문화를 보

여주는 중요한 문화유물(Cultural Artifact)이다. 특히 100여 년 전 우리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근대의 생생한 기록 가운데 하나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진엽서를 ‘그때는 그랬었지’라는 단순한 호기

심에 불과한 관심 이외에 별다른 시선을 두지 않았다. 특히 사진엽서가 우리

나라에 출현한 대한제국기 이래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활용되었던 일제강점

기 사진엽서는 ‘근대’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사진엽서는 거의 일본인들이 운영하였던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

眞工藝所)와 일지출상회(日之出商會)가 양분하고 있었다. 1910년대 초반 이

미 일지출상회의 경우 사진엽서를 수천 종을 제작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대한제국기인 1907년에 한국출판협회(韓國出版協會)

에서 「한국회엽서(韓國繪葉書)」 제1집(6매 1조)~제5집, 「조선6대요항(朝鮮六

大要港)」(6매 1조), 「한국회엽서 경성명소(韓國繪葉書 京城名所)」 제1집(4매 

1조)~제2집, 「한국회엽서 한국미인(韓國繪葉書 韓國美人)」 제1집(4매 1조)~

제2집, 「한국우표회엽서(韓國郵票繪葉書)」(2매 1조), 「한국풍경풍속회엽서 

(韓國風景風俗繪葉書)」 수백종, 「한국풍속사진첩(韓國風俗寫眞帖)」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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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집, 「한국명소사진첩(韓國名所寫眞帖)」 제1집~제2집을 이미 발간하고 있

어 발빠른 일본의 상업적 진출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학 선생 기증유물의 수량적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바로 사

진엽서이다. 중복된 사진엽서까지 포함하여 대략 7,000매가 넘으며 그 내용 

역시 수량만큼 다양하다. 조선의 고적과 명소, 조선사람들과 풍속 그리고 발

전하는 각 도시를 담은 엽서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선전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가장 활발하게 제작 유통된 사진엽서

에 대한 평가는 양가적이고 중의적일 수밖에 없다.

○ 수원관련 책자

사운 이종학 선생은 충무공 이순신 및 일제 침략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을 뿐 

아니라, 수원을 비롯한 지역사 자료 수집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효원의 도

시 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충효 관련 자료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지역사 관

련 사료들을 수집하였다. 수원은 정조 이래 수리시설에 기반을 둔 농업의 중

심지였던 전통에 근거하여 농림학교가 설치되고 권업모범장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기관의 설치는 1905년 경부철도가 수원을 지나면서 교통이 편리해지

자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 기구는 일제의 조선침략에 유용한 도

구가 되었고, 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부도시로 기능하였다. 일제는 주

요한 시군의 생활상태 조사를 시행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원을 선택하였

다. 이에 이종학 선생이 수집한 『생활상태조사-수원군』, 『태장향토사』, 『수원

읍예규집』, 『권업모범장성적요람』,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요람』 등

은 근대 수원지역사를 보여주는 요긴한 사료들이다. 또한 고려시대 효자 최루

백의 고사가 실려있는 『오륜행실도』에서부터 정조대왕 및 화성성역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 역시 수원의 역사 연구에 꼭 필요한 사료들이다. 

○ 고문서와 고서

이종학 선생은 일제침략과 관련한 자료에 관심이 많아서 근대자료가 상당



사운 이종학의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249

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전근대 자료인 고문서와 고서 등의 희귀자료 역시 많

아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관직명과 당시 재직 관리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 『내외관안』, 16~17세기 한 시대를 풍미한 대가들의 편지글 모음인 조

선중기 『명가간찰첩』, 17세기 동지사인 윤경립에게 보낸 지인들의 송별시 모

음인 『조천증행록』, 각 지역의 읍지 및 조선을 소개한 1880년대 서양의 서적

과 일본의 관련 서적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서적이 다수 수집되어 있다. 

또한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비롯하여 초료 · 차첩 · 임명장 등 각

종 공문서, 명문 · 패자 · 초지 등의 토지거래 관련 문서, 준호구 · 호적표 · 민

적부 등 호적관련 문서, 차용증 · 회계장부 등 경제관련 문서 등 다양한 고문

서 등이 수집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김조순 등 역사적으로 비중있는 인물들

의 것으로 전근대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이종

학 선생이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료를 수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성없는 용서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종학이 76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집하고 발굴해낸 사료는 방대하다 

할 수 있다. 분야별 사료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 당장

이라도 근거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종학이 평생 객관적 사료를 

토대로 역사적 진실을 주장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 가는 부분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또한 매우 크다. 그리고 역사지킴이를 자처한 이종학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때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지키기 못하고 한발씩 물러나야만 할 때는 분노하였고 안타까워하였

으며 그럴수록 더욱 더 사료 수집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죽

어서라도 독도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한 줌 재 되더라도 우리 땅 독도를 지

키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의 유지를 받들어 울릉도 독도박물관 앞에 사운 

이종학의 송덕비를 마련하여 그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동북아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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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불안했던 한반도 정세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의 시대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 기류에 대해 불

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들은 과거 저질렀던 만행을 

역사왜곡을 통해 없었던 일로 만들고,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여 자신들

의 헌법을 수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즉, 과거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려하고 있다. 그들의 속셈은 단 하나, 다시 대륙으로 진출하

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100여 년 전 ‘조선해’를 ‘일본해’로 바꾸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슬그머니 편입시키고,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

던 일들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종학이 우리에게 다시 묻

는 듯하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우

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제 역할들을 하

고 있는지. 이종학이 우리의 후세를 위해 김매기 해 놓은 역사의 터전 위에서 

이제 우리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씨앗을 뿌려, 사운 이종학의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을 이어가야 할 때이다.

울릉도 독도박물관에 자리한 사운 이종학 송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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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 이종학 연보

1927. 10. 1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244번지에서 출생

1955.  종로5가 ‘권독서당’ 책방 운영

1957.   연세대학교 앞에서 고서점 ‘연세서림’ 운영

1975. 7.    국회도서관 의뢰로 『간도영유관계발췌문서間島領有權關係拔萃文書』부록에 지

도 2편 수록함

1976. 4.  명량대첩 「장계狀啓」초록 발굴, 공개

1978. 8.  김대건 作 「조선전도」 파리 소장 사실 밝힘

1980. 8.  1740년(숙종 16) 백두산 등산 내용과 백두산정계비 문제 등을 쓴 『백두산 일기』 공개

1981. 2.  「조선동해안도」발굴, 공개

 11.   첫 일본 방문, 11월 26일 일본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도」 입수 

(이후 50~60여 차례 일본 방문 자료 수집)

 11.  제1차 독도 방문

1983.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항복시킨 곳을 기념한 ‘수항루’ 사진을 공개

 4.    거북선 머리 구조 등을 밝힌 『해장집海臧集』(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발굴, 공개

 8.  독립기념관 전시자료 첫 기증자로「 경향신문」창간호(1906.10.19) 등을 기증

 9.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 및 호외 등 독립기념관에 기증

1985. 4.   “거북선이 전함과 화물선 겸용”임을 밝힘. 

 수원시사 편찬 및 집필위원 

 현충사 고증위원으로 위촉

 8.    일제 『실록대조표』 8책 발굴, 공개.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의 대조에서 8만여 자의 

오자가 있음을 확인

1986. 3.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음

 6.  간도 사진 자료 등 독립기념관에 기증

 7.  『일한합방기념탑 사진첩』발굴, 친일 명단 공개

 9.  『총독부 간도파출소 기요』발굴, 공개.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 출판

1987. 3.  홍덕표洪德杓의 『본조사本朝史』(1912) 발굴, 공개

 4.  『신헌문집申櫶文集』발굴을 통해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혼자 만든 것이 아님을 밝힘

 6.  동남아 지역에서 독도 관련 자료 조사. 싱가포르에서 자료 입수

 8. 15  독립기념관 개관(첫 번째 입장, 독립기념관 1호 입장권 기증)

 12.  「대동여지도」, 일본육지측량부 제작 「지도구역일람도」원본 독립기념관에 기증

1988. 4.  경상남도 통영 소재 ‘수항루受降樓’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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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독립기념관 자료수집위원으로 위촉.

 11.15 ~ 12.26 북경대학, 연변대학, 여순감옥 등 10여개 곳 자료수집차 방문

1990. 12.  전봉준 법정 최후 진술 담긴 일본 「산음신문山陰新聞」발굴, 공개

1993. 8.    일제의 한국강점 극비문서 『조선총독부 보고 한국병합시말』 공개 

경기도사 편찬위원 겸 감수위원 역임

1994. 3. 12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 이종학 소장 문헌  

자료전 ’개최

 6.  독립기념관 위촉으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 자료조사

 8.  「동학혁명 100주년기념 문헌전시회」개최(독립기념관)

 12.    일본국립공문서관의 외부 유출 금지문서인 한국강점 극비문서 

『한국병합에 관한 서류 - 발전發電·착전着電』을 발견, 비밀리에 입수

1995. 4.    국제해양법 관련 세미나에서 질의와 ‘조선해’ 표기 지도 등을 제시하여 ‘일본해’의 

부당성을 지적

 5.    동학혁명 관련자료 기증(약 400점)에 대한 약정식, 관련 자료 전주 동학혁명기념

관에 상설전시

 6.    독도관 기공식. 기공 기념 독도 연혁 새긴 독도모형 동판 제작, 정부기관 및  

각 대학박물관에 기증

 9.  프랑스에서 ‘조선해’ 지도 입수, 공개

1996. 1. 22  문화재관리국에 수원성 명칭을 화성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서 제출

1996. 5.  사운연구소 개소(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310호)

 10.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사운연구소) 영인 발간

 12.  『화성성역의궤』 2백질 원형 복간, 전 세계에 무료 배포

 12. 28  『관보』에 사적 제3호 수원성곽을 화성으로 변경

1997. 1.    30년간 수집한 독도 관계 자료를 토대로 울릉군·삼성문화재단·중앙일보와  

협의하여 울릉군에 독도박물관 건립 추진

 8. 8  독도박물관 개관(독도관련 자료 기증)

 8.  독립기념관에 자료(2,200여 점) 기증

 9.  「한산도가閑山島歌」 공개

 10.  『정조대왕 및 충·효 자료』도록 발간, 관련 자료 수원시에 기증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에 임명

 1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화성’으로 등재 

 일제에 의해 왜곡된 명칭 ‘수원성’을 본래의 명칭 ‘화성華城’으로 바로 잡음

1998.   독도박물관 초대관장 취임(1998. 2. 2 ~ 2001. 2. 1)

 8.   독도박물관 경내에 『 난중일기』와 『 월인천강지곡』에서 집자한 ‘독도박물관’ 표석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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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극비문서 「추밀원회의 필기 -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외」를 국내에 소개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열린 ‘대일민간법률구조회’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한일합방  

  무효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일명 민족소송)’에 극비문서  

3건을 포함한 10건의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8. 20    재판소의 기각판결 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한국강점의  

불법성과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비판

 12.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초대소장(1999. 12. 1 ~ 2000.11. 30)

2000. 5.    일제의 한국강점 극비문서 3건을 완역, 전문과 함께 10년간 일본 현지에서  

조사·수집한 자료를 첨부하여 『1910년 한국강점자료집』을 발간,  

전세계 300여 곳 대학·기관·연구자에게 배포

 5.  독도박물관 제1회 학술발표회 개최

 8.    국내 최초 일본 의회와 시마네현 의회 속기록(1993~2000년)을 조사하여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발간

2001. 3.    북일수교를 앞두고 불법강점의 인정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및 정당한 배상을 

위해 「일제의 조선강점 비법성에 대한 남북 공동 자료 전시회」(평양) 개최, 2,000여 

점의 자료 북한 사회과학원에 기증

 5.    평양전시회의 연장으로 독도박물관에서 「일제의 한국강점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 개최, 전시자료 제공(독도박물관 제1회 특별기획전)

 12.    특별기획전 전시자료 독도박물관에 기증(441종 746점), 총 830종 1,301점  

독도박물관에 기증

2002.     『잊혀진 ‘조선해’와 ‘조선해협’』발간. 자료 제공 및 해제를 작성하여,  

동해의 고유명칭이 조선해였음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

 5.  야외독도박물원 ‘대마도’ 표석 건립

 10.  「조선해 표기 고지도전」개최 자문(독도박물관 제2회 특별기획전)

 11. 23  수원시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76세를 일기로 별세

2003. 5.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6.  울릉군민 주관으로 송덕비 건립 제막식

 6.  제3회 한림기록문화상 수상

2004. 1. 16  수원박물관에 이종학 소장 전체 자료 2만여 점 기증

2007. 12.  독도박물관, 이종학 선생 언론보도 자료 모음집 『歷史의 이랑을 헤치며』 발간

2008. 10. 1  수원박물관 내 ‘사운 이종학사료관’ 개관

2012. 8. 14    수원박물관, 사운 이종학 서거 10주기 기념 특별전,  

“사운 이종학,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개최

2014. 3. 7  수원광교박물관 ‘사운 이종학실’ 개관







김영호(한국병학연구소 소장)

2000년부터 수원과 인연을 맺었다. 장래에 서검재(書劍齎)를 세울 계획으로 한시와 검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광명 오리서원에서 공직자 대상 인문학 강의와 지역신문에 경기도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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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누구인가?

지금 허리를 반듯이 세우고 두 손은 무

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 쉬고 천

천히 내쉬기를 세 번만 반복해 보라. 마음

이 편안해질 것이다. 다시 다섯을 세며 숨

을 천천히 들이 쉬되 이번에는 들이쉰 숨

을 다섯을 세며 배꼽 아래로 모았다가 다

섯을 세며 천천히 내쉬기를 다섯 번 반복

해 보자. 어떤가?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배

꼽으로 향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 호흡은 생명

의 기본 운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호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의 회복, 더 나아가 

인류 평화를 역설한 인물이 있다. 바로 청산거사(靑山巨篩) 고경민(高庚民, 

청산거사 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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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1984?)이다. 그는 호흡에 무심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밥은 보름 동안 안 먹고도 살고, 물은 4~5일 마시지 않아도 살지만 공기는 단 5분만 안 

먹어도 어깨를 파닥파닥 하다가 죽는다. 음식과 물보다 더 큰 양식이 공기다. 이 공기를 제대

로 먹는 단전호흡법은 단전에다가 기를 축적해 두는 것이다. 위가 먹는 먹이를 위해서는 온

갖 짓을 다해 돈을 벌려고 애쓰면서도 단 5분만 안 먹어도 죽는 생명의 양식은 잊고 살았다. 

그래서 공기 제대로 먹는 법을 배우자는 것이다.”

청산거사(이하 청산)은 1970년대 살아 있는 전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

켜보는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돌을 깨고, 뺨으로 두꺼운 송판에 대못을 박았으

며, 8분 동안이나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화상을 입지 않았

고, 물속에 들어가 무려 18분 동안을 견디는 초능력을 과시하여 세상을 놀라

게 했다. 그런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1970년대에 자신은 다시 입산할 것이

라는 말을 자주 했고, 그 해를 1984년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1984년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입산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

지만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1984년 뒤에 “?”를 

넣었다. 한 가지 더 짚어야할 것이 있다. 청산거사란 호에 관한 것이다. 이 또

한 청산의 입을 빌린다. 

“사(篩)자는 ‘왕대 사’자다. 또 상제들이 짚는 지팡이란 뜻이 있어 효(孝)를 의미한다. ‘청산’

은 내가 수도할 때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이름인데 세상에 나오면서 거기다 거사를 붙여 쓰

고 있다. 풀이하면 청산의 지조를 지켜 크게 효도한다는 의미이다.”

청산은 활동하던 당시 유명인사였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청산이 

활동하던 1970년대에 청산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유

튜브에서 1970년 일본 후지 TV에서 두 제자와 시범하는 동영상을 비롯해서 

우람한 목소리로 수련을 지도하는 청산의 우렁찬 육성을 들을 수 있고, 국선

도에 관한 청산의 라디오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청산의 뛰어난 화술은 국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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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리는 대중강연을 통해 곧잘 발휘되었다. 국선도는 건강 수련법으로 세

상에 널리 퍼졌으나 정작 이를 창시한 청산 고경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청산을 만나는 길

사실 ‘현대의 신선’으로 불리는 청산의 생애를 구성하기란 쉽지 않다. 여전

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청산의 생애와 생각을 더듬기 전

에 그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부터 만나보자. 물론 이들은 청산을 도와 국

선도를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뒤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김 

건과 이병희는 국선도의 역사에서도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이다. 

건국대 교수를 지낸 김 건은 청산의 시범을 보고 매료되어 청산을 만나 질문

을 거듭하며 국선도가 우리 정통 문화유산임을 확신하고 국선도를 학문적으

로 정립하고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국선도 고문을 지냈다. 국회의원

과 무임소 장관을 지낸 이병희는 육사8기 출신으로 특무대에서 근무할 때 수

원에서 건달들과 싸우다가 흠씬 두들겨 맞은 일로 청산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

다. 이병희는 육사 동기 김종필의 권유로 5·16에 핵심으로 참여하여 중앙정보

부 서울 지부장을 지냈으며, 공화당으로 수원에서 출마하여 7선을 한 국회의

원이자 무임소장관을 지낸 정치인이다. 그는 군 장성과 유력한 정치인을 청산

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들처럼 청산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인물을 통해 그

의 생애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산을 만나면서 특별히 흥미를 느낀 것은 그의 기억력과 상상력이다. 어려

운 가정 형편으로 1년 남짓 초등학교에 다녔으니 무학에 가깝다. 하지만 유년

시절 한학에 뛰어난 조부에게 한문을 배웠고, 스승 청운선사에게도 한문과 한

의학까지 배웠다. 일반 무예인들과 달리 그는 글쓰기를 좋아했으며 뛰어난 그

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청산은 저술에 힘을 쏟아 『삶의 길』과 『국선도』 같

은 책을 펴냈다. 

그리고 문화일보에 수련기를 연재하기도 했다. 청산이 스승 청운에게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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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생생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은 기억력과 상상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청산이 자취를 감추었음에도 국선도가 널리 전수되고 있는 

것은 그의 저술에 상당 부분 힘입고 있다. 

전설이 된 청산을 다시 부르다

1984년 청산이 홀연히 자취를 감춘 이후 청산의 뒤를 잇는 제자들의 활약으

로 국선도는 수련단체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선도가 대중들과 더욱 친

밀해지는 것과 달리 청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며 전설이 되

어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7년에 작가 송기원의 ‘스스로 신(神)을 이룬 현대의 

신선, 청산거사 수련기’라는 부제를 단 구도소설 『청산』은 청산을 다시 살려

냈다. 소설은 열세 살의 소년 고한영이 스승 청운을 만나 입산하여 십 수 년 

동안 모진 수련 끝에 도를 얻기까지의 수련 과정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뒷부분은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청산을 가공의 신비로운 인물로 만들어 버린 혐의가 없지 않다. 작

가 송기원은 국선도에 입문하여 단전호흡을 수련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설 『청산』의 줄기를 이루는 ‘청산의 수련

기’는 청산이 지은 『삶의 길』에 실려 있는 것이다. 

청산의 생애와 생각을 

알리는 책이 하나 더 있

다. 진목법사로 불리는 

청산의 장남 고남준이 지

은 『국선도의 큰 스승 청

산선사』는 아들이자 제

자의 눈으로 보았던 청산

의 풍모와 가르침을 소개

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청산거사가 직접 집필한 『삶의 길』 송기원의 소설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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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청산과 한집에서 생활하며 국선도를 수련했기 때문에 청산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는 다양한 일화도 소개하고 있다. 송기원의 구도소설 『청산』은 

구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고남준의 『국선도의 큰 스승 청산선사』는 고경민

의 전체적인 풍모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1980년 봄에 청산이 겪

은 수난 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고한영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

청산은 정말 호랑이 새끼를 키웠을까? 청산의 주장대로라면 호랑이는 1920년

대에 멸종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욱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1980년 봄 청산이 내란혐의로 체포되어 모

진 고문을 받고 감옥생활을 한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뒤에 다시 다루

겠지만, 이 부분을 잠시 짚어 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된 10·26 이후 제자들과 조화로운 정권을 

세우는 방법을 모색하던 청산은 12·12로 군대를 장악한 전두환이 권력을 장

악하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에 말려들었다. ‘도선국 개국 선언 사건’ 또는 ‘고한

영 내란 음모사건’ 또는 ‘조화정(造化政)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40년

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1980년 봄 시인 김지

하는 서울구치소 의무과장실에서 청산을 만나고 그가 과장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아이고! 인자는 정치의 정 자만 들어도 신물이 납니다. 절대로 정치

는 안 할랍니다.” 김지하가 전해주는 청산의 이 말은 청산이 겪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YWCA 위장결혼사건으

로 대전교도소에서 청산과 함께 옥고를 치룬 김정택 목사와 청산과 함께 체포

되어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국선도 사범 임상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대략을 그려볼 수 있다. 

1980년 봄, 종로 도장에 있던 청산과 국선도 간부를 체포한 보안사는 이들에

게 처음에는 간첩으로 혐의를 씌우면서 김대중 내란 음모에 연루시켰다. 그러

나 쇠파이프로 사흘을 때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자 청산이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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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회원들을 통해 도선국(국선도를 거꾸로 한 말), 혹은 조화정이라는 정부를 

구성하는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사건을 몰아갔다. 이 사건으로 청산은 7년형

을 선고 받았으나 실형은 6개월을 살았다. 이때 청산과 제자들이 받은 고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산도 입산한 후 고문후유증으로 세상을 떠

났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국선도에

서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아마도 국선

도와 청산의 명예에 흠결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부와 함께 한 유년시절

이제부터 청산의 출생부터 입산까지 40여 년의 행적을 연대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청산 고경민은 1936년에 충남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

러나 본적이 수원인데다 젖먹이 유년시절부터 12세까지 수원에서 살았고, 하

산하여 입대하기 전까지 수원에 살았다. 무엇보다도 청산 스스로 자신의 고향

을 수원이라 하였다. 청산의 본명은 고한영(高漢泳)이다. 청산은 훗날 어린 시

절에 불렸던 이름 한영을 두고 경민으로 개명했다. 청산의 아버지는 석형(錫

亨)이고 할아버지는 황규(晃奎)다. 청산이 세 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는 조부

의 뜻에 따라 어린 아들을 부친에게 맡기고 만주로 떠났다. 청산은 조부의 뜻

을 독립운동이라고 했지만 더 이상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청산은 이때 헤어진 부모와 32년이 지난 1971년에 극적으로 상봉하고 

대전에 집을 마련하여 부모를 모셨다. 

부모의 망명으로 졸지에 고아가 된 청산에게 고황규는 할아버지 이상의 각

별한 존재였다. 청산에 따르면 조부 고황규도 여느 평범한 노인은 아니었다. 

청산의 말에 따르면, 조부는 기독교인으로 많은 재산을 학교 설립과 각종 구

휼사업에 헌납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일찍이 많은 재산

을 다 흩어버려 청산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곁방살이로 떠돌아야할 

정도로 가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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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에 밝은 고황규는 손자에게 천자문을 비롯한 한학을 가르치는 것을 낙

으로 삼았다. 어린 시절 조부에게 배운 한학은 청산의 일생에 큰 도움이 되었

다. 떠돌이 생활이라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청산은 열 살이 되던 해에 수

원 세류국민학교 3학년으로 입학했다. 3학년부터 시작했으나 총명한데다 조

부에게 기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지독한 가난으로 청산은 1년 남짓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 두어야 했다. 그럼에

도 청산은 조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조부는) 부유하고 덕망이 높으신 분이고 학식이 높고 신앙심을 가진 분으

로서 지사였습니다. 그 지사의 성격이 한말 풍운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래서 최후에는 일인의 주목을 받아 해방할 때까지는 가옥생활(假獄生活)로 마

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의 재산은 남김없이 학교재단에 기증하고 여러 

교회와 사회사업에 썼으며 종말에는 빈사(貧士)로서 세상을 마치었습니다.” 

청산의 조부가 한학에 밝았던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29년 

10월에 제5회 조선문예대회 한시대회에 참여하여 3등으로 입상했다는 매일

신문 기사이다. 당시 고황규의 주소는 ‘수원군 일형면 고등리’로 기록되어 있

다. 초등학교를 중퇴

한 청산은 자신 때문

에 고생하는 할아버

지의 부담을 들기 위

해 천안에 있는 외가

를 찾아갔다. 그러나 

외가도 파산되어 식

구들이 흩어져 수소문 

끝에 천안시 풍세면의 

태학산 자락에서 화전

을 일구며 살고 있는 

큰외삼촌을 만났다. 

1929년 10월에 제5회 조선문예대회 한시대회에 참여하여 3등으로  

입상한 고황규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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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산 해선암의 사미승이 되다

외삼촌을 도우며 함께 지내려했으나 단칸방이라 그럴 형편도 아니었다. 청

산은 근처에 있는 태학산 해선암 주지의 허락을 얻어 절 근처에 움막을 짓고, 

수원에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왔다. 열두 살에 움막을 지을 정도로 청산은 총

명하고 다부진 소년이었다. 특히 쏘는 듯한 눈빛은 어른들도 피할 정도였다. 

청산은 낮에는 할아버지 몰래 빨랫줄을 파는 행상을 다니고 밤에는 스님을 찾

아가 불경을 배웠다. 청산의 할아버지와 해선암 주지 스님은 종교는 달랐으나 

서로 뜻이 맞아 친하게 지냈다. 이듬 해 청산이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조부가 청

산을 승려로 만들자는 해선암 주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청산도 결심을 굳혀 

머리를 깎고 동자승이 되었다. 

1948년 여름, 청산은 주지 스님의 편지를 가지고 40여리 떨어진 광덕사에 

심부름을 가다가 산길에서 도인을 만났다. 도인은 새끼손가락으로 주먹만 한 

돌을 툭 쳐서 깨 보이며 소년에게 ‘나를 따라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지 않겠느

사미승 시절을 보냈던 태학산 해선암(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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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고 권하자 호기심으로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다. 정작 도인을 따라 산길

로 들어서자 두렵고 할아버지 생각도 나서 도망치려했지만 도인은 반 강제로 

청산을 데리고 밤낮을 걸어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청운도사를 만나 선도에 입문하고 청산이라는 호를 받다

청산이 청운도사를 따라간 곳은 속리산이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도인의 법

명은 청운(靑雲)이며 본명은 이송운(李松雲)이다. 청산은 훗날 스승 청운이 

입산수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선인(仙人)처럼 모시는 분이라고 회상하였다. 

선도수련은 13세의 소년이 감당하기에 처음부터 어려웠다. 하루아침에 솔

잎과 풀뿌리, 칡뿌리를 갈아 만든 생식을 먹으려니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며

칠을 굶어도 역시 목에 걸렸다. 견디기 어려워 세 차례나 도망하지만 모두 실

패하고 말았다. 청산이 생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을 얻기까지 7개월

이 걸렸다. 특별히 배우는 것 없이 1년 동안 생식을 먹는 훈련으로 세월을 보

냈던 것이다. 생식이 가능해지자 청운은 제자를 데리고 강원도 태백산까지 이 

산에서 며칠 저 산에서 몇 달 동굴과 바위틈에 지내며 명상을 가르쳤다. 그 사

이 청산이 입고 간 옷이 다 헤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랫도리를 가

렸다. 1년이 넘도록 청운에게 배운 것은 가만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일이었

다. 수련이 너무 단조로워서 청산이 청운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대답

은 한결 같았다. 

“정좌하고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무 생각 말고,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야 다른 

무엇이 들어갈 거 아니냐. 잡념이 시시각각으로 마음에 떠오르면 아직 멀었어. 부모 생각, 세

상 생각, 밥 생각, 이불 생각, 돈 생각, 집 생각, 그런 거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공부는 그런 거 없이하는 공부가 첫째야. …아무소리 말고 눈감고 고요히 앉아 있어. 때가 되

면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터이니까.” 

피가 뛰는 소년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지내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다. 1년 동안 계속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기초훈련은 평생에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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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지독한 고행이었다. 청산은 훗날 이 시기를 “깨닫고 보니 그 기초훈련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1949년 초여름부터 선도수련의 첫 단계에 들어갔다. 청산은 스승 청운이 시

키는 대로 따라했다. 스승은 하나의 원리, 하나의 동작을 가르치고 제자가 수

십 수백 번 되풀이 하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을 수련하여 터득하면 비로

소 다음 단계를 가르쳤다. 이때부터 청산은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 스승 청운

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서 동작을 했는데 며칠이 안 가 몸에 이상한 진동이 

오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청산이 맨 처음 배운 것이 중기

단법(中氣丹法)이다. 

스승은 제자에게 행공의 원리와 용어를 풀어서 설명했으나 깊이 새겨들어

도 14세의 소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수련을 계속하면서 처음 수련했

을 때의 그 원리가 단(丹)의 이치를 역(易)의 이치로 해설한 것임을 알게 되었

다. 스승은 50가지의 중기단법을 한 가지만 열중하고 그 동작을 시범하고는 

그대로 해보도록 했다. 청산은 뜻을 생각하며 그 동작을 열 번 백 번 되풀이했

다. 50단법을 다 익히는데 만 1년이 걸렸다. 

1950년 봄부터 건곤단법(乾坤丹法)을 수련했다. 청산은 건곤단법을 배우면

서 50종목의 중기단법은 수련의 기초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기초가 없이는 건

곤단법을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여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깊은 산중이라 대포 소리만 간간히 

들었을 뿐 전쟁이 난 사실조차 모르고 지냈다. 청산이 건곤단법 23법을 수련

하는데 만1년이 걸렸다. 이 무렵 청산은 스승 청운도사의 스승 무운도사를 만

났다. 무운도사도 청산에게 가르침을 베푼 신비로운 인물이다. 누구에게 국선

도를 배웠느냐는 질문을 받은 청산은 스승과 스승의 스승을 이렇게 소개했다.

“청운도사라고 하는 스승이다. 충청도 괴산 분인데 속명은 이송운이다. 그리고 그 스승을 

가르친 분은 무운도사(無雲道篩)이고 경상도 안동 분인데 속명은 박봉암(朴奉岩)이다. 그 

윗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두 스승을 통해 전수받기로는 이것은 아득한 옛적 단군보다 훨

씬 이전부터 전해오는 우리 옛 도라고 했다. 나는 그 마지막 계승자인 셈인데 청운도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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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제 그동안 잊혔던 이 도가 다시 재흥할 때가 왔으니 나가서 세상에 펴라고 명하셨다.” 

몸으로 기운을 느끼다

스승은 행동을 지시하고 그 수련법의 결과를 제자가 스스로 체험하도록 한 

후에 그 원리를 설명해주었다. 건곤단법의 행공을 가르칠 때부터 더욱 그러했

다. 청산도 스승이 설명해 주었던 기이한 현상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수련

에 집중하자 단전을 중심으로 원기가 축적되는 현상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

던 것이다. 단전에서 후끈하는 열기의 뭉텅이가 솟구쳐 올랐다. 이 현상을 스

승은 도태(道胎)라고 하였다. 축적된 커다란 힘을 먼저 등 뒤의 독맥으로 올려 

돌리어 귀 뒤로하여 머리까지 올렸다가 다시 앞가슴의 임독으로 돌리어 하복

부까지 끌어내리는 운기의 방법을 연마했다. 들숨으로 받아들인 기를 하단전

에서 잠시 머물게 했다가 단전에 모인 뜨거운 기운과 더불어 고요히 항문 쪽

으로 내리고 다시 뒤로 돌려 등을 타고 올리어 귀 뒤까지 올린 후에는 다시 귀 

뒤를 돌아 목과 가슴, 배로 내려 그 기가 하단전에 이를 때 비로소 숨을 내쉬

는 것이다. 호흡은 숨으로 하지만 그 임독맥의 유통은 마음을 머금어 생각으

로 돌리는 것이다. 이 방법이 숙달되면서 청산은 뜨거운 기의 뭉텅이가 혈관

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건곤단법 23동작은 호흡을 조절하면서 익혀야 했다. 숨을 들이쉬고 단전에 

기를 머물게 했다. 들숨과 멈춤, 날숨의 시간을 똑같이 조절하면서 23동작을 

한 가지씩 수련했는데, 스승은 새벽 2시부터 정오까지 수련하도록 지시했다. 

중기단법이 50동작, 건곤단법이 23동작인데 원기단법(元氣丹法)은 365동작

이다. 동작의 이름만 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먼저 그 원리

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365동작을 수련할 때 한 번에 12동작씩 수련했는

데 그 동작이 원숙해지고 그 원리가 해득되면 다음 20동작을 수련하여 그 모

든 동작을 되풀이했다. 

원기단법에서는 입식의 시간은 점점 길어진다. 긴 시간으로 입식하되 하단

전에 기를 축적하여 하단전에서 기를 돌돌 말아 뭉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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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12경락에 골고루 유통시킨다. 하단전의 기를 항문 뒤로 내려 보내어 양

쪽 발끝까지 보냈다가 다시 돌려 독맥을 타고 올라가 어깨부분에서 양손 끝까

지 동시에 보냈다가 다시 어깨부분까지 돌아와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이번에

는 그 기를 내보내는 것이다. 

외공도 수련하다

원기단법을 마친 그해 가을에 속리산을 떠났다. 새로 옮겨간 소백산과 박달

산 산중의 동굴이나 암석 밑에서 수련을 계속했다. 1952년 가을, 스승 청운이 

제자의 수련이 깊어진 것을 알려주었다. 

“너는 지금 나이는 어리나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닦았다. 욕심덩어리였던 육신

을 네 정신이 끌고 갈 수 있는 수련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선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진기단

법(眞氣丹法)이라는 법을 수련하게 되었다.”

진기단법은 기운을 운용하는 호흡법이다. 수련 종목은 입단, 좌단, 와단, 전단, 

공단 등 다섯 동작의 행공이다. 청운은 더욱 오묘한 가르침과 사명을 주었다.

“도란 천지의 실체와 생성의 원리이자 인간의 실체와 생성의 원리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원리에 따라가야 한다.”

“이 도는 한 가지에 치우친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천명을 다 하려

고 하는 사람은 알고 닦아 심신의 천명을 다할 수 있는 생명의 도이다. 이 도는 우리 배달민족

이 발전시킨 고대로부터 나려온 예지의 산물인 단리의 연단법이다. 이 도를 수련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서 이 도를 닦아주신 선조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큰 뜻을 가져야한다.”

스승은 제자에게 잡념이 들 때마다 ‘정심시각도행(正心視覺道行)’이라는 여

섯 자를 마음속으로 암송하라고 했다. 그 뜻은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이

라는 의미다. 청운의 이 가르침은 현재 국선도를 수련하는 사람들도 수련을 

시작할 때마다 소리 내어 외우고 있다. 

1954년 청산은 19세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다. 입산한지 만 6년, 이 무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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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겉으로 보면 인간이지만 하나의 야생동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스승

은 강원도 치악산으로 수련장을 옮겨 다음 과정인 삼합단법(三合丹法)을 가르

치기 시작했다. 삼합단법은 도법의 극치를 향한 정진이었다. 이때부터는 스승

은 제자에게 수련을 시켜놓고는 어디론가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제자의 수련

의 심도를 관찰하고 다시 교시를 하고 떠날 때가 많았다. 비로소 제자가 스스

로 수련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삼합단법은 기공호흡이다. 코와 입으로의 호흡을 잠시 중단하고 전신의 기

공으로서의 기통을 수련했다. 삼함단법을 수련할 때는 몸에 아무 것도 걸쳐

서는 안 되기에 아랫도리까지 모두 벗고 1년을 수련했다. 비바람치고 눈서리 

쌓이는 깊은 산 바위 아래에서 가랑잎을 깔고 앉아 명상에 잠겼다. 스승이 이

런 제자를 격려했다. 

“지금까지의 수련으로 얻은 모든 단법으로 전신의 기를 몸에 지니고 한번 입식을 한 후에

는 네 기공을 통하여 천지의 원기가 자연히 네 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경지에 있으

며 또 수련을 더 쌓으면 네 스스로 그 행공이 자유자재하게 된다.” 

청산이 삼합단법 수련에 매진할 때 스승은 홀연히 떠나고 홀연히 나타나 청

산의 수련 과정을 지켜보았다. 만 1년 반인 1955년 가을철이 되자 수련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자신을 갖게 되었다. 외공 수련은 우연히 시작되었다. 청산이 

높은 바위에 올라앉아 눈을 감고 여러 날 수련을 하다가 정신이 혼미하여 바위

에서 굴러 떨어져 인사불성이 되어 누워 있을 때 스승 청운이 와서 보고 응급

치료를 해주어 일어날 수 있었다. 이후 스승은 청산에게 수도하는 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가르쳐 주었다. 약초

와 침술, 지압법 등이다. 청산은 의술을 배우면서 차츰 외공법인 무예까지 배

우게 되었다. 훗날 청산은 가끔 제자들에게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와 바람을 맞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때로는 맹수와 싸워 이빨자국 발톱자리가 온몸에 남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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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하여 군에 입대하다

1955년 가을, 청산이 입산한지 만 7년이 되었다. 들짐승 같은 20세의 청년 

청산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

을 때 불현듯 할아버지의 영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고향마을과 부모형제들이 

그리워 견디기 어려웠다. 이제까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누르고 지냈는지 스

스로도 알기 어려웠다.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본 스승이 행공을 멈추도록 지시

하고 물었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느냐?” 청산은 스승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

를 솔직하게 알렸다. 

7일 후, 스승은 제자를 속리산 어느 암자로 데리고 가 하산할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생식을 하며 7년을 산중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하산하는 문제는 간단하

지 않았다. 청산은 음식냄새와 사람냄새가 견딜 수 없었다. 골방에 들어가 문

틈까지 막고 생식하며 한 달을 지내면서 냄새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했다. 

입산보다 산에서 나오는 것이 더한 고행이었다. 하산 준비기간이 거의 반년을 

지나서야 세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청산은 스승께 인사를 드리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수원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가는 도중에 간첩으로 신고 되어 경찰서에 붙잡혀 가는 소동을 치렀

다. 청산은 경찰서에서 손가락으로 돌을 깨는 시범을 보여 위기를 벗어났다. 

이때 국군특수수사부대 수원지구 대장과 연결되었었다. 이 인연은 앞에서 살

폈듯이 이병희와 이어졌다. 

청산은 수소문하여 고등동 김판서의 행랑채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만났

다. 7년만의 행복한 만남이었다. 그러나 곧 생활비를 벌기위해 청산은 수원 

역전이나 버스 차부에 나가 지게로 품을 팔았고, 때로는 멀리 조치원까지 가

서 남의 집 막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에 갔다가 불

심에 걸렸다. 아무런 신분증도 없던 청산은 수원 특무대 대장에게 연락했다. 

그날(1956.4.30)로 입대한 청산은 특무대에서 근무하다가 1959년에 만기로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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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후원자, 국회의원 이병희

군에서 전역한 청산은 수원에서 이병희(1926~1997)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

다. 육사8기인 이병희는 정보부대인 특무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했다. 1959년 

어느 날 외출을 나온 이병희가 수원의 어느 한 나이트클럽에서 수원 주먹들과 

시비가 붙어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이병희를 때린 사람들은 수원 제일의 주먹 전병관의 부하들이었다. 특무대 

장교가 깡패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기도 부끄러웠던 이병희가 

지인의 소개로 청산을 만나 사연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이병희를 돕기로 

한 청산이 수소문하여 전병관 주먹패들이 사무실로 쓰는 수원 유신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당구장을 찾아가 전병관의 부하들 앞에서 차도와 인도의 경계

에 서 있는 화강암을 뽑아 이마로 받아 두 동강으로 만들었다. 이 놀라운 괴력

에 전병관과 그 부하들이 청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청산은 전병관이 이병희

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주선했다. 이병희는 육사 동기인 김종필의 권

1950년대 특무부대 대장으로 온 이병희, 이병희의 도움으로 특무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다.(이병희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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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5·16에 주역으로 참여하고 1963년에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했을 때 전병관이 선거운동을 적극 도와주었다. 국회의원이 된 이병희도 의리

를 지켜 전병관을 비롯한 주먹들이 새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김종필

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한 이병희는 7선 국회의원에다 무임소 장관까지 지낸 

정치권의 실세 중 한 사람이었다. 

이병희는 청산이 국선도를 보급할 때 청산에게 도움을 줄만한 정치권과 군

부의 유력한 인물을 소개해 주었다. 특히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구락부’는 

청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1980년 청산이 제자들과 보안사에 끌려 들어간 

이유 중의 하나도 청산이 이병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성우구락부 장군들

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는 1980년 성우구

락부를 해체했을 뿐 아니라 김종필과 함께 이병희도 정치활동을 정지시킨 사

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1959년 가을 다시 입산하다 

군대에서 청산은 세상의 어두움을 보았다. 사회가 얼마나 추악한 곳인지, 권

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3년 동안에 튼튼했던 몸과 맑

고 깨끗했던 마음까지 망가졌다. 

청산은 문득 스승이 그리워졌다. 자신의 더러워진 심신을 고치고 씻어줄 분

은 스승 청운도사뿐이었다. 청산은 속리산을 비롯해 자신이 수련했던 산을 기

억을 더듬으며 스승을 찾아 헤맸으나 스승을 만날 수가 없었다. 대신 입산한 

그날부터 다시 수련을 시작했는데 결심이 굳세서인지 결과가 매우 빨라 석 달 

만에 생식으로 살이 올랐다. 

스승을 찾아 태백산, 소백산 등지를 헤매던 청산은 이듬해 여름철에 치악산

에서 그리던 스승과 재회하였다. 그때까지 스승에게 배운 모든 단법 수련한 

상태였다. 스승은 돌아온 제자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청산은 스승의 지도

를 받으며 2년 동안 삼합단법을 다시 수련하면서 지냈다. 1962년 초봄에 비로

소 조리단법(造理丹法)이 시작되었다. 



숨쉬기로 세상을 변화시킨 청산거사 고경민 273

이 조리단법은 진기단법(眞氣丹法)과 삼합단법의 행공을 합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매우 높고 깊은 경지의 도법이었다. 기공으로 흡입한 기를 단전에 집

결 축적하였다가 임독맥을 유통하여 온 몸의 각 혈로 기운을 두루 보내는 법

이다. 청산은 조리단법을 만 3년 동안 수련했다. 

1965년 가을, 조리단법을 마치자 스승이 지도하는 법이 달라졌다. 청운은 

청산에게 삼청단법(三淸丹法)과 무진단법(無盡丹法), 진공단법(眞空丹法)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대로 수련하도록 지시한 다음 

청산에게 독립을 명했다. 

“너는 지금부터 너대로 자유로이 어디 가서든지 배워 준대로 정성껏 수련하라. 수련에는 

끝이 없으니…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자연히 만나게 될 터이니…때가 되면 하산하여 수련을 

시키면서 후속자를 얻도록 하라.” 

그렇게 스승은 제자의 곁을 훌훌 떠났다. 청산은 스승의 명을 따라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며 크고 작은 사찰과 수련장을 찾아다니면서 수련을 계속하였다. 

하산하여 제자를 기르다

1965년 말, 청산은 16세의 박진후를 첫 제자로 삼았다. 부친을 일찍 여읜 박

진후는 청산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청산은 박진후를 강원도로 데리고 들어가 

암자와 화전민촌에서 지내며 스승에게 배운 것처럼 제자를 가르쳤다. 1967년 

청산이 입산하기 전에 지낸 천안 태학산 해선암에서 1차 수련을 마무리하고 

서울 인왕산 삼왕사로 자리를 옮겼다. 

1967년 봄에 하산한 청산은 인왕산 삼왕사의 주지로 있던 최거사의 도움을 

받아 1967년 문공부 3호로 등록하며 국선도 보급을 구상했다. 1968년 1월, 청

산은 인왕산 삼왕사에서 두 번째 제자 김종무를 받아들여 박진후와 함께 2차 

산중수련을 시작했다. 청산이 여섯 달 동안 단전호흡과 좌선을 집중하여 가르

쳤더니 제자들도 호흡의 원리를 어느 정도 깨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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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20세의 김단화가 제 발로 찾아왔다. 

세 제자를 얻은 청산은 박진후에게 청원, 김종무에게 청화, 김단화에게 청해

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청산은 이들을 데리고 설악산, 지리산 같은 명산을 순

례하며 수련을 지도했다. 제자들의 실력이 어느 수준에 오르자 청산거사는 세 

제자를 무대에 세웠다. 시범을 보일 때는 박진후를 신력사(神力士), 김종무를 

태력산(太力山), 김단화를 철선녀(鐵扇女)라고 불렀다. 청산은 인맥 관리는 

물론 기회 포착에도 재주가 있었다. 청산이 제자들과 국선도를 세상에 선보일 

때는 군대와 학교에 태권도가 활발하게 보급되던 시절이었다. 

3·1운동 50주년 기념 민족정기 선양대회에 국선도를 선보이다

1969년 청산은 3·1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민족정기 선양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의미가 있고 국선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청산은 흔쾌히 동의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시범을 준비했다. 본 행사를 앞

둔 1969년 2월초 청산은 제자 청원, 청화, 청해를 이끌고 광화문 사거리 교육

회관 6층 대강당에서 벌어진 ‘무예인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이 행사를 통해 국

청산거사의 제자들, 앞줄 맨왼쪽부터 청원 박진후 총재, 청화 김종무 선사, 철선녀 김단화 선사,  

박정진의 무맥(『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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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의 위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청산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다. 

청산은 서울운동장에서 불속에서 7분 동안을 견디는 시범도 보였다. 당시

에 차력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청산의 시범은 차원이 달랐다. 청산은 시범을 

통해 국선도를 알리는 한편 수련원을 개설하는데 힘을 집중했다. 이러한 노

력으로 1970년 4월 20일, 종로 3가 팔진옥이 위치해 있는 건물에 국선도 최초

의 수련원을 열었다. 

청산에게 국선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민족정기 선양대

회’의 시범이 계기가 되어 일본 후지 TV에서 청산에게 시범을 제의하며 일본

에 초청했던 것이다. 청산은 김종무와 김단화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첫 제자 박진후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장을 지켰다. 당시 일

본에는 한국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최영의가 활

약하고 있었다. 

불을 이긴 사나이

청산은 일본 후지TV ‘깜짝쇼’에 출연하여 인상적인 시범을 선보였다. 일본

은 무술의 고수가 많은 나라였다. 청산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예를 

선보였다. 청산은 카메라 앞에서 두꺼운 송판에 머리로 대못을 눌러 박고 밥

상만한 바위를 이마로 박아 깨트리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두께 3㎝의 송

판을 부수자 놀란 사회자는 청산을 ‘한국에서 온 호랑이’라며 감탄했다. 청산

은 야외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석유를 적신 솜으로 둘러친 원 안에서 불이 꺼

질 때까지 약 8분을 견뎌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8분을 지냈으나 화상하나 

입지 않고 태연히 걸어 나오는 청산의 모습에 방청객은 물론 세계가 놀랐다.

청산이 일본 TV에 출연하고 귀국하자 국내의 TV와 신문, 잡지사에서 인터

뷰 요청이 밀려들었다. 국내 TV에서도 몇 차례 출연해 공개시범을 보이고 각

종 언론에 청산이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수련원에는 배우겠다는 사람들

의 문의와 발길이 넘쳐났다. 국선도 시범과 강의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졌다. 

강의와 시범을 함께 요청할 때면 청산은 강의를 하고 제자들이 시범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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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전호흡의 효과가 세상에 알려지자 청산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청산을 미치광이, 혹은 차력사로 평가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단전호

흡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론에 집중 소개되던 초기의 반응은 가히 폭

발적이었다. 한국과학원을 비롯해 고려대, 정신문화연구원, 전남대, 성우구락

부 등에 국선도를 수련하는 모임이 생겨났다. 청산이 직접 가르치던 종로 본

원의 수련생들은 대학생,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 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들로는 공화당 총무 윤길중 의원과 신민당 조윤

하 의원, 소설가 정비석, 방송작가 이춘사 등이 있다. 국선도가 군대의 장성들

에게 알려지면서 육 · 해 · 공 사관학교와 국회, 관공서에서 가르치기 시작했

다. 옥고를 치른 정치인들도 많이 다녀갔는데 옥중에서 얻은 고질병을 말끔히 

고친 사람도 여럿이다. 가족 단위의 수련생도 많았다. 수련의 진가를 알게 된 

수련생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속에서 18분을 견디다

청산은 국선도를 보급하면서 무예부분인 외공을 차츰 줄이고 호흡을 통한 

심신 수련에 중점을 두었다. 시범을 줄이는 대신 강의를 통해 국선도는 우리 

고유의 선사상과 심신수련법임을 강조하며 단전호흡과 기를 알리는 일에 집

중했다. 청산의 시범과 강의는 민족주의 지식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무렵 탈춤과 마당놀이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배

우고 보존하려는 운동이 대

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청산의 이름은 미국 교포

사회에도 알려졌다. 교포사

회의 초청으로 1974년에 미

국에 건너간 청산은 오하이
청산거사는 후버댐 물속에서 18분을 버텼다.  

(출처 다음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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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주 콜럼버스 시 근처에 있는 후버댐에서 물속 10미터 아래에 들어가 18분 

동안 머무는 시범을 보였다. 그때를 회상하는 청산의 말이다. 

“1974년 미국에 문하생들을 지도하러 간적이 있다. 그때 후버댐에 가서 실

험을 해보았다. 나오니까 누구는 18분이라고 하고 17분 50초라고도 했다. 물

고기가 물속에 살 듯, 사람도 살 수는 있다. 수련에 따라 18분 이상 18시간이

라도 가능하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을 뿐이지.”

현장에서 청산의 시범을 처음부터 지켜본 ‘란 모덜’ 미국 하원의원이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고 미국에 단전호흡 도장을 설립해줄 것을 희망했다. 그의 주

선으로 신시내티, 로스앤젤레스 등에 국선도 도장을 열었다. 청산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도미하여 국선도를 알렸다. 

청산의 실험정신, 도심에서 선도를 가르치다 

수도자가 입산하는 까닭은 수도에 방해가 되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다. 청산은 이런 전통 방식에 질문을 던졌다. ‘꼭 산이라야 할까?’ 그것은 일반

대중이 국선도를 가까이 하기 어려운 벽이었다. 다시 되물었다. ‘누가 산중에

서 생식을 하며 수련하려고 하겠는가?’ 청산도 처음에는 제자들을 산중에서 

지도했다. 하지만 일반대중에게 전파할 수 없는 교육법이었다. 청산은 수련

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도법을 널리 전파하려면 전수하는 방법이 새

로워져야 한다.’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서 선도를 수련시켜 볼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도의 수련은 출가하여 입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도에도 재가승이 있는 것처럼 선도에

도 재가선이 없을 수 없다. 막상 경험해보니 가능하다는 자신을 얻었다. 그리고 수련하는 동

안 생식은 못할지라도 음식에 몇 가지 주의만 하면 큰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청산은 제자들에게 선도의 수련은 강한 의지력의 수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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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지가 약하면 자기의 감정을 따르게 되며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므로 우

주 자연의 법도를 거역하게 되니 마음에는 고통이 오고 몸에는 병이 들게 된

다. 수련의 원리보다 수련을 방해하는 욕심을 덜어버리는 힘 즉, 의지의 훈련

이 더 필요한 것이다. 수련 장소보다 반드시 성취하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청산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수련에 성공한 것은 오로지 끝까지 해내겠다는 나의 의지였지요. 거기서 인내와 

용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청산의 고대사 인식

청산은 우리나라의 장구한 역사 기록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청산이 

저술한 『삶의 길』을 보면 하산 이후 한국의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주체적

인 역사관을 가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2년 국선도 도장에서 단전호흡 수련으로 정신집중을 하고 있는 단원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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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사대적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라며 비판했으

며, 일연의 『삼국유사』 역시 무리하게 인도와 관련짓는 사례를 들어 사대적인 

서술이라고 꼬집었다. 청산은 우리 고대의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빈약한 것

은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 민족과 우리의 역사까지 집어삼키는 정책을 펼쳤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찾아내 재정립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자신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면서 “우리 민

족혼과 민족정기가 담겨져 있는 정신을 찾아 생활해야 하며, 우리의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붓을 들었다고 하였다. 사실 이 같은 

청산의 주장은 단재 신채호 선생 이래로 한민족의 위대성을 찾았던 민족사학

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청산의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 민족은 동방의 최고 최대의 민족이요, 그 문화는 대륙 문화의 원천이다.”

인간 고경민의 모습

청산의 사진을 바라본다. 청산은 165㎝의 보통 키에 검붉은 피부를 가졌으

며 앞머리가 약간 빠져 전형적인 시골농부 같은 모습이다. 청산을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눈동자가 뚜렷한 두 눈이 찌르는 듯 빛을 발하는 것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을 느끼게 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두꺼운 송판을 깬 그의 새끼손가

락 크기가 보통사람의 엄지만 했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한편 청산은 정이 많은 아들이자 아버지였다. 세살 때 헤어졌던 부모를 32년 

만에 만나 대전에 모시고 결혼하여 자녀를 넷 두었다. 일상에서 청산은 고고

한 도인의 모습보다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예컨대 흥겨운 잔치자

리에서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노래판이 벌어지면 제자에게 노래를 청

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속에 살면서도 청산의 마음은 늘 산을 향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언제까지 선도를 보급할 작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산이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은 다 어떤 인연에 따라 움직이지요. 내 소임이 다하면 다시 산에 들어가 도나 닦으며 

생사를 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7~8년 후가 될 것 같은데.”

1984년 어느 날 청산은 집을 나섰다. 이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청산

은 자신의 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맑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푸른 산

이 되었다. 





정수자(시인)

시인, 1984년 등단. 아주대 문학박사, 수원사랑 편집인이며, 대표작 「금강송」과 대표시집 『비의 후문』,  

『허공우물』, 『저녁의 뒷모습』, 『그을린 입술』 등과 6권 공저 십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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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설가 홍성원(洪盛原). 그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꾼이다. 소설에서 이야기

는 필요충분조건에 든다. 현대는 그 비중이 줄어든 면도 있지만, 대부분 소설

에서는 이야기가 크게 작용한다. 독자가 어느 책에 빠져들 때도 이야기의 힘

에 홀리는 경우가 더 많다. 

홍성원 소설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러나’를 들 수 있다. 어느 대담에서도 인

정했듯, ‘그러나’는 홍성원 문학의 독특한 정신적 기저로 작동했다. 홍성원이 

부사나 형용사를 별로 안 쓰는 작가라는 점에서 보면, 자신의 문학세계를 ‘그

러나’로 집약한 것은 특이하다.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호기심과 취재와 관찰

의 귀결이라 할 때, ‘그러나’는 질문과 회의로 깊어진 정신인 셈이다. 그만큼 

묻고, 따지고, 되짚고, 다시 보는 문제의식과 작가정신을 ‘그러나’에 담아온 것

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홍성원은 ‘그러나’로 어떤 소설적 추구를 더할 수 있었을까. ‘그

러나’는 일종의 토 달기처럼, 앞과 다른 내용을 잇는 역접부사 특유의 깐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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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달고 나올 여지가 높다. 세

상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저항하

고 다시 읽게 하는 하나의 방법

론으로도 탁월한 압축이겠다. 그

런 점에서 보면 ‘그러나’는 남과 

다르게 세상을 읽고 따지고 성찰

하고 펼쳐내는 홍성원 소설에 대

결의 힘을 더할 수 있었을 법하

다.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

과 사람살이를 파고들었고, 그것

들을 자신만의 소설화에 몰두했

으니 말이다. 그렇듯 시류를 타

지 않는 작가 정신으로 ‘그러나’

를 단전에 깊이 깔고 자신만의 소설세계를 구축해온 것이다. 

수원소년의 다부진 성장

수원시 매교동 136번지. 홍성원 자신이 연보에 써온 고향의 주소다. 홍성원

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서 손짓하는 고향은 다름 아닌 수원의 그리운 그곳 매

교동이었던 것이다. 매교동 시절의 어린이 홍성원은 사진에도 또렷이 남아 있

다. 산이라면 수원의 팔달산을 먼저 떠올릴 만큼, 작가는 자신의 고향으로 수

원을 확실하게 앉혀놓고 살았다. 그런 수원시 매교동에서 홍성원이라는 한국

문학의 큰 소설가가 나왔다는 사실은 돌아볼수록 수원과 수원 사람들을 설레

게 하는 일이다.

홍성원이 태어난 곳은 1937년 경상남도 합천이다(父 홍차석, 母 장우순). 그 

후 경상남도 밀양을 거쳐 강원도 금화와 고성, 그리고 경기도 안양을 거쳐 수

원으로 옮겨왔다. 그때가 1949년이니 홍성원은 소년의 나이에 수원에 정착한 

셈이다. 공수의(公獸醫)로 근무했던 아버지가 수원시청으로 전근 발령이 나

1995년 자택 집필실에서 홍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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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사를 와서 수원 사람이 된 것이다. 아버지가 수의사였던 까닭에 홍성원

은 어려서부터 동물사랑이 깊었는데 이는 훗날까지 지속됐다고 한다.

매교동에 자리 잡은 후, 홍성원은 매산초등학교(전학)를 거쳐 수원북중 · 농

림고등학교에서 중등과정을 마쳤다. 당시는 수원북중학교와 농림고등학교가 

분리되지 않은 농림중학교(6년제)였는데, 일찍이 소문난 명문이었다고 회고

한다. 초중고를 수원에서 마쳤으니 홍성원은 일생 제일 많은 추억을 쌓는다는 

청소년기를 수원에서 다 보낸 셈이다. 한참 예민하고 감성적일 때라서인지 홍

성원은 등하굣길에 보고 느낀 수원의 산이며 거리, 사람살이, 수원의 성곽 등

을 소설 곳곳에 담아내곤 했다. 그만큼 작가가 되기 전부터도 특별한 시선으

로 관찰을 하곤 했었나 보다.

1956년 홍성원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영문학에 차츰 회의를 느끼고 있던 차에 신춘문예 모집광고에 불이 붙

기 시작했다. 국문학과에 곁눈질을 하다가 연말만 되면 작가지망생들이 흔히 

부모님과 함께 단란한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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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는 ‘신춘문예’병에 걸려 있었나 보다. 그러던 차에 1956년에는 아버지의 사

퇴(사무착오로 부정사건에 연루, 공금횡령죄로 구속됨)에 따라 가족이 서울

로 이사를 했고, 1958년에는 대학도 중퇴하게 됐다. 이 무렵 급격히 기운 가

세에 홍성원은 가정교사로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다. 21살의 나이로 열 식구

를 먹여 살리는 입장이 되어 “학업보다 부업”으로 더 뛰었던 것이다. 작가가 

된 후에도 한동안은 “대학을 마저 졸업”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마음속에 꿍쳐

둔 채 코앞의 생활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설가로 이름을 한창 높인 

1998년에야 명예졸업 형식으로 고려대학교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영문학과 입학에는 인상적인 사연이 전해진다. 고3때 영어단어 발

음으로 창피를 당했는데, 곧바로 영어공부에 몰두해서 명문대 영문과에 들어

간 일이다. 당시 ‘arch’를 세 번이나 잘못 발음(긴장 탓도 있지만 집안일로 공

부에 소홀했음)해 영어교사에게 망신당한 치욕은 홍성원의 오기를 제대로 불

러냈다. 매산초등학교에 전학 왔을 때 발휘한 오기의 경험이 더 뜨겁게 불타

오른 것이다. 당시 73명 중 72등이라는 난생 처음 겪은 치욕에 낙제 위기까지 

몰린 충격을 딛고 일어서서 2학기에는 5등까지 끌어올렸다니, 놀라운 오기의 

발휘다. 사실 고교 때 공부가 뒤진 것도 집안에서 기른 닭과 돼지 건사에 시간

을 쏟은 탓이었으니 공부에 집중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오기와 집중은 작가다운 면모와 끈기를 보여주는 일화다. 흔히 소설

은 ‘엉덩이로 쓴다’고들 하는데, 책상에 끈질기게 붙어 있어야 하는 노동의 귀

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도의 집중과 결과를 고려대 영문과 입학으로 보여

줬으니, 그런 ‘끼’를 일찍부터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어느 작가보다 경

탄스러운 홍성원 소설의 엄청난 분량은 이때부터 길러진 오기와 끈기의 집중

과 발휘에서 뿜어져 나온 힘이지 싶다.

홍성원은 소년시절이나 작가로 우뚝 선 시절이나 비슷한 인상이었나 보다. 

김치수가 그린 홍성원의 모습은 “작은 키에 다부지게 생긴 몸, 어떻게 보면 매

섭다가도 어느 틈에 부드러워지는 눈빛, 말할 때는 언제나 확신에 찬 어조, 웃

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장형 같은 관대함”이다. 이런 인상은 소년시



즐거운 지옥에서 그러나, 

소설가 홍성원의 삶과 문학
287

절 사진에서도 비슷하게 전해진다. 특히 “확신”이 두드러진다는 느낌은 자신

의 세계관을 드러낼 때 더 발휘되는 작가의 모습으로 겹쳐진다. 거기에 일곱 

아우를 돌보는 사이 갖춰진 듯싶은 맏형의 관대함이 홍성원 특유의 인간적 매

력으로 더해졌을 것이다.

1964년 홍성원은 20년쯤 산 수원을 떠나 서울로 갔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보니 서울에서도 창신동으로 다시 이사를 한 뒤였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군

대보다 더 끔찍한 저 음험한 궁핍”이었다. 군대 가기 전날도 홍성원은 아끼던 

원서 같은 귀한 책들을 팔아서 동생들에게 쌀을 사주고 갔다고 한다. 대부분 

가난을 견딘 시절이라지만, 어려운 집안을 두고 발이 안 떨어진 맏이의 심정

이며 유독 깊은 마음씀씀이가 지금 봐도 감동적인 ‘장형’의 품이다. 8남매 맏

이 노릇만 힘겨운데 남동생 일곱에 여동생 하나인 형제라면 당연히 더 어려운 

뒷바라지였을 것이다.  

수원을 고향 삼은 홍성원은 서울로 간 뒤에도 수원을 품고 살았던 것으로 짐

작된다. 그런 애정은 강원도에서 수원으로 이사 올 때 열두 살 소년의 눈이 번

쩍 뜨이도록 수원의 성곽이며 풍경 등이 좋았다는 회고에도 뿌듯이 들어 있

다. 수원의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이후 수원을 소설

에 담아낼 때 남다른 애착과 긍지로 나타났다. 특히 산이라 하면 팔달산이 떠

오른다 할 만큼 수원의 팔달산을 그렸으며, 자신이 살았던 매교동이나 지나다

닌 길에서 늘 마주친 팔달문, 장안문 등을 잘 그렸다. 

그런 수원에 대한 글에서 홍성원은 이렇게 쓴 적이 있다. “고향은 한 개인

이 지닌 모든 정서의 근원지고 진원지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고

향을 향해 짝사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고. 수원에서 만난 산과 문화유적

과 거리와 사람들을 소설 속의 묘사로 되살리곤 한 것이 그만한 애정에서 비

롯된 것이다. 마음만 아니라 수원을 떠나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수원을 찾고

는 했다.

홍성원의 고향 인식은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더 흐뭇이 전해진다. 다음 

장에서 소설의 인용으로 확인하겠지만, 수원의 거리나 방화수류정 같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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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남다르게 담아내곤 했던 것이다. 이는 화성 같은 문화

재를 보는 작가의 눈이 뛰어났던 까닭에 그 안의 의미며 긍지까지 그려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특별한 정

신성을 띤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 화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그려냈

던 것이다. 

 

작가, 뜨거운 도전과 응전

홍성원은 언제부터 작가의 꿈을 꾸었을까. 고교시절 특별한 활동은 나타나

지 않지만 문단에 등단한 경력은 화려하다. 먼저 196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에 단편 「전쟁」이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입선됐다. 수원의 스물다섯 살 청년

이 당시는 더 높은 관문이던 신춘문예의 문을 두드리고, 홍성원이라는 이름

을 올린 것이다. 

이후 홍성원은 196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빙점지대」가 당선됐고, 월간 

1950년대 팔달산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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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창간 1주년 기념 문예에 단

편 「기관차와 송아지」가 당선됐다. 

같은 해 동아일보의 50만원 고료 장

편 모집에는 「디데이의 병촌(兵村)」

으로 당선됐다. 당시 상금으로 내건 

50만원은 거금이었으므로 어려운 가

정형편에서는 더욱 절실했던 것이 

당선에 따른 상금이었다고 한다. 이

렇듯 홍성원이라는 젊은이가 한 해

에 세 군데 중요한 곳의 당선으로 쾌

거를 이루었으니 단연 문단의 주목

을 끌었을 것이다.

이렇듯 등단 자체만도 눈에 띄는 

일이었지만, 홍성원은 군대를 본격

적으로 한국문학에 기입한 작가로도 

주목된다. 5·16 군사정변 때 병역기

피자로 몰려 육군에 입대했는데, 그 

경험을 내면에 담았다가 폭발적으로 

터뜨리며 자신의 영역 하나를 구축한 셈이다. 당시 강원도 육단리에 있는 최

전방부대에서 있었던 군 경험은 제대 직후며 훗날 여러 소설에 나오는데 주로 

폭력성이나 그와 관련된 인간 존재의 성찰을 이끌어낸다. 군대 관련 소설은 

적지 않은 반향이 일었는데 이후 신춘문예 응모작에 군대 등장이라는 일종의 

유행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보다 주목할 것은 홍성원 소설의 주요 주제로 자리 잡은 ‘인간과 폭력의 문

제’에 대한 소설적 천착이라 하겠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보다 폭력이 난무하

고 구조적으로 폭력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당시 군대였는데, 그런 것들을 직

접 보고 느낀 그가 폭력의 구조와 양상에 대한 성찰로 소설에 깊이를 더한 것

문단의 새별로 주목받기 시작한 장편 소설,  

『디데이의 병촌』 (1964년 12월 24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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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백골부대 6번 사무실 뒤 골방”에서 이틀 만에 썼다는 「빙점지대」

의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은 홍성원의 작가적 역량은 물론 경험과 남다른 관

찰의 힘을 확인케 하는 놀라운 일이다. 

군대는 뜻밖에 좋은 인연을 맺어주기도 했는데, 한남동 정훈학교 시절에 황

동규 시인과 만난 일이다. 훈련소의 앞뒤 줄로도 기억되는 이 인연은 다시 김

병익 문학평론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황순원 소설가의 아들인 황동규는 

1958년에 이미 시로 등단한 시인이었는데, 1965년 제2시집 『비가』 출간기념

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이다. 황동규 소개로 만난 홍성원과 김병익

은 이후 더없는 벗이 됐다. 때때로 낚시나 바둑 등을 즐긴 것을 물론 소설가와 

평론가로 문학적 우애까지 깊이 나누는 평생지기로 이어진 것이다. 낚시광인 

홍성원 제안에 따른 낚시여행이 여러 소설에 녹아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김

병익은 작품들을 종종 평론에 올리기도 했다.

1966년 홍성원은 장정자(張貞子)와 결혼을 했다. 1년여 동안의 연애 끝에 

평생 문학의 동반자 평론가 김병익, 시인 황동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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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혼이었다. 당시 평균적인 월급쟁이에도 못 미치는 신인작가는 가정을 꾸

린 후에도 전업의 길을 계속 고수한다. 1967년 맏딸 진아(眞雅)가 태어났고, 

1970년에는 둘째 딸 자람이가, 1972년에는 아들 우람이가 태어났다. 이렇듯 

삼남매를 둔 가장이면서 한 번도 취직을 하지 않은 소설가 홍성원은 더 많은 

소설을 써야 하는 전업 작가로 계속 나아갔다. 

홍성원은 쓰기를 쉴 수 없는 가장으로서도 소설을 계속 써야 했다. 거기에 

8남매의 맏아들로 동생들까지 건사해야 하는 입장 또한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그렇게 전업 작가로 시작한 홍성원은 어느 작가보다 다양한 소설을 

쉴 개 없이 쓰다 위암에 걸렸고,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2008년 

5월 1일, 예상보다 일렀기에 더 안타까운 타계였다. 2008년 한국소설계에는 

큰 손실이 있었는데 홍성원, 박경리, 이청준이라는 큰 작가들이 같은 해에 마

지막 길을 떠난 것이다. 

전업 작가의 길 

전업 작가는 오로지 작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다른 직업을 일체 갖지 않

고 글쓰기로만 수입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책을 많이 사 

읽지 않는 우리네 독서 풍토에서는 자칫하면 입에 풀칠조차 어려운 게 전업 작

가의 길이다. 소설이 집필 시간이며 취재 같은 발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점

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음악, 미술 등의 예술가도 전업 작가의 길을 걸으

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손꼽히는 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 수입으로 산다는 

게 연명조차 어려울 정도라 지금도 힘든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 전업의 길을 홍성원은 일찍이 해낸 소설가다. 이에 대한 평가도 홍성

원의 작가다운 면모이자 긍지가 되므로 김병익의 글에서 잠시 엿본다. 『홍성

원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1997)에서 김병익은 “인세 수입마저 거의 기대

할 수 없었던 한 세대 전의, 오직 글쓰기만으로 자기 생활을 기대야 했던 오

로지 전업 작가로서의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

력과 정열이 없으면 안 될 일이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는 80년대의 출판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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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고 부쩍 늘어난 후배 전업 작가들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

다”고 한다. 

누구보다 앞선 전업 작가의 좋은 예로 평가하지만, 그런 까닭에 홍성원을 일

러 ‘소설공장’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하지만 홍성원은 이 별명을 별로 좋아하

지 않았다. 김병익은 다시 ‘소설공장’을 가능케 한 홍성원의 작가 정신을 높이 

사며 홍성원 소설을 ‘장인정신’의 발현으로 읽었다. 그럼에도 홍성원이 쉼 없

이 많이 쓴다고 안타까워한 절친 김병익의 명명만큼이나 홍성원 소설이 꾸준

히 많이 발표됐던 것은 사실이다. 쥐꼬리 원고료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작가 대우가 변변치 않은 예도 많았던 당시를 생각하면 더 어려웠을 법한 전

업 작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것이다. 

전업 작가의 길을 굳건히 걸은 이면에는 신문소설의 힘도 있었을 것이다. 신

문소설은 원고료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데다 장기간의 연재가 가능했기 때문

이다. 이런 신문소설에서도 홍성원은 자신만의 특기로 언제든 준비된 작가로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홍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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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남다른 작품성을 담보했다. 미리 구상해둔 작품으로 장

기간의 연재에도 흔들림 없이 소설을 써내며 자신이 추구하는 문학성을 유지

하고자 했던 것이다. 많은 신문소설이 흥미 위주의 통속성을 우위에 두었다

면, 홍성원은 작품성을 중시하는 작가 의식을 비켜놓지 않은 채 대중성과 문

학성을 함께 추구한 결과겠다.

신문에 대하소설을 연재하는 사이사이에도 홍성원은 각종 문예지에 다양한 

주제의 소설들을 발표했다. 신문소설은 장기간 연재에 따른 긴 분량의 대하소

설이 주를 이룬다면, 문예지 소설은 단편을 비롯해 중 · 장편 가리지 않고 청

탁이 오는 대로 또 작품의 착상이 되는 대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한 셈이다. 

이렇듯 휴식도 없이 쓰는 생업으로써의 소설 창작은 동시대의 어느 작가보다 

많은 작품으로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돌아보면 홍성원이 써낸 소설 총량만 해도 놀라운 귀결이다. 그런데 그 많

은 소설 중에 타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제재로 한국소설의 폭

을 넓혔다는 평가는 보면 더욱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문학 

안에서 홍성원 작가의 평가가 덜 이루어졌다면, 그 이면에는 작품 전체를 읽

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소설의 양도 작용했을 법하다. 어느 작가의 세계를 

평가하려면 우선 그의 창작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그 전제인 자료 읽기부터가 

어려운 양을 담보한 작가였던 것이다. 

언제나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전업 작가.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고되

고 힘든지 홍성원은 「서울 보통시민」에서 끊임없는 쓰기의 고통과 견디는 심

정을 보여준다. 글을 쓰지 못해 괴로워하는 중에도 글과 상관없는 온갖 일을 

찾아하는 둥 작가의 고충을 그리듯 전하는 것이다. 쓰기의 몰입 전에 하지 싶

은 여러 딴짓 중에도 “재떨이비우기, 화분에 물주기와 라이터돌갈기를 비롯해

서 어떤 때는 유리창닦기와 파리 때려잡기와 물구나무서기”까지 하는 모습은 

피 말리는 쓰기 앞의 몸부림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더미 글쓰기 앞에서 최대

한 미루고 피하고 싶은 심정, “글쓸 일에서 도망치고 싶은” 작가의 일상을 다

큐멘터리 영상처럼 담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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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홍성원을 김인한은 「즐거운 지옥」 속 소설가와 겹쳐보며 작가로서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산다. “끊임없이 안주와 정착과 응고를 거부하는 그의 소설

에서는 사막을 걷는 유랑민의 강인한, 그러나 묘하게 서글픈 가락이 울려나온

다.”는 것이다. 계속 써야 생존하는 전업 작가의 길은 더 힘들었더라도, 어찌 

보면 ‘즐거운 지옥’의 세계를 즐긴 것이기도 하다. 홍성원 스스로 “나는 쓴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고 다짐할 만큼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새로운 소설 쓰기

에 거듭거듭 도전했던 것이다. 

꼼꼼한 취재와 기록

홍성원은 남성 세계를 특히 많이 다루고 남다르게 그려낸 남성적 작가로 평

가된다. 남성 세계는 여러 소설에서 파고들었다는 주제 ‘폭력과 인간의 문제’

에서도 드러나는 홍성원의 개성이고 작품 세계다. 이런 특성은 등장인물 대

부분이 남성인 데 반해 여성 인물은 별로 등장하지 않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성격도 대범할 듯싶지만 오히려 매우 꼼꼼한 편이었다. 이런 면

모는 그의 글씨에도 잘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깨알만 한 크기의 글자로 쓴 소

설의 원작 노트들이 성격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워낙 자디잔 글씨로 빼곡하

게 써서 대학노트 한 쪽이면 단편소설 한 편이 될 정도였다고 한다. 노트의 칸

을 무시하고 백지에 빼곡하게 서너 줄을 쓰면 신문연재 1회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지도 귀하던 시절인데 소설에는 원고지가 아주 많이 들어갔으니 

대학노트를 주로 사용하며 절약했던 것이다.

그렇게 써놓은 소설 노트를 훗날 작가의 집에서 직접 본 것을 놀라운 경험

이었다. 뒤주에 고이 보관하던 원고 노트를 부인 장정자 여사가 꺼내와 펼치

는데 홍성원 정신과의 조우를 하는 느낌이었다.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마음먹고 

정서한 듯 깨끗이 정리된 노트에 글씨도 한결같이 예뻤다. 그야말로 ‘폰트체’

로 개발해도 좋을 만큼 땀과 정신이 깃든 작가의 특별한 글씨였다. 남성적 세

계를 특히 잘 그렸던 선 굵은 남성 작가의 글씨가 이토록 세심하고 아름답다

니! 새삼스레 한 작가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게 했던 원고 노트는 그 



즐거운 지옥에서 그러나, 

소설가 홍성원의 삶과 문학
295

소설 먼동의 초고

집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한 양반집 가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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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자주 어른거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가의 ‘사사전(私事典)’이었다. 

소설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다시 사전처럼 정리한 노트인데 작가의 표현대로  

‘개인사전’이었다. 홍성원이라는 작가가 소설에 필요한 자료들과 단어들을 얼

마나 정밀하게 수집하고 치밀하게 정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하

나의 자료사전이었다. 사사전도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쪽에 최대한 많은 단어

들을 사전식으로 풀어서 정확히 기록해둔 것이다. 사사전에는 예전의 말이나 

새로 나온 낯선 말들이 작가의 기준대로 정리돼 있었다. 소설에 주로 등장하

는 집의 구조나 건축자재 그리고 건축 방식처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전문

적 어휘들도 있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도 역시 상세히 그려놓고 있었다. 소설 속 인물들이 

이동하는 동선과 장면 등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노선의 지도다. 장편이나 대

하소설인 경우에는 더 큰 규모의 지도가 필요할 테니 작가가 따로 그려놓고 

묘사에 혼선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것이다. 『먼 동』의 경우도 

아주 긴 대하소설의 특성상 많은 인물, 길, 집 등의 묘사가 지켜져야 하는 어려

움을 꼼꼼한 구상과 그에 따른 가계도나 지도 같은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일

관되게 그린 것이다. 특히 인물들의 이동거리가 긴 경우는 바다를 통해 서울

과 남양을 오가게 되므로 수원의 광교산이나 거리 이상의 세밀한 밑그림을 그

려놓고 작업한 것이 보인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고 발로 

뛰는 취재도 많이 했다. 경기도 지역의 양반과 중인 그리고 하층계급이 고루 

등장하므로 그 계층의 말씨와 옷차림 등을 묘사하기 위해 지역의 원로들을 찾

아다니며 받아 적는 등 최대한 실감을 되살린 것이다. 다양한 생활상의 세부 

묘사나 시대상의 실감나는 재현은 문학 작품이 당시의 문화사적 복원 자료에

도 유용한 기록이지만 홍성원에게 사실주의 작가라는 평가를 더해준다. 

이렇듯 깨알 같은 글씨의 원고 노트나 소설 속의 배경 지도 그리고 인물들의 

가계도 등은 자료 수집과 취재를 얼마나 충실히 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 많은 분량의 홍성원 소설이 쉽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실히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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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다. 볼수록 세심히 찾고 취재한 자료들이라 그 꼼꼼하고 세세한 기록

을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숙여지는 것이었다. 

소설 먼동의 무대가 되었던 마을의 공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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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작품과 문학적 성과 

홍성원은 늘 긴장 상태라고 할 만큼 쉬지 않고 글쓰기를 했다. 어느 작가보

다 방대한 작품을 쓰는 동안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별도로 갖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글쓰기노동 속의 긴장을 풀기 위해 그가 찾은 것은 유일한 휴식

이라고 할 만한 낚시였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가끔 낚시여행을 가곤 했는데 

절친 김병익 문학평론가 종종 동행을 했다. 하지만 낚시를 하는 중에도 새로 

쓸 소설의 구상은 물론 글감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천생 소설가인 전업 작가

답게 자료 수집과 취재와 구상 같은 것들이 낚싯줄을 드리우면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낚시 외에 긴장을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엉뚱한 책들을 뒤져보는 것이었다. 

이런 남독 혹은 다독 역시 홍성원의 소설에 반영되는 내용들이었다. 김병익 

같은 평론가들과 대화를 할 때나 낚시를 할 때 홍성원은 박학다식으로 구체적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만큼 홍성원은 작가란 언제 어디서나 작품을 

홍성원의 유일한 휴식이자 취미인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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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는 것은 물론 소설로 옮길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다. 평소의 일상 속에서도 작가는 남다른 시선이나 호기심 혹은 관찰을 늘 하

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홍성원이 방대한 소설을 끊임없이 쓸 수 있었던 이면

에는 이렇듯 지치지 않는 호기심과 관찰력 그리고 언제든 취재에 임하는 태도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중편소설 

「폭군」이다.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를 소설로 갈무리한 「폭군」은 독특한 소재

부터 한국소설의 지평을 넓힌 작품에 든다. 호랑이 사냥꾼 이야기는 호랑이가 

다 사라진 뒤에는 찾기조차 어려운 소재인데, 홍성원은 같이 출연한 방송국에

서 우연히 만나 기회를 잡았다(1964년). 그 사람을 따라가 밥을 사며 호랑이 

사냥 이야기를 청해 들었고,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저장돼 있다가 훗날 소설로 

고스란히 나온 것이다. 작가다운 호기심과 취재를 보여주는 소설의 탄생이 아

닐 수 없다. 이 소설은 호랑이를 찾아 기다리며 대결하는 사냥 장면들을 핍진

하게 그려서 호평을 받았다. 마치 이청준의 「매잡이」처럼 사라진 전통의 소설

적 복원으로 홍성원의 독자적인 소설세계의 한 성취로 남아 있다. 

홍성원은 단편 · 중편 · 장편소설을 합해서 모두 106편이나 썼다. 한국의 소

설가로 2008년 타계하기 전까지 전업 작가로 끊임없이 소설을 썼던 것이다. 

소설의 대부분은 정밀한 취재로 채웠는데, 많은 소설 중에도 대하소설이 많

은 편이다. 『세대』에 5년간 연재한 첫 대하소설 『남과 북』부터 6권이라는 분

량을 지닌 소설이다. 신문에 연재한 소설만 해도 원고지로 계산하면 어마어

마한 양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에 연재한 『먼 동』이 6권, 대구매일에 연재한 

『달과 칼』이 5권, 한국일보에 연재한 『꿈꾸는 대합실』이 2권, 그리고 문학과

지성에 실은 『그러나』가 2권이니 참으로 놀라운 분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세대』에 연재한 대하소설이다. 장장 

1만 장에 가까운 소설을 등단 6년차 젊은 작가가 써낸 것이다. 단편소설이 더 

활발한 한국문단 상황에서 보면 대단한 의욕과 준비된 역량의 발휘였다. 발표 

당시 제목인 ‘육이오’를 후에 『남과 북』으로 바꿨는데, 첫 출간 때의 5권(서음

출판사)도 재출간(문학과지성사) 때는 6권으로 늘었다. 유신독재와 냉전시절 



300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검열에 대비해 조심했던 부분들을 1980년 후반에 수정하며 늘어난 것인데, 1

권이면 웬만한 장편소설의 분량이다. 작가 자신이 2년 남짓 공들여 수정했다

고 말할 만큼 애정을 많이 기울인 소설이다.  

『남과 북』은 한국전쟁 발발인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1953년 휴전협정 

한 달 후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여느 작가보다 한국전쟁을 앞서 쓰면서 전면

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는 소설이다. 6·25라는 동족전쟁을 중

학생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충격이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컸다고 한

다. 그 속의 잔혹함과 참혹함 등을 소설에 담아내는 것으로 공포 어린 충격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을 가르지 않

는 객관적 시선으로 북한군과 남한군 장교, 신문기자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담아내며 그들이 어떻게 온몸으로 전쟁을 견뎌냈는지를 파헤쳤다. 

이런 『남과 북』을 홍성원 소설의 중요작품으로 꼽는 평자도 있었다. 이광훈

은 우선 『남과 북』의 서사적 스케일에 주목하며 전쟁소설이라기보다는 “6·25

라는 미증유의 상처를 같이 앓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일대 서사시”라고 평가

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만 해도 30명이 넘는 대하드라마”라는 점에서 

여느 전쟁소설을 압도하는 규모의 서사인 것이다. 그 외에 여러 면에서 봐도 

홍성원의 『남과 북』은 박경리의 『토지』와 함께 1970년대 한국문학의 큰 수확

으로 꼽을 만한 대작이었다. 

『남과 북』은 애정이 더 가는 소설을 묻는 대담에서 작가 자신도 첫손을 꼽은 

작품이다. 그런데 뜻밖에 ‘반공문학상’(대통령상)을 주는 바람에 작가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상’이라고 탐탁지 않아한 적이 있다. ‘반공’이데올로기나 ‘우

파 소설’ 이미지가 소설의 세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상이니 상찬으로 본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작가는 ‘반공’ 선입견 탓으로 평자

들의 온당한 평가를 받기도 전에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남과 북』 다음으로 작가 자신이 애정을 더 갖고 있다고 말한 소설은 『먼 

동』, 『달과 칼』, 『그러나』 등이었다. 모두 압도적인 분량의 대하소설인 만큼 

힘든 시간도 많이 겪어낸 작품을 들었다. 집필 준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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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내와 끈기는 더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던 까닭인지 애정을 더 품게 됐다

는 것이다. 작가의 말이 아니라도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한 작품들이

니 같이 고생한 세월만큼의 마음이 담길 것은 자명하지 싶다.  

홍성원 소설은 작품이 많은 만큼 주제나 소재 등도 다양하게 발현된다. 방대

한 소설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의 소설세계를 크게 셋으로 

나눠보는 견해가 있다. 먼저 등단부터 줄곧 천착해온 군대(병영)소설이다. 군

대는 조직과 폭력과 인간의 문제를 확연히 보여주는 곳이라 그 역학관계나 파

괴성을 작가의 눈으로 더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데 좋은 곳이었다. 다음은 지

식인을 중심으로 펼쳐내는 소설이다. 지식인은 대부분 현대사회의 소시민과 

겹치는데 여러 사회문제와 부딪히는 중에 세상의 부조리나 자본의 문제 등을 

담아내기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하소설에 속하는 역사소설이 있다. 

이 소설들은 작가의 세계관을 더 담보할 인물과 사건 등 모든 면에서 크고 많

으므로 그에 따를 법한 소설적 비중도 크다. 

이런 홍성원의 소설 쓰기가 김병익은 진실 찾기의 한 방법이라고 본다. 홍

성원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도 다른 “진실 발견적 리얼리즘”이

라며 이야말로 진정한 실재의 발현을 찾아 실천해야 하는 작가의 운명인 것

『세대』에 5년간 연재한 첫 대하소설 『남과 북』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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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허위를 강요하는 권력, 욕망을 억압하는 윤리, 구체성을 마모시

키는 역사, 개별성을 추상화시키는 이데올로기 등등”과 맞서 싸우는 길이기

도 했다. 홍성원에게 “남성 문학”이라든지 “긴장과 대결의 미학” 같은 평을 하

는 것도 이런 소설적 추구와 맞물린 삶 속의 진실 찾기와 실현에 대한 평가

라 하겠다.  

소설 속 수원의 등장과 의미

홍성원은 수원을 고향으로 여기며 애정이 남달랐던 만큼 소설에도 등장시

켰다. 그 중 단편소설로는 작가 자신이 「주말여행」을 들고 있다. 홍정선과의 

대담에서 밝힌 내용인데, 수원에서 살 때 다녔던 원천 유원지(지금은 광교호

수공원으로 바뀌었음)의 풍경과 기억을 소설에 녹여 담았다는 것이다. 그렇

지만 수원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수원의 정서 같은 것

들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먼 동』을 읽을 때처럼 수원의 지명이나 사

람살이 거리, 자연 등을 곳곳에서 확인하는 재미가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작가가 고향으로 말하고 밝힌 수원은 『먼 동』에서 본격적인 출연으로 주역

을 담당한다. 『먼 동』은 작가 자신이 『남과 북』 이후 가장 공들였다고 밝힌 대

하역사소설이다. 조선 말기 의병 봉기 때부터 3·1독립운동까지 한국의 근대 

초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작가로서도 총량을 쏟아 부은 소설이다. 1987년부

터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해서 1992년까지 마쳤는데, 단행본으로 펴낼 때는 

6권의 분량이 되었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수원과 화성과 서울을 썼으므

로 수원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멀리 보이는 수원성(水原城) 남문 밖에 저녁 짓는 연기가 자욱하게 펼쳐져 있다. 팔달문

(八達門) 높은 누문(樓門)이 가까운 탑산(塔山: 팔달산) 그늘 아래 푸르스름하게 잠겨 있고 

(…중략…) 

남문이 멀리 보이자 인섭(朴仁涉)은 비로소 재게 놀리던 발걸음을 늦춘다. 언제 보아도 수

원 남문은 그 자태가 단아하고 웅건하다. 아랫자락에 치마처럼 두른 둥근 옹성(甕城)도 아름

답지만 이층으로 올린 누문의 처마 선(線)도 서울의 투박한 숭례문(崇禮門)보다는 한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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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하고 장하다는 느낌이다. 들리는 말로는 서울 도성의 숭례문보다 수원성 남문인 팔달문이 

높이도 더 높고 크기도 더 장하다는 소문이다. 두 누문의 도설(圖說)을 살펴보지 않았으니 그 

소문의 진위(眞僞)는 가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섭은 제가 본 눈대중만으로도 일견 고향 

땅 수원성의 팔달문이 서울의 숭례문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다. 하긴 고향의 물건이라고 다 

크고 좋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태어나 자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십 년을 바라본 누문이

라 인섭에게 수원성의 팔달문은 남과는 다른 각별한 느낌으로 마음속에 살아 있다. 늘 보아 

눈에 익은 물건에는 사람의 인격과 같은 위의와 자격이 갖추어지는 모양이다. 팔달문도 어느

새 인섭의 눈에는 위풍당당한 위의를 갖춘 살아 있는 인격체로 보이는 것이다.   

홍성원, 『먼 동』1(문학과지성사, 1992. 이하 제목만 적음)

 

다소 긴 인용을 한 것은 소설 도입부에 등장하는 수원의 비중과 중요성 때문

이다. 그리고 홍성원의 고향 의식 즉 수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히 드러나는 대

목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인섭’의 눈을 통해 전하는 팔달문 묘사는 문화유산

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과 자긍심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화성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썰미가 도드라지는데, 작가가 매산초등학교를 다닌 데다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앞서 있었기에 가능한 대목이겠다. 특히 “화성”이 축성 당

시부터 써온 이름이었음을 밝히고, 이후에 바뀐 후부터 “수원성”이라고 쓰는 

것도 작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일제 때부터 수원성으로 불리던 

화성이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게 1997년이므로 작품 발표 당시(1992년)만 해

도 수원성이 공식 명칭이었던 것이다.

팔달문 쪽에서 장안문(長安門) 쪽을 버리고 사내들 셋이 앞뒤로 서서 빠른 걸음으로 길을 

따라 올라간다. 길가에 늘어선 수백 채 묵은 초가들이 처마들을 맞대고 들쭉날쭉 기다랗게 

잇대어 있다. 성안에서는 가장 크고 번잡한 길이건만, 여러 해에 걸쳐 길가 집들이 넓던 길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지금은 그 큰길이 하늘만 겨우 보일 정도다. (『먼 동』1) 

영은사는 수원 부중에서 불과 이십여 리 상거한 광교산(光敎山) 산중에 있다. 백운산과 국

사봉 거쳐 관악산 청계산과 잇닿은 광교산은, 옛적부터 서울로 올라가는 죄지은 사람들의 

은밀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수원 고을과 가까운 큰 산이라, 광교산은 수원 부민에게 

수원천(川) 맑은 물과 땔나무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산이기도 하다. (『먼 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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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정녕 수원 고을 사느냐?”

“서문 밖 버드내란 동리가 쇤네가 사는 동립지요.”

“네 사는 버드내가 수원성 서문 밖에 있다는게냐.”

“네, 쇤네 사는 동리를 쇤네가 어찌 모르리까.”

“미친눔, 네가 나를 기망한 것이 드러났으니 장차 그 죄를 어찌 받을게냐? 버드내는 서문 

밖에 아니구 남문 밖에 있는 것 내가 안다.”(『먼 동』2)

 

위 인용문 역시 소설의 시간적 배경으로 나오는 일제강점기 수원의 거리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처마를 맞댄 집들이 큰길을 갉아먹으며 밀고 나오는 모

습은 당시 수원 거주 사람들이 늘면서 번화해지는 종로의 현실을 잘 살려내고 

있다. 우리가 수원의 옛 사진들에서 보아온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이 또한 작

가의 충실한 취재와 자료 수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원의 중심거리인 종

로의 양 옆에 많았던 초가 묘사는 이후에도 1960~70년대 사진에서도 보아온 

광경이다. 

아래 인용문에 실명 그대로 살려 쓰는 “광교산”도 작가의 고향 의식을 보여

준다. 광교산은 수원의 진산으로 중시되는 산인데 소설에서도 “영은사”를 통해 

사건과 인물을 엮는 주요 공간이자 정

신적인 장소로 활용된다. 이 외에 “장

안문”이나 “종로”, “매산” 같은 실제 지

명을 공간적 배경으로 활용하는데, 이

런 곳과 지명들은 늘 지나다닌 곳에 대

한 작가의 향수도 엿볼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동학이 대대적으로 

번지자 의병에 들겠다고 찾아온 지원

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목이다. 간간

이 일본의 간자가 끼어들므로 심문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수원 확인의 재미

가 있는 것이다. 수원을 섣불리 들먹수원을 무대로 집필한 장편역사소설 『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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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원자를 보고 의병장 박승학이 혼쭐내는 모습은 특히 압권이다. 작가

의 고향이 수원이기에 가능한 이 장면에서 수원 사람이라면 웃음을 물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팔달산과 봉화대에 곧 불길이 오를겝니다. 거사 모의허든 상업 강습소 사람들이 지금 많

은 회중을 이끌구 불놓을 장작이랑 횃다발 들구 팔달산 서장대(西將臺)와 동문 봉화대루 몰

려 올라갔습니다.”(『먼 동』6)

인용문은 수원에서 일어나는 독립만세운동의 시작 장면이다. 이 부분을 대

화로 처리하면서 작가는 이후 독립운동의 전개를 개략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수원의 변모와 생활상도 수시로 묘사한다. 특히 수원역이 생

기며 부근이 번화해지는 모습이나 일본 물산이 들어오며 매산로에 등유 파는 

가게가 생기는 장면, 집을 들어내고 우편소와 재무서 같은 일본 관청을 세우

는 종로의 변모 등은 생생한 기록이다. 매산로는 그가 살았던 매교동 인근이

니 어려서부터 보아온 것과 취재를 녹여 넣어 더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 

법하다. 

그 밖에도 수원의 여러 시설이나 기관 등이 소설에 장소성을 더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수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자혜의원, 수원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상업 강습소, 수원 고등농림학교 설립 등이 인물의 거취나 진로에 따라 등장

하고, 포교당도 영은사와의 연결 거점으로 자주 출현한다. 이런 표지들은 근

대 초기 수원의 변모를 여실히 담아낸다. 화성의 잦은 등장도 요새로서의 성 

이미지나 구조물 등이 의병 봉기며 독립운동의 표현에도 효과를 배가한다. 이 

모두 성 안과 밖의 사람살이며 현장성과 역사성을 담아내는 데도 적합했음을 

소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가의 고향, 작가의 딸 

홍성원의 다소 이른 별세를 듣고 수원의 뜻있는 사람들은 뒤늦게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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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작가가 마음에 두고 있던 고향 수원에 진작 돌아와 살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다. 

그 후 수원의 문화예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홍성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미나를 두 번 열었다. 수원화성박물관과 수원문화원에서 늦게나마 수원의 

문인으로 홍성원 소설가를 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 홍성원 소

설을 기리는 일로 문학관 건립 같은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첫 세미나 때 발

제를 맡았던 김병익 평론가는 수원에서 홍성원문학관을 짓지 않으면 말 그대

로 수원의 큰 손실이라고 했다. 많은 공감과 건립 촉구가 이어졌지만 수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그 제안은 묻혔다. 

홍성원은 수원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 작가가 타계한 뒤 찾아간 

김포(별세 즈음 살던 곳)집에서는 그런 그리움의 흔적이 묻어나왔다. 수원에 

얽힌 사진과 자료들, 그리고 소설 출판기념회 당시의 방명록까지 많은 자료들

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수원에서 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은근히 가졌다는데, 수원에서는 그런 낌새조차 없어 좀 서운해 했다고

도 한다. 아들 결혼 때 며느리가 수원의 처자라고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는 수

원 사람으로서 좀 미안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 받은 홍성원의 자료들은 『수원시사』에서 의미 있게 썼다. 시사뿐만 아

니라 수원박물관의 근대문화인물 전시회에서도 좋은 자료로 박수를 받으며 

홍성원이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런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하

고 나서야 수원 출신의 큰 작가와 좋은 자료에 예의를 조금이나마 갖춘 심정

이었다.    

소설가 홍성원이 떠난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그는 갔지만 아버지 재능

을 이어받은 두 딸 진아와 자람이는 방송작가 ‘홍자매’로 활동 중이다. 맏딸 진

아는 아버지와 가장 닮았다는데 홍성원 작가의 딸이어서 긍지와 부담을 같이 

안은 채 자랐다고 한다. 당시 그 집을 갔을 때는 독특한 제목의 TV드라마 「베

토벤 바이러스」로 높은 인기와 평가를 누리고 난 뒤였다. 그 드라마는 2008년 

가을에 시청률로 상종가를 쳤는데 아버지와 이별한 바로 그해였다. 당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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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큰 주목을 받을 만했던 것은 소수의 애호가만 즐기던 클래식의 TV

드라마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남은 인상은 괴짜 지휘자(김명민) 주인공의 성격 묘

사가 일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청률도 클래식 드라마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주인공이 아마추어오케스트라 단원들

에게 내던지던 말투가 너무 독특해서 흉내가 많이 떠돌았다. 그가 단원들을 

혼낼 때 자주 쓴 말 “똥 · 덩 · 어 · 리~”가 특유의 억양과 어감으로 유행을 낳으

며 다양한 패러디로 흘러 다닌 것이다. 고독하고 투박한 겉모습에 내면은 섬

세한 예술가를 아버지 홍성원의 이미지에서 빌려 쓴 것이라는 딸의 말에 지난 

드라마를 새삼 찾아본 적도 있다. 

주인공의 개도 아버지가 아끼던 강아지(드라마 속의 개가 컸던 데 비해 아버

지의 개는 작았음)의 차용이라고 했다. 예사롭지 않은 풍모의 주인공과 개는 

특이한 짝꿍의 묘사로도 인기가 대단했다. TV드라마에서 반려견을 중시하는 

등장이 요즘 더 높아진 ‘반려’ 유행보다 앞섰던 것이라고 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드라마에 담아낸 딸들의 마음이 더 깊이 보였다. 그때 경기도 김포 

(서울 → 김포 → 현재 수지 거주) 집에서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들으며 웃다가

도 아버지 그리워하는 딸들 모습에 코끝 찡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즐거운 지옥’을 넘어

홍성원은 단편 · 중편 · 장편 합쳐 총 106편의 소설을 썼다. 한국문학 판에서

는 용량이 아주 큰 작가로 ‘전업 작가 1호’라고 할 소설 장인의 길을 걸었다. 등

단부터 펜을 놓고 갈 때까지 1호 전업 작가답게 꿋꿋이 소설만 써온 결과다. 

다른 직업에 대한 유혹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그러나’ 하고 자신을 되

세우며 한눈팔지 않고 한 우물을 파고든 뚝심의 성취다.  

1977년에는 대한민국문학상 본상(대통령상), 제2회 반공문학상(대통령상)

을 받았다. 공들여 쓴 『남과 북』이라는 대하소설에 대한 인정이었지만 작가 

자신도 탐탁지 않아했던 ‘반공’상이었다. 그리고 한참이나 지나서 1993년에 



『먼 동』으로 제4회 이산문학상을 받았다. 이산(시인 김광섭의 호)문학상은 홍성원 소

설의 문학성을 평가한 본격적인 수상이라고 할 수 있어 작가도 흐뭇이 받았을 것이다. 

작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소설은 계속 읽히고 있다. 한국작가의 평균적인 작품량

을 훨씬 뛰어넘은 홍성원 소설에 대한 평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작가 스스로 ‘즐거운 지옥’이라 명명한 세계를 넘어 닿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러나’ 

하면서 더 복잡하고 문제적인 세상을 읽고 있을까. 홍성원 작가가 ‘지금, 여기’ 살아있

다면 어떤 소설을 쓸지 문득 궁금해진다.





강지원(수원화성박물관 학예연구사, 남창동 열린문화공간 운영)

강지원은 덕성여대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 박물관교육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청계천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수원화성

박물관에서 열린문화공간 후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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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며 성장하다

“바로 보기의 어려움. 그것은 시력, 관찰력, 그리고 과학적 증명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보

는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의 과제인 것이다.” 1)

조선 회화와 단원 김홍도에 대한 심층 연구로 한국 회화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미술사학자인 후소(後素) 오주석(吳珠錫, 1956~2005)은 1956년 3월 15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태어났다. 참고로 세류동은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

세자의 묘소가 있는 현륭원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정조는 1789년 

양주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소 영우원을 이 자리에 옮기고 이름을 현륭원으로 

바꾼 뒤 5리 떨어진 곳에 용주사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이 절의 창건 당시 불

화 조성을 책임졌던 감동(監董 : 감독)이 바로 단원 김홍도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로 미루어 보아 그가 조선 회화를 연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

1)   오주석, 『그림 속에 노닐다』, 솔출판사, 2015,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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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른다. 세류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수원 화성행궁 근처에 있는 

남창초등학교를 다녔다. 남창초등학교는 화성행궁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팔달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그의 어린 시절 추억들은 화성행궁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을 것이다. 그

는 생전에 유봉학 교수를 비롯하여 정조 시대를 공부한 연구자들과 정조의 기

일에 화성시 효행로에 위치한 건릉에 절을 올렸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슨, 쓸

쓸한 정조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2) 이러한 그의 마음은 수원에서 

태어나 화성행궁과 늘 함께였던 어린 시절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68년에 남창 초등학교를 졸업한 오주석은 서울로 유학하여 휘문중학교를 

거쳐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학업에 성실하여 우등생이었을 뿐만 아

니라 예술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졌다. 그가 형의 어깨너머 통기타를 익힌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을 경험하게 한 클래식 기타 : 고등학교 시절 기타 콩쿨

2) 유봉학, 「오주석을 기억하며」, 위의 책, 솔출판사, 2015,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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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고등학교 입학 무렵 새로운 보람을 찾기 위해 클래식 기타를 배운 일화

가 그 예이다. 오주석은 『그림속에 노닐다』에서 클래식 기타를 통해 조우하게 

된 음악에 대한 감상을 회고했다. “클래식 음악은 코드만 잡고 치던 통기타와

는 영 딴판이었다. 짧고 간단한 연습곡인데도 어떤 곡을 치다보면 눈 덮인 겨

울 텅 빈 들판의 공간이 연상되고, 또 어떤 곡에선 따사롭고 사랑스러운 봄의 

내음과 빛깔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

고 배운 것이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아 방과 후 하숙방에서 잠이 들 때까지 음

반을 무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다. 그렇게 순 억지를 쓴 지 일주일······ 거짓

말처럼 바흐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라고 밝혔을 정도로 그는 청소년 시기

에 진취적이면서도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을 발현시켰다. 

오주석은 예술 분야 외에도 당시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심취하여 고등학생

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전을 원전으로 읽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는 법대에 진학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에 진학하였다. 그는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에서 동양사학과에 들어간 이

유에 대하여 밝혔는데, 고등학교 시절 국사학과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사는 19세기의 우리 역사에 화가 나고, 서양사는 라

틴어와 그리스어부터 새로 배워야 할 자신이 없어 동양사가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양사학과로 결정했다고 한다.

1970년대 유신정권의 아래에 놓인 시기에 대학을 다닌 오주석은 학창시절 

때보다 더욱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국을 헤쳐 나갈 자신만

의 해방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당시에 음악 감상이나 독서토론 등과 

같은 예술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카페 ‘Y하우스’를 자주 방문하여 시간

을 보냈고, 교동 성공회교당 인근에 있는 ‘고칠현삼’이라는 음악감상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으며 때때로 DJ도 보았다. 『골목잡지 사이다』에서 당시 ‘고

칠현삼’의 주인 김상용 선생에 따르면, 오주석은 시나 수필을 읽는 것을 좋아

하여 음악을 배경 삼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같은 것을 낭독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오주석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수원역 옛 터미널 근처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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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방’에서 배우로 연극 공연에서 배우로서 무대 위에 서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우영 작가가 『골목잡지 사이다』에서 회상하길, “샤사키트리 원작, 이

기련 연출의 ‘여우와 개구리’, ‘사랑은 돈보다’ 등을 관람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

주석은 이들 작품에 배우로 출연했다. 그가 연기를 잘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멜빵 옷을 입고 연기에 몰입해 객석까지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

렀던 장면은 아직도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그의 청년 

시절은 수원화성에서 나고 자라 키워온 예술적 감수성을 더 넓은 세상으로 뛰

쳐나와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시기였으며, 훗날 그가 구현한 명확하고도 유려

한 전통과 그림과 그 속에 담긴 조선의 예술을 과거에서 현대로 끌어낸 발자

취의 밑거름이 되었다.

옛 그림에 빠져들다

오주석은 1979년 2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군대를 

음악 감상이나 독서토론 등 예술적 교류의 장이었던 와이하우스(권용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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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온 뒤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첫 직장

으로 언론계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골목잡지 사이다』에서 김상용 선생에 따

르면, “김 선생님, 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사학과 나오니깐 막상 취업할 

때도 마땅치 않고, 학교에 있으려면 대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대학원도 그렇

고…….”라면서 취업과 학업의 양립에 대한 그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그는 동아일보, 코리아 헤럴드, 연합통신 

언론사 시험에 응시하여 가는데 마다 합격했다. 마침내 그는 그 이듬해 10월, 

코리아 헤럴드를 선택,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로 일하였으나 세 달 뒤인 1983년 

1월에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는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원으

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옛 그림 연구에 힘을 쏟았다. 

이어서 미술사학에 대한 열의에 탄력을 받은 오주석은 3년 반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한 뒤 사직하고, 1987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더욱 심도 있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오

호암미술관 재직시절 발굴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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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으로 위촉 되었는데, 이 때 인생의 든든한 선배

인 유봉학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9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재개관 1주년 기념으로 열린 「한국 근

대회화 100년전」 특별전 업무에 참여하였다. 이때, 그는 1987년 여름 이동주  

선생이 발표한 강연의 녹음을 원고로 작성하여 『미술자료』 40호에 「한국 근

대회화 100년전에 즈음하여 - 전통과 변화」를 게재했다. 그리고 1988년 9월 1일, 

오주석은 시험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로 채용되었다. 

오주석은 옛 그림의 구도를 익히기 위해 틈틈이 『고씨화보(顧氏畫譜)』를 베

끼곤 하였는데, 이것은 옛 그림과 교감을 하던 그만의 방식이었다. 당시 미술

부장 이었던 강우방 선생은 회화사 연구에 보탬이 되기 위해 회화 자료를 정

리하여 자료집을 내기로 결심하고 이 일을 오주석에게 맡겼다. 『그림 속에 노

닐다』의 「미완의 대기, 오주석」글을 쓴 강우방 미술부장에 따르면, 오주석은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지하실 수장고에서 그림 두루마기를 한아름씩 임시 수

장고에 옮겨 놓은 다음 벽에 작품걸개를 만들어 그림의 표장 형식과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그림 내용을 조사기록부에 자세히 기술했다고 한다. 오주석

의 미술사학에 대한 열의를 알아본 강우방 선생은 그에게 일본 유학을 추천했

다. 이에 그는 일본의 동양회화 연구 성과를 살펴볼 심산으로 몇 달 일본어를 

배운 뒤 일본 문부성 파견 장학생 선발고시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오주석은 1990년 10월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로 

연수를 떠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3월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하였다. 

강우방 선생은 이에 대해 “그의 성격이 일본 학생들과 맞지 않아서 되돌아왔

다고는 하나, 나는 마음속으로 넓은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더라면 오히려 『주역

(周易)』연구나 문집 조사 등이 소홀해졌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림을 자

세히 관찰하는 기회가 적었을지 모른다” 라고 회고하였다.3)

3) 강우방, 「미완의 대기, 오주석」, 『그림 속에 노닐다』, 솔, 2015, 15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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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돌아온 오주석은 유봉학 교수의 배려로 한신대학교에 출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서화유물도록』 1집

을 발간했다. 이 도록에는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를 비롯하여 김홍도와 심사

정의 대표작들이 실려 있다. 그리고 1993년 2월, 오주석은 「이인문 필 강산

무진도 연구」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석사졸업을 

하였다. 그의 논문은 1993년 봄 간송미술관 44번째 「단원과 고송유수관」 도

록인 『간송문화』에 일부 게재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 정기 간행

물인 『미술자료』 51호와 52호에 나뉘어 실렸다. 그리고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 ‘2월의 문화인물 - 이인문’ 선정기념 특별 전시를 기

획하고, 2월 22일 이인문의 회화세계를 조명하는 학술강연도 개최하였다.4)  

9월부터는 학예연구사 생활을 하면서 기존에 출강하던 한신대학교와 더불어 

용인대학교의 강단에도 서게 되었다. 그러던 1993년 10월, 그는 국립중앙박

물관에서 유물부로 옮겼다가 3개월이 지난 1994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을 떠

나게 되었다. 

오주석은 국립중앙박물관 퇴사 이후에도 대학교 출강 등으로 바쁜 생활을 

보냈으나 김홍도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술활동을 통해 학문

에 대한 의지를 쉼없이 불태웠다. 그리하여 1994년 11월부터 1995년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박물관 신문』에 「김홍도의 시조 두 수」 · 「김홍

도의 연풍현감 생활」 · 「김홍도의 안기찰방 생활」 · 「김홍도에 오해와 실상」 · 「김홍

도의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와 정조」를 연재했다. 이 시기 그는 김홍도

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고 이것은 「김홍도의 몰년과 생애에 대한 소고」 · 「용

주사 삼세여래체탱(三世如來體幀)」 · 「김홍도의 주부자시의도- 어람용(御覽

用) 회화의 성리학적 성격과 관련하여」의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5)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 호암미술관 · 간송미술관이 

4) 이원복, 「학문의 도반, 오주석-그와 함께한 기쁜 순간들」, 『그림 속에 노닐다』, 솔, 2015, 197쪽

5) 이원복, 위의 책,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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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획한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특별전」 의 기획을 맡았다. 오주석은 

호암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였으며,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이었던 데다가 한문에 능해 문집들에서 단원 관련 글을 찾아내고 시

문을 번역하며 전시가 개최되기까지 2년여의 시간 동안 김홍도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였고 김홍도가 지은 시 등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화선 김홍도, 

그 인간과 예술」이란 논문을 논고집에 실었다. 이 전시는 김홍도가 평생 동안 

남긴 서화작품이 출품되었는데, 모두 대표작들이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

로잡았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홍도의 대표적인 작품인 국

보 제 139호 「군선도병풍(群仙圖屛風)」, 보물 제 782호 「병진년화첩(丙辰年

畵帖)」,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檀

園風俗圖帖)」등이 모두 출품되었다. 당시 이 전시에 대해 ‘오주석에 의해 김홍

도가 호사를 누렸다.’라는 평이 있었을 정도였다. 

이 전시의 3년 후인 1998년에 그는 『단원 김홍도-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

인 화가』를 펴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김홍도에 관한 모든 기록을 총망

라해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하고, 쉽게 서술하여 독자들에게 김홍도에 대하

여 정확하고 일관된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씌웠다.”라고 책을 집필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책의 첫머리

에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김홍

도의 삶과 예술」이라는 글을 덧붙여 

일반 독자들을 위한 그의 세심한 배

려를 엿보게 해준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도 

썼는데, 그에 따르면 “김홍도는 예술

적 성과를 넘어서 인간적인 매력이 

풍부하며, 그림 솜씨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글씨 · 문학 · 음악 등 각 방면

에 걸쳐 관련 기록 행간에 엿보이는 오주석 집필 『단원 김홍도』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알린 오주석 319

6) 강우방, 「미완의 대기, 오주석」, 『그림 속에 노닐다』, 솔, 2015, 앞의 책, 160쪽

됨됨이가 사랑스럽기도, 품격이 도도하기도 하여 그 자취를 찾아가는 작업이 

크나큰 행복”이라고 밝혔다.

오주석은 전시가 끝난 후 부터는 『주역』을 배우기 시작하였다.『주역』을 공

부한 이후 그는 국보 217호「금강전도(金剛全圖)」의 구도와 제시(題詩)에 대해 

밝혀냈고, 「일월오봉병(日月五峯屛)」의 원리도 풀어냈다.6)

한국화에 담긴 멋과 뜻을 널리 알리다

오주석은 김홍도 전시의 성공과 저술 활동 등에 힘입어 대학 이외에 일반인

을 위한 강연자로도 많이 나서게 되었다. 1997년에는 한겨레신문사 문화강좌

인 ‘한국회화사 특강’(10회), EBS교육방송의 ‘한국의 美 특강’ 이외에도 많은 

곳의 박물관, 문화원, 공무원 및 기업 연수원 등에서 수많은 강연을 하였다. 이 

때 그는 우리 옛 그림 감상에 대한 원칙과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에 대

하여 이야기 하였다. 『골목잡지 사이다』에서 표수훈 연극배우는 오주석 선생

의 강의에 대해 “같은 강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별로 연극적 기질이 굉

장히 다분하신 분이세요. 청중이 아이들일 때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클래스가 높은 데서는 영어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표현의 양식이 넓

으신 거에요.(중략)”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오주석은 대상을 배려한 맞춤 강

의를 통해 듣는 사람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오주석은 대중적 강연에 더하여 대중을 위한 저술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그

의 저술활동은 전공자들 등을 위한 논문의 형태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대중적 글을 많이 쓰고자 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단원 김홍도-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화가』를 비롯

하여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특강의 원고를 묶어 낸 『오주석의 한

국의 美 특강』등 생전에 3권의 책을 출간했다.『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

움』에서 그는 “옛 그림은 어디까지나 살아 있는 하나의 생명체며 학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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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전에 넋을 보고 바라보게 하는 예술품이며, 옛 그림은 학문적으로 대할 

때는 까다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한 인간의 혼이 담긴 살아 있는 존재로 대할 

때 우리의 삶을 위로 하고 기름지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명의 의미를 

고양시킨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통해 그가 옛 그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

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김명국의 「달마도(疸磨圖)」, 강희안

의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를 비롯해 총 11점의 옛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데, 작가에 관한 이야기부터 그림 속 주인공의 이야기 까지 옛 그림에 대해 전

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써 놓았을 뿐 아니라 옛 

그림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림 속에 빨려들게끔 재미있게 구성하였

다. 또한 책 중간 중간에 옛 그림의 색채 · 원근법 · 여백 · 그림 읽기와 옛 그림 

보는 법, 옛 그림에 깃든 마음 등의 글을 실어 놓았다. 

먼저 옛 그림의 색채에 관련해서 그는 “옛 그림에서는 사계절 푸른 대나무

도 먹색으로 그리며, 붉고 화사한 모란꽃도 수묵으로 그린다. 한편 늘 푸른 하

늘과 물빛은 화폭 속에 빈 여백으로 놓아둘 뿐 어떠한 색도 칠하지 않는다.(중

략) 눈보다는 마음으로 보고 사물의 외양보다는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신

이 바로 수묵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옛 그림의 원근법에 대해서는 <몽유

도원도(夢遊桃源圖)>를 통해 옛 그림의 삼원법(三遠法, 깎아지른 높은 산을 

아래서 위로 쳐다보는 시각인 고원법, 엇비슷한 높이에서 뒷산을 깊게 비껴 본 

시각인 심원법,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폭넓게 조망한 시각인 평원법)에 대해  

피카소와 비교하여 쉽고도 설득력있게 설명해주었다. 이 외에도 옛 그림의 여백

에 대해 김홍도의 <주상관매도(舟上觀梅圖)> 및 김정희의 <세한도(歲寒

圖)>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해 주고, 옛 그림을 읽는 법, 또한 정선의 <인왕제

색도(仁王霽色圖)>를 통해 옛 그림에 깃든 마음을 알려주었다. 오주석은 <인

왕제색도>에 관련해서는 비장감이 도는 암울한 분위기의 연유를 『승정원일

기(承政院日記)』에서 날씨를 확인하여 풀어내기도 하였다.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은 그가 공무원교육원에서 『명강의선집』을 내겠

다고 속기사가 받아 적은 강연 초고를 건네며 교정을 청한 것을 계기로 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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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나온 책을 보강해서 펴내었다고 한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 “이 책을 

붉은악마에게 바친다.”라고 하였다. 그는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는 문화와 예

술을 말할 차례라고 하면서 문화는 축구와 달라 히딩크보다 열 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어도 전진하지 못하며 2년 만에 갑자기 훌륭해질 수도 없

다고 하였다. 문화예술은 오랜 세월 지극한 정성으로 가꾸어야 가능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석은 이 책에서 옛 그림에 대해 3가지 이야기로 나누었는데, 첫째 이야

기는 옛 그림 감상의 두 원칙을 말하였다. 첫 번째로는 옛 사람의 눈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옛 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한다는 것이다. 보통 관람객들이 전시

장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며 작품을 

보는 것을 지적하며 보통 회화 작품 크기를 대각선만큼 떨어지거나 그 1.5배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그림을 찬찬히 봐야한다고 하였다. 

둘째 이야기에서는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을 설명하였다. 전통문화

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오행은 궁극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간 도덕성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 이야기에서는 옛 그림으로 살펴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말하였

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개 조선에 대하여 사대주의에 빠져 망한 나라

라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중국은 280년 된 왕조조차 드문데 비

해 조선은 519년 동안 계속된 나라였으며 성리학이 지도 이념이어서 박제가

의 말을 인용하여 검소하고 도덕적이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했다”라고 하며 오

주석은 우리가 아는 것 보다 조선이 훌륭한 나라였다는 것을 옛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 강좌를 마치면서 하였던 본인의 이야기를 실

었는데, 20대 시절 호암미술관에서 제임스 캐힐 박사를 만났을 때 우리 옛 그

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사람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진정한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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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에 대한 그의 마음

오주석은 2000년 한신대학교박물관이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개최했

던 <정조대왕 서거 200주년 추모전>의 전시기획을 맡았다. 『그림속의 노닐

다』에 그 때의 패널 원고가 수록되어있는데, 글을 통해 오주석은 학문적 열정

도 대단했지만 얼마나 정조에 대한 애정이 높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시

를 여는 글에 오주석은 “1804년 세자가 열다섯이 되면 왕위를 물려준 뒤 어

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으로 내려 가고자한 정조가 갑작스럽게 1800년 죽

음을 맞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작은 위안으로 이 전시를 바친다”라고 하였

다. 이 외에도 앞에서 소개한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에서 그는 조선이 훌

륭한 나라였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화성을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였다. 화성

을 지을 때 인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노임을 지불했을 뿐 아니라 원래 성

곽 위치에 민가가 여러 채 놓여 있는 경우는 아예 성벽이 그 집들을 비껴가도

록 설계 변경까지 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초상화를 통해 드러나는 엄정

한 회화 정신을 설명할 때에도 채제공 초상을 빠트리지 않았으며 채제공을 소

개할 때 “정조시대 수원에 화성 신도시를 건축할 때 총 책임을 졌던 분”이라

고 말하였다. 정조와 그의 시대에 대한 오주석 선생의 애정이 듬뿍 들어간 소

개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그의 정조에 대한 애정은 여러 사람들의 회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한동민 관장은 2002년 화성행궁 전시 자문 때 만났을 때 일을 수원화성

박물관 테마전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의 글을 통해 밝혔는데, 실물의 재현

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학술적 고증이 필요하여 내용에 대한 자문을 오주석과 

함께 했다고 하였다. 그의 제안으로 정조의 밀랍인형 뒤로 김홍도가 주자의 

시를 그려 진상한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 병풍을 봉수당에 기물로 설

치되었고 화성행궁 봉수당 등 건축물들의 틀과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이 일화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하였던 1996년부터 매해 음력 6월에 유봉

학 교수를 비롯한 정조시대 연구자들과 함께 정조의 능침에 올랐었던 것도 역

시 정조에 대한 애정 없이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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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수류정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한 때

오주석은 고향에 수원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젊은 시

절 수원에서의 많은 예술 활동 외에도 그의 『그림속에 노닐다』 안에 「수원 만

두집 아저씨」라는 글이 있다. 그는 “만두를 먹노라면 어디서고 떠오르는 맛과 

얼굴······ 내 고향 수원의 수원 만두집 주인과 음식이다.”라고 글을 시작한다. 

이 첫 문장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고향 수원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

겠다. 『골목잡지 사이다』에서 ‘수원만두’ 대표인 서란지씨가 오주석을 기억하

며 장사한지 30년이 넘었는데, 대학생 시절부터 자주오고 결혼하고서는 늘 가

족들과 함께 와서 먹었다며,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면 여기 안 올 거라고, 옛날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오주석이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했을지 상상이 갔다.

옛 그림에 비친 마음

오주석은 저술활동 · 강연 · 대학 강의 · 전시 기획 · 자문 등 이외에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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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옛 그림 관련 글을 연재했다. 2000년 『동아일보』 문화면에 주 1회씩 「오주

석의 옛 그림 읽기」시리즈를 연재했고, 2001년에는 『문화일보』에 글을 기고했

다. 『동아일보』에는 이광표 교수가 당시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오주석 선

생이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주역으로 해석해 낸 일이나, 윤두서 「자화상」

의 1930년대 사진을 찾아내 목도 없고 귀도 없는 비밀을 풀려 한 것, 「이재 초

상화」와 「이채 초상화」가 동일인임을 제시한 일 등 연구 결과를 종종 소개하였

는데, 이 시기 조선시대 회화를 소재로 하여 연재물을 써 달라고 해 이루어졌

다고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그림』에서 회고하였다. 이 당시 21점의 작품을 연

재하였는데, 이광표 교수에 따르면 오주석은 첫 회 원고로 정선의 「금강전도」

를 추천했지만 이광표 교수는 신문 연재에 특성상 좀 더 대중적인 작품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여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골랐고,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고 한다. 그의 글이 연재되자 원고지 7장의 분량에서도 각종 정보와 감동, 강

약과 완급이 살아있는 문장으로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독자들은 “알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는 게 없었다” 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오주

석은 <씨름>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한 번 더 그림을 휘둘러보니, 

아니 여자가 하나도 없다! 모두 

춘향이처럼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를 타러 갔나 보다. 작은 그

림이지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찬찬히 바라보면 옛적에 내외하

던 풍습까지 읽힌다.” 이러한 내

용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표현하기 어려운 말

로, 오주석 선생이 옛 그림을 어

떠한 마음으로 보았는지를 드러

내는 대목이다.

그가 연재했던 21작품 중 몇 개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단원 김홍도의 씨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527호)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알린 오주석 325

7) 오주석,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그림』, 2009, 41쪽)5) (이원복,  위의 책, 199쪽

8) 오주석, 위의 책, 35쪽

더 소개하자면, 먼저 탄은 이정의 「풍죽도(風竹圖)」가 있다. 이광표 교수는 

『그림 속에 노닐다』의 「인왕산이 참 좋지요」에서 “바람이 분다. 왼편에서 오

른편으로 화폭 가득 세차게 부는 바람. 어린 대나무는 그 바람에 밀려 줄기가 

활처럼 휜다. 매몰차게 부딪치는 바람은 댓이파리들을 일제히 파르르 떨게 한

다.(중략)’의 글에 대해 명품을 보고 써내려간 오주석 선생의 글은 또 하나의 

그림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대나무가 군자를 상징하는 것은 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은 이에 대해도 친절히 설명

하였다. “대나무는 풀도 아니요 나무도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사람이다. 그

것도 대단히 어진 사람이다. 식물을 어째서 사람, 그것도 어진 사람이라고 하

는가? 다섯 가지 훌륭한 덕을 지녔기 때문이다. 첫째, 대나무는 뿌리가 굳건하

다. 어진 이는 그 뿌리를 본받아 덕을 깊이 심어 뽑히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둘째, 줄기가 곧다. 몸을 바르게 세워 어느 한 편으로 기울지 않는다. 셋째, 속

이 비었다. 텅 빈 마음으로 도를 체득하며 허심으로 남을 받아들인다. 넷째, 

마디가 반듯하고 절도가 있다. 그 반듯함으로 행실을 갈고 닦는다. 그리고 다

섯째, 사계절 푸르러 시들지 않는다.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지녔다.”라고 하였다.7) 그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도 꿰뚫어보

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산(北山) 김수철(金秀哲)의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이

다. 오주석은 작품의 제시에 대해 “참 세상에 이런 핑계도 있다. 서재 창틈으

로 엿보이는 글 읽는 선비가 이따금 시골 생활을 무료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대처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지만, 이번엔 그만 물풀에 핀 꽃에 

마음을 뺏겼단다. 이게 턱없는 소리라는 걸 누가 모르겠는가? 건너편 갈대숲

이 강바람에 나부끼는 소리며, 집을 둘러싼 교목이 드리우는 넉넉한 그늘, 그

리고 아침저녁 아련하게 들리는 뱃노래 가락에 속병이 단단히 든 인물이 아니

란 말인가?”라고 하여 또 사람들의 시선을 그림으로 잡아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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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선생이 『동아일보』의 연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옛 그림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높였다면, 2001년 5월~7월에 『문화일보』에 연재된 그의 글은 옛 그

림과 역사 · 음악 등 이야기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꾸짖음과 교훈을 주

었다. 『문화일보』에 연재된 그의 글은 『그림 속에 노닐다』의 2부 「옛 그림 읽

기」에 수록되어있다.

그는 김홍도의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를 소개하며 옛 그림 속 인물은 

대충 그려도 한눈에 조선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반하여 현대화는 한국사람 

같은 느낌이 잘 안 든다고 안타까워하였다. 다인종 사회는 오히려 저마다 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얼굴과 자기 체형을 못마땅

해 하여 성형수술 천국이 된 것에 대해 안쓰럽고 애처롭다고 하며 조물주가 내

려준 생명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고 말하였다. 정선의 <양화환도도(楊花

喚渡圖)>를 보면서는 옛 사람들은 대충하는 일을 일러 주마간산(走馬看山)

이라 하였는데, 요즘에는 차를 타고 달리며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구경

을 했다고 한다며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예술의 격조란 정확히 감상자

의 수준과 자세만큼 올라간다고 하였다. 감상에는 우선 뜻을 집중해야 하며,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며, 또 마음이 아니라 기로써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글도 있는데, 일본의 사고도 문제

이지만 우리의 자세와 실력도 문제라 하였다. ‘이조(李祖)’라는 단어는 일본이 

날조한 것으로 ‘이씨의 나라’라고 낮춰 부르도록 만든 신조어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조백자’니, ‘이조회화’니 한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오주석이 이 글을 쓴지 벌써 2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이러한 말을 쓰는 사람

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 또한 겸재 정선의 <노송영지도

(老松靈芝圖)>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며, 반 고흐 같은 서양화가의 작품

은 한 점에 수백억을 호가하는데, 겸재 정선이 여든 살에 그린 만년의 걸작의 

작품은 7억 원, 『정조간찰첩(正祖簡札帖)』은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보며 우

리나라엔 문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하였다.

오주석은 이렇게 옛 그림에 관련한 이야기를 저서, 강연, 연재 등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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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들려주려하였다.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은 그

가 100여점을 대상으로 10권으로 기획했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백혈병

으로 2003년 10월부터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힘든 투병생활에도 불

구하고 병실에서 늘 『논어(論語)』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1년 반 가량의 투병생활 끝에 2005년 2월 5일 9시 반에 세상을 떠

났다. 이 때 유봉학 교수가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후 쓴 글이 『그림속에 노닐

다』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를 아끼는 선배로서의 마음이 오롯이 느껴져 안타

깝다.

후소, 그의 멋과 넋을 머금은 이름이자 공간

오주석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생전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역사문화연구소

에서 그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가을에는 ‘오주석 선생 유고간행위원회’가 발

족되었다. 유고간행위원회는 오주석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할 때 미술

부장이었던 강우방 선생을 비롯하여,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유봉학 교수, 

강관식 교수, 김재열 선생, 민병훈 선생, 이광표 교수, 이남규 교수, 임기환 교

수, 임우기 대표 등 오주석을 아끼는 선 · 후배와 동료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오주석이 생전에 작성에 놓은 원고를 추리고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

들의 노력으로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2』과 그의 석사졸업 논문이

었던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뿐만 아니라 그의 독화수필 및 오주석 선생

이『문화일보』에 연재했던 글,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주최했던 <정조대왕 서

거 200주년 추모전>의 패널원고, 그리고 오주석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의 글

을 모은 『그림 속에 노닐다』, 그리고 오주석 선생이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글

을 모은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그림』이 세상에 나왔다. 이 외에도 한국문학번

역원(원장 김주연)의 지원으로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이 영어로 번역되

어 『Special Lecture on Korean Paintings』로 발간되었다. 

또한, 오주석의 예술적 감수성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고향 수원에서 본격

적으로 그를 기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오주석을 일반인들-특히 수원시



328 수원의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 

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하였고, 이에 2011년 5월 2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수원출신 미술사학자 오주석> 심포지엄이 개최

되었다. 이 때 사업의 주관과 예산 집행은 수원시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이 

담당하고, 행사는 수원예총에서 맡았다. 심포지엄은 강우방 소장의 기조강연

을 시작으로 오주석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일하였던 이원복 선생이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인식과 지평의 확대」, 오주석 선생 이후 김홍도 연구에 힘

쓰고 있는 진준현 선생이 「오주석을 통해 본 김홍도, 그리고 수원」으로 발표

하였다. 토론자로는 이광표 교수와 조성을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한동민 

관장은 이 날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술사학적 의미와 수원 출신으로서의 오

주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영통도서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한국문화특강을 실시하였는데, 

그 해 영문판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발간을 계기로 ‘오주석과 한국의 美’

라는 주제로 이 책을 번역한 이수분 선생이 강사로 나서 영어로 특강을 진행

하였다. 나아가 2015년 12월에는 오주석 선생의 추모 10주기를 맞아 수원청

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극단 성이 주최하고 경기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인터파크, (사)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조선적인 너무나 조

선적인- 단원 김홍도와 오주석이 만나다>라는 창작 뮤지컬이 공연되었다. 내

용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 속 현장을 오주석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옛 사람의 

마음으로 그림을 읽는 것을 이야기로 엮어가는 것이었다. 김성열 연출가는 연

출 의도에 대해 “오주석이 홀연히 먼 길을 떠난지 10년이 되었다. 옛 그림의 

매력을 가르쳐 준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를 추억하고 싶다.” 라고 밝히며 오주

석 선생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지평을 연 오주석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 심포지엄 이후 수원시와 역사문

화연구소 유봉학 교수는 연구소에 보관되어있는 오주석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31일 수원아이파크미술관에

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유봉학 소장 · 수원화성박물관 한동민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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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선생의 서재

2018년 9월 5일 열린문화공간 후소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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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규 유고간행위원회 대표 · 정해득 한신대학교 교수 · 김봉수 모아재 대표 

· 시민대표인 김종태 목사 · 양인섭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장· 한찬희 북수

원도서관장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주석 관련 자료의 기증과 전시 공간 확

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결과 수원화성 근처 구입주택을 활용하여  

‘오주석의 서재’를 만들어가기로 하였고, 자료 기증과 협약서 체결, 기획전 등

을 수원시박물관사업소에서 주관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6년 12월 12일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보관하던 오주석 관련 자료

가 수원화성박물관으로 이송되었다. 기증 자료는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도

록, 보고서 등 도서 2,413권, 이인문 및 김홍도, 서예, 건축, 도자기 관련 슬라

이드 총 2,059매, 생전에 사용하던 컴퓨터, 환등기, 안경, 거문고 등 13건, 연구

자료 8박스이다. 또한 같은 달 15일에 수원시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유봉학 

역사문화연구소장 간의 자료기증 및 활용을 위한 협약식이 성사되었고, 이 때 

오주석의 아내 김은애 여사를 비롯하여 유고간행위원회 회원 및 시의회 문화

복지위원장 조명자 위원과 정준태 의원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2017년 5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후소 오주석 선생 자료 기증 테마전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이 개최되었

다. 이 전시를 기획한 이유나 학예연구사는 평생 우리 옛 그림의 가치를 연구

하고 대중화하는데 힘썼던 오주석 선생의 시각을 통해 조선시대 그림의 아름

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 전시에는 조선의 대표화가인 정선, 김홍도, 이인문 등의 회화 20여점

이 전시되었고, 이 중에서도 김홍도의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

圖)>, 이인문의 <송석원시회도(松石園詩會圖)>가 특별히 소개되었다. 또

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고사인물도(高士人物圖)>는 오주석 선

생이 기획했던 <탄신 250주년 기념 단원 김홍도 특별전>이후 20년 만에 전

부 전시되었다. 작품 이외에도 ‘옛 그림의 현대적 재해석’ 파트에서는 이이남 

작가가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통해 우리의 옛 그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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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이 외에 오주석 선생이 생전에 호암미술관 · 국립중앙박물관 · 역사문

화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던 모습과 생전 유품 일부가 전시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수원시민들에게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오주석 선생에 대하여 알리는 계

기를 마련하였고, 우리 옛 그림에 대하여 관람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

으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전시는 도록도 발행되었는데, 도록에는 전시에 

소개되었던 작품들과 논고가 실려 있다. 논고는 이원복 선생과 한동민 관장이 

썼는데, 이원복 선생은 2011년 오주석 타계 6주년 기념 심포지엄 원고를 수정

하여 개고한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인식과 지평의 확대」를 실었다. 이 글에

서 이원복 선생은 오주석과의 만남부터 그의 학문적 업적, 그가 사랑한 화가

와 그림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동민 관장은 「미술사학자 오주석과 수원」

으로 그의 일대기와 앞으로 전개방향 등을 담은 글을 기고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9월 5일, 오주석 선생을 기리고, 옛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열린문화공간 후소가 공방거리(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4-2)에 문

을 열었다. 이곳은 대지면적 1,170㎡, 연면적 334㎡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아

름다운 정원이 있는 주택으로, 1977년 서울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것으로 유

명한 김석철 명지대 교수가 설계한 백내과 원장 집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더욱 

유명한 이유는,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남창동 99칸 집이 자리하던 곳의 일부

였기 때문이다. 남창동 99칸집은 원래 1861년(철종 12년) 이병진이 집을 지어 

한 세대 후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근택 소유로 바뀌었다가 1922년 즈음 경기

남부 일대 논밭 90만여 평과 소작인 600인을 거느린 대지주였던 수원 최고의 

부자 양성관이 주인이 되어 ‘양성관 가옥’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다. 1970년

대 한국민속촌으로 이전 전통 양반가옥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곳을 수원시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여 1층은 미술사 관련 전시 및 교

육공간으로 꾸몄고, 2층은 오주석 선생의 약력 및 업적을 소개하고, 생전에 쓰

던 거문고 · 환등기 · 카메라 · 컴퓨터 · 도서 등을 ‘오주석의 서재’로 재현해서 

전시하였다. 또한 미술사 자료실에서는 국 · 공립 · 대학박물관 및 역사문화연

구소 등 많은 곳에서 기증해 준 미술사 관련 자료뿐 아니라 그의 모든 저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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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치하여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읽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쉼터에

서 옛 그림 관련 영상을 보며 다양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의 이름인 열린문화공간 후소 중 ‘후소’ 는 『논어』에 나오는 ‘회사후소

(繪事後素)’ 의 줄임말이다. 이 뜻은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이후에 

한다는 것으로 ‘본질을 가진 연후에 꾸밈이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자 오

주석의 호이다. 후소의 개막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서 오주석의 부

인 김은애 여사, 역사문화연구소장 유봉학 교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건길 

이사장, 오주석 유고간행위원회 회원및 선 · 후배 및 지인들 수십여 명이 참여

하여 오주석이 남기고 간 미술사학을 향한 넉넉하면서도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가 오늘날 나아가 우리 미래까지 선조들이 남긴 옛 그림의 향기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개막전시는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그림>으로, 오주석 선생

이 생전에 열정을 가지고 연구했던 많은 작품 가운데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책에 수록되어있는 김홍도의 <씨름>, 정선의 <금강전도> 등 총 18작

품을 선정하여 오주석 선생의 해설과 함께 전시하였다. 이 전시는 2018년 개

관 이후 4달 동안 22,015명이 관람하는 등 성원에 힘입어 2019년 7월 31일까

지 연장되었다. 2019년에도 7월 31일 폐막할 때 까지 30,065명이 관람하여 총 

52,080명을 기록하며 전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를 통해 옛 그림 읽기

의 즐거움과 미술사학자 오주석에 대하여 수원시민들과 화성행궁을 찾은 관

광객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성인 강좌로 미술사 · 

고고 · 역사 관련 강의로 구성된 ‘오주석의 서재 인문학 특강’이 수원화성박물

관에서 진행되었다. 개관 후 2018년에는 10월~12월에 조선실록 · 백자 · 조선시대 

옛 집 및 현장답사(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및 소수서원 일대)까지 4회가 진행

되었고, 2019년에는 3~6월에 고미술 컬렉션, 한국 고대사와 유라시아, 개경 

및 현장답사(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및 파주 이이유적 일대)까지 상반기 4회

가 진행되었다. ‘오주석의 서재 인문학 특강’은 하반기에도 계속 되며 8월부

터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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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린문화공간 후소에서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전시와 연계

하여 오주석 선생이 졸업한 남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교육이 진행되어 

어린이들에게 옛 그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2층 쉼

터에서 주중에는 성인 대상으로, 주말에는 어린이 및 가족 대상으로 체험교

육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2019년 5월부터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담을 낮추고 문을 없애 열린문화공간 이름에 걸맞는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앞

으로도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역사와 옛 그림의 읽기의 즐거움에 대해 알리고, ‘오주석의 서재’와 미술사 자

료실을 통해 관람객들이 수원출신 미술사학자인 오주석과 그의 업적을 기억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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